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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 刊 離

우리 京離道博物館에서는 京鐵道 일대의 漢城百濟時代의 文化遺障에 대한 學術調흉를 연 

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로 塊州 판月里 마을遺障에 대한 발굴조사 보 

고서를 京짧道博物館 遺題調흉報告 第l冊으로 發刊하여 학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抱川 城洞里 마을遺題은 京짧道博物館이 1998년 5월에 영평천 유역에 

대한 정밀지표조사 과정에서 새로이 발견한 유적으로 그 해 7월부터 8월까지 발굴조사를 실 

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토사 채취로 노출된 마을遺題에 대하여 긴급조사 성격으로 발굴조사에 착수 

하였는데, 다행히도 9基의 住居址와 45基의 小形遺構 1基의 構狀遺構 등 모두 55基의 遺構

를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漢城百濟時代의 遺構는 原三國時代에서 漢城百濟時代에 

걸친 마을遺題으로 향후 百濟土器의 형성과정 및 고고학자료에 의한 漢城百濟時代의 개념 설 

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漢城百濟時代의 마을유적을 파괴하고 만들어 

진 新羅의 마을遺廣은 한강유역 이북에서 처음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 

다 지금까지 한강유역을 포함한 중부지방에서 新羅의 古瓚 내지 山城이 조사된 적은 있었지 

만, 마을遺題이 조사된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주거지 내에서 高句麗土器가 출 

토되는 점으로 미루어 城洞里 마을遺題은 高句麗, 百濟, 新羅의 文化가 한 곳에 집결된 三國

時代 文化의 寶庫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京짧道博物館에서는 향후 城洞里 마을遺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활동과 더불어 유적보존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보고서가 三國時代 文化 鼎究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며, 城洞里 마 

을遺廣의 발굴조사 및 보고서 발간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조사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1999년 12월 

경기도박물관장 張 慶 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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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먹 두 'I 

1. 유구 도면의 방위 표시는 자북이다. 

2. 도면은 유구배치도 1/때, 유적 층위도 1/150, 유구 1/60, 유물 1/3 축소를 원 

칙으로 히였으며, 축소비가 다른 도면을 한 페이지에 펀집할 경우에는 각 축소비 

를 도면 설명란에 명시하였다. 

3. 도면에 Tone 처리는 유적 토층 단면도상의 유구 내부와 유구 내의 소토부에 한 

히여처리하였다, 

4. 유구 내부에 재퇴적된 적석부는 사진 자료로는 제시히였으나, 도면에는 제거한 

~lf_B로 묘사하였다. 또한 유구 비닥과 벽면에 노출된 지연석들도 도면에서 제외 

히였다. 

5. 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한 점도 빠짐없이 보고서에 실었으나, 동일 개체 

로 표딴되거나, 또는 너무 ξ싸 정보의 가치가 없는 토기펀은 제외히였다, 

형흉혔g없짧짧었짧&앓짧g싫앓양용흥훌훌없 뽕없없짧@· 



원색사진 1. 2호 주거지 전경 

원색사진 2. 6호 주거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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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머리말 

抱川 城洞里遺題은 지난 1998년 5월 京鍵道博物館의 永平川 流域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 

과정에서 새로이 발견된 유적이다 지표조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城洞里遺題은 규모가 대 

략 55, 000여 평의 대규모 유적이며, 채집된 유물의 성격이나 유물이 채집된 지역의 지형을 

고려해 볼 때, 한성백제에서 신라에 이르는 복합 마을유적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특히 유적 

내의 하천 하류 쪽에서는 주로 百濟土器가 채집되고 있는 반면, 상류 쪽에서는 新羅土器가 

발견되고 있어 , 시기에 따른 마을의 이동이 추정되기도 하였다 

한편, 유적 내에는 토사 채취로 인하여 노출된 유구의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관찰되었다 

이 중에서도 성동5리 644 1. 644-2번지 일대의 500여 평은 유적이 조성된 구지표면 아래에 

까지 삭토되어 다수의 住居址 및 용도불명의 小形遺構들이 지표상에 노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京幾道博物館에서는 멸실 위기에 처해 있는 문화유적을 보호하고 경기북부지역의 삼국 

시대 문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긴급 발굴조사를 계획하게 되 

었다 

문헌기록에 따르면,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경기 지역은 6세기 중반 이후 신라의 세력권 

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 이와 관련된 문화유적이 적잖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조사된 대부분의 

문화유적이 古慣 내지 山城이었기 때문에 실제 한강유역에 진출한 신라 세력의 문화OJ: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抱川 城洞里遺題의 발굴자료는 

향후 경기북부지역으로의 신라의 세력 확장과 관련된 많은 의문점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大

邱 時至洞遺廣과 함께 신라 마을의 구조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는 장마철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예상과는 달리 확인된 유구의 수가 많아 결국 

조사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경기북부 일대의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발굴조시는 1998년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진행되었으며 , 조사 

단의 구성은다음과 같다 

조사단장 ‘ 장경호(경기도박물관장) 

지 도 위 원 • 한병삼(문화재위원) 

김병모(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조사위원 최병현(숭실대 박물관장) 

박순발(충남대 고고학과 교수) 

19 



책임조사원 ; 이인숙(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조 사 원 ‘ 김성태(전 경기도박물관 고고미술부장 현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실장) 
송만영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영미( II II ) 

조사보조원; 김국환(컴퓨터그래픽 담당) 

이승배(건국대 사학과 졸 현 건국대박물관 조교) 

이상봉(동국전문대학 문화재관리과 졸) 

송현영 (숭실대 사학과 3년) 

윤재민(숭실대 사학과 2년) 

김형진( ” ” ) 

이 밖에도 정석배(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가 일정 기간 발굴에 참여하였으며, 김성 

수(숭실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유은식(숭실대학교 박물관 조교)이 휴일을 이용하여 발굴조 

사에 도움을주었다 

현장 조사가 완료될 시점인 8월 26일에 현장에서 지도위원회의를 갖고 유적의 성격 및 보 

존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특히 한강 이북에서 처음으로 

신라의 마을유적이 조사된 점이 높이 평가되었으며 , 향후 유적 보존 및 성격 파악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회의에는 한병삼 문화재위원, 김병 

모 교수, 최병현 교수 외에 이남규(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와 최종택 (서울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이 참석하여 유적의 성격과 관련하여 학술적인 조언을 제시하여 주었다. 이에 지 

변을 벌어 감사를 드린다. 

현장 조사는 송만영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 , 유적 및 유구의 사진촬영은 이승배가 담당하였 

으며, 유구 실측은 김영미 , 이승배 1 송현영에 의해 이루어졌다. 본 보고서의 원고는 이인숙의 

감수 하에 송만영이 집필하였으며 유물 설명은 구문경(숭실대 사학과 대학원)이 보조하였 

다. 유물 도변의 제도 및 트레이싱 작업은 송호(추계예술대학 동양화과 졸업)가 전담하였고, 

유물 사진의 촬영 및 현상 • 인화는 박구영(한림대학교 사학과 3년)과 이상봉이 모든 일을 도 

맡아 하였다 그리고 도면 및 사진편집은 송만영이 담당하였다 기타 城洞里遺題의 주변 지 

형에 대한 3차원 그래픽 작업은 김국환에 의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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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 . 遺廣의 位置 및 環境

1. 位置 및 텀然環境 

抱川 城洞里遺題은 행정구역상 京鍵道 抱川君~ 永中面 城洞5里에 위치하며 , 경위도상으로는 

북위 38。 l' 4" . 동경 127。 15' 22" 에 해당된다(도면 1). 

포천읍에서 43번 국도를 타고 북쪽으로 14km 가량 이동하면 좌측의 전곡 방향의 37번 국 

도와 만나게 되는데 , 여기에서 이동변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0.8km 직진하면 도로 우측에 유 

적으로 들어가는 비포장도로가 나온다. 이 비포장도로는 永平川을 가로지르는 白橋와 연결되 

는데, 조사 지점은 바로 白橋 건너 50m 지점에 위치한다(도면 2, 사진 1). 

城洞里遺購이 속해 있는 영중면은 동쪽으로 일동면과 서쪽으로는 창수변, 남쪽으로는 신북 

면, 북쪽으로는 영북면과 접해 있다. 북에는 佛舞山, 觀音山의 줄기가 이어져 있으며, 동남쪽 

으로는 冠唱山, 金珠山의 연봉이 솟아 있고, 그 산줄기가 영중면 내에서 구릉성 산지를 형성 

하고 있다, 그리고 抱川川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면서 양문리 부근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永平

川과 합류하여 창수면을 거쳐 한탄강으로 흘러간다. 특히 유적의 북서쪽으로 흐르고 있는 永

平川은 포천의 동쪽에 위치한 광덕산(해발 1 046m)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이동면, 영중면, 

창수면을 지나면서 주변에 비옥한 경작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유적이 위치한 지역에서의 永

平川은 남서방향으로 크게 독류하여 안쪽에 비옥한 충적대지를 형성하였다(포천군 1997) 

본래 永平川 일대는 한탄강 상류지역에서의 용암의 역류 현상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 

천이 봉쇄되어 호수가 되었던 지역이었으나, 호수 내부에 토양 퇴적이 진행되어 호수의 하장 

고도가 용암댐의 고도를 넘어서면서 정상적인 하계망이 복귀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이선복 

1989) . 

포천군 일대의 기후는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최근 7년간의 연평균 기온이 11.8 

도이며, 강수량은 대체로 4월부터 9월까지가 雨期로서 전체 강수량의 85%를 차지하는 3대 

多雨地에 속한다‘ 

2. 考古學的 環境(도면 1, 표 1) 

城洞里遺題이 위치하고 있는 永平川 유역 및 나아가서 전체 포천군의 문화유적은 최근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이 가운데 발굴조사라 해봐야 손에 꼽을 정도에 불 

과하기 때문에 기존의 조사 현황 및 연구 성과만으로 城洞里遺題의 성격을 부각하기에는 어려 

운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조사된 포천군 일대의 문화유적에 대해서 시대별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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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하게 살펴봄으로써 본 유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1 ) 

먼저 포천군 일대에서 조사된 舊石器時代 遺廣은 관인면 중리 문배뜰유적 · 늘거리유적 · 

아랫심재유적 , 사정리 화적연유적 , 영북변 자일리 팔호유적 · 신촌유적 , 운천리 오호유적 , 신 

북면 금주리유적 , 영중면 성동리유적 , 신장리유적 , 양문리유적 , 창수변 오가리유적 등 총 12 

개소가 알려져 있다 이들 舊石器時代 遺題들은 대개 한탄강 유역과 永平川 유역, 그리고 永

平川으로 유입되는 抱)||川 유역의 두터운 하안단구층에서 발견되고 있다. 

新石器時代 遺隨으로는 영중면 영송리(金秉模 外 1995)와 관인면 중리유적(하문식 1993) 

등 2개소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비록 영송리유적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유구의 존재는 물론 문화층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지역의 신석기시대 문화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城洞里遺障에서도 조사 과정에서 擺文土器片들이 소량 출토되 

긴 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유구 및 문화층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좁鋼器時代 遺題으로는 가산면 금현리 , 포천읍 자작리 창수면 추동리 , 일동면 수입리, 기 

산리, 신북면 만세교리 등 6개 지역에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 관인면 

중리 마산유적과 반월산성 내에서 청동기시대 유물이 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외에도 京짧道博物館에서 永平川 일대에 대한 정밀지표조사 과정에서 이동면 노독리와 연 

콕리에서 규[列土器片과 더불어 半月形石刀 등의 청동기시대 유물을 채집하였으며 , 창수면 주 

원리에서도 무문토기편을 채집하였다. 

頂三國時代 遺鐘은 영송리유적이 1994년도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정식으로 발굴조사 

되었으며, 기타 관인면 중리 용수재울유적과 포천읍 자작리유적 등지에서도 원삼국시대의 유 

물이 채집되었다 영송리유적에서 조사된 5기의 원심L국시대 주거지는 출입구가 달린 전형적 

인 중부지방의 원삼국시대 주거지로 내부에는 부석식 노지, 부뚜막이 설치되어 있다‘ 출토유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편년적 위치는 파악할 수 없지만, 주거 형태로 보아 中島 및 면內遺 

障보다 이른 시기로 판단된다2) 또한 京鍵道博物館에서도 창수면 오가리에서 원삼국시대 유 

물산포지를 확인하였으며 이번 城洞里遺題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도 원삼국시대 주거지가 조 

사되었다, 이들 원삼국시대 유적들은 대체로 永平川 내지 抱川川 등의 소지류의 충적대지상 

에 위치하고 있으며 , 대부분이 마을유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기타 관방유적으로는 반월산성 , 성동리산성, 고소성, 주원리산성 , 보가산성 , 냉정리산성 , 

대전리산성 , 초성리산성 , 송우리성지 , 고모리산성 등 107~소가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城洞

1) 포천군의 고고학 및 역사적 환경은 단국대학교 사학과에서 포천군 전역에 대해 실시한 지표조사 
내용을 주로 참조하였다(단국대학교 사학과 · 포천군 1998). 

2) 永松里 住居址의 평면형태는 출입구에 연한 벽선과 출입구 반대쪽 벽선이 모두 둥글게 처리된 반 
면, 中島 및 면內 住居址는 출입구 반대쪽 벽선이 둔각으로 각지게 처리되어 백제시대의 육각형 

주거지에 보다 가까운 형태라 할 수 있다 

23 



도면 2. 포천 성동리유적 조사지역 및 주변 지형도( 1 /5,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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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山城은 城洞里遺題 북쪽 SO O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학술조사는 없었지만, 

대체로 삼국시대에 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城洞里 마을遺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포천의 山城들은 대체로 해발 300m 이하의 구릉성 산지에서 

도 주변 평야지대가 가장 잘 조망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이들 山城들은 대부분이 

주변에 강이나 하천을 끼고 만들어져 방어에 유리한 지형적인 특정을 최대한 이용하였다 한 

편 포천 지역 내의 山城의 배치는 남북선상의 종적인 배치와 동서선상의 횡적인 배치로 되어 

있어 방어선의 형성뿐만 아니라 교통, 통신망의 유지를 고려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박경식 

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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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포천 성동리 마을유적 주변의 문화유적 

번호 유적명 시대 유적의 성격 출 전 비 고 

성동리 마을유적 원삼국 삼국시대 마을유적 본보고서 발굴조사 

2 성동리산성 ~국시대 관방유적 본보고서 부록 정밀 지표조사 

3 성동리 구석기유적 구석기시대 유울산포지 한창균 외 1998 지표조사 

4 신장리 구석기유적 구석기시대 유물산포지 한창균 외 1998 지표조사 

5 영송리 마을유적 신석기 , 원심국시대 마을유적 김병모 외 1995 발굴조사 

6 주원리 할미성 삼국시대 관방유적 박경식 외 1998 지표조사 

7 오가리 구석기유적 구석기시대 유물산포지 한창균 외 1998 지표조사 

8 오가리 마을유적 원%국시대 마을유적 본보고서 부록 지표조사 

9 주원리 가마터 조선시대 가마터 본보고서 부록 지표조사 

10 주원리 마을유적 청동기,삼국시대 마을유적 본보고서 부록 지표조사 

11 ---,-ι4、-λ。4 %국시대(?) 관방유적 빅경식 외 1998 지표조사 

12 추동리 지석묘 청동기시대 무덤유적 한창균 외 1998 지표조사 

13 노곡리 주거지 청동기시대 마을유적 본보고서 부록 지표조사 

14 연곡리 만가대유적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본보고서 부록 지표조사 

15 수입리 지석묘 청동기시대 무텀유적 포천군 1997 지표조사 

16 화대리 사기막가마터 조선시대 가마터 포천군 1997 지표조사 

17 금주리 구석기유적 구석기시대 유물산포지 한창균 외 1998 지표조사 

18 만세교리 지석묘 청동기시대 무덩유적 한-"J-균 외 1998 지표조사 

19 길명리 가마터 조선시대 가마터 포천군 1997 지표조사 

20 기산리 지석묘 청동기시대 무덤유적 한창균 외 1998 지표조사 

21 유동리 가마터 조선시대 가마터 포천군 1997 지표조사 

22 아랫심재 구석기유적 구석기시대 유울산포지 이선복 1988 지표조사 

23 용수재울유적 원삼국시대 유물산포지 한초L균 외 1998 지표조사 

24 중리유적 신석기시대 유물산포지 하문식 1993 지표조사 

25 마산유적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하문식 1993 지표조사 

26 문배뜰구석기유적 구석기시대 유물산포지 한창균 외 1998 지표조사 

27 늘거리 구석기유적 구석기시대 유물산포지 한창균 외 1998 지표조사 

28 보가산성 삼국시대 관방유적 박경식 외 1998 지표조사 

29 양북리 구석기유적 구석기시대 유물산포지 한창균 외 1998 지표조사 

30 화적연 구석기유적 구석기시대 유울산포지 한창균 외 1998 지표조사 

31 팔호구석기유적 구석기시대 유물산포지 한칭균 외 1998 지표조사 

32 신촌구석기유적 구석시기대 유묻산포지 한호l균 외 1998 지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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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遺廣의 講養 經過

1. 調훌前狀況 

永平川과 抱J 11J11의 주변 충적대지상에는 건축 및 토목용에 적합한 양질의 모래와 자갈이 

분포하고 있어 1980년대 이후 골재 채취로 인하여 河품의 遺題址가 계속적으로 파괴되는 상 

황이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류 쪽의 건축용 자재가 고갈되면서 골재 채취가 좀 더 상류 쪽 

으로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 城洞里遺題만 하더라도 이미 부분적으로 골재 채취가 이루어져 

상당히 많은 유구가 훼손되었으며, 발굴이 진행되던 당시만 하더라도 깎여 나간 면적보다 훨 

씬 더 넓은 지역에 걸쳐 골재 채취가 계획 중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발굴조사가 이루 

어진 성동5리 644-1. 644-2번지 일대의 500여평 역시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이었다 

발굴지역은 본래 밭으로 경작되던 지역이었으나, 골재 채취를 위해 우선적으로 상부의 토 

사만 제토된 상태였다(사진 2---(1)) . 제토 규모는 길이 50m. 너비 30m 가량으로 약 450평의 

면적이며, 현 지표 하 65 ∼ 95cm까지 제토가 이루어져 있었다 발굴지역의 동쪽 및 남쪽 단애 

면 상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구가 조성된 구지표면 아래 20 ∼45cm까지 많은 양의 토사 

가 제토된 상태였지만, 제토된 바닥변에서도 다량의 토기편과 함께 목탄편이 관찰되었기 때 

문에 유구의 유존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이 지역은 조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도 

부분적으로 밭작물이 경작되고 있었고, 조만간 장마철이 톨아오변, 현재 노출되어 있는 유구 

마저도 훼손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긴급발굴조사를 계획하게 되었다 

한편, 발굴지역으로부터 하천 쪽으로 한 단 낮게 떨어진 경작지에서도 소량의 샘시대 토 

기편이 채집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시굴갱 조사 결과 자갈이 노출되는 생토층까지 

교란층이 형성되고 있어 유구의 유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사진 2-(2)) . 주민들 

의 전언에 따르면, 20여년 전 永平川 남쪽을 따라 대전차 방어를 위한 제방을 쌓을 때 , 이 

지역의 흙이 상당량 이용되었다고 한다 

기타 조사지역 남쪽 50m 지점의 5개 필지 (625전 . 626전 . 627전 . 627 1전 . 628-1전) 

약 4 . 000평 가량은 이미 골재 채취가 이루어진 상태로, 깎여진 단애면상에서는 10여기의 주 

거지 및 소형유구들이 노출되어 있었다(사진 3) 

2. 遺鏡의 層位

발굴지역에 대한 층위 조사는 이미 삭토되어 노출된 단애면을 정리하여 전반적인 층위 양 

상과 문화층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다 또한 舊石器時代 내지 新石器時代 文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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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D-1 경작층 
@ 갈색 Afi질점토 부식토층 (문화층) 
@ 암갈색 사질점토 부식토층 (문호흠) 
@ 황색 모래층 (이하 생토층) 

" 

@ 5∼lOcm 크기으| 꿇어 소량 흔입된 황색 모래층 
@황색모래층 
@ 점성이 약간 있는 황색 모래층 
® 1 0∼20cm 크기의 강돌01 대량 흔입된 모래층 
@ 5∼lOcm 크기의 잔자길이 대량 혼입된 모래층 
®10∼15cm 크기의 강돌이 소랑 혼입된 굵은 모래층 
@10∼1 5cm 크기으| 강돌이 소량 혼입된 7f는 모래층 

도면 3. 포천 성동리유적 층위도(1/1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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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의 내부조사는 주거지인 경우, 주거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십자형의 뚝을 남겨놓고 

충위를 파악하면서 하강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소형유구는 먼저 1/2을 조사하여 층위를 파악 

한 다음, 나머지를 조사하였다‘ 유물은 가급적 층위에 따라 수습하려 하였으나, 대부분의 유 

구가 거의 바닥만 남은 상태이고, 또한 교란이 심하게 이루어진 것들이 많아 바닥 유물과 퇴 

적충 유물로 구분하여 수습하였다‘ 한편, 조사지역 밖으로 윤곽이 걸친 소형유구가 확인되었 

으나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유구의 상부에 비닐을 깔고 전면 

복토하였다(사진 5 C2:l. @).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住居址 9기, 小形遺構 45기 , 기타 灌狀

遺構 1개소, 기퉁 구멍 퉁이 확인 • 조사되었는데(도면 4. 사진 6, 7)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 

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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層 확인을 염두에 두고 조사가 끝난 후에 2개 지점에 깊게 시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관련 

된 유물이나 층은 관찰되지 않고 自然層으로 일관되었다 

발굴지역 동쪽 및 남쪽의 단애면 상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적의 층위는 크게 4개층으 

로 구성된다(도면 3, 사진 4-(D). 

표토층인 I 층은 경작층으로 20cm 가량의 두께이다 R층은 갈색사질점토부식충으로 두께 

가 20 ∼ 22cm 가량이며, m층은 암갈색 내지 흑갈색의 사질점토부식층으로 두께는 17 ∼20cm 

가량이다. 그 아래로는 생토층인 황색 모래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굵은 강 

돌의 흔입이 두드러진다(사진 4-(2)) 

이 중에 문화층으로 판단되는 층은 H충과 m충으로 각각의 충 내에서 토기편이 출토될 

뿐만 아나라, H층과 m층의 구지표면에 유구가 형성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사지역 내에서 조사된 유구는 모두가 생토충 아래까지 제토된 상태에서 확인된 유구이며 , 

단애면 상에도 層의 시대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II. m층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m층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는 百濟土

器片과 함께 新羅土器片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新羅時代 文化層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 유적의 반복적인 점유와 그 이후의 경작과 같은 교란 행위가 빈발하게 이루 

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충위의 시기 파악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더욱이 조사 지역 내에서 확인된 층위가 전체 城洞里遺廣의 층위 상황을 대표한다고 말 

하기는 어렵고, 일부 유구 내에서는 섞여 들어간 것으로 생각되는 擺文土器片, 中島式無文土

器片 등이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城洞里遺題의 형성과정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넓은 범위에 걸친 층위 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調훌 方法

유적의 조사는 방격법을 적용하되 , 전체 城洞里遺隨의 규모를 고려하여 20m 방안을 사용 

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지역의 범위가 작기 때문에 20m 방안을 다시 4동분으로 소분할하 

여 lOm 방안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방안의 방향은 조사과정에서 층위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하천의 방향과 일치되게 설치하였다 

유구의 확인작업은 lOm 방안 내에 2 × 8m의 시굴갱을 동-서 방향으로 설치하였으며 , 유 

적의 남북축선상의 층위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유적의 중심을 지나는 남북축선상의 방안에는 

다시 남-북 방향의 시굴갱을 설치하였다. 수평하강을 통해 재퇴적층을 제거하고 유구확인작 

업을 진행해 나갔는데(사진 5-(D) . 확장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유적 내에 20m 간격으로 폭 

lm의 동-서 뚝 두개만 남기고 전변 제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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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遺構와 出士遺物

1. 住居址

1) 1號 住居址

( 1) 유구(도면 5, 사진 8-<J)) 

조사 지역 남단에 위치하는 백제시대 주거지이다 주거지의 북쪽 lOm 지점에는 2호 주거 

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 주변 5∼ lOm 범위 내에 10여기의 소형유구들이 분포하고 있다. 

조사 당시, 지표상에 목탄편 , 소토, 토기편 등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 상당 부분에서 굴삭 

기에 의한 굴토 흔적이 관찰되었다. 조사 결과, 주거지의 남벽 일부만 잔존하고 있을 뿐, 주 

거지의 2/ 3 가량은 모두 중장비에 의해 파괴되어 정확한 평변형태 및 규모는 알 수 없다. 그 

러나 삭토된 부분에서 1호 주거지의 것으로 보이는 기둥 구멍이 확인되기 때문에 도면상 복 

원은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길이 5.4m, 

너비 3.9m 가량이다 수혈의 깊이는 남벽이 16cm 정도이다 

주거지의 내부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소량의 목탄편과 함께 암갈색 내지 흑갈색의 사질 

점토부식토로 채워져 있다(사진 8-(2)) 

벽면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처리되었으며, 주거지 바닥은 생토인 황색 모래를 

그대로 다졌을 뿐이다. 주거지 내부에는 벽면을 따라 기퉁 구멍이 5개 확인되었는데, 정형성 

은 관찰되지 않는다. 기둥 구멍의 직경은 50∼ 60cm 내외이며, 깊이는 12∼28cm 정도이다. 

기타 출입구 및 노지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주거지 내 동북단에서 타원형의 구덩이 

가 확인되었다 이 구덩이는 주거지의 내부시설로 볼 수 있겠지만, 이미 주거지 바닥이 파괴 

된 상태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주거지와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다른 주 

거지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구덩이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소형유구로 취급하여 조 

사를실시하였다 

(2) 유물 

도면 5-CI)(사진 9-CI))은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된 황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도변상 

복원한 것이다.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짧게 외반된 구연부의 상단은 편평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동체부에는 승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 구연부에는 탄소가 흡착되어 있다 

복원 구경 16cm, 잔존고 5.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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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거지 바맥l서 기종 미상의 백제토기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는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1호 주거지 바닥 출토 토기 동체부편 

도면 사진 A「H ~ 경도 E~ 토 특 ~그| 

5-(2) 9 (2) 황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숭문+얄은 횡선 
5-® 9-® 황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격자문, 외면에 탄소흡착 
5-@ 9-@ 적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격자문 
5-(5) 9-(밍 회색 연질 정선된점토 교차숭문 
5-® 9-® 황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격자문 
5-(7) 9-CV 적갈색 연질 사질성접토 격자문 

도면 6-CD∼@은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백제토기이다, 이 가운데 도면 6-CD (사진 9-@)은 

직구호의 구연부편으로 도면상 복원한 것이다. 회색의 연질토기이며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 

다. 구연부는 직립하다가 끝에서 축약을 이루며 짧게 외반한다 구연단은 편평하게 처리되었 

다 내외면에 모두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복원 구경 : 9.2cm. 잔존고. 3.3cm 

도면 6-(2) (사진 9-®)는 회색의 연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직선적으 

로 외반하는 구연부는 끝에서 한번 더 짧게 외반한다. 내외변에 모두 횡으로 물손질한 흔적 

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잔존고 2.7cm 

도면 6-@(사진 9-®)는 원저단경호의 구연-동체부편이다 회청색의 경질이며, 태토는 사 

질성 점토이다- 구연부는 곡선적으로 외반하고 동체부에는 승문을 타날한 후에 얄은 횡선을 

조밀하게 돌렸다. 

기타 도변 6 ®· @∼@은 저부편이다‘ 이 중에 도면 6-®(사진 9갯}))은 회흑색 연질의 말 

각평저이며, 태토는 사질성 점토이다 저부 상단에는 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잔존고; 3.lcm 

도면 6 @(사진 9-@)는 황갈색 연질의 말각평저이며 , 태토는 사질성 점토이다‘ 내면에는 

종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잔존고. 2.9cm 

도면 6 @(사진 9-@))은 흑갈색 연질의 말각평저이며 태토는 사질성 점토이다. 저부 상단 

에는 승문이 희미하게 타날되어 있다 잔존고; 2.0cm 

도면 6-CZJ(사진 9-@l)은 흑갈색 연질의 평저이다.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며 , 내면에는 탄 

소가흡착되어 있다 

이 외에 1호 주거지가 중장비에 의해 제토되면서 형성된 재퇴적층에서 토기편이 다수 수 

습되었다 여기에서 출토된 토기편들은 대부분 百濟土器片이며 , 新羅土器片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도면 7-@(사진 12-CD)는 新羅土器 저부편으로 회혹색 연질의 말각평저이다- 태토는 사질 

성 점토이며 , 저부 바닥면에는 얄은 교차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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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1호 주거지 출토유물(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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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호 주거지 재퇴적층 출토 토기편 

도면 사진 색조 경도 태토 = E드'l ~ 
6-® 10--cD 황갈색 연질 정선된점토 숭문타날후 구연부에 물손질‘ 백제토기 
6-® 10--@ 회청색 경질 사질성점토 숭석문, 백제토기 

6 ® 10--@ 회황색 연질 사질성점토 숭문,백제토기 

6 Qi) 10--@ 회색 연질 사질성점토 승문, 도변 6-(2)와 동일개체 , 백제토기 

6-@ 10--® 회색 경질 정선된점토 숭문+횡선,백제토기 
6-©l 10-@ 회청색 경질 정선된점토 숭문+폭이 넓은 횡선, 백제토기 
6-@ 10--\Z) 회색 경질 사질성점토 숭문,백제토기 

6-® 10-® 황갈색 연질 사질성점토 승문+격자문 타날후 물손질, 백제토기 
6-® 10굉 회색 경질 정선된점토 승문+횡선. 백제토기 
6-@ 10-® 황갈색 연질 사질성점토 얄은 교차숭문, 신라토기 
6-® 11--cD 회색 경질 정선된점토 숭문+횡선,백제토기 

6 ® 11-。 회섹 연질 정선된점토 숭문+횡선,백제토기 

6-® 11」3 회청색 경질 정선된점토 숭문+횡선, 백제토기 

6-® 11--@ 회색 연질 정선된점토 숭문+횡선,백제토기 

6 @ 11 (5) 혹갈색 경질 정선된점토 교차숭문,백제토기 

6-© 11--® 회색 경질 사질성점토 승문+횡선. 내부에 탄소홉착, 백제토기 

6-® 11-CV 회흑색 연질 사질성점토 교차승문,백제토기 
6-@ 11-® 황갈섹 연질 사질성접토 승문,백제토기 

6-® 11-® 황갈색 연질 사질성점토 교차승문, 백제토기 
6-@ 11-® 회색 연질 사질성점토 숭문+횡선,백제토기 

7-CD 11-QD 회흑색 경질 사질성점토 승문+횡선(상부), 격자문(하부), 백제토기 
7--@ 11-@ 회색 연질 사질성점토 송문(상부) , 격자문(하부), 백제토기 
7--@ 11-©l 회흑색 연질 사질성점토 숭문(상부) , 격지문(하부) , 백제토기 
7-@ 11저굉 회백색 연질 정선된점토 숭문, 내외면에 탄소흡착 백제토기 

7--® 12--@ 회색 연질 사질성점토 교차승문,백제토기 

7--\Z) 12--@ 황갈색 연질 사질성점토 교차승문(상부) ‘ 격자문(하부) , 백제토기 
7-® 12-® 회흑색 경질 정선된점토 격자문,백제토기 

7핑 12-(딩 적갈색 연질 사질성점토 격지문,백제토기 

7-® 12--® 황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격자문, 외변에 탄소홉착, 백제토기 
7--QD 12--<'V 적갈색 연질 정선된점토 격자문,백제토기 
7-@ 1 2」$ 회색 연질 사질성접토 얄은 격자문+횡선, 신라토기 
7-@ 1 2-(밍 회색 연질 사질성접토 양은 숭문+횡선, 신라토기 
7-@ 12-® 회색 연질 사질성점토 양은 승문+횡선, 신라토기 

2) 2號 住居址

(1) 유구(도면 8, 사진 13-<1)) 

유구 확인을 위한 트렌치 조사 과정에서 온돌시설 상부가 노출되면서 확인된 주거지이다 

장축이 북동-남서 방향인 타원형의 수혈주거지로 규모는 길이 4.5m. 너비 3.8m 가량이다 

주거지는 어깨면이 대부분 삭토되어 깊이가 5∼8cm 가량이며, 주거지의 서벽은 완전히 삭평 

되어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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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1 호 주거지 출토유물( 1 /3) 

주거지의 내부에는 암갈색 내지 흑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로 채워져 있었으며, 옹돌이 설치 

된 통쪽부분에는 옹돌시설을 이루는 점토가 무너져 퇴적되어 있다. 

주거지의 내부시설로는 온돌이 주목되는데 상당 부분이 파괴되어 잔존상태는 양호하지 않다 

남아 있는 상태로 볼 때, 온돌 구조는 주거지의 동벽을 따라 설치된 외끓의 온돌로써 연도 

부분이 벽면을 따라 다소 곡선적으로 설치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사진 13-(2)). 아궁이 부분 

은 분명치 않지만 주거지의 동북 모서리 쪽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 이는 이 부분에 소 

토와 함께 목탄이 집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연도부는 벽면에서 14∼30cm 가량 떨어 

져서 설치되었는데, 벽체는 30cm 내외의 판석 내지 할석을 세우고 OJ:쪽으로 점토를 발라 고 

정시켰다 ;煙道의 뚜껑은 파괴되어 알 수 없는데, 연도 내부에서 점토 덩어리와 함께 20cm 

내외의 할석이 노출되고 있어, 뚜껑의 흔적이라 생각된다 한편, 벽면과 온돌 연도부 사이의 빈 

공간에는 15∼20cm 크기의 할석 내지 강돌로 충진하였다 연도의 크기는 길이 3.2m, 너비 

60cm 가량이며 , 잔존 높이는 20cm로 높지 않은 편이다 기타 굴뚝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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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2호 주거지( 1 /6이 

기퉁 구멍은 주거지 내부에서 5개소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장축선상에 세 개의 기둥 구멍 

이 배치되고 있으며 , 남서벽에 2개의 기둥 구멍이 배치되어 있는데 , 간격은 0. 9∼ lm 정도로 
일정한 편이다, 기둥 구멍의 크기는 북동벽에 위치한 것이 제일 크고 깊으며 , 나머지는 직경 
32∼34cm로 규모가 일정한다 

바닥은 생토인 황색 모래를 다짐처리하여 사용하였는데 주거지의 중앙부만이 단단하다 기 

타 주거지의 서쪽 모서리 부분에 16호 소형유구가 중복되어 있는데 , 충위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온돌에 사용된 석재의 배치로 보았을 때 , 16호 소형유구 일부를 파괴하고 설치된 
것으로보인다 

구멍 내에서 

백제의 타 

유물이 출토되었다. 주거지 북동벽에 위치한 기둥 

이 외에 주거지 내부퇴적층 및 바닥면에서 신라 및 

등이 출토되었다. 

짧의 구연부편이다 이 가운데 9-Q)(사진 14-Q))은 내부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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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토유물 

주거지 내부에서는 소량의 

고구려토기편이 출토되었으며 , 

날문토기편과 함께 철촉, 지석 

도면 9-Q). @는 新羅土器인 



층에서 출토된 회백색 연질토기로서 미세한 석립이 소량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도면 9-(Z)(사진 14-(Z))는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된 회황색 연질토기이며 정선된 접토로 만 

들었다 

기타 기종 미상의 동체부편이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2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펀 

도면 사 진 색 조 경도 태 토 트-끼등 ~그| 

9-® 14-® 황갈색 연질 정선된점토 얄은승문, 신라토기 
9-® 14-® 암황색 연질 사질성점토 2조의 얄은 횡선, 신라토기 

9-® 14-® 회백색 켜d~ 정선된점토 양은 교차승문, 신라토기 

9--® 14--® 황갈색 연질 사질성점토 승문+횡선 , 백제토기 
9-® 15-φ 암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승문, 백제토기 

9-® 15-0) 황갈색 연질 정선된점토 얄은 격7.}문+횡선, 신라토기 

9--® 15--® 황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승문+횡선,백제토기 
9-@ 15-® 암회색 경질 정선된 점토 얄은 승문, 내면 물손질, 신라토기 
9 @ 15-® 회백색 연질 정선된점토 얄은 횡선, 신라토기 

도면 9-CV(사진 14 @)은 주거지 북동쪽에 위치한 기둥 구멍 내에서 출토된 고구려토기 

동체부편이다‘ 내외 흑갈색 내지 황색의 연질토기이며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토기 외면에 

는 1조의 횡선이 돌아가며 마연기법으로 문양을 베풀었다. 문양은 길이 7cm 정도의 장타원 

문을 횡으로 연속하여 배치하고 부분적으로 횡마연하였다 내변에는 횡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도면 9 @(사진 15-®)은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樹文土器 동체부편이다. 미세한 사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적갈색(外), 흑색(內)의 색조를 띤다 격자문이 베풀어져 있 

다. 

도면 9-®. @는 저부편으로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이 중에 9-@(사진 15-CVJ는 회 

청색 경질의 저부편으로 속심은 자색을 띠고, 내외면에는 희미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도면 9-@(사진 15-®)는 회갈색 경질의 저부편으로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도면 9-@(사진 15-®)은 주거지 북서쪽 바닥에서 출토된 숫돌이다. 河川石을 그대로 이 

용하였는데, 3변에만 사용한 흔적이 관찰된다, 가로 15cm, 세로 11.5cm, 두께 6.5cm 

도면 9 @(사진 15 @)은 주거지 중앙부의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유경식 철촉이다 촉신 

은 유엽형이며, 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다 잔존 길이; 10.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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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2호 주거지 출토유물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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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號 住居址

(1) 유구(도면 10, 사진 16 (!)) 

2호 주거지 동북쪽 3.2m 지점에서 확인 조사된 신라 주거지이다. 최초 유구 윤곽 확인시 

출입부가 있는 맘자형 수혈주거지로 판단하였으나, 내부조사 결과 19호 소형유구와 중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길이 3.2m, 너비 3m 규모의 방형 주거지로 수혈의 잔존 깊이 

는 12cm 가량이다 주거지 내부에는 암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다 

주거지의 바닥면은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았으나 동북벽 쪽으로 적갈색의 접토가 깔려 있 

으며, 여기에 부뚜막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잔존상태가 극히 좋지 않은 부뚜 

막 시설은 동북벽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데 부뚜막의 벽체를 이루는 할석들이 동서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사진 16-® ) . 부뚜막 내부에는 소토부가 관찰되며 여기에서 적갈색 外反口緣

寶 구연부편이 출토되고 있어 부뚜막의 熹佛用器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타 기둥 

구멍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주거지의 서남벽에 중복된 19호 소형유구는 거의 바닥면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선후관계는 밝혀내지 못했다(사진 16-(2)) 

(2) 출토유물 

도변 10-CD(사진 17 @)은 부뚜막 내부에서 출토된 적갈색 연질 外反口緣寶의 구연부편이 

다 구연부는 심하게 독선을 이루면서 외반되었으며 ,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구연 내 

측은 축약되어 머浪이 관찰된다. 미세한 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목부분에 희미한 격지문이 관찰된다 잔존고; 3.3cm 

도면 10--(2)(사진 17--(2))는 갈색 연질의 外反口緣寶 구연부편이다 구연단은 요철이 있으며, 

구연 내측에는 약하게 축약되어 희미한 민浪이 관찰된다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 

토로 만들었으며, 비교적 단단한 편이다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있다, 잔존고· 5cm 

도변 10-®(사진 17 @)은 회백색 연질의 짧 구연부편이다 짧게 외반된 구연부의 끝단에 

요철이 있으며, 내측에는 머浪이 관찰된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 내외변에 물손질흔이 

관칠된다. 잔존고; 3.2cm 

도면 10-(링(사진 17-@)는 기종을 알 수 없는 흑회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내외면 모 

두 거친 물손질흔이 있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잔존고; 1.2cm 

도면 10-(5)(사진 17-(5))는 회백색 연질토기의 경부이다 하단에 돌대가 마련되어 있고 여 

기에 짧게 각목을 하였다 목부분에는 승문을 타날한 후 물손질하였으며, 내면에도 물손질흔 

이 관찰된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도면 10-®(사진 17-®)은 사질성 점토로 만든 명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단 

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잔존고- 2.l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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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3호 주거지 및 19호 소형유구< 1 /60)와 3호 주거지(@∼@ ®, ® ) 19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1 /3) 

기타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新羅土器의 동체부편의 내용은 (표 5)와 같다 

도변 10-@(사진 17-@)은 權文土器片으로 적갈색 연질이다 고운 점토로 만들었다 

도면 1뼈9'(사진 17-@)는 유경식 철촉으로 촉신 및 경부 끝 부분이 결실되었다 數짧.으로 

추정되는 촉신의 단면은 장방형을 이루며 , 경부는 이단경으로 이루어졌다, 잔존 길이’ 6. l cm 

43 



(표 5) 3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펀 

도면 사진 색조 경도 태 토 특 징 

10--(1) 1 7에i 황갈색 연질 정선된접토 얄은승문 
10-® 17-® 병황색 연질 사질성 점토 얄은승문+횡선 

10 ® 17-® 암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얄은 승문, 물손질 및 탄소흡착 

10--® 17--® 황갈색 연질 정선된점토 얄은 승문, 내박자흔(내면) 
10-:Ill 17-@ 회백색 연질 정선된점토 얄은격자문 
10-:12) 17 @ 암회색 경질 정선된점토 얄은격자문 

도면 10-®(사진 17-®)은 용도미상의 철기편으로 철판을 둥글게 말아 붙여 대롱 형태를 

이룬다 잔존 길이 ; 3.6cm. 직경. 0.6cm 

4) 4號 住居址

(1) 유구(도면 11, 사진 18) 

2. 3호 주거지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4호 주거지의 서쪽에는 5호 주거지가 바로 인접해 

있다 주거지의 잔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동북벽 일부는 경작으로 인해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주거지는 길이 4.9m. 너비 3.6m 규모인 타원형의 백제 주거지이다- 주거지 내부는 암갈 

색 내지 흑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로 채워져 있으며, 많은 토기편들이 서북쪽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되었다 극소량의 목탄편이 섞여 있지만, 화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 

바닥면은 생토인 황색 모래층을 다짐처리하였는데 주로 주거지 중앙부만이 단단한 편이다 

기뭉 구멍은 내부에서 2개소 확인되었는데 , 크기는 직경 50∼60cm . 깊이 30cm 가량이 

다 이 외에도 주거지 서벽쪽에 2개의 기둥 구멍이 위치하고 있는데 주거지와는 관련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기타 노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주거지 남동모서리는 20호 소형유구와 중복되어 있는데 , 거의 바닥 부근에서 확인되 

었기 때문에 층위상으로 선후관계를 밝힐 수 없었다. 그러나 20호 소형유구 내에서 출토된 

유물이 新羅土器가 대다수인 점을 고려해 볼 때 , 20호 소형유구가 4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만들어진 것으로보인다 

(2) 출토유물 

유붙은 내부퇴적층과 주거지의 동북쪽 바댁ll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으나, 대부분이 百濟土器片

이어서 한꺼번에 수습하였다 

도면 12-Q)(사진 19-φ)은 적갈색의 연질 소성으로 만들어진 中島式無文土器이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많이 섞인 점토질 태토이다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외반된 구연부의 끝은 결실되어 형태를 확 

인할 수 없으며, 저부는 평저이다 내외면에 탄소가 흡착되어 있다 복원 구경; 13cm, 잔존고 1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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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CZl (사진 

는 심발형토기로 

복원한 것이다 흑갈색 연 

질 소성으로 태토는 사질 

성 점토이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되며, 구연단은 직선적 

으로 처리되었다 동체부에 

는 얄은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고, 내부에는 횡으로 물 

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내외면에 탄소가 흡착되어 

있다, 구경. 13.6cm, 잔존 

19-(Zl) 

도면상 

고; llcm 

도면 12-®(사진 19-®) 

은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 

체부편으로 도면상 복원한 

것이다. 태토는 점토이다 

동체부 상부에는 횡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확인되며 2m 0.5 0 

@적갈색 점토부식토층 
@명갈색 점토부식토층 
@ 갈색 점토 부식토층(황색 모래 혼입 
@암갈색점토부식토층 
@흑갈색 점토부식토층 

하부에는 격자문이 타날되 

어 있다 

도변 12-@(사진 19-@) 

는 회색의 경질토기 동체 

부면으로 도면상 복원한 

것이다 태토는 사질성 점 

토이다 동체부 상부에는 

숭문을 타날한 후, 횡선을 돌렸고, 하부에는 승문을 교차하여 타날하였다. 외면에는 탄소가 

홉착되어 있다 

도면 13 φ(사진 20-@)은 흑갈색 연질 짧으로 도변상 복원한 것이다. 태토는 사질성 점 
토이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저부는 말각평저이다 복 

원 구경 13. 7cm, 높이; 5.8cm 
기타 도면 13-(2)∼@은 백제토기 구연부편이다. 이 가운데 도면 13-@ (사진 20-CDl는 황 

도면 11. 4호 주거지 및 20호 소형유구( 1 /6이 

띠vL 二==주==--- !ID F二二

---fτ --느∼∼ © 「------/ 」;) @ ∼ζ 누---
-•• _J (f. //→---二-----」--」----띠gγL ----r-----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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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4호 주거지 출토유물(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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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 연질이며, 태토는 사질성 점토이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되며,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 

리되었다. 내외변에 물손질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고; 4.2cm 

도면 13-® (사진 20-®)은 황갈색의 연질이며 태토는 사질성 점토이다 구연부는 완만하 

게 외반되며 , 구연단은 옥선적으로 처리되었다 외면에 물손질흔이 있으며 내외변에 탄소가 

흡착되어 있다 잔존고 3.8cm 

도면 13용〕(사진 20--(2)는 적갈색의 연질토기로 점토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구연부는 외반하 

며 , 구연단은 곡선적으로 처리되었다. 내외면에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고; 4.Scm 

도면 13-®(사진 20-@)는 휴갈색의 경질이며, 태토는 사질성 점토이다 구연부는 짧게 외 

반되며 ,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내외면에 물손질혼이 확인된다 잔존고- 3.Scm 

도면 13 @(사진 20 @)은 회흑색의 연질토기로서 태토는 사질성 점토이다 구연부는 짧 

게 외반되며, 구연단은 곡선적으로 처리되었다 잔존고 1.6cm 

도면 13-CV (사진 20-@)은 회색의 연질이며 ,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하며 , 

구연 내측에는 완만하게 처리되어 머狀을 이룬다‘ 내외면에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 

고; 1.Scm 

도변 13--@(사진 20--(7))은 황갈색의 연질토기로서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되며 , 구연단은 곡선적으로 처리되었다 구연 내측에는 &狀을 이룬다 잔존고 2.2cm 

기타 기종 미상의 동체부편(도면 13-®∼@, @∼@, 도면 14 CD∼@)이 출토되었는데 지

세한 내용은 (표 6)과 같다. 

도면 13-@l(사진 20-@)은 2호 주거지 출토 高句麗土器와 색조, 표면처리, 태토 둥에서 유 

사한 흑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 태토이며, 토기 외면에는 원점 

문으로 구성된 역Y자 문양이 횡으로 배열되어 있다. 외면에는 광택이 나도록 표면처리하였으 

며 내면에는 물손질한 흔적이 있다-

도면 14-®∼@는 각종의 저부편으로 이 가운데 도면 14-® (사진 24-CD)는 흑갈색 경질 

의 말각평저이다. 점토로 만들었으며 내변에 물손질혼이 남아 있다. 잔존고 5.Scm 

도면 14-® (사진 24-(2))은 회백색 연질의 평저이다 태토는 사질성 점토이며 동체부에는 

숭문이 타날되어 있다 잔존고; 3. lcm 

도면 14-@ (사진 24-®)은 회흑색 경질의 평저이다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며, 저부 상단 

에 압날의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고 2.2cm 

도면 14-@ (사진 24-@)은 황갈색 경질토기로서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토기 내외변에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도면 14핏~(사진 24--(7))는 황갈색 경질의 저부편으로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잔존고‘ 1. Scm 

도면 14-® (사진 24--@)은 회백색 경질의 대각편이다 태토는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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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4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펀 

도면 사 진 색 조 경도 태 토 트-「르 ~ 

13-® 20-® 황갈색 연질 점토 숭문, 구연부/내면 물손질, 탄소흡착(내면) 

13-® 20-® 혹갈색 연질 점토 격지문, 타날 후에 물손질 
13-QD 20-® 혹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숭문 

13--@ 20-QD 흑갈색 연질 점토 숭문+횡선(폭 0.3cm) 
13•g 20-© 회색 연질 점토 숭문 

13-® 21-CD 회색 연질 점토 승문+횡선 
13-® 21-(2) 흑갈색 경질 점토 숭문+횡선 내변에 물손질 
13-@ 21-® 회백색 연질 점토 숭문+횡선 

13-@ 21• g] 황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승문+횡선 
13-® 2 1」밍 회백색 연질 점토 숭문+횡선,교챔문 
13--® 21-® 흑갈색 연질 시질성 점토 숭문+횡선, 내변에 물손질 

13 ® 21-CV 흑갈색 경질 사질성 점토 교치숭문+횡선(폭 0.4cm). 내면에 물손질 
13-@ 2 1에잉 흑길색 경질 사질성 점토 교차숭문+횡선, 내변에 묻손질 
13-@ 21-C밍 황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교치숭문+횡선 

13-@ 2 1-때 회청색 경질 점토 교치숭문+횡선 

13-® 21-QD 황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숭문 

14-<D 22-<D 회색 경질 사질성 점토 숭문+횡선‘ 내변에 내박자흔 
14-。 22-(2) 황갈색 연질 점토 승문+횡선 
14 ® 22-® 흑갈색 경질 점토 숭문+횡선 

14 @ 22 @ 흑갈색 경질 점토 승문 

14-(5) 22-® 황갈색 연질 점토 숭문+횡선 

14-® 22-® 황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숭문+횡선 

14-CV 22 CV 회백색 경질 접토 교차승문 
14에훌 22-® 흑갈색 경질 점토 숭문 타날후 내외면에 물손질 

14-® 22-® 암길색 경질 점토 숭문+횡선 

14-® 22-® 회백색 경질 접토 승석문 

14-QD 22저} 회백색 경질 점토 승문 

14-© 22-© 항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교치숭문 

14-© 22-© 적갈색 경질 점토 격자문, 내변에 물손질 
14-@ 22-@ 황갈색 연질 점토 격자문 

14-® 23-<D 흑갈색 경질 사질성점토 격자문 
14-@ 23-(2) 적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격지문 
14-ITIJ 23-® 흑갈색 경질 사질성 점토 격자문 내면애 물손질 
14-@ 23-(잉 회청색 경질 사질성 점토 격자문 

14-® 23 ® 적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격자문 
14-® 23-® 회백색 연질 점토 격자문 

14-® 23-CV 회백색 연질 점토 격자문, 내변은 흑회색 
14-@ 23-® 회흑색 연질 접토 

14-@ 23•@ 회흑색 연질 점토 내외연에 불손질 

14-® 23-® 회색 경질 접토 내변에 물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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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간부분에는 횡선이 있고, 끝 부분은 외반한다. 끝 단에 머展이 관찰된다. 잔존고 2.lcm 

도면 14-@ (사진 24 @)은 新羅土器 구연부편이다 흑갈색의 경질이며 태토는 사질성 점 

토이다 구연부는 외반하며 ,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내외면에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 

다. 잔존고; 4cm 

도변 14-@ (사진 24-®)는 新羅土器 동체부편으로 황갈색의 경질이다 태토는 사질성 점 

토로 만들었다. 외면에 얄은 교차승문이 타날되어 있고, 내외변에 탄소가 흡착되었다 

도변 15-CD(사진 25-CD). @(사진 25-(2))는 주조철부편으 

로 남아 있는 부분이 극히 일부이다, 透化가 심하며 , 단면은 

佛形으로추정된다 

도변 15-CD 잔존 최대길이 4.2cm. 잔존 최대폭 2.2cm. 

꺼
때
 觸

@ 

A 

미
 
ν
 

두께; 약 0.4cm 

도변 15-(2) : 잔존 최대길이 : 3. 7cm. 잔존 최대폭 

두께 약 0.3cm 

도변 15-@(사진 25-@)은 鐵刀子片으로 刀身 끝 부분만 

이 남아 있다 잔존 최대길이 5.7cm‘ 잔존 최대폭; 

최대두께; 0.3cm 

도면 15-@(사진 25-@)는 용도미상의 철편이다 잔존 최 

대길이 ‘ 2.2cm. 최대폭; 1. lcm . 최대두께 : 0.7cm 

도면 15-®(사진 25-®)는 토제 구슬이다 색조는 황갈색이며 비교적 단단한 편이다 태토 

는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최대 직경 1.5cm. 구멍지름 0.2cm 

상
 

1 

錫--

도면 15. 4호 주거지 출토유물{ 1 /3)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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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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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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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cm. 

1.3cm. 

5) 5號 住居址

( 1) 유구(도면 16, 사진 26-C!)) 

4호 주거지 서쪽에 바로 인접된 신라 주거지이다, 남동 모서리 일부만 남아 있으며 , 나머 

지 부분은 모두 파괴되었다. 잔존상태로 보았을 때‘ 동벽 중앙부가 밖으로 약간 돌출된 형태 

이나 전체적인 규모 및 평면형태는 알 수 없다. 잔존 깊이는 제일 깊은 남동모서리 쪽이 10 

cm 가량이다 

주거지 내부는 흑갈색 및 암갈색 사질점토부식토로 채워져 있다(사진 15-@). 주거지의 바 

닥면은 생토인 황색 모래를 다져서 약간 단단하게 처리하였다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기둥 구 

멍만이 확인되는데 동벽 중앙부에 2개, 이보다 서쪽에 2개의 기둥 구멍이 위치하고 있다. 기 

둥 구벙의 크기는 직경 36∼50cm . 깊이 1 5∼30cm 가량이다 이외 주거지 동벽선 상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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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둥 구멍은 주거지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주거지 북쪽으로 장타원형의 소토부가 관찰되고 있으며, 소토부의 남쪽변에 연하여 

20cm 크기의 할석 3개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소토부 내에서 목탄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 

에 노지 내지 부뚜막과 관련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잔존상태가 극히 좋지 않기 때문 

에 분명치 않다 

(2) 출토유물 

내부퇴적층에서 新羅土器片이 소량 출토되었으며, 대부분은 바닥에서 新羅土器가 완전한 

상태로 출토되었다(사진 26-® ). 

도면 16-CD C사진 27-CD) 은 주거지 서남쪽 바닥에서 출토된 갈색 연질의 外反口緣寶이다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로 만들었으며 소성 상태는 좋지 않다 구연부는 완만하게 축 

의t을 이루며 외반하고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최대복경은 뼈 中位에 있으며, 저부 

는 평저이다 동체부 상부에는 얄은 승문이 희미하게 남아 있으며 , 아래쪽의 표면박리는 심 

한 편이다 내면의 목부분에는 내박자흔이 관찰되며 , 동체부와 구연 내측에는 횡으로 물손질 

한 흔적이 있다 구경 12.2cm. 저경 6.5c미 , 높이 14.8cm 

도면 16-~(사진 27-(J))는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된 적갈색 연질의 外反口緣寶 구연 동체 

부편이다 미세한 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소성 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내 

외 적갈색이나 외면에는 탄소가 전체적으로 흡착되어 흑갈색 내지 암갈색을 띤다 자비용기 

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연부는 직선적으로 외반하며 구연단은 요철이 있다 구연의 

내측부에는 완만한 머部를 이룬다 동체부는 상단에서 한번 쩍여 내려간다. 토기의 내외면 

모두 횡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복원 구경‘ 14.8cm. 잔존고, 8.8cm 

도변 16-®(사진 27-®)은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황갈색 연질의 外反口緣寶으로 저부는 

결실되었다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소성 상태는 양호하다 구 

연부는 짧게 외반하며, 구연단에는 희미한 머러浪이 관찰된다 최대복경은 中上位에 위치한 

다 토기의 내변에는 전체적으로 횡으로 물손질하였으며 외변에는 지워지기는 하였지만, 회 

전물손질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구경. 10. 7cm‘ 잔존고 lOcm 

도변 16-@(사진 27-@)는 주거지 서쪽 기둥 구멍 내에서 출토된 암갈색 연질의 外反口緣

寶으로써 구연부와 저부가 따로 출토된 것을 도면상 복원하였다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로 만들었으며 소성 상태는 양호하다 곡선적으로 외반된 題部는 동체부와 약간 축의f을 

이루면서 연결되고 최대복경은 뼈 中位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연단은 요철을 이루며 

구연 내측부에는 회전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동체부 전면에는 격자문이 티-날되어 있으나 

횡으로 물손질하여 대부분 지워졌다 저부는 불을 받아 적갈색의 밝은 색조를 띠나, 구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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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탄소가 흡착되어 암갈색 내지 흑갈색의 색조를 띤다 자비용기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 

다 복원 구경 . 13.5cm. 복원 저경 ‘ 9.2cm. 추정 높이 : 16.9cm 

도변 17-CI)(사진 28-φ)은 주거지 남쪽 모서리 바닥에서 출토된 회청색 경질의 유개고배 

로서 대각 하단부는 결실되었다. 구연부는 직선적으로 내경하며 그 끝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뚜껑받이턱은 매우 작게 수평상 돌출되어 있다. 배신의 깊이는 전체적으로 얄은 펀인데, 내 

면 바닥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깨진 대각부의 상태로 볼 때, 대각의 상부에 3개의 투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배의 내외면에는 거친 물손질혼이 남아 있다- 구경 · 10.lcm. 잔존 

고’ 3.7cm 

도면 17-CZJ (사진 28-(ZJ)는 주거지 동북쪽 바닥에서 출토된 황갈색 연질의 토기 뚜껑이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소성 상태는 양호하다 깊이가 얄은 蓋身의 중앙에는 비교적 폭이 

넓은 굽 모양의 꼭지가 부착되어 있다. 구연은 짧고 그 끝이 날키롭게 처리되었다 구경 ; 

12.3cm. 꼭지 직경 5.2cm. 높이 4.5cm 

도면 17-®(사진 28-®)은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된 회색 경질호의 구연부편이다‘ 미세한 

석립이 섞인 접토로 만들었으며 소성 상태는 양호하다 넓게 외반된 구연부의 끝은 다소 편 

평하게 처리되었다 목부분부터 동체부에 이르기까지 얄은 승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횡으로 

물손질하여 그 흔적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복원 구경 19.3cm. 잔존고 6.3cm 

도면 17-@(사진 29-(D)는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갈색 연질의 짧이다 정선된 점토로 만 

들었으며 소성 상태는 양호하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토기 

내외면에는 거친 물손질흔이 남아 있고 외면에 부분적으로 탄소가 흡착되어 있다 구경‘ 

13. 7cm. 저경 5.5cm. 높이 4.9cm 

도면 17-@(사진 29-®)는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된 회백색 연질의 짧 구연부편이다. 석립 

이 약간 섞인 점토로 만들었으며 구연부는 짧게 외반된다, 잔존고‘ 3.6cm 

도면 17 @(사진 29 @)은 동이로 추정되는 회색 경질토기로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되었 

다 짧게 곡선적으로 외반된 구연부 끝은 요철흔이 있으며 내측은 완만하게 만곡되었다 토 

기 외면에는 얄은 승문이 타날된 후 물손질한 흔적이 있으며 내변에는 거친 물손질흔이 관찰 

된다 잔존고 11 .lcm 

도변 17-(/)∼@은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된 구연부편이다 이 가운데 도변 17 @(사진 29 

@)은 회색 경질로서 사립이 섞인 접토로 만들었다 

도면 17-@(사진 29 @)은 회색 연질 소성의 구연부편이며 ,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 

은 직립하며 구연 직하에 l조의 횡선이 돌아간다 

도면 17-®(사진 29-®)는 암회색 연질의 투껑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짧고 그 끝이 둥 

글게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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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 @(사진 29 @)은 혹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 

로 만들었다. 내외 희미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도면 17-@∼@, 1 8-CD은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된 동체부편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5호 주거지 바닥 출토 토기 동체부펀 

도면 사진 색조 경도 태 토 트-르「 ~그| 

17 Qi) 3。-Q) 회백색 경질 정선된점토 얄은 승문, 내면에 불손질 
17-@ 30-(2) 황갈색 연질 점토 얄은 승문‘ 내면에 탄소흡착 및 물손질 
17-뼈 30-® 회백색 연질 점토 얄은숭문, 내외 물손질 
17 @ 3ι@ 회색 경질 점토 내외 얄은숭문 
17-® 30-® 회청색 경질 정토 숭문+횡선 

17 ® 30 ® 혹갈색 연질 점토 숭문+횡선, 내면에 물손질 

17 @ 30--<Zl 회청색 경질 사질성점토 격자문 
17-® 30-® 회황색 연질 정선된접토 교차격자문 
17 ® 30-® 회백색 연질 점토 격지문 

17 ® 30-® 회색 경질 점토 격자문 

18 CD 30-<l]) 회횡색 연질 사질성 점토 내외 물손질 

도면 18-@∼@은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된 저부편이다 이 가운데 도면 18-@(사진 31-

@)는 흑갈색 연질토기로서 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내면에는 거친 물손 

질흔이 관찰된다 

도변 18-®(사진 31-(2))은 회색 경질토기의 저부편이다 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외변에는 승문이 희미하게 타날되어 있다 잔존고‘ 4.3cm 

도면 18-@(사진 31-®)는 회백색 연질의 짧 저부편이다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 

로 만들었으며 내면에는 거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2.2cm 

도면 18 @(사진 31-@〕)는 회백색 경질토기의 저부편으로 말각평저이다 사립이 섞인 점 

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저부 바닥과 동체부에는 승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횡으로 물손질하 

여 그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토기 내변에는 유기물질이 탄화된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 

고· 5.8cm 

도면 18-®(사진 31-(5))은 회색 경질의 말각평저이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 저부 상 

부에는 얄은 승문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토기 내변에는 바닥과 기벽에 불규칙하게 물손질한 

흔적이 확인된다 잔존고; 5.4cm 중화 

도면 18--(7)(사진 31-®). @(사진 31--(7))은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적갈색 연질토기로서 

동일개체의 토기편이다‘ 기종은 장동옹으로 추정된다, 미세한 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 

들었으며 소성 상태는 양호하다. 토기 외면에는 전체적으로 얄은 승문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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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변 19-Ci) (사진 32-Ci))은 주거지 북쪽의 소토부에서 출토된 회백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 

이다 사립이 거의 없는 점토로 만들었으며, 토기 외면에는 얄은 승문이 교차 타날되어 있 

다 부분적으로 타날 후에 횡으로 지운 흔적이 관찰된다 

도면 19-(2)∼@은 내부퇴적층 출토품이다 19-(2) (사진 32-(2))는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외면에는 암갈색이나 내변에는 황갈색의 색조를 띤다. 미세한 사립이 섞인 접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급격하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약간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내외 희미한 물손질흔 

이 관찰되며, 토기 외면에는 부분적으로 탄소가 흡착되어 있다 잔폰고; 6.Scm 

도면 19‘3)(사진 32-®)은 암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비 

교적 단단한 편이다 잔존고 lcm 

도면 19 @(사진 32-@)는 적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으로 구연부가 결실되었다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소성 상태는 양호하다 내변에는 횡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도면 19-®∼@는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기종 미상의 동체부편으로 그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5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편 

도면 사진 색조 경도 태 토 ~뉴 징 

19--® 32-® 회백색 연질 정선된 점토 승문+횡선 
19-® 32-® 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양은승문, 내외 물손질 
19-<V 32-CV 흑갈색 연질 사질성 접토 승문 

19-® 32 ® 연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 /ιrτ~ 

19-® 32-® 흑회색 연질 점토 얄은 숭문+횡선 
19-® 33-φ 흑회색 연질 사질성 점토 얄은 숭문 
19-@ 33-(Z) 회황색 연질 정선된접토 승문+횡선 
19-@ 33-@ 회청색 경질 점토 얄은숭문, 속심 자색 
19 @l 33-@ 회백색 경질 접토 얄은 숭문, 도면 19 CD과 통일개체 
19-@ 33-® 적갈색 연질 점토 격자문 

도면 19-®(사진 33-@)는 흑갈색 연질 짧의 저부편이다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 

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내면에는 황갈색의 색조를 띤다 바닥변에는 얄은 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잔존고 1. 7cm 

도변 19-®(사진 33 @)은 도면 19-®와 함께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회색 연질의 짧 저 

부편이다 미세한 사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으며 바닥변에는 얄은 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잔존고; 2.4cm 

도변 19-@(사진 33-@)은 적갈색 연질의 저부편으로 석립이 많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잔존고 2.4cm 

도면 19-®(사진 33-®)은 짧의 저부편으로 추정되는데 회흑색의 경질이다 미세한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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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물레흔이 남아 있다 잔존고‘ 2.4cm 

도변 19 @(사진 33 @)는 소형의 파수편으로 단면은 원형이다.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색조는 황갈색을 띤다 

도면 19-®(사진 33-@)은 철겸편으로 추정되는데 , 남아 있는 부분이 극히 일부라 분명치 

않다, 잔존 길이 : 4.lcm. 너비 ‘ 17cm, 최대 두께 0.3cm 

도면 19 @(사진 33-@)은 철촉의 경부편으로 추정되며 단면 방형을 이룬다. 잔존 길이 

3.2cm, 두께 0.4cm 

6) 6號 住居址

(1) 유구(도면 21, 사진 34-@) 

바닥만 남은 방형주거지로 7호 주거지, 26호 . 27호 . 28호 소형유구에 의해 파괴되었다(사 

진 34-CI)) . 6호 주거지가 위치한 지역은 토사 채취 후에 소규모로 경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 부분 삭평되었다 따라서 주거지의 서쪽 벽선의 일부가 남아 있을 뿐이며, 서쪽과 남쪽 

의 바닥변도 약간 남은 상태이다 그리고 주거지의 북쪽 및 북동쪽은 바닥면 아래까지 삭평 

되었으나, 주거지 축조시의 굴토된 흔적이 관찰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면 형태 및 규모의 

추정이 가능하다 주거지의 규모는 길이, 너비 모두 Sm 가량이며, 깊이는 3cm 정도이다, 주 

거지 축조시 굴토한 후, 다시 여기에 접성이 있는 암황색 사질부식토를 깔아 평탄작업을 하 

였다 바닥변은 다짐 처리하여 비교적 단단한 편이다 

노지 및 기퉁 구멍과 같은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바닥변에서 소량의 유물들이 출토 

되었는데 특히 中島式無文土器가 출토된 주거지 서쪽 바닥에서는 작은 규모의 소토부가 관찰 

되고있다 

(2) 출토유물 

도변 20-G)(사진 35-(D)은 주거지 남동쪽 모서리 바닥에서 출토된 직구호의 구연부편이 

다 색조는 내외 회색을 띠며 경질이다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으며, 경부는 구연부 

에서 축약을 이루며 넓게 별어진다. 동체부에는 격자문을 타날하였으며 , 구연부의 내외면에 

는 횡으로 물손질하였다 잔존고 6.6cm 

도변 20-(2), @은 주거지 서쪽 소토부에서 中島式無文土器片과 함께 출토되었다 이 가운 

데 20-(2) (사진 35-(2))는 암갈색(외), 갈색(내)의 색조를 띠는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으로 작은 

사립이 많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외면에 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도면 20-@(사진 35-@)은 내외 적갈색의 연질토기 동체부편으로 미세한 사립이 섞인 점토 

질 태토로 만들었다. 외면에 승문이 타날되어 있어 도면 20-(2)와 통일개체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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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0-@∼@은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타날문토기 동체부편이다 이 중에 도변 2ι@ 

(사진 35 @)는 적갈색 연질토기로 미세한 사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외면에 승 

문+횡선이 관찰된다 

도변 20-($)(사진 35-($))는 격자문+횡선이 있는 암갈색 연질토기이다 미세한 사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도면 20 @(사진 35 @)은 격자문이 타날된 흑회색의 연질토기이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 

었으며 속심은 회색을 띤다 

도면 20-CV (사진 35-CV)은 격자문이 타날된 갈색의 연질토기이다.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 

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외변에는 탄소가 흡착되어 있다 

도면 20 @(사진 36-@)은 구연단 끝이 결실된 회색 경질의 구연부편이다. 잔존상태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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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때 , 구연부는 축약을 이루며 급격하게 외반된다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내외 물손 

질혼이 관찰된다, 

도면 20-®(사진 36-®)는 회청색 경질의 동체부편이다. 속심은 자색을 띠며 내변에는 희 

미한 물손질흔이 있다 

도변 20 @(사진 36-(2))은 회백색 경질토기편으로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접토질 태토 

로만들었다 

도면 20 @(사진 36-(D)은 소토부에서 출토된 中島式無文土器 동체부편이다‘ 굵은 석립이 

다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색조는 암갈색(외) , 황갈색(내)을 띤다, 

도면 20-@(사진 36-®)는 적갈색 연질토기의 저부편으로 평저이다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저부 외측에는 축약되어 있다 

도면 20-@(사진 36-@)은 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든 말각평저이다 내외 갈색 내 

지 흑갈색을 띤다. 저부 상단에는 희미하게 격자타날한 흔적이 관찰된다 

도면 20 @(사진 36-(1))는 바닥이 둥근 갈색 연질토기이다 작은 사립이 다량 섞인 사질 

성 점토로 만들었으며 내변에는 유기물질이 탄화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바닥변에는 

희미하게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도면 20-@(사진 36-@)는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용도미상의 철편이다 길이 : 2.6cm. 너 

비 ; 1. 6cm. 두께; 0.8cm 

7) 7號 住居址

(1) 유구(도면 21 , 사진 37 (!)) 

6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축조된 타원형의 백제 주거지이다 주거지가 폐기된 이후에 서벽 

쪽에는 新羅時代의 소형유구가, 동벽 쪽에는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민묘가 축조되었다. 동남

북서 장축 방향인 주거지의 규모는 길이 3.9m. 너비 3.4m 가량이며 수혈의 잔존 깊이는 15 

∼20cm 가량이다 

주거지의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부식토 및 황색 사질토로 채워져 있으며 주거지의 북 

동 모서리와 서북 모서리에는 소토가 퇴적되어 있다 특히 북동 모서리 부근에 퇴적된 소토 

부에는 적갈색의 연질 타날문토기 동체부편이 뒤섞인 상태로 출토되고 있어, 부뚜막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잔존 상태가 불량하여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주거지 바닥면은 중앙부를 중심으로 점토를 앓게 깔아 다짐 처리하였다. 기둥 구멍은 주거 

지 중앙부와 북벽 직하에 각각 한 개씩 확인되었다 중앙부 기둥 구멍의 내부에는 20∼30cm 

크기의 할석 2매가 놓여져 있는데 , 그 용도는 알 수 없다‘ 기둥 구멍의 크기는 직경 70cm, 

깊이 25cm 가량으로 평면은 5각형에 가깝다(사진 37-(2)) . 북벽에 위치한 기둥 구멍은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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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맡아 실제 기둥 구명의 역할을 하였는지 분명치 않다‘ 

유물은 주거지의 동북 모서리 소토부에서 적갈색의 연질 타날문토기가 출토되었으며 , 동쪽 

및 동남쪽 바닥변에서는 회색 및 회청색 경질토기편들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21-Q)∼@는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구연부편이다 이 가운데 도면 21 @(사진 38-

@)은 암갈색의 연질토기이며 석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완만하게 

외반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구연 하단부터는 숭문이 타날되었고‘ 물손질은 구연 

부 외면에만 이루어졌다 잔존고; 5.9cm 

도면 21 @(사진 38-(2))는 직구호의 구연부편으로 회색의 경질토기이다 태토는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직립하는 구연부 끝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으며 동체부에는 격자문이 타 

날되어 있다 토기 내외면에는 물손질한 흔적이 있으며 , 내면에 탄소흡착흔이 관찰된다 6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직구호와 동일 개체인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고 3.5cm 

도면 2 1-@(사진 38-@)은 적갈색의 연질토기로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 

되어 외반되고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잔존고 1.3cm 

도면 21-@(사진 38-@)는 흑갈색의 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태토는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 

다 구연단은 결실되어 있으며 , 동체부에는 승문을 타날한 후 횡선을 돌렸다 

도면 2 1-(5)(사진 38-(5))는 황갈색의 연질토기 구연부편으로 미세한 사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완만하게 외반되며 ‘ 구연단은 결실되었다 내면 일부에는 탄소흡착흔이 

관찰된다 

도면 22-Q)(사진 38-®)은 주거지 북서쪽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회색 경질토기로 도면상 

복원한 것이다 구연부와 저부는 결실되어 있는데 저부는 원저인 것으로 추정된다. 작은 석 

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소성 상태는 양호하다 동체부에는 승문을 타날한 후 

횡선을 돌렸으며, 저부에는 승문을 교차 타날하였다 

도면 22 @(사진 38-@)는 (장)란형토기의 동체부-저부편으로 추정되는 황갈색의 연질토 

기이다. 미세한 사립이 섞인 사질성 접토로 만들었다 동체부에는 승문을 타날한 후 간격을 

넓게 하여 횡선을 돌렸다. 동체부 하단에는 맡은 격자문이 희미하게 타날되어 있다 토기 내 

변에는 횡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도면 22 @(사진 39-Q))은 주거지 남동쪽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회백색 경질토기의 저부 

편을 도면상 복원한 것이다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는데 , 기벽이 매우 

두터운 원저이다. 동체부 아랫쪽까지만 격자문이 희미하게 타날되어 있으며, 指頭引浪이 관 

찰된다 내부에는 불규칙적인 목리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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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내부퇴적층에서 백제토기 동체부편들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9)와 같다. 

(표 9) 7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면 

도먼 사진 색조 경도 태토 = E르뉴 징 

21-® 38-® 회백색 연질 사질성점토 승문+횡선 
2Hll 38--<'D 황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교차숭문 
21-® 38-® 회흑색 연질 점토 승문, 속심 황갈색 

23-CD 39-CD 황갈색 연질 사질성점토 교차격자문. 일부 회황색 색조 
23-® 39-0.l 회색 경질 점토 승문+횡선+교챔문, 내외연에 탄소흡착 
23-@ 39--@] 황갈색 연질 사질성점토 교차격자문 
23-® 40-(2) 회황색 연질 점토 교차승문+횡선 
23-(7) 40-0.l 황갈색 연질 사질성점토 격자문+교치승문 

24-<D 40--® 황갈색 연질 접토 교차격자문 
24-(2) 40--® 암갈색 연질 접토 격자문 
24-® 40--<'D 암갈색 연질 사질성점토 숭문+횡선‘ 내외면에 탄소흡착‘ 속심 흑색 
24-® 40-(잉 황갈색 연질 사질성점토 교차승문+횡선 

24 ® 40-® 회백색 경질 점토 얄은 승문+횡선 내면 물손질 

도면 23-® . @ . 24-~는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된 동체부편들이다 이 가운데 도면 23-® 

(사진 4아D)은 회백색의 연질토기이며, 태토는 니질접토이다 토기 외면에 교차승문이 타날 

되어 있다 

도면 23-@(사진 40-@)은 적갈색의 연질토기이며, 태토는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외면 

에는 얄은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고, 탄소가 흡착된 흔적이 관찰된다 

도면 24-@〕(사진 40-@)는 中島式無文土器의 동체부편으로 7호 주거지 폐기 과정에서 쓸 

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굵은 석립이 다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색조는 암갈 

색(외 ), 황갈색(내)을 띤다 외면에는 불규칙적인 목리혼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도변 23-C2l. 24-CV∼@는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저부편들이다 이 가운데 도면 23-(2) (사 

진 39-(2)) 는 장란형토기의 저부펀으로 황갈색의 연질이다 태토는 미세한 사립이 다량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동체부에는 승문을 타날한 후 횡선을 돌렸으며 , 저부에는 얄은 격 

자문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도면 24-(1)(사진 41-CI))은 명황색 연질토기의 평저로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동체부에 

는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도면 24-@(사진 41-(2))은 황갈색 연질토기의 평저이다 태토는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 

며 내변에는 유기물질이 탄화된 흔적이 관찰된다 저부 바닥변에 압날한 흔적이 있다 

도변 24-®(사진 41-®)는 회백색 경질토기의 원저이다. 태토는 작은 석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동체부에는 승문이,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교치숭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거친 목리혼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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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4. 7호 주거지 출토유물( 1/3) 

8) 8號 住居址

(1) 유구(도면 25, 사진 41 -@) 

7호 주거지 동북쪽 5m 지점에 위치한다 조사 전에 이미 목탄이 노출되어 있어 화재로 인 

해 폐기된 주거지일 것으로 추측되었다 조사결과, 중장비에 의해 대부분이 파괴되고 바닥면 

일부만 남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존 상태로 보았을 때 장축이 북동-남서 방향인 타원형 

내지 말각장방형 주거지로 추정된다 현재 남아 있는 바닥변의 규모는 길이 3.4m, 너비 

2.4m 가량이다‘ 바닥면 아래에 까지 삭토되었지만 주거지 축조시, 굴토된 흔적이 확인되는 

데, 규모는 길이 5m. 너비 3.8m 가량이나 적어도 주거지의 크기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생 

각된다 바닥변은 중장비의 굴토에 의해 부분적으로 손상되었는데 주거지 축조시, 굴광후 

황갈색 사질점토부식토를 앓게 깔고 바닥면을 다졌다 바닥면 전면에는 화재로 인한 목탄이 

깔려 있으며, 화재의 영향으로 바닥면 일부가 단단해졌다. 

내부시설로는 기퉁 구멍만이 확인되고 있는데, 주거지 장축선에서 약간 남서쪽에 치우쳐 

부정형의 기둥 구멍 l개소가 관찰되고 있다 규모는 길이 76cm. 너비 54cm 가량이며 깊이는 

14cm로 알은 편이다 또한 동벽 쪽에도 l개의 기퉁 구멍이 보이는데 , 직경 14cm의 원형 기 

둥 구멍으로 깊이는 9cm 가량이다 

바닥면과 내부퇴적토에서 토기편 및 방추차가 출토되었는데 ; 바닥변에서 新羅土器片과 함 

께 百濟土器片이 출토되고 있으며, 거의 바닥면만 남은 상태라 주거지의 시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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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토유물 

도면 25-CD. @는 新羅土器인 짧의 구연부편이다 이 가운데 도면 25-CD (사진 42-CD)은 

흑갈색 내지 회갈색의 연질토기이며,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을 이루면서 직선적으로 외반하며 , 구연단은 희미한 요철흔을 보이며 다소 둥글게 처리 

되었다 내외면에는 거친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높이; 3‘ 7cm 

도변 25-(2)(사진 42-(2))는 회색의 경질토기이며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을 이루 

면서 수평상으로 외반되었으며 ,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다 내외면에는 물손질한 흔 

적이 관찰된다 

도면 25-®(사진 42-®)은 회청색 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 

부는 소성과정에서 뒤틀려져 있으나, 외반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체부에는 승문을 티날한 후 

횡선을 돌렸으며 , 구연부와 내면에 물손질 흔적이 관찰된다 

도변 25-@(사진 42-@)는 회색의 경질토기이며 , 접토로 만들었다 직립하는 구연부 끝은 

둥글게 처리되었으며, 토기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혼이 관찰된다 

도변 25-(5)(사진 42 (5))는 회색의 경질토기 대각편으로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 

토로 만들었다 내외변에는 회전물손질 흔적이 남아 있다. 

도변 25-® (사진 42-®)은 적갈색 연질의 新羅土器 구연부편으로 정선된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완만하게 외반하며 , 구연단은 요철 흔적이 남아 있다. 구연부 외면에는 

승문이 알게 타날되어 있다 

도면 25-CV C사진 42-CV)은 암회색 경질의 대각편이다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내외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도면 25 @(사진 42 @)은 회백색의 경질토기이며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동체부 상부 

(표 10) 8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편 

도면 사진 .!,기H 3': 경도 태토 = E프뉴 Zζ~ 

25-® 43」D 흑회색 경질 점토 교차숭문 

25-® 43-(2) 회색 경질 점토 숭문+횡선, 내박자흔 
25 (jJ) 43--® 명황색 연질 사질성접토 승문+횡선 
26-CI) 43• g] 회색 경질 점토 승문+횡선+교챔문 내빅자흔 
26-(2) 43-® 혹회섹 경질 점토 교치숭문, 외변에 탄소흡착 
26-@ 43--® 흑회색 경질 점토 승문+횡선 
26-@ 43--<Zl 회색 경질 점토 격자문(외), 교차승문(내)‘ 속심 자색 
26 ® 43-® 회갈색 연질 사질성점토 승문+횡선+얄은 교치숭문, 내외면 탄소흡착 
26-® 43-(빙 황갈색 연질 사질성점토 격지문 
26-CV 43며9 회청색 경질 점토 내면에 숭문 타날 

26 ® 43갯j 회백색 연질 점토 승문 

26 ® 43 @ 회백색 연질 사질성점토 승문+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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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일부 남아 있는 것인데, 토기 외면은 거친 물손질흔이 남아 있는 반면, 내면에는 고운 물 

손질흔이 관찰된다 

기타 기종 미상의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는데 그 내용은 (표 1이과 같다 

도면 26-®(사진 44-(2))은 저부 바닥 중앙부가 들린 백제토기 저부편이다 미세한 사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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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동체부에는 교차승문,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고 내외면에 탄소 

가 흡착된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고 3.3cm 

도면 26저:D(사진 44-CI))은 황갈색 연질토기의 저부펀으로 작은 석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 

로 만들었다 외면의 표면박리가 심하며 , 일부 탄소흡착혼이 관찰된다 잔존고· 5.2cm 

도면 26-@(사진 44-®)는 흑회색 연질의 평저편으로 작은 사립이 소량 섞인 사질성 점토 

로 만들었다, 동체부에는 얄은 승문이 타날되어 있고 내변에 탄소흡착흔이 관찰된다 잔존 

고; 2.7cm 

도면 26-©J(사진 44-@)은 토제 방추차로 회흑색의 색조를 띠며 ,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중앙에는 직경 0 7∼O 8cm 크기의 圓孔이 뚫려 있다 표면에는 일부 얄은 격지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마연된 흔적이 관찰된다 직경 4 7cm. 두께; 1.9cm 

9) 9號 住居址

( 1) 유구(도면 27, 사진 45) 

8호 주거지 남동쪽 10.5m 지점에 위치하는 백제 주거지로 32호 ∼ 36호 소형유구와 중복 

되어 있다 중복관계를 보면, 34호 소형유구를 파괴하고 9호 주거지가 만들어졌으며‘ 주거지 

폐기 후에 百濟 32호, 新羅 33호, 35호, 36호 소형유구가 만들어졌다3) 

주거지의 장축은 북동 남서 방향이며 평변형태는 타원형의 수혈주거지이다 주거지의 규모 

는 길이 5.5m. 너비 3.7m이며, 중장비에 의한 삭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존의 경작과 

정에서 주거지 어깨선이 상당 부분 삭평되어 현재 남아 있는 수혈의 최고 깊이는 17cm 내외 

이다 주거지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는데, 내부퇴적토 출토유물은 

적은 편이다. 바닥면은 생토인 황색 모래를 그대로 다짐처리하였으나, 주로 중앙부에만 단단 

할뿐이다 

내부시설로는 납동벽 중앙부에 위치한 부뚜막 시설이 주목된다(사진 45-(2)). 부뚜막의 규 

모는 길이 1.3m 너비 0.9m 가량으로 남-북 방향으로 시설되어 있다 이 부뚜막 시설은 점 

토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부뚜막 양쪽 측벽만이 존재할 뿐 나머지 부분의 잔존상태는 

양호하지 않다 또한 37호 소형유구가 만들어지면서 부뚜막 끝 부분이 일부 잘려 나갔다 부 

뚜막의 양 측벽은 전체적으로 소토화되어 있으며. 기타 토기를 받치는 지각이나 천장, 연도 

부는 부뚜막이 파괴되면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부뚜막 내부에는 소량의 목탄이 퇴적되어 

3) 유구간의 중복관계는 평면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트렌치를 넣어 단변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9호 주거지외 33호 소형유구와의 중복관계는 유구의 윤곽선을 확인할 당시에 

는 9호 주거지가 나중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사진 45-φ) , 나중에 토충과 유물을 검토 
한 끝에 발굴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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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반적으로 원삼국시대와 한성백제 주거지의 부뚜막 시설이 출입구 쪽에서 볼 때 , 북 

동쪽 벽면에 시설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시설물이 과연 부뚜막인지 분명치 않은 

측면도 있다 

한편, 주거지 남서쪽 단벽 중앙에 돌출부가 마련되어 있는데 , 이것이 출입구 역할을 한 것 

생각된다 기둥 구멍은 주거지의 동북모서리와 남서모서리에서 각각 1개씩 확인되었다, 규모 

는 직경 60cm. 깊이 30cm 내외이다 

(2) 출토유물 

부뚜막 부근에서 방추차 l점 , 부뚜막과 출입구 중간 지점에서 시루 동체-저부편 등 바닥에 

서 출토된 유물은 극히 적은 편이다(사진 45--®. @). 

도면 27-(j) (사진 46-(j)) 은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된 연질의 심발형토기를 도변상 복원한 

것이다 작은 사립이 많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며 색조는 흑갈색 (외) , 암갈색 (내)을 

띤다. 구연부는 완만하게 외반되며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동체부에는 굵은 승문 

이 타날된 뒤에 횡선이 돌아가는데, 횡선의 폭은 0.5cm로 넓은 편이다 토기 내면에는 유기 

물질이 탄화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복원 구경 . 12.9cm, 잔존고; lOcm 

도면 27-(2)(사진 47-Q))는 토기 뚜껑으로 추정되는 구연부편이다. 미세한 사립이 섞인 

(표 11 ) 9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편 

도먼 사진 -6!j?ι;- 경도 태 토 트-「를 징 
27--@ 47--(2) 회색 경질 정선된 점토 승문+횡선 
27-(링 47--@ 폭색 연질 정선된 점토 교차숭문. 속심 황갈색, 내변에 물손질 
27-(5) 47키링 흑색 연질 니질 접토 숭문+횡선 
27-® 47-(5) 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교차숭문+횡선‘ 내변에 탄소흡착 
27 (J) 47--® 회색 경질 점토 송문+횡선 
28-(2) 47-(J) 적갈색 연질 접토 숭문 
28-® 47-(횡 회색 경질 점토 숭문‘ 내변에 박자혼, 속십 자색 
28-(5) 47」ID 황색 연질 정선된 점토 격자문 
28-® 47 ® 회색 연질 니질점토 격자문 
28-(J) 47얘i 회백색 연질 사질성 점토 회미한 격자문 
28--® 47-@) 갈색 연질 점토 얄은숭문‘ 신라토기 
28-® 47 @ 회백색 연질 니질점토 숭문, 내면에 유기물질 탄화 
28저3 48--<D 갈색 연질 점토 얄은 승문, 도면 28-(횡과 동일개체 
28 (j]) 48--(2) 갈색 연질 점토 교차숭문 
28-@) 48-® 회색 경질 점토 희미한 불손질 
29--<D 48--® 암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교치숭문+숭문, 내면에 유기물질 탄화 
29--@ 48-(5) 명황색 연질 사질성 점토 숭문+횡선 

29 ® 49--<D 회청색 경질 점토 교차격지문. 속심 자색 
29-(5) 49--(2) 흑색 연질 사질성 점토 격자문, 외면 황색 
29 ® 49-® 회색 연질 사질성 점토 격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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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된 사질성 접토로 만들었으며 적갈색 연질이다. 드림은 짧게 돌출되어 있다 

도면 28-Cl)(사진 46-(2))은 주거지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황갈색 연질토기로서 난형 내지 

장란형토기의 구연 동체부로 추정된다 작은 석립이 많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 

연부는 동체부에서 축약없이 완만하게 외반되며 ,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동체부에는 

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도면 28-@(사진 46-@)은 출입구 서쪽 바닥에서 출토된 연질 시루의 동체부-저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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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상 복원하였다 작은 사립이 많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며 색조는 내외 황갈색을 

띤다 저부는 원저이며 여기에 칼로 자른 듯이 시루 구멍을 뚫었다(사진 46-@). 동체부에는 

승문을 타날한 후, 횡선을 돌렸으나 저부에는 승문을 교차 타날하였다 토기 내면에는 종으 

로 물손질한 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고 17. 8cm 

기타 내부퇴적층 및 바닥에서 동체부편들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11 )과 같다 

도면 29-(Z) (사진 48-®)는 갈색 내지 적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으로 미세한 사립이 소 

량 섞인 접토로 만들었다 토기 외면에는 횡으로 6줄, 종으로 3줄을 감은 박자를 이용하여 

타날한 뒤에 일정한 간격으로 횡선을 돌렸다. 토기 내변에는 유기물질이 탄화된 흔적이 남아 

있다 

도면 29-CV (사진 49-@)은 흑갈색 연질토기의 저부편으로 바닥은 결실되었다 미세한 사 

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며 저부 상단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도변 29-®(사진 49-(딩)은 갈색 연질토기의 저부편으로 평저이다 작은 석립이 섞인 점토 

질 태토로 만들었다. 복원 구경 : 4.5cm. 잔존고; 2cm 

도면 29-@(사진 49-@)는 시루편으로 밖에서 안으로 뚫은 2개의 구멍혼이 관찰된다 작 

은 석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갈색 연질이다‘ 바닥은 잔존상태로 볼 때 , 원저로 

추정된다 

도면 29-@(사진 49-@)은 부뚜막 주변에서 출토된 토제 방추차이다 미세한 사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색조는 갈색을 띤다. 일부 탄소가 흡착되어 흑색을 띠는 부분이 

있으며 경도는 무척 단단한 편이다, 직경 : 4cm. 두께 : 2.2cm‘ 구멍 직경 ‘ 0.6cm 

도면 29-@(사진 49--@)은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철도자로 병부에는 일부 목질흔이 남아 

있다 刀身의 단변은 이등변 삼각형을 이루며 ‘ 병부는 佛形이다 刀身 길이 11.lcm. 병부 길 

이 : 4.9cm. 최대 두께 0.5cm 

사진 49-(7)은 주거지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鐵塊片이다. 길이는 3.3cm 내외이다. 

2. 小形遺構

1) 1號 小形遺構

( 1) 유구(도면 30, 사진 50-(D) 

조사지역 남서단에 위치한 백제시대 소형유구이다 평면 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2.12m ‘ 너 

비 2m이다. 깊이는 55cm 가량이다. 

유구의 내부에는 흑갈색 내지 암갈색 사질점토부식토와 함께 황색 모래가 섞인 갈색의 사 

질점토부식토가 채워져 있으며, 간혹 소량의 목탄 부스러기들이 섞여 나왔다(사진 5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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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0. 1 호 소형유구(1/60)와 출토유물(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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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은 비교적 완만하게 경사져 있으며, 바닥면은 편평한 편이다. 바닥은 생토인 황색 모래 

층에 두고 있는데 특별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유물은 주로 @∼@충의 상부 퇴적층 

에서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30-CD(사진 51-CD)은 황갈색 연질호로 추정되는 구연부편으로 도면상 복원한 것이 

다 태토는 다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이다 구연부는 길게 외반하며 , 구연단은 직선 

적으로 처리하였다 동체부에는 승문을 타날한 후, 횡선을 돌린 흔적이 관찰되며 , 목 부분에 

는 희미하게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복원구경 18. 8cm. 잔존고· 7.5cm 

도면 30 ¢(사진 51-(2))는 회색의 연질토기로 미세한 석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 

들었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퉁글게 처리하였다‘ 토기 외변에 물손질한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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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찰된다 잔존고‘ 2cm 

도면 30-® (사진 5 1-®)은 황갈색의 연질토기로 세사립이 다량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 

었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하며 ,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하였다 잔존고 3.7cm 

도면 30-@(사진 5 1용〕)는 회색의 연질토기 구연부편으로 다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하며 ,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하였다 동체부에는 희 

미하게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고 3.3cm 

이 밖에 기종 미상의 동체부편들(도면 30-®∼@, 31-Cl)∼@) 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 

용은 (표 12)와 같다 

(표 12) 1 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펀 

도면 사진 색조 경도 태토 = E드9' ~ 
30-® 5 1-~ 황갈색 연질 사질성 정토 숭문 

30-@ 5 1」Q) 회백색 연질 사질성 점토 숭문+횡선, 내면과 속심은 흑회색 

30-CV 52-φ 회백색 경질 점토 알은격지문 

30-® 52--(Z) 회백색 연질 사질성 점토 얄은격자문 
30-® 52-® 흑회색 연질 사질성 점토 숭문 

30-® 52갯D 황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교치숭문 내변에 탄소흡착 
30-(j]) 52-® 황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교치숭문+횡선, 내박자흔 

30-© 52-\(;” 황갈샘 연질 사질성 접토 숭문+횡선, 속심은 일부 흑색 

30-@ 52--<V 회색 경질 접토 숭문+횡선 

30-@ 52-® 휴회색 연질 사칠성 점토 승문 외변에 탄소흡착 
30-® 52-(밍 회백색 연질 사질성 접토 숭문+횡선 속심은흑색 

30-® 52-® 암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교차숭문+횡선 
30-@ 52--@ 회색 연질 사질성 정토 숭문 
31-CD 53--cD 회색 경질 점토 교차격자문 

31-(2) 53--(Z) 흑갈색 연질 점토 격지문, 내면 황갈색 
31-® 53--® 회백색 연질 접토 격자문. 내변에 횡으로 물손질 
31-® 53-® 회갈색 연질 사질성 접토 격자문, 내면에 유기물 탄화흔 
31-® 53 ® 적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격자문, 외면에 탄소흡착 

31-(Q) 53-@ 흑회색 연질 사질성 점토 격자문 
31--<V 53--<V 황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교차승문 

31-® 53-® 흑회색 연질 사질성 점토 숭문+횡선+격지문, 내면 회백색 
31-® 53-® 암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격자문, 속심 흑색 
31-® 53-@ 황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격자문 
31-(j]) 53--@ 회백색 연질 접토 저부편 희미한물손질 

31 © 53-@ 회색 경질 점토 횡으로 물손질 

2) 2號 小形遊構

(1) 유구(도먼 32, 사진 54 (D) 

1호 소형유구 동남쪽 6m 지점에 위치한 백제시대의 소형유구이며, 3호 소형유구와 중복되어 있 

다 평면에서 확인해 본 결과, 신라의 3호 소형유구가 2호 소형유구를 파괴하고 만들어졌다(사진 

54---\2)) . 소형유구의 평면은 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길이 2.48m. 너비 2.16m, 깊이 60cm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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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유구의 동쪽과 서남쪽에는 직경 30cm 크기의 소형 기퉁 구멍이 배치되어 있는데 소형 

유구와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바닥면은 특별한 처리 없이 생토인 황색 모래층 

에 두었는데 바닥의 남쪽 벽가 쪽에는 20∼ 30cm 크기의 강자갈 내지 할석이 2∼3겹으로 적 

석되어 있다 상부퇴적층에도 작은 강자갈이 소량이 퇴적되어 있는데, 이는 쓸려 들어간 것 

으로 추정된다 내부퇴적층은 황색 내지 암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간 

퇴적층에는 소량의 목탄 부스러기가 섞여 있다(사진 55-(D) . 유물은 바닥 근처의 내부 퇴적 

층에서 소량의 토기편만이 출토되었고 대다수의 토기편은 상부 퇴적층에서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출토된 유물은 대다수가 동체부편인데 자세한 내용은 (표 13 )과 같다 

(표 13) 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펀 

도면 사진 색조 경도 태 토 .§=늑 징 

32-<D 56-<D 암갈색 연질 점토 숭문+횡선 
32-<Zl 56-<Zl 회백색 연질 사질성 점토 숭문+횡선 
32 ® 56 ® 회청색 겨o;;>;닝1 점토 승문+횡선+승석문 속심 적색 
32-@) 56• 1) 회백색 연질 사질성 점토 숭문 
32-(5) 56-® 회색 연질 사질성 점토 숭문+횡선‘ 외면에 탄소흡착흔 

32-CE” 56-® 암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숭문 
32아i 56」i〕 적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격자문 내변에 횡으로 물손질 

32 ® 56-® 회색 경질 점토 격자문 
32-® 56-® 흑갈색 연질 사질성 접토 얄은격자문, 속심 갈색 
32-~ 56-® 회색 연질 사질성 점토 횡션, 내외변에 횡으로 물손질 

32--® 56-뼈 암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숭문, 내외면에 횡으로 물손질 
32-@ 56-@ 회색 연질 점토 숭문 

도면 32-@(사진 56-@)은 漸文土器 동체부편으로 세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 

들었다 동체부에는 뼈引하여 橫走魚、骨文을 시문하였다 외면은 적갈색을 띠고 있으나‘ 내면 

은혹갈색이다. 

3) 3號 小形週構

( 1) 유구(도면 32, 사진 55-@) 

길이 1. 34m. 너비 1.14m의 말각장방형 소형유구로 깊이는 14cm 가량이다 바닥면은 생토 

인 황색 모래층에 시설되어 있는데 특별한 시설은 관찰되지 않았다 내부퇴적토는 암황색 사 

질점토부식토이며 토충상의 구분은 관찰되지 않았다, 출토유물은 내부퇴적층에서 소량의 新

羅土器片만이 출토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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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56-@l)는 회청색의 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외면에 

(2) 출토유물 

도면 32-@(사진 

연부는 짧게 외반하며 ,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 

회청색의 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내외면에는 

56-뼈)는 

끝이 

2.lcm 

도면 32-뼈(사진 

연부는 직립이며. 그 

존고 

고. 2.4cm 

도변 32-®(사진 56-®)은 회색의 경질토기 동체부편이다‘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 외 

면에 격지문이 타날되어 있다. 

4) 4號 小形遊構

깅
 
·m E 

74.Sm 

.헬호소형유구 

/ 

기 

E 

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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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구(도먼 33, 사진 57-(D) 

조사 지역의 남동쪽 끝에 위 

치하며 동북쪽에 바로 인접하여 

5호 소형유구가 위치하고 있다. 

소형유구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 

에 가까우며 , 규모는 길이 1.42 

최대 너비 0.84m. 깊이 23 
L 

m ‘ 

cm 가량이다 유구 내부에는 암 

갈색 및 황갈색의 점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출토유물은 없 

다. 
2m 

도면 33. 4호 및 5호 소형유구( 1/ 60) 

0.5 a 

5) 5號 小形週構

깊이 14cm 가량이다. 소형유구 내부에 

없다 4호 소형유구와 함께 시대 및 

(1) 유구(도면 33, 사진 57-@ ) 

길이 1.2m, 너비 1.lm, 

채워져 있으며 출토유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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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 부정형의 소형유구로 

는 암갈색 사질점토부식토로 

성격은 알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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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4. 6호 소형유구( 1 /6이와 출토유물( 1 / 3 ) 

(표 14) 6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6) 6號 /J、形遺樞

(1) 유구(도면 34, 사진 58-(D) 

1호 주거지와 중복된 백제시대의 소형유 

구이다 평면은 타원형으로 길이 l. 56m. 

너비 0.96m. 갚이 25cm 가량이다 유구의 

벽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 바닥면은 생 

토인 황색 모래층에 두었을 뿐, 특별한 처 

리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다 소형유구의 내 

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부식토로 채워져 

있으며‘ 소량의 목탄이 섞여 있다 유물은 

대부분 상부 퇴적층에서 소량 출토되었는 

데, 일부 토기편들은 1호 주거지 상부 교란 

층에서 출토된 토기편과 접합된다. 

(2) 출토유물 

도변 34--(D (사진 58-(2))은 황갈색의 연 

질토기 구연부편으로 다량의 세사립이 섞 

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하며 , 구연단은 퉁글게 처리히였다 잔 

존고 2.3cm 

기타 출토된 동체부편들의 내용은 (표 14) 

와같다 

도먼 | 사진 

34갱 I ss굉 
34뀐 I ss쟁 
34--® I ss굉 
34-® I ss-® 

샌
 -웹
 -웹
 

-썩
 →햄
 

뿔
 뿔
 볕
 -옆
 -
캡
 

-품
-토
-
-노
파
 

껴
파

-서
。-삼-뿔
서b
 

-
-샌-내
「

-샌
 

특징 

횡선, 내면에 횡으로 물손질 
내면에 물손질, 속심 회섹 
교차승문, 외변에 탄소흡착흔 
교차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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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號 小形遺橫

( 1) 유구(도면 35, 사진 59-(!)) 

6호 소형유구 동쪽 7.7m 지점에 위치한 백제시대 소형유구이다 평면 원형이며 규모는 직 

경 2.12m. 깊이 56cm 가량이다. 처음 유구 확인 당시, 목탄편과 함께 소토가 노출되어 있어 

유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 이러한 목탄층은 현 지표하 18cm까지만 형성되어 있고 그 아래로 

는 흑갈색 내지 암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로 채워져 있다 소형유구의 벽변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바닥면은 특별한 처리없이 생토인 황색 모래층에 두었다 바닥면은 편평한 편 

이며 그 위에 10 ∼ 20cm 크기의 강자갈 내지 할석이 여러 겹으로 적석되어 있고 상부에는 20 

∼ 30cm 크기의 큰 할석이 덮여 있다 출토유물은 주로 적석 상부에서 소량의 토기편만이 출 

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동체부편만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15 )와 같다 

(표 15) 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토 | 특 징 
35-CD I 59갱 | 암회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숭문+횡선 
35갱 I 59-® I 적갈색 | 연질 I 사질성 접토 | 격자문, 외면에 탄소흡착흔 
35-® I 59-® I 황갈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숭문+횡선 (내외면)탄소흡착흔, (내면)지두인흔 

8) 8號 小形逃橫

( 1) 유구(도먼 35, 사진 60-(!)) 

6호 소형유구 북서쪽 6.3m 지점에 위치한 백제시대의 소형유구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끼우며, 규모는 길이 2.2m, 너비 l. 96m 가량이다 거의 바닥만 남아 있는데 현 수혈의 

깊이는 19cm 내외이다 소형유구의 벽면은 완만하게 경사져 내려오고 바닥면은 편평하게 처 

리되었다 유구의 바닥변에는 10 ∼25cm 크기의 강자갈 내지 할석이 2∼3겹으로 적석되어 있 

는데 , 특별히 불을 피운 흔적은 관찰되지 않는다. 유구의 내부에는 흑갈색 사질점토부식토로 

채워져 있었는데 토층상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내부 퇴적층과 적석 사이에서 소량의 토기 

편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35-@ (사진 60-(2))는 적석 아래에서 출토된 황갈색의 연질토기 동체부편이디 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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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혹길색 점토 부식토층 
@ 황실색 사질점토 부식토층 
@ 암킬색 시질점토 부식토층 
@횡색사질토층 
@흑갈색시질정토층 
@ 횡길색 시질토층 (황색 모래 혼입) 

@횡색 시질토층 
@ 혹갈색 점토층 (횡색 모래 혼입) 
@ 횡길색 점토층 (목단 포함층) 
@ 횡갈색 시질점토 부식토층 
@갈색 정토층 
@흑갈색점토부식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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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소형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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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5. 7호 및 8호 소형유구( 1 /6이와 7호 소형유구(@∼@), 8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1 /3 ) 

내면에는 거 

섞인 접토로 만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고,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속심과 내면은 흑색을 띤다. 

도변 35-@(사진 60-®)는 암갈색의 연질토기 동체부편으로 굵은 석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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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 외면에 탄소흡착흔이 관찰된다 

도면 35-®(사진 60-@)은 황갈색의 연질토기 동체부편으로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만들었다- 외면에 승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유기물이 탄화된 흔적이 남아 힘
 
없
 도면 35-(7) (사진 60 (5))은 적갈색 연질토기의 저부편이다 세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로 만 

들었으며, 외면은 표면박리되었다 내면에는 탄소흡착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5.7cm 

9) 9號 小形펴構 

=찰詳뜰 
숫는E든든 

@ 

뿔 n 
5 

@ 
lOcm 

도면 36. 9호 소형유구( 1 / 6이와 출토유물( 1 / 3 ) 

(1) 유구(도면 36, 사진 61 -(!)) 

7호 소형유구 북동쪽 2.8m 

지점에 위치한 新羅時代의 소 

형유구이다 평면 타원형이며 

장축은 북동남서 방향이다. 

규모는 길이 1. 32m, 너비 

0.92m이며, 유구의 잔존 깊 

이는 20cm 내외이다 바닥면 

에는 20cm 내외의 할석들이 

놓여 있을 뿐, 특별한 시설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 생토인 

황색 모래와 역석들이 노출될 

뿐이다, 유구 내부에는 암갈 

색의 사질점토부식토로 채워져 있으며 , 여기에서 소량의 토기편들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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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토유물 

도면 36-CD(사진 61-(2))은 회황색 연질 짧으로 세사립이 소량 섞인 접토로 만들었다‘ 구연 

부는 축약되어 짧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저부는 말각을 이루는 평저이며 , 

동체부 내변에는 회전 물손질흔이 외면에는 회전하면서 짝은 흔적이 관찰된다. 높이 ; 4cm 

도변 36-(2) (사진 61-®)는 황갈색의 연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36-® (사진 61-@)은 회색의 연질토기 구연부편으로 점토질의 태토로 만들었다 

요철흔이 관찰된다. 

도변 36-@(사진 61-®)는 황갈색 

구 

동체부편으로 점토질 태로로 만들었으며, 연질토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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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10) 10號 小形造構

( 1) 유구(도면 37, 사진 62-®l 

9호 소형유구 서쪽 3.7m 지점에 위치하며 11호 소형유구와 중복되어 있다 유구의 상부 

는 심하게 교란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구 확인 및 중복관계 확인이 무척 까다로웠다 

평면의 중복상태를 확인한 결과, 10호 소형유구가 11호 소형유구를 파괴하고 만들어진 것으 

로 확인되었다(사진 62-Q)) . 소형유구의 평변형태는 장타원형에 가까운 말각장방형으로 길이 

1.64m. 너비 lm 가량이다 잔존하는 최고 깊이는 28cm이다. 유구의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 

점토부식토가 채워져 있으며 , 소량의 新羅土器片이 내부퇴적충에서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37-Q) (사진 63-Q))은 회황색 연칠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 

연부는 축약되어 짧게 외반하며, 구연단에 요철흔이 있다 내외변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 

된다 잔존고‘ 5cm 

도면 37-(2)(사진 63」:2))는 회흑색 경질토기의 말각평저로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1. 8cm 

11) 11號 小形遺構

( 1) 유구(도면 37, 사진 62-@) 

평면 圓形인 소형유구로 10호 소형유구에 의해 남쪽 어깨면 일부가 파괴되었다 규모는 최대 

직경 2.06m이며 잔존히는 최고 깊이는 39cm 가량이다. 유구 내부에는 10호 소형유구보다 더 

짙은 암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다 유구의 바닥면은 생토인 황색 모래층에 두었는 

데 특별히 처리한 흔적은 없다 바닥면에는 유구의 북서쪽에 35cm 크기의 깅자갈이 놓여 있고 

이와 인접하여 북동쪽에 10∼ 15cm 크기의 강자갈 10여개가 깔려 있다 그리고 강자갈 사이에는 

소량의 소토 흔적이 관찰되고 있다. 출토유물은 내부퇴적층에서 新羅土器片들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37-®∼@. @는 구연부편들로, 이 가운데 37-®(사진 63-@)은 흑회색 경질토기이 

며,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단을 이루면서 외반하며 , 구연단은 뾰 

족하게 처리되었다 구연부 외면에는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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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7-@ (사진 63-@)는 회백색 연질토기로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구 

연부는 축약되어 짧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속심과 내면은 회색을 띤 

다 잔존고; 2.2cm 

도변 37-(잉(사진 63-(5)) 는 회청색 경질토기로서 다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 

들었다 구연부는 내경하다가 급격하게 외반하나 구연 상단부는 결실된 상태이다 동체부 외 

면에는 얄은 승문을 타날한 후 회전물손질하였으며 , 내변에도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속심은 

자색을 띤다 잔존고; 5.2cm 

도변 37-®(사진 63-®)은 명황색의 연질토기로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 

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짧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약간 둥글게 처리하였다 잔존고; 1.9cm 

도면 37-®(사진 63-®)는 회청색 경질토기로서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내외변에 회전 

물손질흔이 관찰되며 , 속심은 자색을 띤다. 

기타 기종 미상의 동체부편들(도면 37-(J). ® . @∼@)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16 )과 같다 

(표 16) 11 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도면 사진 색조 경도 태토 특 징 

37-(/) 63」? 회청색 경질 점토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37 ® 63-® 명황색 연질 사질성 점토 외면에 회전물손질 
37-® 63--® 암갈색 연질 점토 얄은 승문+횡선, 내면에 거친 물손질, 속심은 암회색 
37-@ 63--@ 회황색 연질 사질성 점토 외면에 탄소흡착흔 
37 @) 63--@l 회색 연질 점토 격자문, 소량의 세석립 혼입 
37-©l 64-Q) 회청색 경질 사질성 점토 얄은 승문‘ 속심은 자색, 내면에 내박자흔 
37-@J 64--@ 황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얄은 숭문 

37 ® 64-CTJ 횡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교차승문 
37-® 64• &l 암회색 연질 점토 교차승문, 내면과 속심은 회색 
37-@ 64--® 황갈색 연질 점토 얄은 승문, 외면에 탄소흡착흔 

37 ® 64-® 회백색 연질 접토 승문 
37-® 64-(/) 회황색 연질 사질성 점토 승문1 내면은 회색 , 속심은 일부 흑색 
37-@ 64-® 적갈색 연질 점토 얄은 격자문 

도면 37-@. @는 저부편이다 이 가운데 도면 37-@(사진 64-®)은 회백색 연질 짧으로 

추정되며, 다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접토로 만들었다 내변에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2cm 

도면 37-@ (사진 64-®)는 황갈색의 연질 짧으로 추정되며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접토 

로 만들었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1.4cm 

도면 37경3' (사진 64 @)은 유경식 철촉의 경부편이다. 약간 휘어져 있으며, 경부의 단면은 

말각 방형이다 잔존길이 1.8cm. 두께, 0. 2∼0.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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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號 小形週構

(1) 유구(도면 38, 사진 65 (})) 

11호 소형유구 북쪽 1.4m 지점에 위치하는 타원형 내지 말각장방형의 소형유구이다 장축 

방향은 동남-서북 방향이다 유구의 상부는 교란이 심하게 이루어져 있어, 처음 유구 확인시 

원형의 평면형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교란부 제거 후 본래의 평면형태를 찾을 수 있었다 

규모는 길이 2.7m, 너비 1.9m 가량이며 잔존 최고 깊이는 80cm이다 유구의 바닥면은 황색 

모래충에 두었으며 내부에는 소량의 목탄편이 섞인 암갈색 사질점토부죄토로 채워져 있었다 현 

지표하 20∼30cm 깊이에서 강자갈이 불규칙적으로 적석되어 있었는데 강자갈의 크기는 큰 것이 

35∼40cm 정도이며 , 작은 것은 lOcm 내외이다 철겸을 비롯한 대부분의 新羅土器가 적석부 상부 

에서 출토되었다(사진 65-(2)). 조사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충위 기록은 남길 수 없었다. 

(2) 출토유물 

도면 38-CD (사진 66-CD)은 세사립이 다량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든 황색 연질토기 짧이 

다 색조는 토기 외변에 부분적으로 흑회색을 띤다 구연부는 동체부 상부에서 경미하게 축 

약을 이루면서 외반하며,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하였다 구연부 내측에는 완만하게 만콕 

된 형태를 보인다 저부는 말각평저로 축약을 이루면서 동체부와 연결된다, 구경 14.6cm. 

저경, 8.7cm. 높이‘ 5.lcm 

도면 38-(2)(사진 66갱)는 적석부 상부에서 출토된 흑회색 짧을 도면상 복원한 것으로 작은 사 

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을 이루면서 외반하며, 내측면은 완만하게 

만곡되어 있다 토기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복원 구경; 15.6cm. 잔존고; 3.6cm 

도면 38-®(사진 66-®)은 회백색 연질의 짧이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 구연부는 완 

만하게 외반된다, 내외면 모두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5.7cm 

도변 38-@(사진 67-CD)는 대각이 결실된 대부완으로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 

토로 만들었다 색조는 회색 내지 회황색을 띠는 경질이다 직선적으로 벌어진 구연부 끝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으며, 동체부에는 3조의 횡선이 돌아간다 바닥 외측에는 대각을 붙이 

기 위한 여러 겹의 원형 조흔이 관찰된다 구경 : 13.4cm. 저경 : 7.4cm. 잔존고. 6.3cm 

도면 38-(5) (사진 67-(2))는 대부완의 대각편으로 추정되는 회청색 경질토기이다 미세한 

사립이 다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소성 상태는 양호하다 대각은 짧게 벌어지다 

가 접지변에서 완만하게 벌어지며, 각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다, 완신은 대각에서 완만하 

게 외반되면서 연결될 것으로 추정된다 저경· 10 .3cm. 잔존고 2.7cm 

도면 38-@(사진 66-@)은 세사립이 많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든 회청색의 연질 짧이 

다 구연부는 축약을 이루면서 외반하며 ,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다 토기 외면에는 

희미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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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변 38-CV C사진 67-®)은 전체의 1/2이 결실된 회색 연질의 동이이다 동 최대복경은 뼈 

上↑立에 위치하며 , 여기에서 급격히 외반되어 구연부와 연결된다, 구연 내측면은 약간 내만되 

어 있으며 , 저부는 말각평저이다 토기 외면 전체에 얄은 숭문을 타날한 후. 회전물손질하여 

타날문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내면에는 동체부 중위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평행집선열의 

내박자흔이 관찰되며, 동체부 상부에는 물손질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바닥 일부는 

불을 받은 듯, 밝은 황갈색을 띤다 복원 구경; 33 .3cm. 저경 14.3cm. 높이 ; 18.6cm 

도면 39굉(사진 68굉)은 적석부 상부에서 출토된 회백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을 도면상 복원 

한 것이다 구연부는 완만하게 외반되며 ,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는데 , 희미한 요철흔이 

관찰된다, 구연 내측면에는 기면 조정시 생긴 요철흔이 남아 있으며 , 내외변에 희미한 회전물손질 

흔이 관찰된다 작은 사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복원 구경 19.3cm. 잔존고 5.5cm 

도면 39-(2)(사진 68-(2))는 적석부 상부에서 출토된 적갈색 연질 소성의 外反口緣寶이다 

미세한 사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소성 상태는 양호하다 구연부는 축약을 이 

루면서 외반하며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는데 , 희미한 요철흔이 관찰된다 구연부에 

는 희미한 승문이 남아 있으며. 내면에는 횡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복원 구경 

13.5cm. 잔존고 4.8cm 

도면 39-®∼@는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구연부편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 17 )과 같디 

(표 17) 1 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구연부펀 

도면 사진 색조 경도 태토 트-「등~그1 

39-® 68-® 회백색 경질 점토 내변에 회전물손질 
39-@ 68-(링 황갈색 연질 사질성 접토 내변에 회전물손질, 외면 표면박리 심함 
39-® 68-® 암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내외연에 회전물손질 
39-@ 68키@ 암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구연단각이 지게 처리 
39--(7) 69-<D 암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구연단에 희미한 물손질 
39-® 69-<V 황갈색 연질 접토 구연단 내측면에 희미한 물손질 
39-® 69-® 암갈색 연질 점토 구연단 내흑변을 완만하게 처리 
39-® 69저P 황갈색 연질 점토 내외연에 희미한물손질 
39-QD 69-® 회백색 연질 정선된 점토 구연단 내측면을 완민하게 처리 
39-@ 69-@ 암갈색 연질 점토 구연단에 희미한요철흔 
39-© 69-CD 횡갈섹 연짚 점토 구연딘애 요철흔 
39-@l 69-® 회백색 연질 정선된점토 완 구연부, 구연단에 요철흔 
39-® 69-® 회색 경질 정선된 점토 동체부에 3조의 횡선 내변에 회전물손질 
39-® 69-® 적갈색 경질 접토 완 구연부, 구연단애 요철흔 
39--@ 69-QD 회색 경질 점토 동체부에 1조의 횡선 
39-뼈 69-@ 명황색 연질 점토 구연단 각이 지게 처리 
39-@ 70-<D 회색 경질 점토 완구연부 

39-® 70-<V 암회색 경질 점토 구연부에 희미한물손질 
39-® 70-® 흑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구연부에 물손질‘ 내연 갈색 
39-@ 70-{잉 암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구연단 결실 외면 표면박리 내연에 물손질 
39-@ 7ι@ 회색 경질 점토 구연단 결실. 내변에 희미한 물손질 
39-® 70-® 임갈색 연질 시질성 점토 구연단 결실, 내변에 희미한 물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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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면 39-®∼@, 도변 40. 도면 41 m∼@‘ @는 유구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동체 

부편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 18)과 같다 

(표 18)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펀 

도면 사진 색조 경도 태 토 .§"'뉴 ~ 
39-® 70-(f) 회백색 경질 점토 토기 외면에 희미한 목리흔 
39-® 70-® 회백색 연질 사질성접토 題部‘ 속심 회색, 내변에 물손질 
39-@ 70-(잉 회색 경질 니질 점토 내면 회백색 
39-@ 70-® 회황색 경질 니질 점토 내면 회백색 

40--<D 71--<D 회색 연질 사질성점토 얄은 교차숭문, 내변에 희미한 물손질 
40-(2) 7 1」2 회황색 연질 사질성점토 얄은 교치숭문, 내변에 평행집선열의 내박차흔 

40-® 71-® 명황색 연질 사질성점토 얄은 숭문, 내변에 물손질 
40-(링 71-® 암갈색 경질 점토 얄은 숭문, 내외면에 불손질 
40-® 71-® 갈색 연질 점토 구연단 결실, 얄은 숭문 내면에 물손질 
40-® 71-® 황갈색 연질 점토 얄은숭문 
40-<V 71-<V 회색 경질 점토 얄은 숭문, 내변에 평행집선열의 내박자혼 
40-® 71-® 황갈색 연질 점토 얄은 숭문. 내변에 내박자흔 

40-® 71-® 흑색 연질 니질점토 얄은 교차숭문, 내면에 거친 물손질 
40-® 71-® 혹갈색 연질 점토 얄은 숭문 타날 후 물손질 내연 물손질 
40-@ 71-@ 회백색 연질 사질성점토 숭문+횡선 
40-@ 71-@ 명황색 연질 사질성접토 격자문 
40-@ 7 1매$ 회백색 연질 점토 숭문+횡선 
40-@ 7 1매멧 흑갈색 경질 니질 점토 숭문+횡선, 내면 흑색 
40-® 71-® 황갈색 연질 점토 내변에 거친 물손질 
40-® 71 ® 회백색 연질 점토 격자문 

4ι@ 72-CD 회황색 연질 사질성 점토 얄은숭문, 겉면 회백색 
40-@ 72 (Zl 회황색 연질 점토 얄은숭문+깊은 횡선 
40-® 72-® 암갈색 연질 점토 숭문+횡선 
40-® 72•P 회백색 연질 사질성점토 양은숭문 

40-® 72-® 회청색 경질 접토 교차승문 
40-© 72-® 암회색 연질 접토 얄은 숭문‘ 내변에 평행집선열의 내박자흔 
40-® 72-<V 회색 경질 사질성점토 격자문 타날후물손질 

4『@ 72• s 암회색 연질 점토 얄은숭문 
41-CD 72-® 횡갈색 연질 점토 교차격자문 내면에 물손질 
41-(2) 72-® 암갈색 연질 사질성점토 。J,。r ( 가fτ 。r

41-® 72-@ 황갈색 연질 점토 얄은 송문. 내변에 물손질 
41-@ 72-@ 명황색 연질 점토 얄은승문+횡선 
41-® 72-@ 회백색 경질 점토 。Eεt。r 각 -5「τ口r

41-® 72매및 회색 경질 점토 얄은 승문‘ 내면에 물손질 
41-CV 72-® 암회색 경질 점토 얄은 숭문, 내변에 물손질 
41-® 73-φ 암회색 경질 점토 격자문 
41에핑 73-(2) 회백색 연질 니질 점토 승문 
41-® 73-® 회백색 경질 점토 얄은숭문 
41-@ 73켜링 회색 경질 점토 얄은 숭문 내변에 평행집선열의 내박지혼 
41-@ 73-® 회청색 경질 접토 얄은 숭문 내변에 평행집선열의 내박자혼 
41-©l 73-® 암회색 경질 접토 。.4'-.:。0:: τ "?τ t[그r 

41-@ 73-CV 회색 연질 점토 。J,。= τ ?.: t그r 
41-® 73-® 회색 연질 사질성점토 승문+횡선, 내면 회백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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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1-®∼@은 대각편이다 이 가운데 도변 41-®(사진 73-@)는 회청색 경질의 단각 

고배 대각편으로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대각은 끝에서 급격히 밖으로 벌어 

지며, 각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대각에는 밖에서 안으로 뚫은 원형의 투창이 관찰되며, 대 

각의 상단부에는 배신과 연결된 접착흔이 일부 남아 있다 토기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3.6crn 

도면 41 @(사진 73 @)은 회청색 경질 고배의 대각편으로 점토로 만들었다. 각단은 바깜 

쪽으로 말아 붙여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혼이 관찰된다. 잔존고- 4.3cm, 

대각 높이; 2. l crn 

도면 41-@ (사진 73-®)은 회청색 경질의 단각고배 대각편으로 다량의 세사립이 섞인 점 

토로 만들었다, 세부적인 형태는 도면 41-®와 유사하나, 크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잔 

존고; 3.9cm 

도면 41 @(사진 73 @)은 회청색 경질의 대각편으로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대각은 직 

선적으로 벌어지며, 각단은 약간 퉁글게 돌출되어 있다 대각 상부에는 3조의 횡선이 돌려지 

며, 내외변에 회전물손질흔이 관칠된다 잔존고; 2.4cm 

도면 41 @∼@는 저부편들이다 이 가운데 도면 41-® (사진 74-Q))는 황갈색 연질토기이 

며,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내면에는 거친 물손질흔이, 바닥에는 포 

흔이 관찰된다. 

도면 41-® (사진 74 @)은 회청색 경질토기이며,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혼이 관찰되며 속심은 자색을 띤다 

도면 41-@ (사진 74-®)은 암황색 연질토기이며 , 소량의 세사립과 약간의 석립이 섞인 사 

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도면 41-@ (사진 74-@)는 회황색 연질토기이며,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 

들었다 속심은 일부 회색을 띤다 

도면 41-짧(사진 74-(5))은 암갈색 연질토기이며, 다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 

들었다 외면에는 얄은 2조의 횡선이 돌려지며 , 일부 탄소흡착흔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회전 

물손질흔이 있다 

도면 41-® (사진 74-®)는 암갈색 연질의 말각평저이며, 소량의 세사립과 약간의 석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외면에는 거친 물손질흔이 , 내변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 

다. 또한, 내변에는 일부 유기물 흡착흔이 있다 

도면 41-@ (사진 74-®)은 철겸으로서 基部는 “U자형으로 꺼과 직각되게 접었는데 , 이 접 

힌 부분을 上面으로 놓았을 때. 先端部가 좌측을 향한다 길이 17cm, 최대폭. 2.3cm. 기부 

폭 2cm. 두께 0.5cm 

97 



짧織 i ·.첩;ι IL 
"/,;i,>J> I 「-
’./~' ‘1 }-•-= ,,.- :----; 

@ @ 

짧옳들O 
@ 

ft짧 '~ 沙;꽉 fj 
@ 

藏꿇 U 훌활 O 

를 U 

짧문 二똘 

고휴컷 

υ
μ미
니
니
끼
니hμ
@
 

튼쫓표三 뿔훌활 ~ 

시

승
 

@ 
/
킹
 
@
뼈
 

표코?;; 
•
5 

@ 

•z 
@ 

5 

꺼μ
覆
”
@
 

驚 O

® 

@ 

0 5 IOcm 
빼뚫짧 R二 

도면 41. 1 2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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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1-@ (사진 74 @)은 주조철부편으로 횡단변은 잔존 부분으로 보아 사다리꼴인 것으 

로 추정된다 잔존 길이 : 4.6cm, 잔존폭 4cm, 두께 0.45cm 

도면 41-@ (사진 74 @)는 유경식 철촉으로 촉신과 경부 일부만이 남아 있다. 촉신의 단 

변은 장방형이다 잔존 길이 7.6cm 

도면 40-@와 41-®은 椰文土器 동체부편이다 이 가운데 도변 40-@(사진 74-CV)는 운모 

편이 많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 내외 명갈색을 띤다 외면에 희미하게 종주어골 

문이 시문되어 있다 

도면 41-®(사진 74-®)은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 갈색의 색조를 띤다 단치구로 침선 

문을 시문하였으나, 작은 편이라 문양 조합은 알 수 없다 

사진 74-®는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동물의 골편이다. 매우 작은 조각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수없다. 

13) 13號 小形펴構 

(1) 유구(도먼 42, 사진 75-(D) 

12호 소형유구 서쪽 3.3m 지점에 위치한 부정형의 소형유구이다, 소형유구의 북서쪽 

1.4m 지점에는 2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다 규모는 길이 2.44m. 최대 너비 1.3m 가량이 

며 남아 있는 최대 깊이는 56cm이다 유구의 바닥면은 황색 모래층에 두었다. 

유구의 내부에는 암갈색 점토부식토 및 황색 사질점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다(사진 75-

@)‘ 현 지표하 15cm 깊이에서 10 ∼20cm 크기의 강자갈 내지 할석 20여 개가 불규칙하게 분 

포하고 있으며 소량의 목탄편과 섞여 있다 유물은 주로 新羅土器片으로 상부퇴적층에서 출 

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42-CD∼@은 구연부편들로서 이 중에 도면 42-CD(사진 76-CD)은 회백색 연질토기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변상 복원한 것이다. 다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 

연부는 완만하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하였다‘ 동체부에는 승문이 타날되어 

있고,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복원 구경 ’ 14cm, 잔존고; 7.3cm 

도변 42-(2) (사진 76---\2))는 암갈색 연질토기로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섞인 사질성 점토이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짧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각이 지게 처리하였다. 동체부 내면에는 회전물손 

질흔이 , 외변에는 회전조정흔이 관찰된다. 내면과 속심은 연갈색을 띠고 있다, 잔존고 5.6cm 

도변 42」3)(사진 76-@)은 짧의 구연부편으로 암회색의 경질토기이다, 정선된 고운 점토로 만 

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외반하고 구연단은 곡선적으로 처리되었다 구연 내측면에 는 “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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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없文이 관찰된다‘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있고, 속심은 회백색을 띤다 잔존고; 2.8cm 

도면 42리[)(사진 76용))는 암갈색의 연질토기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짧게 외 

반하며, 구연단은 독선적으로 처리되었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3.lcm 

도면 42-(5) (사진 76 @)는 명황색의 연질토기로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 

들었다 구연부는 직립이고. 구연 상단은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내변에는 물손질흔이 관찰 

된다 잔존고 3.4cm 

도면 42-@(사진 76-@)은 적갈색의 연질이며, 다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 

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짧게 외반하며 ,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는데 , 희미하게 요철 

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1.4cm 

기티- 동체부편들이 출토되었는데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19 ) 와 같다. 

(표 19) 13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펀 

도면 사진 A「H?」; 경도 태토 = E三'1 지C그 

42-(7) 76-® 회백색 연질 사질성점토 교차격자문, 외면에 탄소흡착흔 
42-@ 76-(7) 회백색 연질 시질성 점토 교차승문, 외띤에 탄소흡착흔 

42-® 77-(5) 회색 연질 사질성점토 교차숭문, 외변에 탄소흡착흔 

42-® 77-CD 회갈색 연질 점토 얄은 승문 내변에 회전물손질 
42-@ 76-(밍 회갈색 연질 점토 승문 

42 @ 77-(7) 회색 연질 점토 숭문+횡선 
42 @l 77• p 적갈색 연질 점토 교차승문, 내변에 내박자흔 
42-® 77 ® 적갈색 연질 점토 격자문 
42-® 77 ® 암회색 연질 사질성점토 격지4분, 내면은 회백색, 속심 일부는 흑색 

42-® 77-(Z) 암회색 연질 시질성 접토 승문 속심 일부는 흑색 

도변 42-@ (사진 77-@)은 말각평저의 저부편으로 흑회색의 경질 소성이다 다량의 세사 

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외면에는 거친 물손질흔이,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 

찰된다 잔존고 4.5cm 

14) 1 4號 小形週밝 

( 1) 유구(도면 43, 사진 78-Cl)) 

장타원형에 가까운 소형유구로 15호 소형유구와 인접하고 있다 장축 방향은 남동-북서 방향 

이다 규모는 길이 1.9m, 너비 9.2m이며 남아 있는 최고 깊이는 17cm이다 바닥변은 황색 

모래층에 두었으며 특별히 바닥을 처리한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다 내부에는 흑갈색의 점토 

부식토로 채워져 있었는데 출토유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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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號 小形遺構

14호 소형유구 남쪽 0.4m 지점에 위 

치한, 장타원형에 가까운 소형유구이다 

장축 방향은 남-북 방향에 가깝다 유구 

의 규모는 길이 1.44m. 최대 너비 

0.88m이며 남아 있는 최고 깊이는 52cm 

가량이다. 내부에는 황갈색의 점토부식 

토가 채워져 있으며, 출토유물은 없다 

나A
 m「
→4

(1) 유구(도면 43, 사진 78-@) 

74 .Sm륙-놓 

15호소형유구 

16) 1 6號 小形펴構 

2호 주거지 동쪽 모서리와 중복되어 있 

는 소형유구이다 선후관계에 있어서는 

2호 주거지가 16호 소형유구 서쪽 어깨 

면 일부를 파괴하고 만들어졌다 유구의 

평면은 말각장방형에 가까우며 장축 방 

향은 남 북 방향이다. 규모는 최대 길이 

너비 0.6m 가량이며, 남아 

있는 최대 깊이는 34cm 가량이다 내부 

에는 암갈색 사질점토부식토가 퇴적되 

있으며(사진 79-(D)' 여기에서 마노제 구슬을 비롯한(사진 79-(Z)) 소량의 유물이 출토되 

시기 파악은 어렵다 

( 1) 유구(도면 44, 사진 13) 

~뇨 

14호 소형유구 

ι 
、,、‘

"' < 

1.04m, 
2m 

도면 43. 14호 및 1 5호 소형유구( 1 /60 ) 

0.5 0 

어 

어 

(2) 출토유물 

도면 44 CI)(사진 79 @)은 회백색 연질토기 동체부편으로 정선된 점토질의 태토로 만들었 

다 동체부 내변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도면 44-(Z)(사진 79-@)는 적갈색의 ;漸文土器片으로 

만들었다 외면에는 뼈引文이 시문되어 있으나, 잔존 

성은알수없다. 

도변 44-@(사진 79-(5))은 마노제 구슬로서 연한 적갈색을 띠고 있다 중앙에 0.2cm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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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사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문양 구 

다량의 

부분이 



( 1) 유구(도면 45, 사진 so CDl 

조사구역의 동쪽 가장자리에서 조사된 新羅時代의 

소형유구이다 유구 확인작업 당시 , 상부 교란이 있었 

기 때문에 다소 불명확하게 윤곽이 잡혔으나 교란부 제 

거 후에 전체 윤곽을 다시 확인하였다 유구의 평면은 

말각장방형에 가까우나 동남 단벽이 퉁글게 처리되었 

다 장축 방향은 북서 남동 방향이다 규모는 길이 

1.6m. 너비 1.2m 가량이며 남아 있는 최대 깊이는 51 

cm이다 바닥면은 황색 모래층에 두었다 

유구의 내부에는 소량의 목탄이 섞인 암갈색 사질점 

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는데 대체로 상부퇴적층과 하부 

퇴적층으로 구분된다 내부퇴적토 내에는 주먹 크기의 

강자갈이 노출되기도 하지만 불규칙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폐기 과정에서 쓸려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상부퇴적층에서만 출토되었으 

며, 동물이빨이 동쪽 모서리에서 노출되었는데, 바닥에서 약간 뜬 상태이다(사진 80--(2)). 

0.95∼ lcm 의 구멍이 뚫려 있다. 직경 

17) 17號 小形遺構

니
 &·
α
B
 

도면 44. 1 6호 소형유구(1/60)와 

출토유물( 1 /3) 

歡 ~ - 뚫 -
2m 0.5 0 

”nu
h 
@ 

(2) 출토유물 

도면 45-CD (사진 81 @)은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든 회색 연질의 짧아 

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짧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구연 내측면은 만곡되 

었다 말각평저이며, 저부 바닥변에 남아 있는 성형흔으로 보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가며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복원 구경 : 14.6cm. 높이 : 5cm. 저경 : 8.5cm 

도면 45-(2) (사진 81-(2))는 회백색 연질의 짧으로 다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 

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짧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퉁글게 처리하였다 구연 내측면은 만 

곡되었다 저부는 말각평저이며, 바닥변에는 얄은 승문이 타날되었다. 동체부 내외면에 회전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복원 구경 14.2cm, 높이 4.6cm. 복원 저경 6cm 

도면 45-®(사진 81-@)은 회청색 경질 소성으로 대부완 내지 무개식고배로 추정된다 태 

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이다. 직립된 구연부의 상단은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동체부 상단에 2조의 횡선을 돌렸다 저부는 말각평저이며, 토기 내외면에 희미한 물손질흔 

이 관찰된다. 속심은 자색을 띤다. 복원 구경 10.7cm. 높이. 5.lcm. 복원 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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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5-@(사진 81-@)는 명황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짧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동체 

부 외변에는 얄은 승문을 타날한 후, 물손질하여 타날문이 거의 지워졌으며, 내변에는 내박 

자혼과 물손질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도면 45-®∼@은 대각편들이다 이 가운데 도면 45-® (사진 81-(5))는 회청색 경질의 단 

각 고배로 추정되며 ,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대각은 직선적으로 벌어지며, 각단은 외측 상 

부가 돌출되게 처리되었다‘ 대각 외변에는 고운 물손질흔이 남아 있고, 내변에는 거친 물손 

질혼이 관찰된다. 잔존고 4cm, 복원 각저경 8.2cm 

도면 45-@(사진 81 @)은 회황색 연질의 단각고배 대각편이다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 

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배신과 대각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을 도변상 복원하였다, 대각은 직 

선적으로 약간 벌어지고, 각단의 외측 상부가 돌출되어 있다 대각 내외변에는 회전물손질흔 

이 관찰된다 잔존고, 3.6cm, 각저경 : 8.4cm 

도면 45-CV(사진 81-(7))은 회청색 경질 고배이며 ,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대각 일부와 배신의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을 도면상 복원하였다. 대각은 짧게 밖으로 벌어 

지며, 각단에 요철흔이 형성되어 있다 기면 전체에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3.7 

cm, 복원 각저경 ; 8.4cm 

도면 45-@(사진 82-(D)은 회색 연질 고배이며 , 태토는 다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 

토이다 대각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배신도 일부만 남아 있다.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관 

찰된다. 잔존고’ 4.7cm 

도면 45-@(사진 82-CZ))는 대부완으로 추정되는 회청색 경질토기 대각편으로 소량의 세사 

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대각은 직선적으로 벌어지며, 각단은 단면이 반타원형으로 처리 

되었다 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2.3cm 

도면 45-@(사진 82-®)은 회청색 경질의 대각편으로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 

었다 대각은 직선적으로 약간 벌어지고, 각단의 외측 상부는 돌출되었다‘ 내외면에는 회전 

물손질이 이루어져 있으며, 속심은 자색을 띤다 잔폰고; 2cm 

도면 46-φ∼@은 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각종의 토기 구연부편들이다 

도면 46-Q) (사진 82-@)은 회청색 경질토기로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짧 

게 외반하며 , 구연단에 요철흔이 돌려져 있다. 동체부 내면에는 거친 물손질흔이 남아 있으 

며 , 속심은 자색을 띤다 잔존고 4.5cm 

도면 46-CZ) (사진 82-(5))는 회색의 연질토기이며 , 동체부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이다 통체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되며 , 속심은 황갈색 

을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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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6-® (사진 82-®)은 회흑색 경질의 고배 구연부편으로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 

로 만들었다. 구연은 뚜껑받이 턱 안쪽에서 짧게 내경하며, 구연단은 각지게 처리되었다. 동 

체부 내면에는 거친 물손질흔이 관칠된다. 내면은 회청색을, 속심은 자색을 띤다 잔존고; 

4.5cm 

도면 46-@(사진 82-CV) 는 암갈색의 연질토기로서 작은 사립이 소량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약간 외반하는 듯 하나, 직립에 가깝다 구연단은 퉁글게 처리되었고, 구 

연단은 편평한 면을 이룬다 동체부 외면에는 승문을 타날한 후 횡으로 물손질하였다 잔존 

고, 4.8cm 

도면 46-(5) (사진 82-@)는 회색 연질토기로 태토는 사질성 점토이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짧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구연 내측은 약간 넓은 면에 걸쳐 만곡되게 

처리되었다. 잔존고 4cm 

도면 46-® (사진 82-®)은 암갈색의 연질토기로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 

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짧게 외반되며, 구연단에는 희미한 요철혼이 관찰된다 내변에는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잔존고 3cm 

도면 46-CV (사진 83-(D)은 황갈색의 연질토기로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 

들었다. 구연부는 완만하게 외반되며, 구연단은 콕선적으로 처리되었다 잔존고; 1. 7cm 

도면 46-@(사진 83-(2))은 암갈색 연질토기이며 1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하고, 구연단에 요철흔이 관찰된다 구연 내측면에는 횡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남아 있 

다 잔존고· 2.6cm 

도면 46-®(사진 83-®)는 회갈색 연질토기로 세사립이 다량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 

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짧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독선적으로 처리되었다, 내외면에 희미하게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되며, 속심은 황갈색의 색조를 띤다 잔존고‘ l.7cm 

도면 46-@(사진 83-@)은 짧의 구연부편으로 회흑색 연질토기이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 

립이 섞인 점토이다 구연부는 내경하는 듯 하다가 짧게 외반한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 

었고, 구연 내측면은 만독되게 처리되었다. 속심은 회색을 띤다 잔존고 2.4cm 

도면 46-@(사진 83-(5))은 짧의 구연부편으로 회갈색 연질이다 세사립이 소량 섞인 사질 

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짧게 외반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동체부 외면에 

는 횡으로 조정한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고 2cm 

도면 46-@(사진 83-®)는 회흑색 경질토기이며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완만 

하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동체부에는 돌대가 돌려져 있으며, 횡으로 조정 

한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고 2.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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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변 46 @(사진 83-CZ))은 회청색 경질 소성으로 대부완 내지 무개식고배의 구연부편으로 

추정된다 태토는 점토이다 구연부는 직립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외면에는 2조 

의 횡선이 돌아가며 , 내면 상단에도 횡선이 돌아간다 동체부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이 이루 

어져 있다 잔존고 2.9cm 

도면 46-@(사진 83-@)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이며 ‘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 

연부는 끝에서 약간 내경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구연 내면에는 얄은 횡선이 돌 

려져 있으며, 기면 전체에 걸쳐 회전물손질흔이 관칠된다. 잔존고 1.8cm 

도면 46-®(사진 83-®)는 회색의 경질토기로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직립이며 ,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동체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잔존고· 2.2cm 

도면 46 @(사진 83 @)은 적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 

연부는 끝에서 약간 내경하며. 동체부 내변에 만곡된 흔적이 님-아 있다‘ 기면 전체에 회전물 

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2.8cm 

도면 46-@(사진 83-@)은 회백색 연질토기로서 완의 구연부편으로 추정된다 태토는 소 

량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이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짧게 외반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구연 내측면에는 약간 만콕된 흔적이 관찰된다 기변 전체에 회전물손질이 이루 

어졌다 잔존고 2.7cm 

동체부편은 모두 9점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2이과 같다 

(표 2이 1 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도면 사진 색조 경도 태 토 = E르9" Zζ그| 

46-® 84-φ 회청색 경질 점토 교치승문, 속심은 적길색 내박자혼 

46-® 84-<Zl 회섹 연질 사질성 접토 내외면에 얄은승문 
46-® 84아3 회백색 연질 사질성 점토 교차숭문. 속섬은 회섹 
46-@ 84-@ 회청색 경질 점토 승문+횡선 
46-@ 84-® 회색 경질 접토 얄은 승문, 내면에 거친 물손질 
46-@ 84--'.ID 회백색 연질 점토 격자문 
46-® 84-CV 암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얄은 숭문, 내변에 회전물손질 내면과 속심은 황갈색 
47 φ 84 ® 암갈색 연질 시질성 점토 내외변에 회전물손질, 속심은 황갈색 
47-<2) 84 ® 황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l조의 횡선이 돌려짐 ‘ 내외변에 회전불손질 

도면 47갱, @, @은 저부편들이다 이 가운데 도면 47뀐(사진 85굉)은 회백색의 연질 완이 

다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동체부에는 회전물솔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1. 3cm 

도면 47용〕(사진 85-(2))는 암갈색의 경질토기로서 저부 바닥면 일부만이 남아 있다 태토는 

약간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이다 저부 내면은 중앙이 돌출되어 있다 속심의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잔존고 1.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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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7-@(사진 85-@)은 말각 

평저편으로 적갈색의 연질이다 약 

간의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동체부 외면에는 얄은 

승문이 사선방향으로 타날되었고, 

내변에는 전체적으로 내박지-흔이 

관찰된다 저부 바닥은 회색의 색 

조를 띤다. 잔존고‘ 6.4cm 

도면 47--®(사진 85-@)는 보주형 

의 꼭지로서 회갈색을 띤다. 태토는 

점토질 태토이다‘ 꼭지 상방은 둥글 

게 처리되었다 잔존고. 3.3cm. 직 

경‘ 2.9cm 

도면 47--(1)(사진 85--®)은 철겸의 

基部만 남은 것으로 표면 부식이 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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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7. 17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1 /3) 

잔존 길이; 2.7cm. 기부 폭’ 2.lcm 

사진 85-@은 멧돼지의 송곳니로 추정되는 동물 이빨이다. 모두 3점인데 , 거의 바닥부근에 

서 나란하게 출토되었다 

18) 18號 小形펴樞 

( 1) 유구(도먼 48, 사진 86-Q)) 

17호 소형유구로부터 북서쪽 4.3m 지점에 위치한다 평면 타원형의 소형유구이나 북동 장 

벽이 약간 안으로 만곡된 형태이다 장축 방향은 동-서 방향에 가깝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1.2m. 너비 0.84m 가량이며 남아 있는 최대 깊이는 29cm 가량이다 바닥변에는 10 ∼ 15cm 

크기의 강자갈이 불규칙하게 깔려 있다. 내부퇴적층은 소량의 목탄편이 섞인 갈색 사질점토부 

식토로 채워져 있으며(사진 86-(Z)). 토기편은 층위에 관계없이 내부퇴적토에서만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출토유물은 대부분이 新羅土器片이고 일부 百濟土器片이 출토되었다 

도변 48-CD(사진 87-CDl은 동이류로 추정되는 회색 연질토기이며 , 미세한 사립이 많이 섞 

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거의 수평상으로 외반되며 구연단은 다소 직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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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8. 18호 소형유구( 1 /6이와 출토유물( 1 / 3) 

처리되었다. 토기 내외면에는 얄은 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잔존고 9.2cm 

도면 48-(2)(사진 87-(2)) 는 회청색 경질 소성으로 대부완 내지 무개식고배의 구연부편으로 

추정된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직선적으로 외반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 

촉신의 단면은 장 

었다. 외면에는 4조의 횡선이 돌아간다 

도면 48-@(사진 87-®)은 황백색 연질토기의 

점토로 만들었다 속심은 흑색을 띤다 잔존고 2.5cm 

도변 48-@(사진 87 @)는 황색 연질 완의 저부편이며 ,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바닥면에는 얄은 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잔존고 2.9cm 

이 외에 4점의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는데 이 가운데 도면 48굉(사진 87굉) , @(사진 87갱), 

@(사진 87--@)은 갈색 연질토기로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며 승문이 타날된 百濟土器片이다 

도면 48-®(사진 87-®)은 회청색 경질토기이며 얄은 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벽면에는 기 

포가 형성되어 있다 

도변 48-®(사진 87-®)는 유경식 철촉으로 촉신의 평면은 유엽형이다 

방형을 이룬다 전체 길이 ‘ 13.3cm, 촉신 길이 l. 5cm. 경부 길이 ‘ 11 .8cm 

잔존고; 4.7cm 

구연부편으로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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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號 小形週構

( 1) 유구(도면 10, 사진 88 CDl 

3호 주거지와 중복된 원형의 소형유구이다 3호 주거지 유구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 

유구 윤곽 확인 당시, 3호 주거지의 출입구 시설로 추정되었으나, 조사 결과, 별개의 유구로 

확인되었다 선후관계는 알 수 없다 규모는 최대 직경 0. 86m이며 잔존하는 최대 깊이는 38cm 

가량이다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부식토로 채워져 있으며 토기편 한 점만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10-@(사진 88-CZJ)는 격자문이 타날된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작은 석립 

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 속심은 일부 자색을 띤다, 

20) 20號 小形遊構

(1) 유구(도먼 11 , 사진 88-@) 

4호 주거지 동남 모서리와 중복된 평면 타원형의 소형유구이다 토층상 중복관계를 밝힐 

수 없었으나 유구 내부에서 신라토기가 출토되는 점으로 미루어 4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만 

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길이 1. 76m. 너비 1.5m이며 남아 있는 최대 깊이는 76cm가 

량이다, 내부에는 갈색 내지 암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로 채워져 있었는데 상부에는 소량의 

목탄편과 함께 소토가 섞여 있다 바닥면은 굵은 강자갈이 섞인 황색 모래충으로 유구의 벽 

면에 강자갈들이 노출되어 있다‘ 유물은 주로 내부퇴적층에서만 토기편들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유물은 新羅土器片과 함께 百濟土器片이 섞여서 출토되었다 

도변 49-CD(사진 89-CD)은 회색 연질 外反口緣寶의 구연부편으로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급격하게 외반하며 ,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다 

토기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혼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복원 구경 . 15. 7cm, 잔존고‘ 6.7cm 

도변 49-(2)(사진 89-CZJ)는 흑황색 연질 짧으로, 세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 

었다 구연부는 축약을 이루면서 짧게 외반하며 ,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외 회전물 

손질흔이 관찰되며 , 속심은 황색을 띤다 복원 구경 : 15. 7cm‘ 잔존고- 3.lcm 

도면 49-@(사진 89 @)은 황갈색 연질 호의 백제토기 구연부편이다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은 끝에서 축약을 이루면서 짧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직 

선적으로 처리하였다 구연부와 동체부는 큰 축약 없이 완만하게 연결되며, 동체부에는 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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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타날한 후 횡선을 돌렸다. 내외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되며 , 구연부 외면에는 탄소가 흡착 

되어 있다. 잔존고 6cm 

도면 49-@(사진 89-@)는 장란형토기 내지 난형호로 추정되는 갈색 연질의 백제토기이 

다 작은 석립이 많이 섞인 사질성 접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완만하게 외반하며 ,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동체부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 동체부 상부에는 회전물손질 

하여 일부 타날문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잔존고; 6.5cm 

도면 49-®(사진 89-®)는 회흑색 연질토기로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 

었다 구연부는 완만하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속심은 황색을 띤다 

잔존고; 7cm 

기타 10점의 구연부편이 출토되었는데 , 자세한 내용은 (표 21 )과 같다. 

(표 21) 20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구연부펀 

도면 사진 색조 경도 태토 ~ 징 

49-® 89-® 회백색 연질 사질성 점토 백제토기 , 내면 회색 

49--<V 89--<l및 회색 경질 정선된점토 외면에 1조의 횡선, 내면에 물손질흔 

49-® 89--(횡 회백색 경질 정선된점토 외면에 3조의 횡선‘ 내외면에 물손질혼 
49에잉 89매3 회청색 경질 정선된점토 외변에 2조의 횡션, 외면에 물손질흔 

49-® 89--® 회백색 연질 정선된점토 외면에 2조의 횡선, 내외변에 물손질혼 

49-® 89얘i 암갈색 연질 사질성 접토 백제토기 

49-@ 89--@l 황갈색 연질 점토 속심 황색 

49-명 89-® 회황색 연질 정선된점토 완 

49매9 89--<V 혹회색 연질 정선된점토 완 

49--® 89매3 회청색 경질 정선된점토 외면에 1조의 횡선 

동체부편은 모두 12점이 출토되었는데 , 百濟土器片과 新羅土器片이 섞여 있다. 자세한 내 

용은 (표 22)와 같다. 

(표 22) 20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도면 사진 색조 경도 태토 특 ~ 
49-® 90-® 회백색 경질 정선된 점토 격.7.l-문+횡선 

49-@ 90--<V 황색 연질 니질점토 숭석문+횡선 

49-® 90-® 회황색 연질 사질성 점토 백제토기 교치숭문+횡선 속심 및 내면은 혹회색 

49-® 90-(잊 백황색 연질 니질접토 교차숭문 

49 ® 90저9 회청색 경질 정선된 점토 외면에 얄은 교차승문 타날후 횡으로 물손질, 

49-® 90-® 회황색 연질 정선된점토 도면 49-<D과 동일 개체로 추정됨 . 얄은 교차숭문 

50-<D 90-<D 갈색 연질 사질성 접토 백제토기‘숭문+횡선 
50 CZ) 90--@ 회색 연질 점토 숭문 

50--® 90--® 황색 연질 점토 백제토기‘ 숭문+횡선, 외면은 혹회색 
50--(링 90-® 회황색 연질 정선된접토 백제토기, 숭석문+횡선 

50-® 90-@ 암회색 연질 정선된 점토 백제토기‘숭문+횡선 
50-® 90--@l 혹회색 경질 정선된점토 3조의 횡선, 외변에 자연유 흡착‘ 내외 물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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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0. 20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1/ 3) 

기타 4점의 저부편이 출토되었다. 도변 50-(7) (사진 90-@)은 연갈색 연질토기이며 ,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토기 외면은 흑회색을 띠며 , 2조의 횡선이 돌아간다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3‘ lcm 

도면 50-@(사진 90-@)은 회색 연질토기이며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외면에 희미한 격 

자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 1조의 횡선이 관찰된다. 토기 내외면에 탄소흡착흔이 남아 있다 

잔존고‘ 2.9cm 

도면 50-®(사진 90-@)는 황갈색 연질토기이며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저부는 말각평 

저이며, 내변에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잔존고 1.9cm 

도면 50-@(사진 90-®)은 짧으로 추정되는 회색 연질토기이다 작은 사립이 많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잔존고 2.5cm 

기타 도면 50--@ (사진 90-@)은 權文土器 동체부편으로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도면 50-@(사진 90-@)는 철촉의 경부편으로 표면 부식이 심하다. 경부의 단변은 장방형 

에 가깡다 잔존 길이‘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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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 4.5m 지점에 위 

치한다 평면 원형에 

가까운 소형유구로 길 

이 1.66m, 너비 1.48 

가량의 규모이다. 

남아 있는 최대 깊이 

는 63cm이다 내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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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은 암갈색 내지 

흑갈색의 점토부식층 

구성되며 , 주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흑 

갈색의 토양으로 변화 

한다(사진 91--@). 상 

부에는 주먹 크기의 

강자갈이 퇴적되어 있 

으나, 폐기 과정에서 

쓸려 들어간 

으로 

23호 소형유구 

3m 2 

K퍼 

0.5 0 

」/

것으로 

판단된다 바닥은 황 

색 모래층에 두었으며 

유구 벽변에는 강자갈 

이 노출되어 있다 출 

토유물은 내부퇴적층 

에서 소량의 新羅土器

片들이 출토되었다. 
도면 51. 2 1 호, 22호, 23호 소형유구( 1 /6이 

도면 52-Cl) (사진 92-CD)은 황색 연질 짧의 구연부편이다, 미세한 사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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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연부는 축의낼 이루면서 외반하며,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다 잔존고 3.2cm 

동체부편은 百濟土器片 1점을 포함하여 모두 8점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23)과 같다. 

(표 23) 21 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도면 사진 ~「H _::;:;:_ 경도 태 토 트-「등 ~그1 

52 (2) 92-(2) 회백색 연질 사질성 접토 백제토기편.숭문 
52-@ 92-@ 회색 연질 정선된 점토 얄은승문 
52 @) 92•a] 회백색 연질 니질 점토 숭문+횡선, 외면은 혹회색 

52-® 92-® 회황색 연질 정선된접토 숭문 
52 ® 92-® 회청샌 경질 정선된점토 얄은 승문 타날후 물손질, 내변에 횡으로 물손질 
52-(1) 92 CV 회황색 연질 사질성 점토 얄은승문 
52 ® 92-® 회청색 경질 정선된점토 격자문, 속심은자색 

52-® 92-® 회청색 경질 정선된 점토 외면에 피상문‘ 내변에 물손질흔 

도변 52-@(사진 92-@)은 갈색 연질의 시루편이다 작은 석립이 다소 섞인 점토로 만들 

었다. 잔존상태로 볼 때, 둥근 바닥에 밖에서 안으로 뚫은 시루공 흔적이 관찰된다 바닥에 

는 얄은 숭문이 교차타날되어 있다 

도면 52-@∼@(사진 92-@∼@)은 모두 갈색 연질토기의 저부편이다. 이 기운데 도면 

52-@) (사진 92-@))은 바닥에 얄은 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도면 52-@(사진 93-(D)는 용도 미상의 철기편이다 단면 원형에 가까우며 , 전체적으로 표 

면에 부식이 심하다, 잔존길이 4.lcm. 직경 0.5cm 

사진 93--@는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동물의 뼈이다 작은 조각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22) 22號 小形週構

( 1) 유구(도면 51 , 사진 93-@) 

2 1호 소형유구 서남쪽 1.4m 지점에 위치한 타원형의 소형유구이다 규모는 길이 0.76m. 

너비 0.66m 가량이며, 최대 잔존 깊이는 34cm이다. 유구의 바닥면은 황색 모래층에 두었다 

바닥면에는 북동벽에 붙여 길이 42cm. 너비 24cm. 높이 21cm의 큰 강자갈이 놓여 있으며, 그 

위에 外反口緣寶이 눔혀진 상태로 출토되었다(사진 94-(D) . 유구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 

부식토로 채워져 있다 

(2) 출토유물 

도면 52-@(사진 94-(2))는 암갈색 연질의 外反口緣寶이다 미세한 석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최대복경은 동 중위에 위치하며 , 구연부는 축약을 이루면서 직선적으로 외반한다 구 

연단은 각지게 처리하였다 동체부 상부에는 얄은 승문을 타날하였으나, 물손질하여 거의 지워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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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기 외면에는 일부 탄소흡착흔이 관찰되며, 내변에는 유기물이 탄화된 흔적이 남아 있다. 

23) 23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51 , 사진 95 (!)) 

바닥만 남은 타원형의 소형유구이며, 22호 소형유구 북서쪽 lm 지점에 위치한다 바닥만 

남았지만, 유구의 전체 윤곽은 바닥에 희미하게 남아 있는 부식토로 확인할 수 있다 규모는 

길이 3.3m. 너비 2.6m 가량이다 유구의 남쪽 일부는 교란에 의해 파괴되었다 바닥면은 

특별히 처리한 흔적이 없으며, 직경 24cm 크기의 기둥 구멍이 북서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유 

구와 관계있는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 외에 외곽에서도 기퉁 구멍이 3개소에서 확 

인되었는데 유구와는 관련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은 주조철부편 1점과 함께 백제토 

기 동체부편 2점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변 52-®(사진 95-(2))은 승문이 타날된 황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사질성 점토 

로 만들었으며, 내변에는 유기물이 탄화된 흔적이 남아 있다. 

도면 52-@(사진 95-@)은 격자문이 타날된 갈색 연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굵은 석립이 

소량 섞인 사칠성 점토로 만들었다. 내변은 흑색을 띤다 

도면 52-@(사진 95-@)은 유구 바닥에서 출토된 주조철부편이다. 단면 佛形을 이루며, 상 

변의 측면부에는 織走突帶가 마련되어 있다 잔존길이 ’ 10.lcm. 최대 두께 : 3.2cm 

24) 24號 小形遊構

( 1) 유구(도면 53, 사진 96-(D) 

평면 말각장방형의 유구로 조선시대 민묘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북서 남동 방향이다 규 

모는 길이 1.26m. 너비 0.64m로 비교적 소형에 속한다 남아 있는 최대 깊이는 16cm가량이 

다. 내부에는 황색 점토가 섞인 갈색 점토부식토가 충위 구분 없이 채워져 있어 인위적인 퇴 

적 양상을 보여준다 내부퇴적토에서 약간의 木質浪이 관찰되었는데 , 이러한 양상은 28호 소 

형유구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유구 내부에서는 쓸려 들어온 것으로 판단되는 토기편 2점과 

철환 1점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변 53-CDC사진 96-(2))은 회백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구연단은 약간 둥글게 처리하였다 잔존고; 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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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3-(2)(사진 96-@)는 얄은 승문을 타 

날한 후, 횡선을 돌린 회색 경질토기의 동체 

부편이다 정선된 접토로 만틀었다 

도면 53-®(사진 96-@)은 유구의 

바닥에서 출토된 철환이다. 직경 1.8cm 

남서벽 

0‘5 25) 25號 小形道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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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호 소형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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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구(도면 53, 사진 97-(D) 

24호 소형유구 동북쪽 3.5m 지점에 위치 

한다. 평면 원형의 소형유구로 최대 직경은 

1.72m이며 , 잔존하는 최대 깊이는 20cm 가 

량이다. 바닥면은 황색 모래충에 두었다‘ 내 

부에는 토층의 변화가 없고, 목탄이 소량 섞 

인 황갈색 사질점토부식토로 채워져 있으며 , 

황색 모래가 함께 뒤섞여 있어 인위적인 퇴 

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소 

량의 百濟土器片 뿐이다, 

0.5 0 

(2) 출토유물 

도변 53-@(사진 97-(2))는 갈색 연질의 토 

기 동체부편으로 격자문이 희미하게 남아 있 

다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며 , 내변에는 유 

기물이 탄화된 흔적이 관찰된다 

도면 53-(5) (사진 97-®)는 승문이 타날된 

토기 동체부편이다.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 

며, 외면에는 탄소가 홉착되어 있다 내면의 

색조는 황색을 띤다. 

@ 

10cm 

@ 
5 

26) 26號 小形遺構

0 

도면 53. 24호 및 25호 소형유구{ 1 /6이와 24호 소형 

유구〈@「3)), 25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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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구(도면 54, 사진 98 (!)) 

6호 주거지 서남 모서리와 중복된 말각방 



형의 소형유구이다‘ 6호 주거지가 거의 바닥만 남은 상태에서 조사되었기 때문에 층위상 26 

호 소형유구와 6호 주거지와의 중복관계는 밝힐 수 없었다- 그러나 출토유물로 보았을 때, 

26호 소형유구가 나중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1.5m, 너비 1.34m 

이며 , 남아있는 최대 깊이는 50cm 정도이다 유구의 상부는 일부 교란이 되어 있으나 전체적 

인 평면형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바닥면은 강자갈이 섞인 황색 모래층에 두어, 

유구의 벽면과 바닥에 강자갈이 드러나 있다 

내부퇴적충은 상층의 암갈색 점토층과 하층의 암갈색 사질접토부식토충으로 구분되며, 하 

층에는 주로 소량의 목탄편이 섞여 있었다(사진 98-(2)) . 출토유물은 주로 상층에서만 출토되 

었는데 , 百濟土器片과 함께 新羅土器片이 출토되어, 신라의 소형유구로 판단된다. 

(2) 출토유물 

도면 54-CD(사진 99-CD)은 회백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세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접토로 만들었는데 , 동일 개체로 생각되는 2점의 구연부편이 출토되었다. 구연부는 급격하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각지게 처리하였다 구연 내측부는 만곡되어 있다 동체부에는 얄은 승 

문을 타날한 후, 거칠게 회전물손질하였으며, 토기 내변에도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 

고; 6.5cm 

도면 54-(2) (사진 99 @)는 회색 경질의 뚜껑편으로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단은 ‘민 

部’를 이루며, 동체부에는 3조의 횡선이 돌아간다 토기 내외면에는 희미한 물손질흔이 관찰 

된다. 잔존고; 4.lcm 

도면 54-®(사진 99-@)은 짧으로 추정되는 암갈색 연질토기이다. 세사립이 많이 섞인 점 

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을 이루며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 

변의 색조는 황갈색을 띤다 잔존고; 3.2cm 

도변 54-@(사진 99-(2))는 회백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정선된 니질 점토로 만들었 

다 구연부는 거의 수평상으로 외반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구연의 내측부는 단 

을 이루며 오목하게 처리하였다 목부분에는 승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회전물손질하는 과정 

에서 지워져, 희미한 흔적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잔존고 1.9cm 

도면 54-(5) (사진 99-(5))는 암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며 ,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구 

연단은 약간 오목하게 처리하였다 잔존고‘ 1.2cm 

도면 54-@(사진 99-ffil)은 깊이가 얄은 뚜껑편으로 암갈색 연질 소성이다. 세사립이 많이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단은 퉁글게 처리하였으며, 내변에는 수직상으로 돌출시 

킨 짧은 턱을 만들었다 잔존고; 1.3cm 

120 



나
 
F 
m B 

74m 

E
띠
 이
‘
〔
 

E 
1 • 

E 
m 
-(1 

h 

ζy 

3m 2 0.5 0 

稱” 르T를를 
@ @ 

@ 

”n ”””
u ” 

’ l
t t 니

”,
‘
,

‘
 

페
띠이”
·
 

페
니
 

@ 

”n n ””
u ” 짧m1 

1 1 1 f"~+ • . 

• ‘그[‘-·~←rγ 

늪늘등늘 

@ 

@ 

@ 

® @ 

IOcm 

鍵r
@ 

5 0 

@ 

if] 

,, 
@ 

도면 54. 26호 및 27호 소형유구( 1 /60)와 26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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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0점의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는데 여기에는 百濟土器片이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 

용은 (표 24)와 같다. 

(표 24) 26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펀 

도면 사진 색조 경도 태 토 = E드뉴 ~ 
54」b 99키i 회백색 경질 점토 백제토기, 격자문, 외면은 회색 

54-® 99-® 회색 경질 점토 백제토기,승문+횡선 

54」ID 99-® 회색 경질 점토 백제토기 , 교차승문 
54 ® 99-fil 암갈색 연질 점토 백제토기, 숭문 

54-@ 99-@ 황색 연질 사질성 점토 백제토기 , 격자문 
54 @ 99 @ 회황색 연질 정선된점토 신라토기 , 얄은 교차숭문 타날후 불손질 
55-φ 99-@ 흑회색 경질 접토 신라토기 , 송문 
55-(Z) 99얘3 회청색 경질 접토 신라토기 , 얄은 승문 타날후 횡으로 거친 물손질 
55-® 99-® 암갈색 연질 정선된점토 신라토기 , 교차승문 
55 @ 99-@ 황갈색 연질 접토 신라토기 , 교차승문 

27) 27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54, 사진 100-C!)) 

7호 주거지 서쪽 벽면과 중복된 타원형에 가까운 소형유구이다 층위상 7호 주거지를 파 

괴하고 만들어진 신라의 소형유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1.84m. 최대 

너비 1.5m이며 남아 있는 최대 깊이는 96cm로 소형유구 중 가장 깊은 편이다. 유구의 내부 

에는 갈색 내지 암갈색의 사질접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는데 전체 5개층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아래쪽 @층과 @층에서 20 ∼30cm 크기의 강자갈이 불규칙하게 적석된 양상을 보이 

고 있는데 이는 유구가 폐기되는 과정에서 쓸려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사진 100-(2)) . 유물 

은 주로 상층에서만 출토되었는데 , 소량의 百濟土器片과 함께 新羅土器片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55-®(사진 101-@)는 회색 경질 짧의 구연부편으로,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 

은 축약을 이루면서 직선적으로 외반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면에는 회전물손 

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2.5cm 

도면 55-®(사진 101-CD)은 회색 연질토기의 구연-동체부편으로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은 축약을 이루면서 급격하게 외반하며 , 구연단은 가운데에 흠이 돌아간다 내외 회전물 

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고, 11.5cm 

도면 55 @(사진 101 @)은 흑갈색 연질토기로 작은 석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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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연은 축약을 이루면서 외반하고, 구연단은 다소 직선적으로 처리하였다 동체부에는 

승문을 타날한 후, 스치듯 횡선을 돌렸다. 색조, 태토, 타날 기법 등을 고려할 때 , 백제의 섬 

발형토기로 추정된다 잔존고 3.6cm 

도면 55-@ (사진 101-®)은 회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접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 

부는 비교적 곡선적으로 외반하며‘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하였다 구연 내측면은 돌아가 

면서 흠이 나 있다 내외 거친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되며 , 1조의 횡선이 돌아간다 잔존고 

4.6cm 

도면 55-®(사진 101-®)는 얄은 승문을 타날한 후. 거칠게 회전 조정한 회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접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내변에는 희미한 물손질흔 

이 관찰된다 

도변 55-@(사진 102 @)은 암회색 연질의 파수편으로 손잡이 끝을 고사리 모양으로 위로 

감아 올렸다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기타 기대편을 포함하여 10점의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25 ) 와 같다. 

(표 25) 2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펀 

도면 사진 색조 경도 태토 = E드뉴 ~그| 

55--@ 101-® 황색 연질 점토 신라토기 , 얄은 숭문+횡선 

55-@ lOH'D 회청색 경질 점토 백제토기, 승문+횡선, 속섬은 자색 
55-©l 101-® 암회색 경질 점토 백제토기 , 숭문+횡선 

55 (jJ) 101-® 회청색 켜o' 닝<l 접토 신라토기 얄은 승문1 내외 회전물손질, 속심은 자색 
55-® 101-® 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신라토기, 얄은 승문+횡선 

55-® 101-@ 회황색 연질 니질접토 백제토기 교차승문 

55-@ 101 @ 황갈색 연질 정선된 점토 격자문 
55-® 101-©l 암회색 연질 정선된 점토 백제토기 , 격지쥔~. 내면에 불규칙적인 물손질 
55-® 102 (2.) 암갈색 연칠 사질성 점토 백제토기,승문+횡선 

55-® 102-® 회청색 경질 점토 신라토기 , 기대편 , 외면에 자연유 흡착 

도면 55-@ (사진 102-@)은 적갈색 연질의 中島式無文土器 저부편이다 굵은 석립이 다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바닥의 중앙부는 들려 있다 잔존고 3.5cm 

사진 102-CS는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동물뼈이다 형태로 보아서는 소의 어금니로 추정 

된다 

28) 28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21 , 사진 103 (D) 

5호, 6호 주거지 동남벽을 파괴하고 만들어진 말각장방형의 유구이다. 규모, 내부퇴적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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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 장축 방향에서 24호 소형유구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조선시대의 민묘로 추정된 

다. 규모는 길이 1.34m. 최대너비 0 . 72m이며 남아 있는 최대 깊이는 27cm 정도이다. 황색 

모래가 섞인 암갈색 점토부식층이 유구 내의 단일충을 이루며 相材로 판단되는 木質展과 함 

께 소량의 인골편이 관찰되었다 출토유물은 없다 

29) 29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56, 사진 103-®) 

6호 주거지 북쪽에 인접한 원형의 소형유구이다‘ 규모는 직경 1.34m 정도이며 남아 있는 

최대 깊이는 29cm이다, 단면은 상협하광의 형태로 생각되나, 남아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 분 

명치 않다 내부퇴적충은 주머니형 저장공에서 관찰되는 토층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황색 사질부식토 및 암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다 유물은 소량의 百濟土器片만 

이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되었다. 바닥변은 편평한 편이며, 작은 강자갈이 섞인 황색 모래층에 

바닥을 두어 강자갈이 드러나 있다. 

(2) 출토유물 

도면 56-(D(사진 104-(D)은 회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정선 

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급격하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하였다. 내외 

희미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2.3cm 

도면 56 @(사진 104 ¢)는 회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 

부는 완만하게 외반하며 ,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외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2.4cm 

기타 9점의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다(표 26). 

(표 26) 29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펀 

도면 사진 색조 경도 태토 = E르『 징 

56-® 104-® 암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교차승문+격지문 
56-@ 104-@ 회색 켜〕2금1 정선된점토 승문+횡선 
56-® 104-® 암갈색 연질 사질성 접토 승문+횡선 외면에 탄소홉착 

56 ® 104 ® 회청색 켜d~ 정선된점토 승문+횡선 
56 CV 104-CV 암갈색 연질 정선된점토 τ ι5「;'¥:-
56-® 104 ® 회색 / 거。 -치E 점토 걱。=조 "극」 

56-® 104 ® 황갈색 연질 사질성 접토 교차숭문, 내면은황색 
56-® 104-® 황갈색 연질 점토 숭문+격지문+횡선 
56-@ 104-@ 회청색 경질 점토 외면에음각 

125 



크= 토늑4.Sm =캄= 
I I 

용 
@ 

니
 
‘--m B 

0 0.5 I 2m 
←??{「-」------→ ------- --- • @ 

~1=1‘} 뉘 
.κ“ ι~~~'.、.、? l b = 

、껏;,fa;?J‘ ·}~~~;§、 | 뉴「 
·;펴f 훤~:.::..'S' { }=--~ 짧황1'' '~ ~ ”η

u
”u”
 

”--‘”” 1 

페
페
 

j

t
써
1
 

‘l ’ I @ 

@ @ 

靜 U 響 U -즈織 I ” 
@ @ @ 

0 

를춘F좋 
@ 

“ 

@ 

”
n”””
U 

니
 

1 

써
縣
 

시
폐
 

爾쨌 q 
@ @ 

5 

@ 

10 IScm 

도면 56. 29호 소형유구( 1 /60 )와 출토유물( 1 /3) 

도면 56--@(사진 104--@)는 암갈색 연질토기의 저부편으로 석립이 소량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토기 외변에 승문과 격자문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속심의 색조는 흑색이다 잔존고; 2.lcm 

도변 56-@)(사진 104 @)은 암갈색 연질토기의 말각평저편으로, 사립이 많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토기 외변에 희미한 격자문이 관찰된다 잔존고; 3.3cm 

30) 30號 小形週構

( 1) 유구(도면 57, 사진 105-(!)) 

원형 내지 말각방형에 가까운 유구이며 , 소형유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29호 소형유 

구 북서쪽 1.7m 지점에 위치한다 규모는 길이 3.04m, 너비 2.82m 가량이며 , 남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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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암길색 점토층 (황색 모래 혼입) @ 횡색 사질토층 
@ 혹길색 접토층 (황색 모래 혼입) @ 적갈색 점토층 (황색 모래 흔입) 
@ 영길색 점토 부식토층 @ 황강색 시질토층 (횡색 모래 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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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깊이는 45cm 정도이다‘ 

내부퇴적층은 6개층으로 구분되는데 황색 사질부식토와 황색 모래가 섞인 암갈색 사질접 

토부식토가 반복적으로 퇴적되어 있다. 주로 유구의 상부퇴적층에 20∼40cm 크기의 큰 강자 

갈들이 30 ∼40여개가 적석되어 있는데 유구의 남동쪽에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다(사진 105-

¢) 유물은 소량의 百濟土器片들이 출토되었는데, 주로 상부퇴적층에서만 출토되었으며, 심 

발형토기의 저부편이 적석 사이에서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변 57 @(사진 106 @)은 심발형토기로 추정되는 연질토기의 저부편이다. 색조는 암갈 

색(외변) 내지 갈색(내면)을 띠며 ,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사질성 접토로 만들었다 동체부 

에는 희미한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저경 . 9.5cm ‘ 잔존고 9.5cm 

이 외에 14점의 百濟土器片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27)과 같다. 

(표 27) 30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펀 

도면 사진 색조 경도 태토 특 징 

57-(2) 106-<2) 혹회색 연질 니질 점토 승문+횡선, 내변은 명황색 

57 ® 106-® 회황색 연질 사질성 점토 승문 

57-@ 106-@ 암갈색 연질 정토 격자문 

57-® 106-® 회색 연질 사질성 접토 승문+횡선 
57-® 106-® 황색 연질 니질점토 격자문, 내변에 유기물질 탄화 
57-<JJ 106-<JJ 회황색 연질 니질점토 교치숭석문, 외면은 흑색 

57-® 106-® 회색 경질 접토 교치숭문 

57-® 106-® 암갈색 연질 점토 승문, 외면에 탄소흡착 

57-® 106-® 갈색 연질 접토 격자문, 내변에 유기물질 탄화 

57얘] 106-@ 회색 연질 니질점토 승문, 외면은흑회색 
57-@ 106-@ 갈색 연질 사질성점토 교차승문 
57-@ 106-@ 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승문+횡선 
57-@ 106-@ 적갈색 연질 점토 숭문 

57--® 106 @ 흑색 연질 정선된점토 교치숭문 

31) 3 1號 小形遺構

( 1) 유구(도면 58, 사진 107-(D) 

조사지역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 여기에는 3 1호 소형유구부터 45호 소형유구에 이르 

기까지 모두 15기의 소형유구가 집중 분포하고 있다 31호 소형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길이 2.4m. 너비 2.18m 가량의 크기이다‘ 남아 있는 최대 깊이는 44cm 가량이다. 바닥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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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8. 3 1 호 소형유구( 1 /6이와 출토유물(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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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편평한 편이며 , 강자갈이 섞인 황색 모래층에 두었다 유구의 내부에는 황색 모래가 

소량 섞인 암갈색 사질점토부식토로 채워져 있으며 (사진 107-(2)). 출토유물은 내부퇴적층에 

서만 소량의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출토유물은 3점의 ￥購土器片을 제외하면 모두가 百濟土器片이므로 백제의 소형유구로 추정된다 

도변 58-CD (사진 108-(D)은 황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점토 

질 태토로 만든 新羅土器片이다 구연단은 각지게 처리하였으며, 구연단 끝은 퉁글게 처리하 

였다 내외 희미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1. 7cm 

도변 58 @(사진 108-(2))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내외 희미한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잔존고; 1.6cm 

도변 58--@(사진 108--@)은 암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작은 석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외반하는 구연부의 끝단은 퉁글게 처리하였다 百濟土器片으로 추정된다 잔존고; 1.7cm 

기타 14점의 백제토기 및 신라토기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28)과 같다 

(표 28) 3 1 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도면 사진 ~~ 경도 태토 -E「E 징 
58-@ 108→링 회색 연질 사질성 점토 백제토기편,교챔문+횡선 

58-® 108-® 회색 연질 니질 점토 백제토기편 승문+횡선 , 내면은 회황색 

58 ® 108-® 황색 연질 정선된 접토 신라토기편, 얄은 숭문, 내외 물손질 
58-<V 108-<V 암갈색 연질 사질성점토 백제토기편.승문 
58-(횡 108-® 황갈색 연질 니질 접토 백제토기편 교차숭문 내면(흑색)에 희미한 박자흔 

58-® 108-® 황갈섹 연질 니질 접토 도띤 58-®과 동일 개체 교차승문+횡선 
58-:)]J 108-:)]J 암갈섹 연질 사질성 접토 백제토기편 승문+횡선 외면에 탄소홉착, 내떤(회색) 

58--Qll 108-(j] 암갈색 연질 사질성 접토 백제토기편, 승문+격자문 
58-@ 108-IIZl 암갈섹 연질 점토 백제토기편‘ 격지4문‘ 외면에 탄소흡착 
58--@ 108--@ 회색 연질 사질성 접토 백제토기편,격자문 

58-@ 108 @ 황갈색 연질 점토 신라토기편, 얄은숭문 
58-® 108-® 암갈색 연칠 점토 백제토기편‘ 승문‘ 외면애 탄소흡착, 내떤 (회색) 
58-® 108저$ 갈색 연질 점토 백제토기편,격자문 

58-@ 108-@ 회황섹 연질 사질성 점토 백제토기편,교챔문+횡선 

32) 32號 小形遺構

( 1) 유구(도면 59, 사진 109-(D) 

31호 소형유구 동쪽에 바로 인접하여 위치한다. 33호 소형유구, 9호 주거지와 중복되어 

있는데 충위상 9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만들어졌으며, 후에 33호 소형유구가 다시 32호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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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 동쪽 일부를 파괴하였다, 유구의 평면은 잔존상태로 보았을 때, 타원형으로 보이며, 크 

기는 추정 길이 2.6m. 너비 2.2m 가량이다 남아 있는 최대 깊이는 2lcrn 정도이다 유구의 

벽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바닥면과 연결된다 바닥변은 특별히 처리한 흔적이 없으며 

황색 모래층에 두었다 유구의 내부에는 갈색 사질점토부식토 및 황색 사질토가 퇴적되어 있 

으며(사진 109-(2)) ' 소량의 百濟土器片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59-CD (사진 110-CD)은 승문을 타날한 후, 횡선을 돌린 암갈색의 연질토기편이다 작 

은 석립이 소량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내변에 유기물질이 탄화된 흔적이 남아 있다. 

도면 59-(2)(사진 110-(2))는 숭문이 교차타날된 황색 연질토기편이다 작은 석립이 다량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33) 33號 小形遺構

( 1) 유구(도면 59, 사진 109-(!)) 

9호 주거지와 32호 소형유구를 파괴하고 만들어진 소형유구로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깝다. 

규모는 길이 2. 12m. 최대 너비 2.06m이며 남아 있는 최대 깊이는 26crn정도이다 바닥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벽면과 축약없이 연결된다 유구의 내부에는 암갈색 내지 갈색의 사질 

점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新羅土器片과 함께 소량의 百濟土器片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59-@(사진 110-@)은 회색 연질 짧으로 도면상 복원한 것이다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은 축약되어 짧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 

되었다‘ 동체부 상부에는 거친 물손질흔이, 하단에는 짝기흔이 관찰된다 복원 구경; 13.3cm, 

잔존고 4cm 

도면 59용)(사진 110--@)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이나. 구연단은 결실되었다 토기 외면 

에는 미세한 회전불손질흔이 관찰되며, 내변에는 자연유가 형성되어 있다 속심은 지잭을 띤다. 

도면 59-(5) (사진 110-(5))는 회흑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미세한 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급격하게 외반되며,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 

되었다 잔존고, 2.2c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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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체부편 13점이 출토되었는데 , 자세한 내용은 (표 29)와 같다. 

(표 29) 33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도면 사진 색조 경도 태 토 트-끼듣 징 

59 ® llO ® 회백색 연질 사질성 점토 백제토기편, 교차승문 

59-<D ll0-(1) 혹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격자문, 외면은 황갈색 

59-® llO-C잉 암회색 연질 점토 승문+횡선, 외면은 회색 

59-® llO-® 회황색 연질 사질성 점토 백제토기편, 교치숭문, 외면에 탄소흡착 

59-® llO-® 갈색 연질 점토 9호 주거지 출토 토기(도면 29 @)와 동일 개체 
59 @ llι@ 회백색 연질 니질점토 교차승문+횡선 
59-@ llO--@ 황색 연질 점토 승문 

59-© llO-© 연횡-색 연질 니질점토 얄은승문+횡선 
59-@l llO-@l 회백색 연질 점토 백제토기편, 승문+횡선 

59--® llO--® 흑색 연질 정선된점토 격자문+횡선, 속심은 황색 
59-® 110-® 연황색 연질 점토 교차승문 
59-@ 110-@ 회흑색 연질 정선된점토 교차승문 

59 ® 110-® 회황색 연질 사질성 점토 교차숭문 

34) 34號 小形遺橫

( 1) 유구(도면 27, 사진 11 1-Q)) 

9호 주거지 남쪽에 위치한 부정형의 소형유구이다 9호 주거지와 일부 중복되어 있는데 9 

호 주거지가 34호 소형유구를 파괴하고 만들어졌다. 규모는 추정 길이 1.6m. 너비 1.16m 

가량이며 잔존하는 최대 깊이는 24cm 정도이다 유구의 내부에는 갈색 및 암갈색의 사질점토 

부식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 출토유물은 없다 

35) 35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60, 사진 111 @) 

9호 주거지 서벽 일부를 파괴하고 만들어진 소형유구이다. 조사지역 밖으로 윤곽이 연장되 

고 있어 처음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9호 주거지 내부조사 과정 중에 중복된 부분에서 

시루로 추정되는 동이류가 노출되어 유구의 일부만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유구 

의 상태로 보았을 때 , 평면은 원형으로 추정되며 잔존 깊이는 76cm 가량이다. 벽면에서 확인 

된 토층상태를 보면, 경작층 밑에서 바로 유구가 노출되는데 이는 다른 지역보다 경작이 깊 

게 이루어진 결과가 아닌가 추정된다. 유구 내부에는 암갈색 내지 흑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 

가 퇴적되어 있으며 , 여기에서 신라토기들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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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0. 35호 소형유구( 1 /60 )와 출토유물( 1/3) 

(2) 출토유물 

도면 60-CD(사진 112-CD)은 점토질 태토로 만든 회청색 경질고배이다. 배신은 비교적 깊 

으며, 하단 일부에 氣泡가 형성되어 있다. 대각은 짧으며 각단은 바깥쪽으로 말아 둥글게 

처리하였다 잔존고; 6.lcm. 대각 높이 : 2.5cm 

도면 61 CD. @는 시루로 추정되는 연질토기이다 이 가운데 도변 61-CD (사진 11 3-CD)은 

회황색 연질 소성으로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수평상으로 외반하며 , 구연단 아랫쪽은 흠이 돌아간다 구연의 내측면은 약간 오목하게 처리 

하였다. 동체부의 최대복경은 동 상부에 위치하며, 여기에서 거의 직선적으로 내경하며 저부 

에 이른다‘ 동체부 중앙에는 상면이 깊게 파여진 우각형파수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보다 약 

간 높은 위치에 1조의 횡선이 돌아간다 외면에는 전체적으로 얄은 승문이 교차 타날되어 있 

으나, 저부로 내려갈수록 희미한 흔적만이 남아 있다. 내면에는 희미한 내박자혼이 관찰된 

다 저부 바닥면은 결실되었다. 구경 38.6cm. 저경 22 .4cm. 높이’ 25 .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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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1-(2) (사진 11 3-(2))는 전체적인 기형 소성 등에서 도변 61-CD과 유사한 시루이다 

색조는 암회색(외면), 황색(내면)을 띠며‘ 미세한 사립이 다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은 축약되어 수평상 외반하며 1 구연단은 중앙부가 오목하게 처리되었다 동체부 중상위 

에 깊게 파여진 우각형파수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중앙과 상부에 2조의 횡선이 

돌아간다 전체적으로 알은 승문이 타날되었으며‘ 목부분은 물손질하여 타날흔을 지웠다 내 

면에는 평행집선열의 내박자흔이 관찰된다 구경 33 .8cm, 잔존고 25 .4cm 

60-(2) (사진 112-。)는 녹유가 시유된 구연부편이다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 

로 만들었으며 , 경질이다 외면에는 2조의 횡선이 돌아간다 잔존고 3cm 

60-@(사진 112-@)은 회황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단 

은 약간 퉁글게 처리하였으며, 내측면은 만곡되어 있다 잔존고 2.7cm 

기타 5점의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는데 , 자세한 내용은 (표 30)과 같다. 

(표 3이 35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펀 

도면 사진 A「H -?」; 경도 태토 ; E르큐 징 

60-® 112-® 회흑색 경질 점토 얄은송문 타날후 불손질 
60 (5) 11 2--(및 회청색 경질 점토 격자문+횡선 
60-® 11 2--(잉 황색 연질 점토 격자문, 외변에 일부 탄소흡착 

60 CV 112-CV 황색 연질 점토 격자문 
60 ® 112 ® 회색 연질 접토 알은 승문+횡선‘ 내면에 물손질 

36) 36號 小形避構

(1) 유구(도면 27, 사진 114 CDl 

9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만들어진 장방형의 소형유구이다, 9호 주거지 내부조사를 실시하 

다가 주거지 바닥면에서 확인되었으나. 뚝의 토충단변에서 선후관계를 확인하였다(사진 114-

@) 유구의 규모는 길이 2.8m. 최대너비 1.14m이며 남아 있는 최고 깊이는 38cm 가량이 

다 유구의 장축 방향은 동남-서북 방향이다 유구의 내부에는 갈색 내지 암갈색의 사질점토 

부식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소량의 목탄이 섞여 있다 바닥면은 작은 자갈이 소량 섞인 황색 

모래층에 두었다 출토유물은 소량의 新羅土器片이 출토되었을 뿐이다 

(2) 출토유물 

도면 62-CD(사진 115 @)은 횡-색 연질의 짧으로 작은 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 

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급격하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동체부 상단에 

서 최대경을 이루며 , 이 부분에서 급격하게 내경한다 저부는 결실되었다 내면의 하단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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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2. 36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1/3) 

@ 

11.~1柳·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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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l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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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전 성형흔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복원 구경 · 14.4cm, 잔존고; 4.5cm 

도변 62-@(사진 11 5-(2))는 황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 

부는 축약되어 외반하며,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하였다 잔존고 2cm 

도면 62-®(사진 115-@)는 회황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미세한 사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외반하며 , 구연단은 퉁글게 처리하였다 내외 회전물손 

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2.3cm 

기타 8점의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는데 1 자세한 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1) 36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펀 

도면 사진 색조 경도 태토 = E드뉴 ~ 
62-(2) 11 5세P 암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승문 

62-® 115 ® 회색 경질 점토 승문, 기포 형성 

62-® 11 5-(잉 회색 연질 사질성 점토 숭문, 내변은 암회색 

62-CV 115-CV 황색 연질 접토 숭문타날후물손질 

62-® 115 ® 회색 연질 점토 얄은숭문 
62-® 115-® 회청색 경질 점토 격자문 
62-® 115-® 암갈색 연질 접토 격자문 
62-<ID 115-@ 회색 경질 접토 승문+횡선 후 물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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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2-@(사진 11 5-@)는 회색 연질의 저부편으로 외면은 암회색을 띤다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표면 일부가 박리 

되었다 잔존고 2.2cm 

37) 37號 小形避構

(1) 유구(도면 63, 사진 116-@) 

9호 주거지 서북쪽 4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39호 소형유구와 중복되어 있다 층위상 

39호 소형유구가 37호 소형유구를 파괴하고 만들어졌다(사진 116-φ) . 유구는 거의 바닥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분명하지만, 남아 있는 상태로 보아 삼각형의 형태이다 규모는 추 

정 길이 24m. 최대 너비 2. 2m이며 깊이는 14cm가량이다 유구의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 

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 출토유물은 없다 

38) 38號 小形週構

( 1) 유구(도면 63, 사진 117 Cl)) 

37호 소형유구 바로 북쪽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부정형의 소형유구이다 유구의 동쪽 끝 

부분은 교란되어 있다 규모는 추정 길이 2.9m. 최대 너비 1 . 2m이며 남아 있는 최대 깊이 

는 lOcm 내외이다 유구의 바닥면은 강자갈이 다량 섞인 황색 모래층에 두었으며 유구의 내 

부에는 암갈색 점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없다 

39) 39號 小形週構

(1) 유구(도면 63, 사진 11 8-C!)) 

37호 소형유구를 파괴하고 만들어진 소형유구이며. 폐기 후에 40호 소형유구에 의해 파괴 

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운 부정형으로 규모는 길이 2.8m, 너비 2.6m 가량이다 남 

아 있는 최대 깊이는 23cm이다 내부퇴적층은 흑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로 이루어지며 , 토충 

상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바닥면은 굵은 강자갈이 섞인 황색 모래층에 두었다. 출토유물 

은 모두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출토유물은 1점의 百濟土器片을 제외하면, 모두 新羅土器片이다 

도면 63-φ(사진 119-(D)은 흑회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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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는 2조의 횡선이 돌아간다. 구연단은 퉁글게 처리하였으며, 내외 회전불손질흔이 관찰된 

다 잔존고 2.4cm 

도면 63-0)(사진 119-0))는 적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나, 경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점토 

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단의 외측면은 단을 이루며, 상단 끝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잔존고; l.3cm 

도면 63-® (사진 119-®)은 회황색 연질토기이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구연단 끝은 

다소 둥글게 처리하였다 잔존고 l.2cm 

기타 6점의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32)와 같다 

(표 32) 39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도면 사진 색조 경도 태토 = E드;r ~ 
63 ® 119•@ 횡-색 연질 사질성 점토 숭문 

63 ® 119--® 황색 연질 정선된점토 。』l l 」:!_ ζ Q느E l」뜨 

63-(굉 119-@ 횡-섹 연질 점토 일은 승문 타날후 횡으로 물손질 외면은 회색 

63--CV 119--CV 황색 연질 사질성 접토 백제토기편 교차타날 

63-® 119-® 횡-색 연질 정선된접토 얄은 숭문 타날후 횡으로 물손질 

63-® 119-~ 회황색 연질 짐토 일은 승문+횡선, 내박자흔 

도면 63 @(사진 119-@)은 단각고배의 대각편으로 회청색 경질 소성이며‘ 속심은 자색을 

띤다 대각의 상단부에는 배신과 접착하기 위한 흔적이 관찰된다 각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 

되었다 잔존고 2.8cm 

40) 40號 小形週構

(1) 유구(도먼 63, 사진 118-CI), @) 

39호 소형유구 내부에 중복된 티원형의 소형유구이다 39호 소형유구 내부조사를 실시하 

면서 바닥 부근에서 새로운 윤곽이 확인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행히도 39호 소형유구 내 

부 뚝(baulk) 에서 중복관계가 확인되어 40호 소형유구가 나중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 

었다(사진 117-CV). 유구의 크기는 길이 l.9m , 최대너비 1.4m이며 , 남아 있는 최고 갚이는 

30cm기-량이다 유구의 내부에는 암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바닥면은 굵은 

강자갈이 섞인 황색 모래층에 두었다 유물은 소량의 新羅土器片만이 출토되었을 뿐이다‘ 

(2) 출토유물 

도면 63 @(사진 119 @)은 회황색 연질의 단경호로 추정되는 구연부편이다 세사립이 다 

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급격하게 곡선적으로 외반하며‘ 구연단에는 ‘머部’ 

가 관찰된다 동체부에는 얄은 승문이 타날되어 있디 잔존고 3.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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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3-@(사진 119-@)는 황색 연질토기이며 , 니질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단은 다소 곡 

선적으로 처리하였다. 잔존고, 1.3cm 

도면 63-떼(사진 119-@))은 기벽이 두터운 황색 연질토기이며,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사 

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외반하는 구연부의 끝 단은 다소 곡선적으로 처리하였으며, 내외 회 

전물손질흔이 잘 남아 있다. 잔존고‘ 1.6cm 

도면 63-@(사진 119-@)는 격자문이 타날된 동체편으로 회색 연질이며 , 도면 63-®(사진 

119-®)는 승문이 타날된 황색 연질토기이다 

사진 119-®은 내부퇴적층에서 출토된 동물뼈이다, 작은 조각이 출토되었지만, 형태로 보 

아새의 뼈로 추정된다. 

41) 41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64, 사진 120-(D) 

9호 주거지 북쪽 l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42호 소형유구와 중복되어 있다 토층상태 

로 보았을 때 , 42호 소형유구가 41호 소형유구를 파괴하고 만들어졌다 유구의 평변형태는 

말각장방형으로 장축 방향은 북서-남동 방향이다 규모는 길이 2.3m, 너비 1.4m, 최대 잔존 

깊이 28cm가량이다 유구의 내부에는 약간의 목탄이 섞인 암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가 퇴적되 

어 있으며, 주로 상부퇴적층에서 新羅土器片들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64-G)(사진 121-G))은 통이류로 추정되는 회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미세한 세 

사립이 다량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축약되어 급격하게 벌어지며,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다, 토기 외면에는 희미한 승문이 타날되었으며, 내면에는 미세한 회전물손 

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5.5cm 

도면 64-0)(사진 121-0))는 황색 연질 짧의 구연부편이다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 

토로 만들었다 구연은 축약되어 급격하게 벌어지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잔존고 3.4cm 

도면 64-®(사진 121-®)은 흑회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 

연은 독선적으로 외반하며 , 구연단은 ‘마홈F를 이룬다 구연 내측면에는 일부 자연유가 관찰 

되며 , 속심은 자색을 띤다. 잔존고 1.5cm 

도면 64-@(사진 121-@)는 회백색 연질토기이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축약되어 외 

반된 구연부 끝 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잔존고; 1.2cm 

도변 64 @(사진 121-®)는 황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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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된다. 잔존고 0.7cm 

구연단은 약간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 내외 물손질흔이 희미하게 관찰 

도면 64-®(사진 121-®)은 석립이 다소 섞인 점토질 태토로 민든 회청색 경질 소성의 뚜 

껑편이다 속심은 자색을 띤다‘ 구연은 짧게 내경하고 구연단은 약간 둥글게 처리되었다. 내 

외 희미한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잔폰고 3.8cm 

기타 11점의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33)과 같다. 

(표 33) 41 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도면 사진 ~~ 경도 태토 I트「 징 
64-<7) 121-(/) 황색 연질 정선된접토 얄은숭문 외면은혹회색 
64-® 121-® 회색 경질 점토 교치숭문, 내면에 희미한 정연흔 
64-® 121-® 황갈색 연질 점토 횡선+격자문, 내면에 물손질 
64-® 121-® 황색 연질 접토 얄은 숭문, 내외면에 물손질 
64-QJ) 122-CD 황색 연질 사질성 점토 얄은숭문타날후물손질 
64-@ 122--<Zl 혹회색 연질 정선된점토 숭문+횡선, 속심은 회색, 내변에 물손질 
64-@ 122-@ 암회색 경질 점토 교차타날‘ 속심은자색 
64-® 122-@ 황색 연질 점토 얄은 숭문, 내변에 물손질 
64-® 122-(및 혹회섹 경질 점토 격자문, 내면에 목리조정흔 
64--® 122-® 연갈색 연질 접토 얄은숭문 
64-@ 122-(/) 회흑색 경질 점토 내변에 내박자흔 

도면 64-@ (사진 122-@)은 회백색 경질의 저부편으로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내변에는 

거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4.2cm 

도면 64매:9J (사진 122-®)는 회황색 

태토로 만들었다 잔존고; 1.2cm 

42) 42號 小形펴橫 

(1) 유구(도면 64, 사진 120-@) 

연질의 말각평저편이다. 세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타원형에 가까운 소형유구 북쪽 모서리 일부를 파괴하고 만들어졌다 유 

1.32m이며 남아 있는 최고 깊이는 15cm 가량으로 얄은 편이 

소형유구로 41호 

너비 구의 규모는 길이 1.5m. 

다 바닥면은 생토인 황색 모래층이며, 내부에는 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는데 

출토유물은 없다 

43 ) 43號 小形遺構

(1) 유구(도면 65, 사진 123 CDl 

42호 소형유구 북통쪽에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44호 소형유구와 중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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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위상 44호 소형유구를 파괴하고 만들어졌으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유구의 동남쪽 끝 

일부는 기둥 구멍에 의해 파괴되었다. 유구의 크기는 추정 길이 1.06m. 너비 0 . 78m의 소형 

이다 남아 있는 최고 깊이는 5cm에 불과하다,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부식토로 채워져 있 

으며 출토유물은 없다. 

44) 44號 小形遺構

( 1) 유구(도면 65, 사진 123-@) 

말각장방형의 소형유구로 43호 소형유구에 의해 상부 일부분이 파괴되었다. 장축 방향은 

동남-북서 방향이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1.92m. 너비 lm 가량이며 남아 있는 최고 깊이는 

26cm가량이다. 바닥면은 굵은 강자갈이 섞인 황색 모래층에 두었으며, 유구의 내부에는 암갈 
색의 사질점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다. 유붙은 소량의 新羅土器片과 함께 小*L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65-CD C사진 124-CD)은 회황색 연질 짧의 구연부편으로 미세한 사립이 소량 섞인 점 

토로 만들었다 구연은 축약되어 짧게 외반하며 ,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내외 물손질 

혼이 관찰된다 잔존고. 4.2cm 

도면 65-(2)(사진 124-(2))는 황색 연질토기의 구연부면으로 잔존상태로 볼 때, 짧으로 추 

정된다 세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은 짧게 외반하며 , 구연단은 퉁글 

게 처리되었다 잔존고; 2.lcm 

도면 65-®(사진 124 @)은 황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밖으로 말아 붙였으며 , 

구연단은 각지게 처리되었다. 구연 내측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있다, 잔존고 1.5cm 

도면 65용〕(사진 124-@)는 구연단 끝이 결실된 적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미세한 

세사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부와 동체부 경계 지점에 흠이 돌아가며, 여기 

에서 구연부는 곡선적으로 외반한다 동체부에는 희미하게 격지문을 타날하고 횡으로 물손질 

하였다. 

기타 3점의 동체부편과 1점의 저부편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34)와 같다. 

(표 34) 44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도면 사진 ~~ 경도 태토 특 징 
65-(5) 124-(5) 회황색 연질 점토 교차타날, 백제토기편, 내면 흑회색 

65•@ 124-® 황색 연질 정선된점토 얄은숭문, 내변물손질 
65-CV 124--CV 회색 연질 점토 얄은 숭문+횡선, 내면 물손질 

65‘g 124--® 암회색 연질 점토 바닥변에 격지문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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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변 65-®(사진 124-®)는 소형유구 북쪽 상부퇴적층에서 출토된 小;fL로서 상단은 모가 

약간 퉁글게 처리되었으며 하단은 수평상으로 만들었다, 하단의 폭이 약간 넓어 길이 2.5cm 

이며 , 상단의 폭은 2 . 2cm이다 전체 길이는 5.lcm, 두께 0.23cm 가량이다 

45) 45號 小形遺構

( 1) 유구(도먼 66, 사진 125-(!)) 

조사 지역 북쪽 끝단에서 유구 윤곽이 확인되어 확장하여 조사를 실시한 소형유구이다 그 

러나, 유구는 거의 바닥 부분만 남아 있고 서쪽 부분은 이미 파괴된 상태이다. 남아 있는 상 

태로 보았을 때 , 평면은 방형 계통이나 분명치 않다 규모는 남북 길이 2.5m. 남아 있는 동 

서 길이 l.2m 가량이다 깊이는 가장 깊은 곳이 8cm 정도이다 내부에는 암갈색의 사질점토 

부식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주로 상부에서 百濟土器片들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66-CI) (사진 126-CI))은 회황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석립이 다량 섞인 점토로 만 

들었다 구연부는 경미하게 축약되어 직립하며, 구연단은 다소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동체 

부 상부에는 희미하게 송문을 타날한 흔적이 보이며, 구연 내외에는 모두 횡으로 물손질하였 

다. 잔존고; 3.2cm 

기타 4점의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35)와 같다 

(표 35) 45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펀 

도면 사진 색조 경도 태 토 특 징 
66-(2) 126-(2) 회백색 연질 정선된점토 격자문 
66-@ 126-@ 황색 연질 사질성 점토 승문+횡선 
66• P 126-@ 회색 경질 정선된점토 교차숭문, 외면에 탄소흡착 
66-(5) 126-(5) 황색 연질 사질성 점토 승문 

도면 66 @(사진 126 @)은 용도미상의 철편으로 부식이 심한 편이다 두께· 0 . 2 ∼0.4cm 

46) 灌狀遺構

( 1) 유구(도면 65, 사진 125-@) 

41호와 44호 소형유구 사이의 동남쪽에 위치한다. 유구의 전체적인 형태로 보았을 때, 構

의 역할을 하였는지 의섬스럽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2.8m, 너비 0.66m이며 깊이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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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6. 45호 소형유구(1/60)와 출토유물(1/3) 

깊은 곳이 28cm가량이다. 구의 남쪽 부분은 어깨면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에는 

흑갈색의 사질점토부식토가 퇴적되어 있으며(사진 125-® ) ' 상부에서 소량의 百濟土器片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65-®(사진 124-®)은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든 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 

이다 구연부는 살짝 외반하며 ,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구연단의 내측면은 각지게 

만들었다‘ 내외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도변 65-@(사진 124-@)은 승문+횡선이 있는 흑갈색 연질토기편이다. 작은 석립이 많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며, 내면은 명황색을 띤다. 

도면 65-@(사진 124-@)' @(사진 124-@l)은 동일 개체의 장란형토기이다. 작은 석립이 

구연부 하단에는 

외면에는 탄소흡 

다량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며 , 내외면은 회색 내지 암회색을 띤다 

횡으로 물손질하였으며, 동체부에는 승문, 저부에는 격지문을 타날하였다 

착흔이 , 내면에는 유기물질이 탄화된 흔적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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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文化層 出土遺物

도면 67-CI) (사진 127」D)은 R층에서 출토된 회백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구연단을 

제외하고 나머지는셔표면이 박리되었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구연부는 바깥쪽으로 말 
아 붙여 , 수평상 외반되었다. 잔존고‘ 2.9cm 

도면 67-(2)∼@는 m층에서 출토된 통체부편들이다. 자세한 내용은 (표 36)과 같다. 

(표 36) m 문화층 출토 토기 동체부펀 

도먼 사진 ~「H~ 경도 태토 트-「를 지0 

67-(2) 127-(2) 암적갈색 연질 사질성점토 즐문토기 
67-@ 127」3 암회색 경질 정선된점토 신라토기 , 얄은 승문 교차타날, 속심은 자색 
67-@ 127키@ 암회색 연질 정선된점토 격자문, 내면은 황갈색 
67-® 127-(5) 암회색 경질 정선된점토 신라토기, 얄은 숭문 타날후 횡으로 물손질 

67-CE” 127-® 회백색 연질 니질 점토 백제토기 , 송문+횡선 

67-CT:l 127• i 황색 연질 사질성접토 백제토기,교차숭문 
67켜3 127-~ 회청색 경질 점토 격자문 
67-® 127-~ 회백색 경질 정선된점토 격지뜯윤, 내면에 불규칙적인 물손질 

4. 地表採集遺物

발굴조사 과정에서 유구와 관련 없이 재퇴적층에서 주로 채집된 유물들이다 많은 양이 채 

집되었지만, 이 가운데 중요한 것들만 소개하기로 한다. 

도면 68-CI) (사진 129-CI))은 적갈색 연질의 장동옹이다. 4호 주거지 북쪽 5m 지점의 재퇴 

적층에서 출토되었는데, 본래는 바닥면까지 깎여 나간 유구의 출토품으로 추정된다. 작은 석 

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최대복경은 뼈 中上位에 위치하며, 구연부는 곡선 

을 그리면서 완만하게 외반한다, 구연단은 약간 둥글게 처리되었다 저부는 잔존 상태로 볼 

때 , 원저로 생각된다‘ 동체부 전변에는 얄은 승문이 타날되어 있는데 , 동체부 중위 이하로는 

승문이 교차 타날되어 있다 복원 구경 : 22.5cm, 복원 높이 37cm 

도면 67얘Qi(사진 127--@)은 회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으로 세사립이 많이 섞인 점토질 태토 

로 만들었다. 구연부는 급격하게 외반하며, 구연단은 중앙에 흠이 돌아간다 토기 내외면에는 

회전불손질흔이 관찰되며 , 내면과 속심은 일부 황색을 띤다 복원 구경; llcm, 잔존고; 6cm 

도면 67-@(사진 127-@)은 회색 경질의 뚜껑편으로 세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굽모양의 꼭지가 부착되어 있는데 꼭지는 바깥쪽으로 말아 붙여 둥글게 처리되었 

다- 토기 내외변에 회전물손질혼이 관찰된다, 잔존고 3.5cm 

148 



鍵 O j줬. 0 f드 總짧 p 
I/ 

I I 

@ @ @ @ 
@ 

짧훨~ '~ “ fl ‘ 
@ 

@ ® @ 

냥電늘、 
@ 

0 5 lDcm 
‘ l 

@ @ 

7흑득 r륜 좋슨 좋三 
@ 

/ 

@ @ @@ 

7갇三든 순경호三 쫓든츠 ~릎프 

/ 

® 
@ 

@ 
@잊 

캉는 갯슨 ~r 는향슨르 
“ 

@ @ 

® @ 

τ= =-uτ 길Z듣 
I I 

@ 

--
@ ¢· 

도면 67. H문화층 및 m문화층과 지표채집 유물( 1 /3) 

149 



기타 16점의 구연부편이 출토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37)과 같다-

(표 37) 성동리유적 지표채집 토기 구언부편 

도 면 사진 색조 경도 태토 = E르뉴 ~ 
67매a 127-@ 암황색 연질 사질성 점토 백제토기, 내외 횡으로 물손질 

67매3 128」D 회색 연질 점토 신라토기, 완, 외면에 물손질 

67매및 128--@ 회황색 연질 정선된점토 신라토기 , 완, 내외 횡으로 물손질 

67매3 128--® 암회색 경질 점토 신라토기 

67-® 128•£ 적황색 연질 점토 신라토기, 완 

67-@ 128--® 회백색 연질 점토 신라토기 , 완 

67-® 128-® 갈색 연질 정선된점토 신라토기, 구연단에 머맘 형성 

67-® 128--<V 암회색 경질 정선된점토 신라토기, 내외면에 물손질 

67-® 128-® 암회색 경질 정선된접토 신라토기 , 구연단에 흠이 돌아감 

67 ® 128 ® 회백색 연질 정선된점토 신라토기 , 내외면에 물손질 
67-@ 128-® 암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백제토기 , 통체부에 숭문 타날, 내외연에 물손질 

67-© 128-@ 암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백제토기 , 내면은 흑갈색 

67-® 128-@ 회황색 연질 점토 신라토기. 속심은황색 

67잦3 128--@ 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백제토기. 외면 표면박랴. 내면에 물손질 

67용a 128--Q및 회백색 연질 사질성 점토 백제토기 

67--® 128--® 혹회색 경질 정선된점토 신라토기, 표변에 자연유 흡착, 속심은 자색 

특징적인 동체부편은 5점이 출토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 38)과 같다. 

(표 38) 성동리유적 지표채집 토기 동체부펀 

도면 사진 A「”?」; 경도 태토 트-득「 징 

67경$ 128-® 회청색 경질 점토 백제토기 , 격자문, 목부분에 뼈文이 퉁간격으로 배치 

68-@ 129--@ 적갈색 연질 점토 백제토기, 격자문+횡선, 속심은 일부 흑색 

68 ® 129--® 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백제토기, 교차숭문, 내연은 암회색 
69-<1) 130--<D 암회색 경질 정선된점토 신라토기, 외면에 돌대, 파상문 
69-@ 130--@ 암회색 경질 정선된점토 신라토기 , 삼각집선문·원문 시문 

기타 3점의 저부편이 출토되었다. 도면 69-@(사진 130-@)은 회청색 경질의 신라토기로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잔존 상태로 볼 때 , 대부완으로 추정되나 분명치 않다 

도변 69-@(사진 130-(5))는 회청색 경질 소성으로 작은 석립이 많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 

다. 외면에는 l조의 횡선이 돌아가며 , 내외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고 2.5cm 

도면 69-C밍(사진 130-@)는 적갈색 연질토기이며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점토로 만들었 

다 내외면에 물손질한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고 3cm 

2점의 파수가 채집되었다 이 가운데 도면 69-@(사진 130-@)은 황색 연질이며, 작은 석 

립이 소량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도면 69 @(사진 130-®)는 작은 사립이 많이 섞인 정선 

된 점토로 만들었다 색조는 황갈색 내지 흑색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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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9. 지표채집 유물( 1 /3) 

한편, 2점의 신라 기와편이 출토되었는데(도면 69 ® . <J) , 사진 130-®, <J))' 모두가 선조 

문이 베풀어진 평기와편이다 

철기류로는 철도자 1점이 채집되었다 도면 69-®(사진 130-®)의 철도자는 표면 부식이 

심한 상태이며, 날 끝 부분만이 예리한 ~을 형성한다 잔존 길이’ 1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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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考 察

1. 段階의 設定

지금까지 경기북부에서 頂三國時代 내지 三國時代의 마을遺題이 발굴, 조사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抱川 永松里(金秉模 外 1995). 議政府 民樂洞(崔夢龍 外 1996). 城州 빠月里 

(김규상 1998) 등의 유적들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 처음 조사되어 경기북부지역에서의 역사 

시대 마을유적의 조사, 연구는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틀 마을유적들의 입지적인 조건은 한강유역 원삼국시대와 삼국시대 마을유적의 입지조 

건과 큰 차이가 없다‘ 즉, 대부분의 마을유적들이 하천변의 충적대지에 입지하고 있는 공통 

점이 있으며 , 특히 城洞里遺隨은 永平川이 심하게 곡류하면서 형성된 활주사면의 충적대지상 

에 형성되어 있다(도면 70). 이와 유사한 입지적 조건에서 형성된 유적은 河南 漢沙里遺題

(漢沙里先史遺題繼屆調흉團 1994)을 비롯하여 觸|‘| 淵陽里遺題, 뺏|、| 冊月里遺題 등으로 대 

체로 대규모의 마을유적이 형성되어 있다. 

대개 하천변의 마을유적의 입지는 생업경제와 함께 방어의 역할이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 

이는데(國立中央博物館 1998, 188쪽), 城洞里遺題의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으로 짐 

작된다. 특히 활주사면의 충적대지에 위치한 마을유적들은 전방 감시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삼면을 둘러싸면서 흐르는 하천 수로가 自然核字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러나 이러한 자연 방어물은 후대로 갈수록 적의 기습과 같은 긴급을 요할 때에만 유효할 뿐 

이지, 항구적이고 적극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좀 더 체계적인 방어 수단 

이 필요한데 , 城洞里遺隨의 북쪽 500m 지점에 위치한 城洞里山城은 바로 城洞里 마을遺題과 

연계된 방어 수단으로 판단된다 

이번 城洞里 마을遺題의 발굴결과 주거지 9기 소형유구 45기 構狀遺構 1기 등이 확인 · 

조사되었다. 그러나 조사된 유구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잔존상태가 좋지 않고 

또한 유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적의 형성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 

이다- 그러나 출토유물이나 유구의 중복관계를 볼 때, 城洞里遺題은 동일 시기에 유적이 형 

성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먼저 유구간의 중복관계를 살펴보면 , 2호 소형유구→3호 소형유구, 11호 소형유구→10호 

소형유구, 16호 소형유구→2호 주거지, 4호 주거지→20호 소형유구, 6호 주거지→7호 주거 

지→26호 . 27호 소형유구→28호 소형유구, 34호 소형유구→9호 주거지→32호 소형유구→33 

호 . 35호 . 36호 소형유구 37호 소형유구→39호 소형유구→40호 소형유구, 42호 소형유구→ 

41호 소형유구 등이 확인되고 있다 중복된 유구의 출토유물로 보면, 대부분은 漢城百濟時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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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리 산성 

도면 70. 포천 성동리유적 3차원 지형도(T 유적위치) 

의 유구를 新羅時代의 유구가 파괴하고 만들어졌지만, 통일 시기 내에서의 유구간의 중복관 

계도 보이고 있다 가령 9호 주거지→32호 소형유구와 같이 漢城百濟時代 유구간의 중복이 

나 11호 소형유구→10호 소형유구, 39호 소형유구→40호 소형유구 동의 新羅時代 유구간의 

중복관계가 확인된다 그러나 동일 시기 내에서의 주거지 간의 중복관계는 확인되지 않기 때 

문에 동일 시기 내에서의 시기 세분은 불가능할 듯 싶다. 그리고 6호 주거지→7호 주거지→ 

26호 . 27호 소형유구→28호 소형유구의 중복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頂三國時代→漢城百濟

→新羅→朝蘇의 JI頂으로 遺構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 여기에 더하여 비록 漸文土器 관련 유구 

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城洞里遺廣은 적어도 新石器時代 段階까지를 포함하면, 주민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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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기 시작한 이후에 대략 5段階의 遺題 古有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1단계는 신석기시대 단계로 출토유물은 소량의 權文土器片뿐이다 2호 • 3호 주거지 , 

2호 . 12호 . 16호 . 20호 소형유구와 文化層(ID層)에서 椰文土器片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이 

후대의 유구에 재퇴적된 것이며, 權文土器와 관련된 유구 및 문화층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러한 양상 즉, 遺構의 흔적 없이 토기편만 채집되는 경우는 경기북부에서 많이 관찰되는데 , 

단기적인 유적 점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 아니면 후대의 경작과 같은 교란 행위로 유구 자체 

가 인멸된 것인지 분명치 않다 

2단계는 中島式無文土器와 타날문토기가 공반되는 原三國時代 段階이며, 城洞里遺題에서는 

6호 주거지 l例만이 확인되고 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유적 주변에서 소량의 中島式無文土

器片이 채집되는 것으로 미루어 유적 전반에 걸쳐 2단계의 유적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단계는 漢城百濟時代 段階이며 1호 • 4호 · 7호 · 9호 주거지와 1호 · 2호 · 6호 · 7호 · 8호 

. 23호 . 25호 . 29호 . 30호 . 31호 . 32호 . 45호 소형유구 構狀遺構 등이 이 단계에 속한다. 

4단계는 新羅時代 段階이며 3호 · 5호 주거지와 3호 · 9호 . 10호 . 11호 . 12호 . 13호 . 17 

호 . 18호 . 19호 . 20호 . 21호 . 22호 . 26호 . 27호 . 33호 . 35호 . 36호 . 39호 . 40호 . 41호 · 

44호 소형유구 등이 여기에 속한다 

5단계는 朝蘇時代의 民養로 추정되는 24호 소형유구와 28호 소형유구가 조영되는 단계이 

다. 이들 民幕들은 규모가 길이 1.2m∼ 1.3m . 너비 0 . 6m∼O 7m 가량으로 소형이며, 장축이 

동남-북서 방향인 공통점이 있다 또한 내부퇴적토는 인위적인 퇴적 양상을 보여주며, 내부 

에서 格材로 생각되는 木質浪이 관찰되는 공통점이 있다. 

기타 거의 바닥만 남은 상태로 조사되었거나, 출토유물이 섞여 있어 소속을 판단하기 어려 

운 경우가 있는데 , 2호와 8호 주거지는 거의 바닥만 남은 상태에서 유물이 뒤섞여 있어 소속 

을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4호 • 5호 . 14호 ' 15호 . 37호 . 38호 . 42호 . 43호등 총 8基의 小形

遺構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城洞里遺廣은 3단계와 4단계의 주거지와 소형유구가 중심을 이 

루는 마을유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3단계와 4단계의 유구와 유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頂三國時代 住居址로 분류된 6호 주거지는 출토유물상 3단계의 유적 

군보다 약간 이른 시기로 판단된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城洞里遺題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 과정에서 永平川의 하 

류 쪽에서는 주로 百濟土器片이 채집된 반면, 상류 쪽에서는 新羅土器片이 채집되었다(도면 

2 참조). 특히 조사 지역의 하류인 남쪽 50m 지점에 골재 채취로 깎여진 단애면상에서는 百

濟土器片들이 출토되는 주거지 및 소형유구들이 집중 분포하고 있어 , 동일 유적 내에서도 백 

제와 신라의 마을 중심의 위치는 서로 달랐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번 발굴조사 지점 

은 지표조사시 백제토기와 신라토기가 같이 채집되었는데, 실제 발굴조사에서도 백제 및 신 

155 



라의 유구가 함께 조사되었다 

현재 유구의 분포로 볼 때 漢城百濟時代의 유구는 발굴지역 내에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지 

만, 新羅時代 유구는 주로 북쪽 즉 永平川의 상류 쪽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 양상을 볼 수 있 

다(도변 71) . 그리고 百濟時代 住居址인 1호 · 4호 · 7호 · 9호 주거지가 圓形狀으로 배치되어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배치는 河南 漢沙里遺題의 百濟時代 住居址에서도 보이고 

있다. 가령 서울대 조사의 B-2호 주거지와 숭실대 조사의 Bl호∼B4호 주거지가 圓形狀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내부에는 저장공과 고상식건물이 분포하고 있다(崔鍾澤 1994) . 물론 성동 

리와 미사리유적은 일부만이 조사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러한 주거지 배치에 있어서의 정형성은 漢城百濟時代의 마을의 공간 

구조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漢城百濟時代으| 마을遺廣 

1) 遺構

이 시기에 해당되는 유구로는 4基의 住居址와 12基의 小形遺構, 기타 構狀遺構 1基 등이 

있다. 주거지(표 39) 의 평면형태는 모두가 말각장방형에 가까운 타원형이며 , 장축방향은 일 

정치 않으나, 1호 • 9호 주거지가 북동남서 방향이고 4호 · 7호 주거지가 동남-북서 방향이 

다 이들 주거지들은 대략적으로 lOm∼ 18.S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어 密集度가 다른 마을 

유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9) 성동리유적 한성백제시대 주거지 멍세표 

규모(cm) 
평면형태 내부시설 바닥처리 비 고 

길이 너비 갚이 

1호 주거지 540 (?) 390(?) 16 타원형(?) 기둥구벙 모래다짐 남동쪽 일부만남음 

4호 주거지 490 (?) 360 14 타원형 기둥 구벙 모래다짐 20호 소형유구와 중복 

7호주거지 390 340 20 타원형 기둥구멍 모래다짐 27. 28호 소형유구에 의해 파괴 

9호주거지 550 370 17 타원형 기둥구멍 
모래다짐 32. 33 . 35 ∼37호 소형유구에 

부뚜막시설 의해 파괴 , 출입구시설 

주거지의 규모는 길이 3 . 9m∼5 Sm, 너비 3.4m∼3 9m 가량으로 소형에 속하며 , 수혈의 

깊이는 분명치는 않지만, 단애변에서 확인된 구지표면의 레벨을 감안하면, 적어도 60cm∼65 

cm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 바닥면은 특별한 처리를 한 흔적은 없지만, 생토충인 황 

색 모래를 다진 흔적이 관찰된다. 주로 주거지 중앙부는 비교적 단단하게 처리되어 있는데 , 

주거지의 사용과정에서 단단하게 된 것인지 . 아니면 주거지 축조시에 의도적으로 단단하게 

처리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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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의 내부시설로는 기둥 구멍과 부뚜막 시설이 있다 먼저 기둥 구멍은 각각의 주거지 

내부에서 1개∼5개 가량 조사되었지만, 그 위치에 있어서의 정형성은 보이지 않는다. 부뚜막 

시설은 9호 주거지에서만이 확인되었다. 城洞里遺題과 같이 타원형 주거지에 부뚜막 시설이 

설치된 주거지는 河南 漢沙里遺題과 龍仁 水技遺題(李南珪 外 1998) 이 있다. 이 가운데 고 

려대에서 조사한 미사리 타원형 주거지의 부뚜막 시설은 북동쪽 내지 북쪽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城洞里遺廣에서는 남동쪽에 설치되어 있다 중부지방의 원삼국시대에서 漢城百濟

時代에 걸친 주거지의 부뚜막 시설이 북쪽 내지 북동쪽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城

洞里遺題의 부뚜막 시설은 다소 예외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 출입구 시설이 9호 주거지 

에서 확인되었다 출입구 시설은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면서 외부로 약간 돌출된 형태인데 , 

(표 4이 성동리유적 한성백제시대 소형유구 명세표 

규모( cm ) 평면 

길이 너비 갚이 
출토뮤물 비 고 

형태 

1호 소형유구 212 200 55 원형 단경호 

2호 소형유구 248 216 60 원형 즐문토기편, 타날문토기편 내부퇴적토 내에 적석 

6호 소형유구 156 96 25 타원형 타날문토기편 1호 주거지와중복 

7호소형유구 212 210 56 원형 타날문토기편 내부퇴적토 내에 적석 

8호소형유구 220 196 19 원형 타날문토기편 바닥중앙에 부석시설 

23호 소형유구 330 260 7 타원형 타날문토기편,주조철부편 바닥만남음 

25호 소형유구 172 160 20 원형 타날문토기편 인위적 퇴적 

29호 소형유구 134 132 29 원형 타날문토기편 단면 주머니형 

30호 소형유구 304 282 45 원형 심발형토기편,타날문토기면 내부퇴적토내에 적석 

31호 소형유구 240 218 44 원형 타날문토기편 

32호 소형유구 260 220 21 타원형 타날문토기편 9호주거지와중복 

45호 소형유구 250 ? 8 ? 타날문토기펀 철편 바닥만남음 

이와 같은 형태 및 규모의 출입구 시설은 미사리 숭 Bl호 주거지(林炳泰 外 1994) 의 것 

과유사하다 

주거지의 폐기 원인은 1호 주거지만이 화재에 의한 폐기로 판단된다 그리고 나머지 주거 

지는 화재의 흔적이 없으며,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량이 소량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자연 이주인 것으로 생각된다 

漢城百濟時代 小形遺構(표 4이의 평면 형태는 원형이 가장 많으며 , 6호 . 23호 . 32호 소형 

유구만이 타원형이다 참고적으로 漢沙里遺題에서 조사된 소형유구의 평면형태는 대부분이 

원형과 방형이며 , 議政府 民樂洞의 경우에는 주류가 장방형이고 원형의 소형유구는 1기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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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어 城洞里遺題의 소형유구와는 차이가 있다‘ 소형유구의 배치 형태를 보면, 대체로 3개 

의 무리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 

별한 의미 부여를 할 자료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소형유구의 규모는 가장 큰 23호 및 30호 소형유구가 3m 내외이고 나머지는 모두 1.3m 

∼2.6m 가량이다. 깊이는 삭토된 토사를 감안해도 lm를 넘은 것이 없다 

주거지 주변에서 조사된 소형유구의 성격에 대해서 저장유구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특히 몽촌토성에서 조사된 저장공 내에서는 많은 유물들이 출토된 반면 , 미사리유적에서는 

그다지 유물의 출토량이 많지 않아 어느 정도 습도 유지가 필요한 구근작물을 저장했던 시설 

로 파악하기도 한다(崔鍾澤 1994). 기타 저장시설 이외에도 洪水時에 범람으로 인한 효과적 

인 배수를 위해 도랑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林炳泰 外

1994). 

城洞里遺題의 소형유구는 특별히 저장 시설로 볼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주거 

지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 이 시기의 주거지들이 자연이주로 폐기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소형유구 내에서 소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던 사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출 

토유물을 통해서 소형유구의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소형유구의 성격과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자료는 2호 · 7호 . 30호 소형유구에서 관찰되는 내부퇴적토 내의 

적석 시설이다 토층 양상에서 볼 때 , 적석 시설은 사용이 아닌 폐기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와 관련 있는지 분명치 않다 한편, 7호 소형유 

구 상부 내부퇴적층에는 木행層이 형성되어 있는데 , 특히 두께 7cm 가량의 목탄이 출토된 점 

으로 미루어, 유구의 상부에는 지붕 시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타 8호 소형유 

구는 바닥에 數石 施設이 있는 소형유구이다. 대개 이러한 소형유구는 야외 노지로 사용되었 

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8호 소형유구 내부에서는 목탄이나 소토 둥을 포함한 불을 맞은 흔적 

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2) 遺物과編年的位置 

주거지 및 소형유구 내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이 토기이고, 철기는 극히 소량이 출토되 

었는데 , 4호 주거지에서 주조철부편 2점, 철도자편 1점과 함께 용도미상의 철편이 출토되었 

으며, 9호 주거지에서 철도자 1점과 45호 소형유구에서 철편 1점이 출토되었다 기타 토제 

품으로 4호 주거지에서 토제 구슬이 , 9호 주거지에서 토제 방추차가 출토되었다 

토기는 주거지와 소형유구 내에서 비교적 소량이 출토되었는데 , 이는 이 시기 주민들의 자 

연 이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거지의 대부분이 후대의 삭평으로 인하여 거의 바 

닥 부분만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교란으로 주거지 내부에 신라토기까지 뒤섞여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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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거지 내부에서의 유물의 사용 맥락을 추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는 주거지의 조영 시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출토된 백제토기를 중심으로 편년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한다 

주거지 및 소형유구에서 출토된 백제토기의 기종 구성을 살펴보면, 심발형토기, (장)란형 

토기가 주 기종을 이루며, 기타 직구호, 완, 시루가 극히 소량 출토되었다 대부분의 토기가 

완형이 없고, 전부 깨진 채로 출토되었기 때문에 전체 기종 구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 

이 있다- 그러나 앞서 열거한 기종과 더불어 옳類의 기종만이 포함될 수 있을 뿐, 타 기종은 

보이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종 구성은 이천 효양산 유적(湖嚴췄爛 1995) 

에서 출토된 토기의 기종 구성과 유사하다 

먼저 심발형토기는 4호 • 9호 주거지와 30호 소형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신라의 27호 소 

형유구 내에 쓸려 들어간 것으로 생각되는 심발형토기 구연부편 1점이 있다 대체로 암갈색 

내지 혹갈색의 색조를 띠며,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동체부 전변에는 승문을 타날한 후 횡 

선을 돌리거나(9호 주거지 , 27호 소형유구), 격자문을 타날하였다(4호 주거지, 30호 소형유 

구)-

(장)란형토기는 7호 • 9호 주거지와 構狀遺構에서 출토되었으며 , 기타 쓸려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는 장란형토기편이 20호 소형유구에서도 출토되었다, 대체로 황갈색 내지 회색의 연질 

로서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며 동체부에는 승문을 타날하였는데 일부 토기에는 횡선을 돌 

렸다. 그리고 동체부 하단부터 저부에 이르는 器面에는 격자문을 타날하였다. 심발형토기와 

함께 자비용기로 사용되었는데 실제 灌狀遺構에서 출토된 장란형토기의 내변에는 유기물이 

탄화된 흔적이 잘 남아 있다 

직구호는 1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는데 , 회색의 연질 소성이며, 무문양이다 이러한 직구 

호는 비록 구연단의 처리 수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原三國時代의 6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바 있으며, 이의 동일 개체로 생각되는 구연부편이 7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짧은 4호 주거지에서 1점 출토되었다. 물론 출토된 토기 구연부 가운데 완이 있을 가능성 

도 있지만, 전체적인 기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4호 주거지 출토품뿐이다 흑갈색의 색조 

를 띤 산화 소성으로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태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크 

기, 외반 형태 및 구연단의 처리수법은 覆陽 챔헬里 1호 주거지(白弘基 1984) 바닥 출토품 

과유사하다. 

시루는 9호 주거지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한 점은 사립이 많이 섞인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으며 , 황갈색의 색조를 띠는 연질 소성이다 원저 바닥 중앙부에 뚫은 원형 구 

멍을 중심으로 주변으로 돌아가면서 독선화된 삼각형의 구멍을 뚫었다 동체부와 저부 전변 

에는 승문을 타날하였는데 , 동체부에는 횡션을 ;돌린 반면, 저부에는 승문을 교차타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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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태의 시루는 加平 馬場里遺題(韓永熙 1982) 에서 출토된 바 있다. 나머지 한 점은 

바닥의 일부만 남은 상태이지만 원저에 0.8cm 내외의 작은 구멍을 많이 뚫은 多孔이 특정이 

다 이러한 시루는 頂三國時代 전 기간에 걸쳐 사용된 일반적인 형태로 春川 中島(李健歲 外

1980). 橫城 면內(元永煥 • 崔福奎 1984: 白弘基 · 池賢炳 1997). 裵陽 阿헬里에서 출토된 바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성동리의 漢城百濟時代 유적은 주거지와 소형유구의 특징이나 

출토유물로 볼 때, 양양 가평리, 가평 마장리, 여주 연양리, 이천 효양산, 하남 미사리유적과 

시기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城洞里에서 조사된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타원 

형으로 이는 漢沙里 A地區의 서울대와 고려대 조사구역에서 조사된 바 있다. 비록 漢沙里遺

廣의 주거지와는 달리 城洞里의 주거지는 말각장방형에 가까운 장타원형의 평변 형태라는 점 

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평면 구조는 타원형 계통이며, 전체적인 토기 기종 구성 

상에도큰차이가없다 

이러한 타원형 주거지는 한성백제의 등장과 함께 출현하여. 원삼국시대의 呂자형 내지 러 

자형 주거지가 변화 발전된 육각형 주거지4)와 공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미사리 A지구 

에서 타원형 주거지와 함께 육각형 주거지인 고려대-033호 주거지(윤세영 • 이홍종 1994)가 

조사되었으며, 龍仁 水技遺題에서도 타원형 주거지와 함께 육각형주거지가 공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토기 기종 구성을 중심으로 j美沙里遺題 A地區의 타원형 주거지와 비교하면, 城洞里

遺置이 약간은 이른 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漢沙里遺題에서는 한성백제의 전형적인 실 

생활용기인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 이외에도 새로이 高杯, 뚜껑, 短顆廣口小뚫 등의 일부 

몽촌유형(朴淳發 1992)의 토기들이 보이고 있는 반면, 城洞里遺鏡에서는 이러한 토기들이 

출토되지 않았다. 오히려 4호 주거지에서는 中島式無文土器 1점이 출토되고 있어 원삼국시대 

의 종말기로 생각되기도 한다‘ 특히 城洞里遺題에서 출토된 시루와 짧은 한성백제보다는 原

三國時代 후기의 유적인 加平 馬場里와 塞陽 阿:!:.if.里遺題에서 출토된 것에 보다 가깝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島式無文土器가 소멸 단계인 점‘ 그리고 심발형토기와 장란 

4) 原三國時代의 장방형주거지에서 漢城百濟時代의 육각형주거지로의 변화는 상부 구조의 변화와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부 구조의 변화는 주거지의 평면형태에 반영되어 있는데, 原
三國時代 前期에는 주거지 출입구시설에 연한 벽면이 곡선화하거나, 둔각상 쩍인 형태로 변하고, 
中期에는 출입구시설 반대편의 벽면도 곡선화하는 변화를 보이다가, 後期 무렵에는 둔각상 쩍인 
형태로 변화하면서 육각형주거지와 유사한 형태가 된다. 그러나 후기의 육각형주거지는 평변형태 
상 과도기적인 형태의 주거지로 양쪽 측벽인 동, 서벽이 남‘ 북벽보다 긴 특징을 보이고 있다 위 
와 같은 양상은 백제 초기의 주거지인 용인 수지 I -2호, 파주 주윌리 96-7호 주거지, 미사리 고 
033호 주거지 단계를 거쳐 점차 동, 서벽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봉촌토성, 의정부 민락동유적, 미 
사리 B지구의 전형적인 육각형 주거지로 발전하게 된다(宋滿榮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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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토기가 자비용기로서 정착된 점을 고려하면, 여주 연양리유적 , 이천 효양산유적보다 약간 

늦고 하납 미사리 A지구 백제시대 주거지보다 이른 시기인 3세기 중반 무렵인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토기의 기종 구성상에서는 원삼국시대 종말기로 이해되지만, 새로운 평면형태 

의 주거지가 채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잠정적으로 漢城百濟時代의 마을유적으로 파악히

고자한다 

3. 新羅時代으| 마을遺置 

1) 週構

신라토기가 출토되는 유구로는 2기의 주거지와 함께 21기의 소형유구가 조사되었다 주거 

지는 5호 주거지가 남동 모서리 일부만 조사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면형태 및 규모를 파 

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잔존상태로만 보았을 때‘ 말각방형의 평변형태이고, 한 

변의 길이가 3m 가량인 소형에 속한다. 이러한 특징은 大邱 時至洞 마을유적(國立文化財鼎 

究所 1996)의 수혈주거지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時至洞 2호, 3호 주거지가 그 예이다 주 

거지의 장축 방향은 동-서 방향에 가까우며, 住居址 間의 간격은 12 . Sm로 漢城百濟時代의 

주거지 밀집도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 내부 바닥은 대체로 생토인 황색 

모래를 다져서 사용하였다 기타 주거지의 내부시설로는 3호 주거지에서 부뚜막으로 추정되 

는 시설물이 확인되었으며, 5호 주거지에서는 기둥 구멍이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폐기 원인 

은 화재에 의한 것은 없으나. 5호 주거지와 같이 내부 바닥에 토기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 

는 것으로 보아 긴급한 상황에서의 폐기 행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소형유구의 평면 형태는 말각장방형 7기 타원형 6기, 원형 5기 순이며‘ 기타 말각방형 1 

기 , 부정형 2기 등이다 이러한 평변 형태에 있어서의 분포 상황은 漢城百濟時代의 소형유구 

가 타원형 내지 원형인 정과 차이가 있다 규모는 3m를 넘은 것이 없으며, lm∼2m 내외의 

것들이 많다 그리고 소형유구의 평면형태와 규모와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깊이 

는 漢城百濟時代의 소형유구보디는 깊은 것이 더 많으나 깊이가 얄은 것도 다수 존재힌다‘ 

특징적인 것으로는 소형유구의 용도와 관련하여 12호, 17호, 21호, 27호, 40호 소형유구 

에서 동물이빨 내지 동물뼈들이 출토되었다는 것이다‘ 유존 상태가 좋지 않지만, 형태로 보 

아서는 17호 소형유구에서는 멧돼지의 송곳니가, 27호 소형유구에서는 소의 어금니로 추정 

되는 동물이빨이 출토되었으며‘ 40호 소형유구에서는 새뼈가 출토되었다- 이와 같이 동물뼈 

가 출토되는 소형유구는 평면형태 및 유구의 규모에 있어 정형성이 관찰되지 않으며 , 밀집되 

어 분포되어 있지도 않다. 현재로서는 동물뼈들이 출토되는 소형유구의 성격을 파악히는 데 

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적 어도 이들 동물뼈들이 니중에 쓸려들어간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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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성동리유적 신라시대 소형유구 명세표 

규 모( cm) 평면 
출토유물 비 고 

길이 너비 갚이 형태 

3호소형유구 134 114 14 말각장방형 회청색 경질토기 구연부편 2호 소형유구 파괴 

9호소형유구 132 92 20 타원형 완 

10호 소형유구 164 100 28 말각장방형 11호 소형유구 파괴 

11호 소형유구 206 39 원형 완,철촉 

완, 대부완, 동이,고배, 外反 내부퇴적토내에 적석 , 
12호 소형유구 270 190 80 말각장방형 

口緣寶,철겸,주조철부편 동물뼈 

13호 소형유구 244 130 56 부정형 내부퇴적토내에 적석 

17호 소형유구 160 120 51 말각장방형 완,대부완,고배, 철겸 동물이빨 

18호 소형유구 120 84 29 타원형 완, 동이, 철촉 바닥변에 강자갈깔림 

19호 소형유구 86 38 원형 회청색 경질토기편 3호주거지와중복 

20호 소형유구 176 150 76 타원형 완, 外反口緣廳 철촉 4호주거지 파괴 

21호 소형유구 166 148 63 원형 완,시루 동물뼈 

22호 소형유구 76 66 34 타원형 外反口緣寶

26호 소형유구 150 134 50 말각방형 완,뚜껑 6호 주거지와중복 

27호 소형유구 184 150 96 타원형 완,기대 7호 주거지 파괴, 동물이빨 

33호 소형유구 212 206 26 원형 완 9호주거지 파괴 

35호 소형유구 76 원형 대부완, 고배, 시루 9호 주거지 파괴, 1/2조사 

36호 소형유구 280 114 38 장방형 완 9호주거지 파괴 

39호 소형유구 280 260 23 부정형 고배 37호 소형유구 파괴 

40호 소형유구 190 140 30 타원형 단경호 39호 소형유구 파괴 

41호 소형유구 230 140 28 말각장방형 완, 동이,뚜껑 42호 소형유구에 의해 파괴 

44호 소형유구 192 100 26 말각장방형 완, 소찰 43호 소형유구에 의해 파괴 

한강유역에서 조사된 유적 가운데 이 무렵의 동물뼈가 二聖山城 내부 저수지에서 출토된 

바 있다 약 200여점 이상이 출토되었는데 , 동물뼈의 분석 결과, 소, 개, 돼지, 말 등과 같은 

젖먹이동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 기타 사슴 자라, 새, 곰, 사람의 뼈가 출토되었다고 한 

다(배기동 1991: 1992). 도살된 동물의 공통성으로 볼 때 , 城洞里遺題에서 출토된 동물뼈들 

은 식료원으로 조리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遺物과編年的位置 

新羅時代 주거지 및 소형유구에서 출토된 유물량은 유구수에 비하면 많지 않은 편이다 이 

는 漢城百濟時代 마을의 소멸 원인과 마찬가지로 新羅時代 마을도 자연이주로 소멸되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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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나마 유물이 완전하게 출토된 경우로 5호 주거지가 있지만, 이 역시 

유구의 대부분이 잘려져 나간 상태이다 이와 같이 빈약한 유물 이외에도 생활유적이라는 성 

격 때문에 新羅時代 마을의 편년적 위치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생활유적에서 출토 

된 유물, 특히 토기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시기에 따른 형식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실생활용기 

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유구에서 출토된 신라토기의 기종은 짧, 外反口緣寶, 高杯, 뚜껑, 호, 동이 , 장동옹, 대부 

완, 시루, 기대 등으로 다양하지 못한 편이다, 이 외에도 좀 더 다른 기종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출토된 토기의 대디수가 파편이기 때문에 기종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기종을 파악할 수 있는 토기 가운데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것이 짧이다 대체로 회백 

색 내지 황갈색의 색조를 띠며 , 연질 소성이다 구연부가 축약을 이루며 급격하게 외반되거 

나, 완만하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점토질 태토로 만들기도 하지만, 모래 

가 섞인 사질성 점토를 사용하기도 한다. 일부의 짧 바닥에는 5호 주거지‘ 17호 소형유구의 

출토품과 같이‘ 얄은 승문을 타날하기도 한다 이러한 짧 기종은 古境의 매장품으로 시용되 

기도 하지만, 주로 생활유적에서 시용되던 배식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外反口緣寶은 짧과 함께 실생활용기로 사용되던 기종으로, 특히 5호 주거지에서 4점의 外

反口緣寶이 출토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한다 기타 3호 주거지와 12호 . 20호 . 22호 소형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대체로 석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기도 하지만, 정선된 점토로 

만들기도 한다 색조는 적갈색 내지 암갈색 등 주로 갈색 계통이며 , 연질 소성이다 도면 

16 @과 같은 5호 주거지 출토 外反口緣寶은 전체적인 기형 내지 소성 상태로 보았을 때 , 中

島式無文土器와 흡사하다, 그러나 동체부 상부에 얄은 송문을 타날한 점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外反口緣寶은 대체로 古瓚 내지 山城에서는 흔히 보이는 기종은 아니 

며‘ 大邱 時至洞과 같은 마을유적에서 보이고 있다 가령 時至洞遺題 l호우물(國立文化財鼎 

究所 1996) 출토 外反口緣寶이 그것이다. 

고배는 5호 주거지, 12호 . 17호 . 35호 소형유구에서 모두 10점이 출토되었지만, 전체적인 

기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남아 있는 상태로 보았을 때, 5호 주거지 출토품이 유개 

식 고배인데, 배신이 얄은 것이 특징이다 이외의 대부분의 고배는 대각만이 남은 것인데 , 

대각이 짧고, 각단을 바깥쪽으로 퉁글게 말았다 기타 12호 소형유구 출토 고배 가운데에는 

0.5cm 내외의 작은 원형의 투창이 뚫린 것이 2접 있는데 , 이와 같이 원형의 작은 투창이 뚫 

린 고배는 中原 樓岩里 古慣群(車勇杰 外 1993) 에서 출토된 바 있다. 

토기 뚜껑은 5호 주거지, 26호 . 41호 소형유구에서 5점이 출토되었으며, 기타 지표채집 

품이 1점 있다 이 가운데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5호 주거지 출토품뿐으로, 폭이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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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모양의 꼭지가 달려 있으며 구연단은 극히 짧게 直下되었다. 지표채집된 뚜껑(도면 67-

@) 역시 굽모양의 꼭지가 달려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구연부 일부만 남아 있다 

통이는 5호 주거지와 12호 . 1 8호 . 41호 소형유구에서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대체로 회 

색 연질 소성이며 , 세사립이 섞인 사질성 점토 및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이 가운데 전체 

형태를 알 수 있는 것은 12호 소형유구 출토품 l점뿐이다 구연부는 수평상 외반되거나 축 

약되어 급격하게 외반되고, 외면 전체에 얄은 승문을 타날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동이로는 

俠川 추浦里 E地區 8-2號樓(옳山大學1交博物館 1987) 출토품이 있다 

장동옹은 2점이 출토되었다 적갈색의 연질 소성으로 5호 주거지 내부퇴적층과 지표채집 

품 1점이 있다- 동 최대복경은 중상위에 있으며 저부는 원저이다. 동체부 전면에는 얄은 승 

문을 타날하였으며 , 저부에는 얄은 숭문을 교차 타날하였다 

시루는 35호 소형유구에서 2개체분이 출토되었다. 바닥면은 결실되었지만, 이와 유사한 형 

태의 시루가 大邱 時至洞 4호燒土部(國立文化財鼎究所 1996)에서 출토되었다. 전체적으로 

얄은 승문을 타날한 점, 그리고 상면이 깊게 파여진 손잡이가 부착되고, 여기에 횡선이 돌아 

간 점은 공통적이지만, 時至洞 출토의 시루는 圓低로 추정되고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慶山

林堂 D- Il-215호樓(韓國文化財保發財團 1998) 副漸에서 출토된 시루는 평저에 多孔이지만‘ 

전체적으로 長뼈인 점이 차이가 있다 기타 뚫, 대부완, 기대 등의 기종은 전체 기형을 파악 

할 수 있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위와 같이 城洞里遺隨에서 출토된 신라토기들은 대부분이 생활용기인 점, 그리고 완형이 

거의 없는 점, 등으로 해서 편년적 위치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문헌기록에 

나타난 신라의 한강유역으로의 진출 시기를 감안하면, 6세기 중반이 상한연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新羅 륨興王 14年(553) 에 한강 하류지역을 점령하여 여기에 新1· 1‘!를 설치하였 

으며, 그 이후 556년과 568년에 각각 北漢山州와 南”|州를 설치하면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는 고고학 자료가 한강 하류의 석촌 

동, 방이동, 가락동고분군과 남한강변의 양평 단석리고분군, 여주 매룡리고분군에서 확인되 

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역의 #$/’|‘l 城東里古慣群에서도 신라토기가 출토되고 있다(崔秉鉉 

1997). 이들 古樓群들은 대체로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후반까지 편년되고 있는데, 城洞里

마을유적은 출토된 고배의 특징으로 보았을 때 , 중심연대는 6세기 후반인 것으로 판단되며, 

하한연대는 7세기 이후로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전체 城洞里遺隨

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 전면 조사가 이루어지면 보다 명확한 編

年案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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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맺음말 

抱川 城洞里遺體은 한성백제의 성립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마을유적일 뿐만 아니라, 한강유 

역 이북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신라의 마을유적이란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긴급발굴조 

사에서는 원삼국시대에서 漢城百濟時代에 이르는 마을유적과 新羅時代의 마을유적을 확인하 

고, 이와 관련된 주거지 9기와 소형유구 45기 , 構狀遺構 1기 풍을 발굴조사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성동리 전체 유적 가운데 1% 미만에 걸친 부분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유적 전체의 규모 및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城洞里遺題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는 마을유적 

과 관련된 생산유적, 무텀유적 퉁과 더불어 관방유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선적으로 城洞里山城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를 보고서 말미에 수록하였다. 

漢城百濟時代 유구는 주거지 4기 소형유구 12기 漢狀遺構 1기 등 모두 17기가 조사되었 

다 이들 주거지 및 소형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은 몽촌유형의 토기가 출현하기 이전 단계의 

기종 구성을 보이며 ,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인 점으로 미루어 한성백제가 등장하기 시 

점의 마을유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로 볼 때, 한성백제의 출현과 관련 

된 고고학자료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개념 설정이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城洞里遺隨

을 漢城百濟時代의 마을유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新羅時代 유구는 주거지 2기 , 소형유구 21기 등 총 23기가 조사되었다- 지금까지 한강유 

역을 포함한 중부지방에서 신라의 古瓚 내지 山城은 조사된 적은 있었지만, 마을유적이 조사 

된 일은 없었다 이와 같이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 시기의 마을유적이 경기북부지방에서 조사 

되었다는 사실은 신라의 영토전쟁 과정에서 사민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되었던 사실을 입증하 

는, 의미있는 고고학자료라 생각된다. 당시 경기북부지방과 한강유역에 얼마나 많은 신라인 

들이 사민되었는지, 그리고 사민의 대상이 주로 어떠한 신분충으로 구성되었는지 알 수 없지 

만5) . 확장된 영토 내에 군사, 행정 조직 외에 A戶를 移住케 함으로써 점령 지역에 대한 통 

제력을 강화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신라 주거지의 규모가 소형인 점, 그리고 화재주거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내부에 토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영구적인 목적의 마을유적으로 보기에는 

5) 가락동 · 방이통 석실분의 주인공이 古慣의 구조나 출토유물로 보았을 때 , 신라 중심지역의 인물이 

기보다는 주변 지역의 인물, 즉 빼椰系의 지방귀족이며, 신라의 한강유역으로의 진출 이후, 이 지 
역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은 지방귀족에게 의존했던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임영진 
1 995)가 있어 城洞里遺隨 신라토기의 계통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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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경기북부에 진출한 신라의 마을유적이 언제든지 고구려의 공 

격에 노출되어 있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라의 마을유적이 永平川의 남쪽 

에 위치하고 있는 점도 결국 한시적인 방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城洞里 마을遺題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와 아울러 보존 

노력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城洞里遺題은 현재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 

에 향후 유적의 극단적인 파괴행위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최근에 골재 채취로 인한 유 

적 파괴가 심각할 정도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상황은 비단 城洞里遺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 

라, 永平川 유역 전체 유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永平川 유역이 구석기유적의 寶庫일 

뿐만 아니라, 청동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를 거쳐 삼국시대에 이르는 대규모 마을유적이 밀집 

분포하고 있는 지역임을 고려하면, 永平川 유역 내의 문화유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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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머리말 

抱川地城의 文化遺題은 漢難江의 지류인 永平”| · 抱川J 11 • 山內川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 

다_l ) 동쪽의 廣州山服의 주축을 이루는 廣德山(해발 1.046m)에서 발원한 永平川은 二東面

과 永中面을 거쳐 蒼水面에서 漢離江을 만나 臨、律江으로 合流하고 있다. 남쪽의 祝石複에서 

始流한 抱川J 1 1은 포천군 중앙부를 관통하며 北流하다가 永中面에서 합류하고 山內川은 서쪽 

의 國師峰에서 鐵原하여 漢難江으로 流入된다. 

이들 하천유역으로는 비교적 넓은 평지가 발달되어 고대로부터 취락과 농경지로 이용되어 

왔다. 다른 유적과 마찬가지로 關防遺題 역시 이들 하천의 연안에 배치되어 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抱川地域 關防遺題은 151固所 정도로 파악되며 학술조사는 半月山城2)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관방유적의 대부분이 산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 작전지역 

에 편입되어 조사수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城洞里山城은 半月 山城에서 북쪽으로 15km 지점에 위치하여 남쪽으로 永平川이 동에서 

서로 흐르며 自然 埈字의 역할을 하고 주변으로 抱川 鐵原, 灌” I-二東간의 교통로가 지나는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다 

城洞里山城 남쪽의 영평천변에서 三國時代 前期3 )에 해당하는 住居遺題이 긴급발굴조써) 

되었는데 이 住居遺置과 인접 山城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城洞里山城에 대한 조사를 

계획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는 산성에 대한 정확한 현상 파악과 학술자료를 확보하여 유적의 

보존과 정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이는 군 시설물의 설치와 방 

치에 의해 점차 파괴되고 있는 城洞里山城의 보존을 위한 기초작업이기도 하였다 

城洞里山城에 대한 현장조사는 1999년 4월 19일부터 4월 31일까지 진행하였다. 우선 현 

장조사는 유적의 정확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벽주위를 따라 잡목제거와 제초작업을 진 

행한 후 성내외의 측량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잔존하는 성벽과 성내외 시설물에 대한 

1)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r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8. 
2) 강남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포천 반월산성 지표조사보고서』 . 1995.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포천 반월산성 1차발굴조사보고서』, 1996.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포천 반월산성 2차발굴조사보고서』, 1997 ‘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포천 반월산성 3차발굴조사보고서』 , 1998.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포천 반월산성 4차발굴조사보고서』, 1999. 

3) 이글에서는 철기시대을 전기와 후기의 두시기로 구분하여 기원전 300∼1년까지를 鍵융時代 前期
(初期購융時代) , 기원후 1∼300년까지를 鐵購代 後期 즉, 三國時代 前期(頂三國時代, 三韓時代)
라는 최몽룡교수의 시기구분법을 따랐다 
최몽룡, 「철기문화」, 『한국사』3. 국사편찬위원회 , 1997 ‘ 

4) 경기도박물관, 「포천 성동리유적 긴급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자료」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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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 및 유물채집 등을 진행하여 유적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한 조사단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조사 단장 ; 장경호(경기도박물관장) 

책임조사원 ; 이인숙(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조 사 원 최큰성(경기도박물관 민속미술부장) 

백종오(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조사보조원 현남주(아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 

이재섭(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 

강동석(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 

한준영(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 

한혜선(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해주신 조사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현지조사 

시 물심양면으로 조사단의 편의를 제공해 주셨고, 지역의 향토사에 깊은 애착을 보이시는 한 

승철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보고서 작업중 유물정리와 도면작성은 백종오 · 현남주 · 이재섭 · 강동석 · 한준영 · 한혜선, 

사진촬영은 백종오 · 현남주가 담당하였다. 보고서 집필은 백종오 • 현남주가 분담하였으며 교 

열은 최근성, 최종적으로 이인숙이 감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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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遺題의 環境과 歷史的 背景

1. 遺廣의 環境

城洞里山城은 京짧道 抱川那 永中面 城洞里 山 693-10짧地 일대에 위치하며, 地理座標는 

북위 38도 1분 29초∼ 32초, 동경 127도 15분 28초∼ 35초(축적 1: 25.000. 도엽번호 NJ 

52-5-27- 3 永北)에 해당한다 (삽도 1 . 2) 

行路는 抱川둠에서 鐵原 방면의 43번 국도를 이용해 15km정도 북진하여 永平川을 지나면 

37번 국도와 분기되는 성동리 신장삼거리에 이르게 된다. 이곳에서 鐵頂 • 雲川 방면으로 우 

회전하면 정변에 해발 180m의 殘표|生 山地를 만나게 된다. 山城은 바로 이 산의 8∼9부 능 

선에 자리하고 있으며 성 남쪽의 잣골마을을 통해 오를 수 있다. 남문지로 오르는 등산로에 

는 인근부대에서 폐타이어를 이용한 계단시설을 마련하여 쉽게 성안으로 진입할 수 있다 

城洞里山城은 抱川-鐵原 방면의 남북교통로와 全션←二東 방면의 동서교통로가 교차하는 陸

上交通과 永平川이 남서방향으로 흘러 抱) 1 IJ 1 1과 만나 漢離江으로 合流하는 水運의 要衝地에 

위치하여 關防遺題의 입지조건으로서는 최적이라 할 수 있다 

주변지형은 동쪽으로 觀륨山(해발 733m ) · 冠唱峰(해발 585m). 북쪽으로 佛舞山(해발 

663m). 서쪽으로 寶藏山(해발 555m) ·種子山(해발 642m) 이 솟아있고, 남쪽으로는 自然核

字의 역할을 하는 永平川이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다 

고고학적 환경을 살펴보면, 城洞里山城에서 남쪽으로 800m 떨어진 永平川의 南뭘에서는 

三國時代 住居遺題이 京짧道博物館에 의해 발굴되었고5) 永平川을 따라 남서쪽으로 3km 지 

점에는 漢陽大學校 博物館에서 三國時代 前期의 住居遺題인 永松里遺題을 발굴하였다6) 또 

한 植國大學校 史學科의 포천군 광역지표조사에서는 城洞里山城 인근의 城洞3里 · f표佳里 동 

에서 舊石器가 採集되었음을 보고히였다 7) 關防遺慣은 抱”|川을 따라 남쪽 15km 지점에는 

포천지역의 중심 성곽이라 할 수 있는 半月 山城과 永平川을 따라 서쪽 6∼ lOkm 떨어진 蒼

水面에는 注院里山城과 站蘇城이 있으며 , 철원 방변의 교통로를 따라 嗚聲山城 · 網老씁像隊 

• 適骨山像緣 등 다수의 관방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삽도 5) 

5) 경기도박물관, 「포천 성동리유적 긴급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자료」 . 1998. 
6) 한양대학교 박물관, 『영송리 선사유적』 , 1995, 113쪽 
7)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r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1998.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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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歷史的 背景8)

城洞里山城이 위치한 포천지역은 한강 이북에 위치하였지만 水路와 陸路9)를 통해 쉽게 漢

江流域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고대로부 

터 이 지역은 각국간의 치열한 戰場이 되었으며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이 시기에 쌓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山城들이 수개소에 이른다. 

삼국 가운데 포천지역을 가장 먼저 점령했던 나라는 百濟일 것이다 백제는 河南爾뽑城에 

도읍하여 나라를 세운 이래 주변의 여러 소국들을 차츰 정복하면서 고대국가로 발전하였고 

近혐古王代에 이르러서는 帶方故地를 차지함으로써 북으로는 황해도 일대까지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백제와 고구려가 예성강을 중심으로 대적을 하고 있었다면 이 시기 즉 5세기 중반까 

지는 포천일대가 백제의 세력권내에서 對高句麗 戰爭을 수행하는 前方基地로서의 기능을 갖 

추었을 것이다 

『三國史記』 地理농、를 살펴보면 포천은 원래 고구려의 馬忽那10 )과 梁骨縣11 ) 이었다가 경덕 

왕대에 堅城那으로 바뀌었고 고려에 들어와서 抱州로 변화했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기록으 

로 보면 포천지역은 처음에는 고구려의 영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사만으로 포 

천일대가 고구려의 영역이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三國史記』地理농、는 한강이북의 

여러 지역을 ‘본래 고구려의 땅이였는데(本高句麗)------’로 기록하였는데 고구려 이전에 그 지 

역을 영유했던 백제에 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三國史記』의 이러한 내용은 『世宗實

錄』地理志, 『東國與地勝寶』 , 『與地圖書』 등에 그대로 이어지다가 18세기 실학자 柳醫遠의 

『東國與地志』와 김정호의 『大東地志』에 와서 한강유역을 먼저 ‘본래 백제의 땅이였는데(本百 

濟)……’라고 기록한 후에 고구려가 점령한 사실을 기록하게 된다 

고구려가 만주지역에서 한반도지역으로 관심을 돌려 적극적인 남진정책을 구사하게 된 것 

은 故國頂王代 이후이다. 美川王代에 낙랑군을 점령하여 대통강유역까지 진출한 후 고국원왕 

대에 들어 요서지방으로서의 진출이 좌절됨으로서 한반도 내로 관심을 돌리게 된 것이다 그 

8) 이 장에서 지칭하는 포천지역은 오늘날의 포천군일대를 의미한다 하지만 옛 문헌에서는 포천지역 

을 포천과 영평의 2지역으로 구분하여 때때로 포천은 양주에, 영평은 철원에 속하기도 하였다 하 
지만 이글에서는 포천과 영평을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 포천의 역사적 배경에 관해 약술하기로 한 
다 

9) 水路는 永平川 , 抱J 11川을 이용해 漢離江 • 臨律江을 거치변 바로 한강 하구에 닿게 되고 陸路로는 
포천에서 祝石題을 지나 의정부, 서울로 이르거나 내촌과 퇴계원을 거쳐 한강유역에 다다를 수 있 

다 
10) 포천 반월산성 발굴조사시 馬忽- -’명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포천지역이 고구려에 의해 馬

忽이라고 불리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포천 반월산성 1차발굴조사 보고서』 , 1996. 

11 ) 梁骨縣은 현재 영중면 일대로 비정되는데 때때로 철원에 속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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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때 고국원왕이 백제와의 전투에서 사망하는 등 일시적인 좌절을 겪긴 하지만 傳뺀 

王代에 內政을 정비하고 廣開土王代에 한강유역에 진출하고 멀리 신라영토까지 내려가 優를 

물리치게 된다, 그후 長壽王代에 들어서 수도를 平壞으로 옮기고 南進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여 마침내 백제로부터 한강유역을 탈취하게 된다. 

이후 550년 백제와 신라의 동맹군에 의해 한강유역을 빼앗기기전까지 5세기 후반에서 6세 

기중반까지 약 1세기동안 포천지역은 고구려의 영역이었다 고구려는 포천지역에 馬忽멤3을 

설치하는 등 한강유역에 중심 거점들을 설치하였다 이때의 기록이 『三國史記』 편찬 당시에 

반영되어 한강유역의 영역을 ‘본래 고구려의 땅(本高句麗) …’으로 기록되게 된 것으로 보인 

다 馬忽鄭 이전의 지명은 『東國與地勝覺』 卷11 抱川縣 建置治童條에 ‘本高句麗馬忽혜3 -굽 

命블’란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命듭”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_12) 고구려 점령 이 

후 현재의 포천 일대는 크게 2개의 영현으로 나뉘어졌던 것 같다‘ 하나는 內ζ買縣이고 다른 

하나는 梁骨縣인데 지금의 성동리산성이 위치한 지역으로 추정되는 梁骨縣은 『三國史記』地理

志 37권에서는 鐵原那의 영현으로 기록되어 있다 

6세기 중반 률興王代에 이르러 신라는 小白山服을 넘어 漢江流域으로 진출하게 된다 먼저 

백제의 聖王과 羅濟同盟을 맺은 후 진흥왕 12년(564)년 고구려를 공격하여 “竹題以外 高l現

以內”의 10군을 빼앗고 이듬해에는 한강유역마저 백제로부터 빼앗아 한강유역 전체에 지배권 

을 확보하게 된다 신라의 이러한 일련의 진출과정들이 나타나는 유적으로는 利川 雪峰山

城13 ) ' 平澤 慧美山城14 ) ' 抱川 半月山城1 5) 등이 있다. 

이후 신라는 진흥왕대에 일시 동해안을 따라 황초령과 마운령까지 진출하여 젠符陣를 세 

우고 국경을 개척했지만 대체로 임진강과 한탄강을 따른 #§)’1·1 i連川 抱川 鐵原 春川 일대에서 

고구려와 대치하였다. 따라서 抱川地域은 新羅의 최북단 前뼈、基地로서 활용되었을 것이다 

이때의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도 대체로 北漢山城, 七重城, 牛嗚山城, 述川城 둥으로 대개 漢

江以北 • 臨‘律江以南으로 비정되는 지역들이다.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 이후 임진강 · 예성강 이북에 주둔하던 당군과 羅居戰爭의 戰線이 

형성된 곳도 임진강과 한강사이의 京幾北部地域一帶이다, 이때 신라는 동해안의 安邊으로부 

터 서해의 임진강에 이르는 선을 배수진으로 삼아 이 일대의 성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당 

의 남진을 저지하였다. 당의 철수 이후 포천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은 이전에 비해 축소되어 

12) 고구려의 뒤를 이은 신라의 점령이후 명칭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덕왕 이후 전국의 지명을 한자 
식으로 개명하는 것으로 보아 命답는 馬忽、보다 이전에 존재했던 명칭으로 추정된다 

13)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이천 설봉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1998.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이천 설봉산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 1999 

14) 京織道博物館, 『平澤 關防遺題( I) 精密地表調흉報告書』 , 1999 
15) 강남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포천 반월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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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도 3. 성동리산성 주위의 옛 지도(大東與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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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도 4. 성동리산성 주위의 옛 지도(永平都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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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우선 신라는 북방의 개척보다 새로 편입된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에 경주하여 한 

강이북 · 예성강이납지역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포천 일대에 대한 전략적 관심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신라 말기 런蘭가 鐵原에 泰

封國을 세우고 觀萱의 後百濟 新羅와 대립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궁예가 도읍을 정한 철원 

지역은 성동리산성이 위치한 영중면 일대에서 불과 lOkm내에 위치하는 거리여서 이 시기에 

궁예의 지배하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지역에 궁예가 축성했다는 전설이 전하는 

성들이 5∼6개소에 달하는데 이는 한강이남에서 철원에 이르는 길목에 해당하는 포천일원을 

궁예가 중시한 것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王建에 의해 후삼국이 통일된 이후 포천일대는 군사적으로는 전략적 가치가 감소했던 것 

으로 추정된다. 고려 초기에는 西京을 중시해 북진책을 추진하였으므로 휩~城의 남쪽에 해당 

하는 포천지역은 일단 군사적 관심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포천일대의 성들 가운데 고려 

시대에 축성 • 보수된 흔적이 있는 것이 드문 것으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朝蘇時代에 들어 포천지역은 함경도에서 서울에 이르는 關北路의 主要據點이 되어 수도를 

방어하는 전초기지로서의 기능을 가지긴 했지만 포천의 主城이라 할 수 있는 반월산성을 제 

외하곤 대부분의 성들이 이미 폐성이 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삽도 3. 4) 

III. 文敵檢討

城洞里山城에 관해 성의 명칭이나 축성시기 , 시설물 등에 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으며, 

다만 조선 중기이후 각 뼈團志에 城洞里山城으로 추정되는 옛 성의 폐성기사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들 문헌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_16 ) 

16) 조선시대 許뼈의 문집인 『水色集』에는 永平山城(城洞里山城)에 대한 디음과 같은 시가 있다 

題永平山城

흡日抱川今永平 何年誰子l比經營

靈嚴欲效李公井 南漢將追溫祚城
둠裡村塊尙옳落 山頭雅媒空觸燦

AtD終古勝天險 版葉不須勞我t1£;

옛날의 포천은 지금의 영평인데, 어느해에 누가 이곳을 경영했던가, 

영암은 이공정을 본받으려 하고, 남한은 온조성을 따르려고 하네 , 
읍내의 마을은 무너진지 오래고, 산마루의 산성은 술잔처럼 가파르네 , 
인화는 옛부터 천험보다 나으니, 성을 짓는 것으로 우리 백성을 수고롭히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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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城洞里山城에 관한 文敵記錄

文 '* 內 1' r •-; 

r新增東國與地勝覺」 ( 1 530年) 古石城有= -在縣束十二里 周-里 -西在縣十五里 周二里 今皆 類廢

『東國與地좋、』 ( 1656年) 有二 -힘縣東十=里 周-里 -西十五里 周二里 今皆類廢

「與圖備志、」 治東十二里 周-里 有石葉遺址
『大東地농、」 (1863年) 古城 東十二里 周-里餘 古城 西十五里 周二里餘
r永平那地圖』 (1872年) 城池那東十里有-古城題或破或完今作城P皇基

『增補文厭備考』 (1908年) 古石城有二 -在東十二里 周-里 -在西十五里 周二里 今皆廢

『朝蘇寶物古廣調경놓資料」 京元道路/ 路修二位γ城뿔/、全部빼壞 石藥周圍約二百五十間 城內/、民有

(1942年) *#地 H~ν P뚫E; 破片殘存X /ν / 2 :=.. 過￥ ;( 

여기에서 城洞里山城을 나타내는 것은 ‘永平縣 동쪽 12리 둘레 1리의 古石城’으로 추정된 

다. 조선시대의 永平縣이 현재의 城洞里마城 서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永中面 永平里에 

있었다고 하므로 ‘永平縣 동쪽 12리의 古石城’이 城洞里山城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다. 

위와 같이 朝蘇 中期에 이미 古城으로 불릴 만큼 폐성이 된 사실을 제외하고는 성의 명칭, 

축성시기 등이 남아있지 않아 문헌자료를 가지고 城洞里山城을 접근하기에는 출발점부터 많 

은제약을가지고 있다. 

한편, 城洞里山城을 런蘭가 葉城했다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918년 왕건의 군대에 쫓기던 

궁예가 한때 이곳에 웅거하였으며, 백성과 군사를 동원하여 漢離江에서 돌을 날라다 성을 급 

조하였으며 이러한 전설이 와전되어 “泰封城”이라고 불렸다는 것이다 17) 하지만 궁예와 관련 

된 전설을 가진 성들이 鐵頂 · 灌J II . 抱川地域에만 수 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에 대 

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성의 명칭에 관해서는 성내에 城洞里山城을 ‘服封山城’이라 표기한 문화재안내판을 세워 놓 

았는데 , 이는 이곳에 조선 純祖의 세자 寶宗의 服를 안치하여 생겨난 것이라 한다 18) 그러 

나, 조선후기 永2f-那地圖에는 古城(城洞里山城)의 북쪽 능선상에 “寶宗大王 R읍室”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 점이 매우 주목된다 이러한 표기는 永平那地圖의 제작연대 (1872年)와 寶宗

이 태어난 연대 (1809年)가 19세기라는 점 , 이 당시 古城안에는 城團堂이 위치하는 점 , 古地

圖에 명확하게 山勢와 服室의 위치를 표시한 점 등에서 좀더 신빙성 있는 기록으로 판단된 

다 (삽도4 참조) 

17) 抱川君B誌 編幕委員會, 『抱川용E誌』 下, 1997. 419쪽. 
18) 抱JI I那誌 編舞委員會, 『抱川那誌』 下, 1997. 419쪽 

현재 익종의 태봉은 성동1리 영평천변에 조성된 공원으로 옮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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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調흉內容 

1. 城洞里山城의 現狀

城洞里山城은 京짧道 抱川那 永中面 城洞里 잣골마을의 해발 180m의 殘묘|生 山地에 축조 

된 테외식 石葉山城이다. 

平面은 동서로 긴 사다리꼴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斷面은 北高南低·東高西低의 형태를 

하고 있다, 둘레는 401.9m이며 현존성벽의 길이는 105.5m로 전체성벽의 약 28%정도만이 

잔존하고 있다‘ 19 ) 성벽은 8∼9부 능선상인 해발 157∼176m의 높이에 축조하였고 평지와의 

相對高度는 lOOm 정도로 비교적 높은 고도를 지니고 있다. 

東철좋은 永平川과 抱川 鐵原간의 交通路와 인접하여 경사도가 매우 급한 반면, 西雙은 佛舞

山의 지맥을 막아 축조하여 접근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南 • 北뿔 역시 西뿔과 같이 서쪽에 

서 뻗어나온 능선으로 인해 성벽으로의 접근은 양호한 편이다 

內部面積은 10 , 775m' (3 , 259평)이고 동서길이 142m, 남북길이 84m이다. 성내 構造物은 

南門址, 北東雄城, 우물지 , 將臺址, 水口址가 각 1개소씩, 건물지는 3개소 정도로 파악된다 

현재, 성벽상변을 따라 군사용 교통호와 지하참호가 조밀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성내부에도 

군시설이 설치된 상태이다. 

1) 體城

體城이란 일반적으로 城뿔의 本體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성벽의 본체에 안팎으로 또는 그 

상변에 엇물려 축조한 施設物과는 구별된다 다시 말해서 , 성벽의 윗부분에 女뽑이나 성벽에 

덧붙여 쌓은 雄城 · 曲城 등과는 구별되고 있다 

성동리산성의 城뿔區分은 鐵原-抱川간의 국도와 접하는 北東回折部의 모서리를 기준점으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돌며 東뿔 • 南뿔 • 西뿔 • 北뿔을 설정하였다. 즉 將臺址를 중심으로 하여 

깎아지는 듯한 경사도를 가진 東뿔, 포천 방향으로 뻗은 남쪽 능선상에 축조한 南뿔, 서쪽에 

서 뻗어내린 능선을 가로막아 축조한 西뿔, 철원 방향의 능선상에 축조한 北雙으로 구분하였 

다 이러한 구분은 현재의 方↑파뽑念과도 부합되며, 古代 交通路와도 일치하는 양상을 보여주 

고있다 

각 성벽의 제원과 잔존성벽, 성벽에 설치된 시설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 陸軍士官學校 博爛홉의 『京짧道 抱川郵 軍事遺題 地表調흉 報告書』 (19쪽)에 의하면 1997년 조사 
시 잔존성벽의 길이가 약 118m라고 하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실측된 잔폰길이와는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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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각 성벽과 잔존 성벽 제원 (단위 m) 

성벽길이 성벽높이 잔존길이 잔존높이 시설물 

東뿔 88.4 4.2 51. 8 3.3- 4.1 북동치성 

南용훌 139. 8 7.5 32 .9 4. 7∼7. 2 남문지,수구 

西훨 68.9 

北활 105.0 5.2 24.4 4. 2∼5 .0 

계(평균) 401.9 (5.6) 105.5 (4.75 ) 

현재는 全區間에 걸쳐 軍事施設인 교통호와 참호가 城뿔 上面에 造成되어 있기 때문에 대 

부분의 성벽이 뒷채움석 부분까지 파괴된 상태이다 殘存하는 城뿔은 東뿔 · 南뿔 • 北뿔에서 

만 확인되며 서벽에서는 뒷채움석 일부만 드러나 있고 面石은 완전히 사라져 나타나지 않는 

다 

( 1) 東뚫 (도면 5∼7, 사진 7∼24) 

동벽은 성의 동쪽에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축조하였다. 이곳은 성에서 가장 경사가 급한 

부분으로 성벽의 아래로는 鐵原-抱川간의 交通路와 永平川이 自然埈字의 역할을 해주고 있 

다 동벽 길이는 88.4m이며 잔존하는 성벽 길이는 51.8m이다. 

북벽의 중간부에서 안으로 쩍여들어오던 성벽이 北東回f댐8에 이르러 북동쪽으로 돌출되 

어 北東雄城을 축조하고 將臺址를 향해 上向限料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 북동회절부에서 8m 

지점까지는 군사시설과 교통호로 인해 성내 • 외벽이 모두 파괴되어 있다 성내로는 平뀔地가 

완만한 上向願협로 이어지고 있으며 성 밖으로는 수직에 가깝도록 험준한 지형을 나타낸다. 

8m地點을 통과하면서 성벽이 나타나는데 30∼35m정도 외벽의 면석이 이어지고 있다. 기 

저부는 낙엽과 토사로 인하여 확인할 수 없으나, 잔존 성벽의 높이는 1. 5∼5m 내외로 잘 다 

듬은 화강암을 이용하여 쌓아올렸다. 

18m地點에서는 참호와 배수로의 설치로 인해 성벽이 2m정도 유실되어 뒷채움석들이 노 

출되어 있다 이 부근에서는 외벽이 계곡과 접해 있는데 성내외의 지형과 성벽의 잔존상태로 

보아 성내의 유수를 동쪽 계곡을 통해 영평천으로 배수하는 수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성벽이 무너져 내려 확인할 수 없었다 

32m地點부터는 성벽이 높이 1.5∼2 lm. 5∼ 10단 정도만 남아있다 

38m地點을 통과하면서 성벽이 동쪽으로 突出되어 있는데 이곳은 성내에 자리한 將臺址의 

하단부이기도 하며 , 성동리산성의 전체 성벽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해당한다 현재 성벽 

대부분이 유실되어 확인은 어렵지만 동벽의 다른 곳은 지형이 수직에 가깝도록 험준한 편이 

나 이곳에서는 외벽 하단 30m 아래까지 경사가 대체로 완만한 편이다 이것은 가파른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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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城盤이 빼壞되는 것을 防止하고, 城뿔의 修葉時 工事의 容易性을 고려한 결과로 생 

각되어진다-

동벽의 중간부를 지나면서 성벽은 下向碩힘를 보이며 南東며折部를 향해 안으로 곡선을 

그리며 이어져 내려간다, 76m地點부터는 성내에서 성벽이 가장 잘 남아있는 구간으로 잔존 

성벽의 길이는 약 18m이며 높이는 5.5m로 면석들을 30단정도 정교하게 쌓아 놓았다 

안으로 곡선을 그리던 동벽은 88m地點을 통과하면서 南뿔과 直交하고 있는데 이 직교지 

점에는 전방으로 능선이 돌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치성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 

다 회절부 아래로는 정상부에서 내려온 가지능선이 영평천을 향해 뻗어 내려가고 있어 이 

구간의 상대적인 취약점을 드러낸다 

(2) 南뚫 (도면 8∼10, 사진 25∼44) 

남벽은 성의 서쪽에서 뻗어오는 남쪽 능선상에 축조하여 동벽에 비해 완만한 편이지만 동 

측편으로 계곡을 포함하고 있어 성벽 아래에서의 접근은 쉽지 않다 남벽의 길이는 139 .Sm 

로 다른 성벽보다 길며 잔존하는 성벽 길이는 32 . 9m이다 

이곳에서는 성벽의 아래로 철원-포천간의 南北交通路와 전곡-이동간의 東西交通路의 交又

가 쉽게 관찰되며 남서쪽으로 흐르는 永平川이 自然核字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또한 남쪽으 

로 SO Om정도 떨어진 영평천 하안의 三國時代의 住居遺題인 城洞里遺題과 멀리 남쪽으로는 

포천의 주요한 거점이였던 半月山城이 한눈에 조망된다 

南東回折部를 지나온 성벽은 南盤 中間部에 위치한 南門址를 향해 직선으로 下向뼈힘로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 남동회절부 구간은 演용部와 접하고 있어 성벽의 유실이 심한 상태이 

다 성내의 뼈郭道는 성벽상변을 따라 5∼Sm정도 이어지고 있으나, 교통호 조성으로 인해 

대부분 파괴되었고 형태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곽도의 안쪽으로는 완만한 경사의 오 

르막으로 이어지다가 내부의 平:t!H흘地로 연결되고 있다 

103m地點에서는 잔존성벽이 약 lOm정도 남아 있으며 높이는 7∼Sm정도로서 수직에 가 

깝도록 축조되어졌다, 성벽의 기저부는 커다란 자연암반위에 다듬은 판상석 계통의 장방형석 

재를 이용해 수평을 유지하며 정교하게 쌓아 올렸으며 면석과 면석의 틈새에는 쐐기돌을 박 

아 단단하게 고정시켜 놓았다. 동측편은 면석이 무너져내려 뒷채움석들이 노출되어 있으며 

성벽 또한 밖으로 밀려나와 중간부분으로 볼록하게 나온 형상을 하고 있다. 

148m地點에서도 잔존성벽이 길이 4m, 높이 5m정도로 남아있다 이 구간의 양 옆으로는 

뒷채움석들이 노출되어 있어 斷面相에서 면석과 뒷채움석의 葉造技法을 살펴볼 수 있다. 뒷 

채움석을 가로넣기와 세로넣기를 교대로 하며 , 면의 긴쪽을 면석과 서로 맞물리도록 쌓아올 

려 성벽을 견고하게 축조하였다 이 구간의 성벽하단 3.5m 지점에 水口가 시설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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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는 상단 25cm. 하단 50cm. 높이 35cm정도로 사다리꼴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곳은 

성내에서 성벽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성내의 流7_/(가 이곳으로 모여 성밖으로 排出되어 영평 

천 방향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 

이 수구는 성내 우물지의 排水路와 남북방향으로 -直線t에 連結되고 있다 

168m地點에서는 양측벽이 절개되어 있고 성안으로 오르는 계단시설이 나 있는데 , 이 부 

근은 南門址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즉 이 지점의 성벽은 동쪽에서 이어지는 성벽이 안 

으로 꺾여 들어오고 서쪽에서 이어지는 성벽은 밖으로 돌아나가게 시설되었다 두 성벽은 평 

행인 상태에서 어긋나 있으며 성벽 사이에 성문을 설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문지는 登山路로 이용하기 위해 잘 정비되어 있지만 문지 양 옆의 측벽은 모두 무너 

져 내려있다. 문지의 상단너비는 5m. 하단너비는 2m내외이다 문지의 북측 내부에는 民훌 

1기가조성되어 있다 

門址를 지나면서 성벽은 다시 上向뼈힘를 보이며 南西回折部를 향해 올라가고 있다 남서 

회절부에 이르러서 남벽은 크게 회절하여 남서방향으로 돌아나가 회절부를 형성하고 있다 

남서회절부 역시 바깥으로 능선이 뻗어내리고 주위의 조건으로 보아 치성이 축조되었을 가능 

성이 있으나 성 내부로 오르는 계단시설이 설치되어 원형을 상실하였다 현재는 지하참호와 

교통호로 인해 본래의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회절부의 외벽은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편으로 밖으로 너비 2m정도의 반원형의 段이 형성되어 있다 

(3) 西뚫 (사진 45 . 46) 

서벽은 성의 서쪽에 위치한 보장산 · 종자산의 능선을 막아 축조하여 성벽의 높이나 외벽 

의 경사도가 다른 구간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북 • 서쪽으로는 불무산에서 내려오는 높 

은 連峰들이 늘어서 있어 서벽으로의 접근도 쉽지 않은 편이다 서벽은 전체길이가 68 . 9m로 

서 성내 성벽 가운데 가장 짧은 편이다 다른 성벽이 비교적 직각에 가깝게 경사진 지형에 

쌓았던 데 비해 서벽은 평탄한 지형을 보임에도 남아있는 성벽은 거의 없다 

성벽은 片葉式으로 축조되었으며 성벽 상변을 따라 폭 7∼8m정도의 회곽도가 개설되어 

있다 남서회절부에서 회절한 서벽은 조그만 계곡부를 지나 북벽을 향해 오르막 경사로 이어 

지고있다 

서벽은 현재 잔존성벽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모두 붕괴되어 있는데 이것은 西뿔과 

主防떻方向의 關聯性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동벽과 북벽은 지형이 서벽에 비해 더 험준 

하지만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되었고 후대에도 修改葉이 빈번히 이루어 졌지 

만 서벽은 맞은 편에 높은 능선들이 자리하는 등 방어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에 정교한 축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벽 아래로는 성동 5리 잣골마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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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폭 3∼4m정도의 도로가 개설되어있다 

(4) 北뚫 (도면 끼 . 12, 사진 47∼64) 

북벽은 남벽과 같이 성의 서쪽에서 뻗어나오는 북쪽 능선상에 축조하여 동벽에 비해 완만 

한 경사를 가지며 성벽 하단부에는 고원의 넓은 대지가 펼쳐져 있다 이 대지는 밭으로 경작 

되고 있다 북벽에서는 성벽 아래로 지나는 鐵頂-抱川間의 交通路와 雲川方面이 훤히 跳望된 

다 북벽은 전체길이가 105m이며 잔존성벽의 길이는 24 . 4m이다 

北西回折部에서 북서쪽으로 돌출되어 들어 온 북벽은 거의 직선으로 이어져 동벽과 연결 

되며 성벽의 높이차도 거의 나지 않는다. 서벽과 북벽의 회절부에는 가지능선이 뻗어내려 가 

고 있는데 성밖 20m정도의 하단부에는 길이 70∼80m , 폭 40 ∼50m의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평탄지도 주변과의 상대고도가 약 lOOm에 달한다. 

316m地點에는 길이 20m정도의 성벽이 잔존한다 성벽은 기저부를 약간 밖으로 튀어 나 

오게 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 안으로 들여 쌓았다 성벽의 면석은 잘 디듬어진 판상석 계 

통의 장방형석재를 이용하여 수평을 유지하며 정교하게 쌓아 올렸으며 면석과 면석 사이의 

틈새에는 상하좌우에 쐐기돌을 박아 견고성을 유지하고 있다 성벽아래로 lOm지점에는 무너 

진 성돌을 이용하여 길이 20m정도의 돌무지를 쌓아 놓았다. 이것은 군의 교통호 · 참호조성 

시 무너진 성돌을 한곳에 모아 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성안쪽으로는 넓은 규모의 平캘호地가 

자리하고 있는데 성내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기와가 채집되는 

것으로 보아 建械止로 추정되는 곳이다 

370m地點에서는 길이 14m정도의 잔존성벽이 남아있다 이곳은 원래 성벽이 평행한 형태 

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하에 조성된 참호로 인해 성벽이 안으로 쩍여 들어온 곡선의 형태 

를보이고 있다. 

북벽에서 동벽으로 회절하는 부분에는 북쪽으로 돌출시켜 雄城을 축조하였는데 현재 상변 

에 군의 진지가 조성되어 일부는 파괴되었다, 이 北東雄城은 다른 성벽구간과는 달리 玄武岩

을 사용하여 葉造한 점이 注目된다‘ 축조재료로 현무암을 사용한 것은 딛짧가 한탄강에서 돌 

을 날라다 성을 쌓았다는 傳說과 附合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홍미롭다. 이런 축조재료의 

차이가 시기적인 선후관계와 관련있는지, 시설물의 기능과 관련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추 

후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門址 (시진 43 . 44) 

門址는 城內外를 連結하는 通路로서 유사시 적의 침입과 공격을 차단하는 構造物을 뜻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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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리산성의 문지는 남쪽 계독부를 막아 축조한 남벽의 서측편에서 1개소가 확인되었다‘ 

현재 이곳은 인근 부대에서 폐타이어와 城石을 사용하여 성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계단을 시 

설하였다. 평변형태는 서측벽이 남쪽으로 약간 돌출되어 북쪽으로 들어온 동측벽과 서로 어 

긋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平面은 “- ” 形態로 어긋문 양식을 하고 있다 문지 안쪽에 

는 반원추형의 둔덕이 성벽과 연결되고 있다 이 둔덕은 성문을 감싸고 돌아가며 안쪽에서 방 

어할 수 있는 內寶城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문지의 규모는 상단너비 5m. 하단너비 2∼3m이며 바닥부에서 성벽 상면까지의 높이는 5 

∼7m가량이다 양측벽 면석들은 모두 사라지고 뒷채움석들만 남아있어 정확한 현상파악은 

어려운 상태이다 

3) 雄城 (사진 61∼64) 

雄城은 성벽을 바깥쪽으로 突出시켜 축조한 構造物로 적이 성벽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 

고 적의 공격을 감시 •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동 · 서 · 남 · 북벽의 회절부 밖으로는 완만한 능선이 뻗어 나가고 있으며, 주변의 지 

형조건으로 보아 치성이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각 회절부마다 성벽 상변에 교통호 · 

참호 등의 군사시설과 성내부로 오르는 계단이 시설되어 있어 원형을 확인할 수 없다 維城

이 확인되는 구간은 北東回*댐8로서 북쪽의 철원과 동쪽의 영평천 방향에 접한 성벽의 취약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축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치성은 전면의 북편과 모서리돌(隔石) 일부만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면과 전면의 동 

쪽으로는 교통호와 지하참호가 조성되어 있다 축조방법은 두께 20cm. 길이 40cm내외의 

잘 치석된 현무암 면석을 사용하여 장방형쌓기를 주로 하였으며 수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 

단 틈새에 쐐기돌을 츰춤하게 박아 놓았다‘ 

남아있는 치성의 규모는 체성에서 4m정도 돌출하여 전면너비 3.2m이고 상면까지의 높이 

는 2 . 2m내외이다 모서리돌은 두께 30cm, 길이 60cm정도이며 2∼3cm가량 안물림하였다. 

현재 전면에는 3∼4단에 lm의 높이로 장방형쌓기 한 현무암성벽을 관찰할 수 있다 

이와같이 북동치성은 玄武岩을 축조재료로 사용한 점이 特徵的이다 이러한 현무암석재는 

딛蘭傳說과 附合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곳에는 泰封國의 왕인 런짧가 부하인 王建에 

게 쫓길 때 하루저녁을 宿營하기 위해 쌓은 城으로 北江(漢離江)에서 이곳까지 백성과 군졸 

들이 일렬로 서서 손에서 손으로 돌을 전달하여 날랐다는 이야기가 傳하고 있다 

4) 建物址

산성의 안에는 유사시 전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물만을 두었는데 산성의 설치목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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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건물이 무기와 식량을 저장하는 용庫建物이다 

城洞里山城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성내의 높이가 낮아지는 3段 뿔地를 형성하고 있 

다. 그 중에서 우물지를 중심으로 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상단의 평탄대지가 내부면적 가운 

데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성내에서의 가장 주요한 공간을 차지하며 , 중 • 하 

단대지들은 경사면에 의지한 소규모의 평탄지들이다 

현재 건물지로 추정되는 지역은 우물지를 중심으로 상단대지에 2개소, 중단대지에 1개소 

등 모두 3個所이다. 하단대지는 현재 군시설물로 인해 파괴가 심한 편이다. 

평탄지 상변에 소나무가 인공조림되어 있고 낙엽과 부식토가 덮혀 있어 지표에서 건물지 

관련 유구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성 내외에서 채집되는 삼국∼고려시대에 걸치는 많 

은 양의 기와 · 토기류 등의 유물을 통해 볼 때 성동리산성 내에는 폭 넓은 시기에 걸쳐 건물 

지가 존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 1) 建物址1 (사진 65) 

상단대지의 우물지 서편에 위치하며 크기는 20 × 20m정도이다- 현재 성내에서 가장 넓은 

평지이며 내부에는 20년생 소나무가 인공조림되어 있다. 초석과 같은 유구는 발견되지 않으 

며 곳곳에 지름 2m 내외의 원형구덩이가 파여 있고 그 내부에 城石이 적체되어 있다, 

(2) 建物址2 (사진 66) 

상단대지의 우물지 동북편에 위치하며 크기는 15 × 15m 내외로 동서방향이 긴 장방형의 

형태이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높아지는 형태이며 동편으로 정상부의 장대지와 

접해 있다 건물지의 남쪽으로는 길이 15m. 너비 2m. 높이 lm의 돌무지가 동서방향으로 

쌓여져 있다 이 돌무지들은 최근에 성벽상변을 따라 조성된 참호 · 교통호 공사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면석들과 뒷채움석 , 투석용 석환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建物址3 (사진 67. 68) 

중단대지의 서측편에 위치하여 성의 남벽과 성 밖 영평천의 모습이 한눈에 공제되는 지역 

이다. 건물지의 하단부에 민묘 l기가 조성되어 있다, 규모는 10 × 3.5m 정도이다 

5) 將臺址 (사진 13 . 14) 

장대지는 군사의 지휘 • 관측이 용이한 지점에 축조하는 지휘소를 뜻하는 것이다. 성동리산 

성의 내부 동측에 위치한 해발 180m의 정상부에 해당하며 현재는 군의 지휘참호가 지하에 

시설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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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는 남쪽으로 영평천 주위와 반월산성 , 북쪽으로는 철원-포천을 잇는 교통로를 따 

라 철원 · 운천방면이 한눈에 조망되는 동 주변 시계가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성 내부를 통 

제할 수 있어 장대지로서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갖고 있다 

성내에서의 높이는 2.5 ∼3m이고 평면은 직경 7∼ lOm 정도의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 

다. 동남쪽에는 암반이 솟아 있고, 동벽과 접한 동측부를 제외하고는 군시설물로 인해 그 원 

형을 파악할 수 없다 조선후기 永平縣地圖에는 성안에 城團堂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정상부근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장대지 아래의 동벽구간에서만 조선시대의 기와 · 자기편 

이 채집되고 있기 때문이다. 

6) 餘料遺構 (도면 4, 시진 69∼74) 

음료유구란 성내의 사람의 식수, 세탁 등을 위한 것과 군마가 먹을 수 있는 샘 , 우물, 연 

못 퉁을 말하는 것으로, 성내에서 일정기간을 농성할 경우 가장 필수적인 시설이다-

성안에서의 음료유구는 상단대지의 중간부에서 우물지 1개소가 확인되었다. 상부는 원형 , 

하부는 팔각형의 평면을 하고 있다 하단부에서 60cm까지는 지름 67cm의 팔각형 석축을 

수직으로 축조한 후 그 위로는 밖으로 벌어지는 나팔상의 단면형태로 지름 2.lm의 원형석축 

을 계단식으로 물려가며 축조하였다. 규모는 지름 2.lm , 깊이 1.7m에 10∼ 12단을 석축하였 

다. 남향하는 배수로는 너비 60cm에 길이 3m정도로 남아있으며 바닥에는 판석재가 일부 

노출되어 있다 

우물과 배수로의 연결부를 살펴보면 동측벽은 수직의 3단석축이 남아있고 서측벽은 7단의 

석축을 계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하였다 석재는 두께 10 ∼20cm . 길이 20 ∼ SO cm내 

외의 화강암 석재를 주재료로 사용하였으나 일부 현무암석재도 관찰되고 있다 

그리고 배수로의 방향이 남벽부의 수구방향과 일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성내의 유 

수가 남벽 수구를 통해 배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물에서 수구까지의 거리는 52.5m이 

다‘ 그리고, 우물에서 서쪽으로 3.5m거리에 지름 4 . Sm정도의 갈대숲이 원형으로 형성되었 

는데 이곳 지하에는 용수를 저장하였던 저수유구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물지는 인근 군부대에서 철조망을 설치하여 보호하고 있다 

7) 水口 (도면 10 , 사진 42) 

수구는 성벽 안의 물이 흘러 나가게 한 배수시설로서, 남벽의 중간부에 위치하며 이곳은 

남문지의 동측편에 해당한다 형태는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사다리꼴의 모습을 하고 있다 

성벽 하단에서 lm 높이에 넓은 판석을 깔고 그 위에 2단의 석축을 쌓으면서 아래돌보다 

윗돌을 안으로 들여쌓아서 좁힌 다음 다시 판석으로 윗부분을 마무리하였다 수구의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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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35cm. 상부폭 25cm(추정), 하부폭 40cm (추정)이다 면석의 크기는 50cm × 15cm× 

50cm . 60cm × 14cm × 53cm 정도로 다른 곳보다 큰 석재를 사용하여 축조하였는데 이는 

수구의 기능수행에 따른 배려로 생각된다 

수구의 방향과 성내 우물지 배수로의 방향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성내의 유수 동을 남 

쪽 계독으로 배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벽 북측면도 성 밖으로 계곡과 접해있고 성벽이 높이가 현저히 낮아 수구의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성벽이 2m정도 유실되어 확인할 수 없다 

8) 뺑郭道 (사진 7 . 8 . 16 . 25 . 26 . 45 . 47. 48) 

회곽도는 성벽이나 성벽 내외에 성벽을 따라 돌 수 있게 설치한 인공적인 도로를 말한다 

성동리산성은 산봉우리 주변을 삭토하고 편축법으로 성벽을 축조하여 성벽의 안쪽으로 회곽 

도가 동 · 서 · 남 · 북벽 모두에서 나타난다 동 · 서 · 북벽은 성벽을 축조한 상변에 회곽도를 

조성한 반면 남벽은 성벽 축조시 삭토한 지형 위에 폭 5∼ 14m정도의 회곽도를 시설하였다 

현재 성벽 상면을 따라 군의 교통호가 설치되어 원형이 대부분 손상되었다, 

2. 區間別城옳調훌 

성동리산성의 둘레는 401.9m이지만 현존성벽의 길이는 105.5m로 전체성벽의 약 28%정 

도만이 잔존하고 있다 잔존성벽은 동 • 남 • 북벽에만 나타나고 서벽에서는 뒷채움석 일부만 

이 확인된다. 

현존 성벽의 정확한 실측과 구간설정을 위하여 북통회절부의 군참호 상면에 위치한 고목을 

기준점으로 심아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성벽잔존 구간을 i ∼ vi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각 잔존구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잔존 성벽구간 제원 

구간 길O l(m ) 높이(m) 단수 경사도 비 고 

1 구간 30.4 3.3 1 7단 86도 동벽 

ii 구간 21.4 4.1 23단 81 ∼86도 동벽 

8.9 4.7 2 1단 85도 
iii구간 

29단 
남벽 

2 12 7.3 81 ∼90도 

iv구간 8.4 5.2 23단 85도 남벽(수구 포함) 

V구간 10.3 5.0 27단 78∼84도 북벽 

vi구간 14.1 4.2 20단 82∼80도 북벽 

계(평균) 105.5 (4.8 ) ( 23단) (8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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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區間 (도면 5 . 6. 사진 7∼12) 

북동회절부와 접하여 산의 정상부를 향해 오르는 동벽의 북측편에 해당하며 현재는 길이 

30.4m. 높이 3.3m정도로 석축은 17단이 남아있다 성벽의 기울기는 1단에서 7단까지는 약 

86도를 유지하며 8단이후부터는 참호조성으로 인해 면석들이 밀린 것으로 보인다, 

i 구간은 산의 경사면을 따라 축성하여 경사가 가장 급한 부분이다. 먼저 산의 경사면을 

깎아내고 잘 다듬어진 판상석 계통의 장방형석재를 이용하여 수평을 유지하면서 바르게 쌓아 

올렸고 면석과 면석사이의 틈새가 생기면 쐐기돌을 박아 고정하였다 일부 무너진 구간을 통 

해 뒷채움석과 면석의 상태를 살펴보면, 뒷채움석의 긴쪽을 변석과 서로 맞물리도록 쌓아올 

려 성벽을 견고히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i 구간에서는 판상석 계통의 장방형석재와 현무암 

을 면석으로 사용한 것이 관찰되는데 이것은 다른 성벽잔존구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 

다, 이는 i 구간과 인접한 북동치성이 현무암을 면석으로 사용한 것과 유사하다 

유물은 조선시대 기와와 토기류, 백자류 등이 다량으로 산포되어 있으며 고려시대 동전인 

숭녕중보가 채집되었다 이는 i 구간에 상면에 위치한 장대지부근에 과거 성황당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때 성황당의 유물이 휩슬려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i 구간 면석의 두께와 길이의 비율을 상부와 히부로 나누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i -1區間 上部(단위 cm) I - 1區間 下部(단위 : cm) 

두께 길이 두께,길이 두께 길이 두께.길이 

22 48 1:2.2 14 54 1 :3.9 

2 20 32 1: 1.6 2 13 48 1:3.7 

3 22 38 1: 1.7 3 12 42 1 3.5 

4 20 44 1:2 .2 4 14 38 1 2.7 

5 20 32 1: 1. 6 5 18 36 1:2 

6 19 68 1:3.6 6 18 46 1 2.6 
7 24 42 1: 1.8 7 16 56 1 ‘ 3 5 

8 26 30 1: 1 2 8 18 32 1 1.8 

9 20 48 1 2.4 9 16 34 1 :2.1 

10 22 44 1 2 10 18 42 1:2.3 

평균 21.5 42.6 1 2 평균 15. 7 42.8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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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區間 上部(단위 : cm) i 2區間 下部(단위 : cm) 

두께 길이 두께길이 두께 길이 두께;길이 

1 18 58 1:3.2 1 18 42 1 :2.3 
2 14 48 1 :3.4 2 18 44 1 :2.4 
3 16 58 1:3.6 3 20 36 1: 1. 8 
4 18 46 1 :2.6 4 16 44 1:2.8 
5 22 36 1: 1.6 5 20 46 1‘ 2 7 
6 20 50 1:2.5 6 28 52 1: 1. 9 
7 18 44 1:2.4 7 26 48 1 1.8 
8 20 56 1:2.8 8 28 58 1 :2.1 
9 22 60 1:2.7 9 26 44 1: 1. 7 
10 14 64 1:4.6 10 22 58 1 :2.6 
평균 18.2 52 1:2.9 평균 22.2 47.2 1:2.2 

2) ii 區間 (도면 7. 시진 1 5∼24) 

동벽의 중앙부인 장대지의 하단에서 시작하여 남동회절부까지 이어지며 현재는 길이 

21.4m. 높이 5.lm 정도로 석축은 23단이 남아있다 성벽의 기울기는 약 81 ∼86도를 유지 

하다가 15단부터는 거의 직각에 가깝게 90도정도로 축조하였다 

ii 구간의 축조방법은 먼저 산의 경사변을 깎아내고 바같쪽에 장방형의 화강암을 이용하여 

각 단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고르게 쌓아올렸고 면석과 면석사이의 틈새가 생기면 쐐기돌을 

박아고정하였다 

ii구간 면석의 두께와 길이의 비율을 상부와 히부로 나누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ii 區間 上部(단위 : cm) ii 區間 下部(단위 cm ) 

두께 길이 두께.길이 두께 길이 두께 길이 

12 54 1:4.5 14 58 1 :4.1 
2 14 42 1 ‘ 3 2 12 48 1:4 
3 18 28 1: 1. 6 3 14 42 1:3 
4 16 54 1 :3.4 4 20 36 1: 1. 8 
5 12 48 1:4 5 18 42 1 :2 .3 
6 18 42 1:2.3 6 16 44 1:2.8 
7 10 62 1:6.2 7 22 28 1: 1. 3 
8 26 38 1: 1.5 8 20 48 1 :2.4 
9 20 50 1 ’ 2 5 9 22 44 1: 2 
10 14 38 1: 2.7 10 22 48 1:2.2 
평균 16 45.6 1:3 .2 평균 18 43.8 1:2.6 

3) iii 區間 (도면 8 . 9, 사진 25∼28) 

남벽에 위치하며 현재는 길이 24.5m, 높이 7.3m정도로 석축은 29단이 남아있다 성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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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를 살펴보면 ii i「1구간은 85도를 유지하며 ii i -2구간은 1단에서 14단까지 81도를 유지 

하다가 15단부터는 약 90도를 유지하여 거의 직각에 가깝게 축조하였다 

성벽은 크기가 30cm × 15cm∼65cm × 25cm 정도의 잘 다듬어진 장방형석재를 면과 모를 

맞추어 고르게 쌓아올렸고, 틈새에는 쐐기돌을 박아 고정하였다 현재 성벽 하단부에 커다란 

자연암반이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연암반을 기저부로 삼아 성벽을 축조한 것 

으로 보인다 성벽 중간부 곳곳이 암질의 차이로 붕괴가 진행되고있다 

iii구간 면석의 두께와 길이의 비율을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ii i l區間 上部(단위 cm) Ill l區間 下部(단위 cm) 

두께 길이 두께 길이 두께 길이 두께 길이 

18 46 1:2.6 24 48 1 2 
2 22 58 1:2 .6 2 23 42 1: 1.8 
3 22 40 1: 1.8 3 25 40 1: 1.6 
4 22 38 1 1.7 4 22 41 1 1. 9 
5 18 14 1:0.8 5 22 52 1 :2.4 
6 19 52 1:2.7 6 19 50 1:2.6 
7 17 64 1:3.8 7 20 34 1 1. 7 
8 18 38 1:2.1 8 18 38 1:2.1 
9 20 50 1:2.5 9 20 44 1:2.2 
10 18 28 1’ 1 .6 10 20 78 1 :3.9 
평균 19.4 42.8 1:2.2 평균 21.3 46.7 1 2.2 

iii -2區間 上部(단위 : cm) iii-2區間 下部(단위 cm) 

두께 길이 두께 길이 두께 길이 두께·길이 

20 68 1:3 4 22 56 1 :2 3 
2 22 56 1:2.5 2 24 34 1:2.4 
3 24 44 1: 1.8 3 22 52 1 1. 8 
4 28 38 1: 1.4 4 20 50 1:2.8 
5 24 58 1:24 5 22 48 1: 2 7 
6 22 40 1 1. 8 6 18 44 1: 1.9 
7 18 48 1:2.7 7 12 46 1: 1. 8 
8 20 38 1 1. 9 8 16 56 1 :2.1 
9 22 64 1:2.9 9 26 52 1: 1. 7 
10 24 54 1:2 3 10 20 54 1 2.6 
평균 22.4 50.8 1: 2.3 평균 20.2 49.2 1 :2.2 

4) iv區間 (도면 10. 사진 37∼42) 

남벽의 중앙부인 계곡부에 축조한 성벽으로 현재는 길이 8.4m ‘ 높이 5.2m. 23단정도의 

석축이 남아있다 성벽의 기울기는 약 85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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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간은 크기가 35cm × 25cm∼ 50cm × 30cm 정도의 장방형석재를 이용하여 수평을 

유지하면서 고르게 쌓아 올렸고, 틈새에는 쐐기돌을 박아 고정하였다 뒷채움석은 할석재를 

이용하여 할석재의 긴쪽과 변석을 서로 맞물리도록 쌓아 성벽을 매우 견고하게 하였다 

iv구간 면석의 두께와 길이의 비율을 상부와 히-부로 나누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iv區間 上部(단위 ’ cm ) IV區間 下部(단위 cm ) 

두께 길이 두께 길이 두께 길이 두께;길이 

20 34 1:17 28 42 1:15 
2 22 44 1:2 2 24 68 1 :2.9 
3 22 36 1 ‘ 1 .6 3 24 18 1:0.8 
4 20 48 1: 2.4 4 32 54 1 ‘ 1 .7 
5 24 44 1 1. 8 5 28 42 1:15 
6 22 42 1 1.9 6 26 48 1: 1. 8 
7 20 30 1: 1.5 7 24 44 1: 1. 8 
8 18 48 1 :2.7 8 32 38 1: 1. 2 
9 21 32 1 1.5 9 18 48 1 :2.7 
10 28 36 1 1. 3 10 24 40 1: 1. 7 
평균 21.7 39.4 1: 1 8 평균 26 44 .2 1: 1. 8 

5) v區間 (도면 11, 사진 47∼54) 

북벽에 위치하며 현재는 길이 10. 3m. 높이 Sm . 27단정도의 석축이 남아있다. 성벽의 기 

울기는 l단에서 16단까지는 약 84도를 유지하다가 17단부터는 78도의 경사도로 축조하였다 

이 구간은 30cm × 25cm∼ 50cm × 30cm정도 크기의 장방형석재를 이용하여 수평을 유 

지하면서 바른충 쌓기로 축조하였고 틈새가 벌어진 곳에는 쐐기돌을 박아 고정하였다 

V 구간 면석의 두께와 길이의 비율을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v 區間 上部(단위 : cm ) v 區間 下部(단위 cm ) 

두께 길이 두께길이 두께 길이 두께길이 

1 22 42 1: 1.9 18 62 1:3.4 
2 18 54 1 :3 2 20 44 1: 2.2 
3 14 64 1’4 6 3 16 48 1: 3 
4 22 68 1: 3.1 4 22 62 1:2.8 
5 20 48 1 2.4 5 18 62 1:3.4 
6 22 32 1: 1.5 6 18 50 1 ‘2 8 
7 12 54 1 :4.5 7 16 66 1 :4.1 
8 16 58 1:3.6 8 12 42 1:3.5 
9 14 44 1:3. 1 9 14 44 1: 3.1 
10 16 46 1:2.9 10 20 52 1:2.6 
평균 17.6 45 .2 1:3. 1 평균 17 .4 53.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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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vi區間 (도면 12. 시진 55∼6이 

북벽에 위치하며 현재는 길이 14.lm. 높이 3.4cm. 20단의 석축이 남아있다 성벽의 기울 

기는 약 80∼82도를 유지하며 성벽 윗부분으로 가면서 성내의 참호조성으로 인해 면석들이 

밀려나 있다. 

성벽은 크기가 30cm × 20cm∼65cm × 25cm정도의 장방형석재를 변과 모를 맞추어 고르 

게 쌓아올렸고, 틈새에는 쐐기돌을 박아 고정하였다 현재 중앙부는 면석이 무너져 뒷채움석 

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뒷채움석은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하여 자연석의 긴쪽과 변석을 서로 

맞물리도록 쌓아 성벽을 매우 견고하게 하였다 

vi구간 변석의 두께와 길이의 비율을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vi 區間 上部(단위 cm) vi 區間 下部(단위 ’ c m ) 

두께 길이 두께길이 두께 길이 두께길이 

1 14 48 1 3.4 1 20 46 1:2.3 
2 18 48 1 2. 7 2 22 32 1: 1 5 
3 18 50 1: 2.8 3 16 56 1: 3.5 
4 18 38 1: 2. 1 4 16 50 1:3. 1 
5 16 58 1: 3.6 5 18 54 1:3 
6 16 36 1: 2 3 6 18 58 1:3 2 

7 24 56 1: 2 3 7 16 44 1 ‘ 2 8 
8 18 54 1 2.3 8 16 38 1 :2.4 

9 18 48 1:2.7 9 20 58 1:2 9 

10 22 28 1:13 10 20 52 1:2.6 
평균 18.2 46.4 1: 2.6 평균 18. 2 48.8 1:2.7 

V. 採集遺物

성동리산성에서는 성내외에 교통호, 참호 등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유물들이 

노출되었다 유물들은 대부분 파편으로 채집되었고 기와와 토기류가 주종을 이루며 숭녕중보 

(累寧重寶) 1점이 채집되었다 2이 

1‘ ![類

이번 조사에서 채집된 기와는 대부분 평기와이며 “使令”銘 명문기와가 1점 채집되었다 평 

20) 성내에서 철솥이 매장문화재로 신고된 바 있다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중요 발견 매장문화재 도록』제l집, 1989. 2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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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에 시문된 문양은 주로 선문계열(직선문 · 사선문), 격자문계열(정격자문 ·사격자윤) 등 

이 주종을 이룬다, 기와 표면의 색깔은 회청색과 회백색계열이 주를 이루고 적갈색 연질기와 

류도 몇 점 채집되었다 

기와는 성내외에서 많은 양이 채집되었으나 대표적인 문양을 선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채집한 기와류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지표 채집 기와 분류표 

평기와 

1) 線文

@ 直線文

k-그 양 

λι‘드J-
직선문 

사선문 

격자문 
정격지문 

사격자문 

복합문 A 

복합문 B 
복합문 복합문 C 

복합문 D 

복합문 E 

명문기와 

합 계 (%) 

암키와 

16 
26 

6 
13 
5 
2 
2 

2 

73(92.4) 

수키와 소계 합계(%) 

16 44 
2 28 (55 .6) 

6 20 

14 (25.3) 
5 
3 14 
2 
2 (17.9) 

2 
1 1(12) 

6(7.6) 79(100) 

탑본 1-CD (사진 81-CD)은 회청색 경질의 직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알갱이 

가 들어간 점토질이다 등변의 전면에는 두께 0.2cm의 직선문을 0 .5cm 간격으로 시문하였 

다 등면 일부에는 시문구를 사용하면서 일정한 방향을 유지하지 못해 문양이 사선문의 형태 

로도 나티난다 손누름자국이 4개 정도 나타난다 

내림면 상단 1. 5cm구간은 본래 직선문을 시문하였다가 고운 솔로 쓸어내 문양을 지웠다 

내림면의 일부는 바탕흙을 덧대어 0.3cm정도의 턱을 만들었다 내림변 전변에는 사선문이 

0 .3cm 간격으로 음각되었으나 일부는 지워진 상태이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 와도를 이용해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내변에는 포혼이 있으나 빗질로 인해 대부분이 지워졌다 또한 너비 0 .5cm. 길이 9cm의 홈 

들이 7cm의 간격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원통형 와통 자체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길이 

16cm. 너비 18cm. 두께 1. 3∼ 1.7cm 

탑본 1-(2) (사진 81-(2))는 회청색 경질의 직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기는 석영알갱이 

가 포함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변에는 두께 0.3cm의 직선문이 0.8cm 간격으로 시문되 

343 



었으나 전체적으로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시문이 되지 않았다. 내림면의 상단 1.5cm 

구간은 본래 직선문을 시문하였다가 고운 솔로 쓸어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림면은 거칠며 1 

줄의 직선문이 음각되어 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일부분 

에서는 0.3cm 너비로 와도가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나티난다, 그 후 다시 내면방향의 측면 

을 정변하였다 내면에는 포흔과 너비 0.5cm의 분할선, 포목의 접합흔이 남아 있다 또한 

바탕흙을 접합한 후 정면하지 않아 너비 0.5cm. 길이 0.2cm의 흠이 가로방향으로 남아있 

는 것이 관찰된다 길이 12.5cm. 너비 20cm. 두께 1.2cm 

탑본 1-@(사진 81-@)은 회청색 경질의 직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자잘한 석영알 

갱이가 포함되어 있다 등변의 전변에는 두께 0. 3cm의 직선문을 0.7cm 간격으로 시문하였 

다 문양의 상변을 손으로 누른 자국과 와도로 직선문을 분할한 지국이 남아있다. 내림면은 

와도를 이용해 4번에 걸쳐 매끄럽게 다듬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 와도를 이용해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히였다 

그리고 다시 등 · 내면방향을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이 있으나 빗질로 인해 일부 

가 지워졌다 포를 덧댄 접합흔이 남아있다 길이 16cm. 너비 llcm ‘ 두께 1.3cm 

탑본 2-φ(사진 81-@)은 회백색 경질의 직선문 암키와편이다 가는 석영알갱이가 포함된 

점토질의 바탕흙을 사용하였다 등변에는 두께 0. 3cm정도의 직선문을 0.2cm 간격으로 시문 

하였다‘ 내림면 상단 2.5cm 구간은 본래 직선문이 시문되어 있었으나 고운 솔로 쓸어내 깨 

끗이 다듬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내림면은 거칠게 조성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다시 등 · 

내면방횡t을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변에는 포흔이 있으나 빗질로 인해 대부분이 지워졌다 포 

를 덧댄 접합흔이 남아있다 길이 llcm. 너비 13cm. 두께 1. 6cm 

탑본 2-@(사진 81-(5))는 회청색 경질의 직선문 암키외편이다 바탕흙은 자잘한 석영알갱 

이가 포함되어 있는 점토질이다 등변에는 두께 0.2cm정도의 직선문을 0.4cm 간격으로 시 

문하였다 등변의 일부에는 자연유가 배어나와 있다 내림면은 등면에 비해 0.2cm정도 높게 

턱을 만들었고 내림면의 전면은 모두 파손되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으며 내면 

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혼이 남아 있으나 빗질로 인해 약하게 관찰 

된다 사선방향의 포를 덧댄 접합흔과 분할선이 남아있다‘ 길이 13cm. 너비 llcm . 두께 

1. 5cm 

탑본 2 @(사진 83-(D)은 회청색 경질의 직선문 암키와펀이다 등변 일부는 밝은 회색을 

띠기도 한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알갱이가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변에는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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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cm정도의 직선문을 0.6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일부에는 세로방향의 선이 더해지기도 

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내변에 

는 고운 포흔과 분할선이 남아있다 길이 9cm. 너비 12cm . 두께 1. 7∼2 2cm 

탑본 2-@(사진 83」2))는 적갈색 연질의 직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고운 모래가 들어 

간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두께 0.5cm의 직선문을 1∼ 1 .5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또한 와 

도로 선을 그어 직선문을 절단한 흔적이 나타난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등·내면 

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빗질흔이 관찰된다 또한 길이 3.5cm 

의 사선방향 찰과선이 남아있다 길이 9cm . 너비 13cm . 두께 1.9cm 

탑본 3-CI) (사진 83 @)은 회청색 경질의 직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자잘한 석영알갱 

이가 포함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변에는 선이 굵은 직선문을 시문하였다 내림면은 3번 

에 걸쳐 매끄럽게 다듬었다, 

측면은 남아 있지 않다 내변에는 포흔이 있으나 빗질로 인해 지워졌다 길이 13cm. 너비 

9cm. 두께 1.6cm 

탑본 3-(2) (사진 83-@)는 회청색 경질의 직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으로는 가는 석영알 

갱이가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동변에는 두께 0.3cm정도의 직선문을 0. 8cm 간격으로 

시문하였는데 문양 상면을 빗질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등 · 내 

면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하지만 와도를 중간에 멈췄는지 중간부분에 단이 지어 

있다 내면에는 빗질로 고운 포흔의 일부가 지워졌다 또한 너비 0.5cm정도의 분할선이 남 

아있다 길이 10 5cm. 너비 lOcm. 두께 1.5cm 

탑본 3-@(사진 83-(5))은 회청색 경질의 직선문 암키와편이다. 가는 석영알갱이가 들어있 

는 점토질의 바탕흙을 λF용하였다 퉁변에는 두께 0.2cm정도의 직선문을 0.4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내림면 주위는 시문된 문양을 지우고 와도로 등 • 내면을 깎아내어 두께를 

0.6cm정도로 조절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퉁 • 내 

면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변에는 포흔과 함께 너비 lcm. 길이 4cm정도의 흠 

이 남아있다 길이 lOcm. 너비 lOcm . 두께 0. 6∼1 4cm 

탑본 3-@(사진 83-®)는 회청색 경질의 직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접토질이며 자잘 

한 석영알갱이가 포함되어 있다. 등면에는 두께 0.2cm정도의 날카로운 직선문을 0.4cm 간 

격으로 시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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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퉁 · 내면 

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변에는 고운 포흔과 너비 0.2cm. 길이 2.5cm정도의 

세로방향 흠이 남아있다 길이 9.5cm. 너비 5.5cm. 두께 1.4cm이다 

탑본 3-® (사진 83-CV)는 회청색 경질의 직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알갱이 

가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변에는 두께 0.3cm정도의 직선문을 0.5cm 간격으로 시 

문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1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등 · 내 

변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고운 포흔이 남아 있으며 너비 0 . 5cm정도의 

분할선이 관찰된다 길이 12.5cm. 너비 5.5cm. 두께 1.2cm 

탑본 4-CD (사진 83-@)은 황갈색 경질의 직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자잘한 석영알갱 

이가 들어간 점토질이 사용되었다 등면에는 두께 0.2cm정도의 날카로운 직선문을 0.3cm 

간격으로 시문하였는데 시문구 타격시 힘때문에 등변에 각이 져 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다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등 · 내면방 

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빗질흔이 있으며, 가로방향의 찰과선이 

남아있다. 길이 8.5cm, 너 비 8.5cm. 두께 1. lcm 

탑본 4--(2) (사진 83-®)는 회청색 경질의 직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으로는 가는 석영알 

갱이가 포함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변에는 두께 0.2cm정도의 직선문을 0.3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내림면는 거칠게 만들었다‘ 

측면은 남아 있지 않다 내변에는 포흔과 빗질혼이 잘 남아 있다. 또한 길이 0 3cm, 너비 

0 . 3cm정도의 사선방향 흠이 남아있다 길이 Scm. 너비 Scm, 두께 O. Scm 

탑본 4-®(사진 83 @)은 회청색 경질의 직선문 암키와편이다 점토질의 바탕흙에는 가는 

석영알갱이가 포함되어 있다 등면에는 두께 0.2cm정도의 직선문을 0.5cm 간격으로 시문하 

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를 이용해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내면에는 거친 포흔과 분할선이 남아있다 길이 Scm, 너비 5cm. 두께 0.9cm 

탑본 4-@(사진 83-QD) 는 회청색 경질의 직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자잘한 석영알갱 

이가 포함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동면에는 두께 0.2cm정도의 직선문을 0.3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내면에는 포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길이 6cm. 너비 4.Scm. 두께 O.Scm 

@ 춰線文 

탑본 4-®(사진 85-φ)는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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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가는 석영알갱이가 포함되어 있다 등면의 전변에는 두께 0 . 2cm의 날차로운 사선문 

을 0.8∼ l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문양은 끈을 꼬아 새긴 것 같아 마치 승문기와와 유사하 

다 내림면 상단 1.5cm 구간은 본래 사선문을 시문하였다가 고운 솔로 쓸어내 문양을 지워 

매끄럽게 다듬고 내림면은 와도로 3번에 걸쳐 정면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동 · 내 

면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변에는 포흔이 남아있다 길이 17. Scm. 너비 

14.Scm. 두께 1.8cm 

탑본 5-CD (사진 85-(2))은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수키와편이다. 내변에는 상당부분이 검은 

색을 띤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알갱이가 포함된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두께 0. 3∼O 5cm정도 

의 사선문을 0.7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사선의 모양이 끈을 꼬아 새긴 것 같아 마치 승문 

기와와 유사하다 문양을 풍면전체에 시문하였다 동면 일부에 손가락으로 누른 자국이 너비 

1.5cm ‘ 길이 5.5cm정도 남아있다 내림면은 매끄럽게 다듬었는데 한쪽을 둥그렇게 말리듯 

하여 퉁면과 단을 만틀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등 · 내면 

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빗질흔이 남아있다 길이 12cm. 너비 

12cm. 두께 1.4cm 

탑본 5-(2) (사진 85-®)는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으로는 가는 석영알 

갱이가 포함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동면에는 두께 0.2cm정도의 사선문을 0. 8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그 문양이 끈을 꼬아 새긴 것 같다, 문양의 위쪽에는 손누름자국과 와도로 사선 

을 절단한 자국이 남아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퉁 • 내 

면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변에는 포흔과 너비 0 . 2cm의 포목접합흔이 남아 있 

다 또한 세로방향의 찰과선과 분할선이 관찰된다 포목의 접합흔을 경계로 포목의 형태가 

바뀌는 것으로 보아 2장이상의 포를 덧대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길이 10.Scm . 너비 

10.Scm . 두께 1.4cm 

탑본 5-®(사진 85-@)은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모래가 포함 

된 점토질이다 등변에는 두께 0.3cm정도의 사선문을 l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사선의 좌 

우가 끈을 꼬아 만든 것과 같아 마치 승문기와와 유사하다 

측면은 남아 있지 않다‘ 내변에는 고운 포흔이 남아있다 길이 8cm . 너비 6cm. 두께 0.2 

∼ 1.lcm 

탑본 5-@) (사진 85-(5))는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자잘한 석영알 

갱이가 포함되어 있다 둥변에는 두께 0 .2cm의 날카로운 사선문을 0.7cm 긴격으로 시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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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끈을 꼬아서 타날한 것과 비슷하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등 · 내 

면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변에는 포흔과 너비 0.2cm정도의 세로방향의 포목 

매듭혼이 남아 있으며 너비 0.3cm의 분할선이 관찰된다. 길이 6cm . 너비 7cm. 두께 0. 6∼ 

l.2cm 

탑본 6-Ci) (사진 87-φ)은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점토질의 바탕흙을 사용하 

였으며 가는 석영알갱이가 포함되어 있다 등면의 전변에는 두께 0.2cm의 사선문을 0. 5cm 

간격으로 시문하였는데 표면에는 자연유가 배어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측면을 매 

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고운 포흔과 빗질흔적이 남아있다 자연유가 배어나와 있다 길 

이 15cm ‘ 너비 16cm. 두께 l. 5cm 

탑본 6 @(사진 87 @)는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알갱이 

가 들어간 점토질이 사용되었다 퉁변에는 두께 0 3∼O 5cm의 사선문을 0.4cm 간격으로 시 

문하였다 문양을 등면전체에 시문하고 난 뒤 손가락으로 기와를 누른 손누름지-국이 4군데나 

관찰된다 내림면은 와도로 3번에 걸쳐 곱게 다듬고 고운 솔로 쓸어낸 흔적이 남아 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 내림면 부근에서는 측면의 1/5정도로 와도를 넣은 후 중앙으로 

가면서 측면전체를 와도로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와도로 자른 후 측면을 매끄 

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빗질흔이 남아있다‘ 길이 14cm ‘ 너비 14cm. 두께 l. 6cm 

탑본 6-®(사진 87-®)은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가는 석영알갱이가 포함되 

어 있는 점토질의 바탕흙을 사용하였다 등변에는 두께 0.3cm정도의 사선문을 0.5cm 간격 

으로 시문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등 ·내 

변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변에는 포흔과 세로빙향의 찰과선이 남아있다 길이 

13cm ‘ 너비 8cm. 두께 l. 2cm 

탑본 6-@(사진 87-@)는 적갈색 연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가는 모래가 포 

함되어 있다‘ 등면에는 두께 0. 3cm정도의 사선문을 0.6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측면을 매 

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가로방향의 찰과선 · 손누름자국이 남아있다 길이 lOcm. 

너비 7cm. 두께 l. 3cm 

탑본 6-(5) (사진 87-(5)) 는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알갱이 

가 들어간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두께 0 3∼0 4cm의 사선문을 0.8cm 긴격으로 시문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 측면의 1/2정도로 와도를 넣은 후 기외를 분할하였다 내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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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운 포흔이 남아있다 길이 9.5cm . 너비 9. 5cm. 두께 1. 5cm 

탑본 6-®(사진 87-®)은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가는 모 

래가 포함되어 있다. 등변에는 두께 0. 3cm정도의 사선문을 0. 5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문 

양상면을 빗질하여 문양이 지워졌고 일부에는 포흔이 나타난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한 후 다시 등 

면과 내면을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고운 포흔과 세로방향의 찰과선이 남아있 

다‘ 길이 10.5cm. 너비 5.5cm. 두께 1. 7cm 

탑본 7-(1) (사진 87-(J))은 회청색 연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모래가 섞여 

있는 점토질이다 등변에는 두께 0.3cm정도의 사선문을 0.5cm 간격으로 시문하고 그 상면 

을 빗질한 자국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와도로 사선을 절단한 곳과 포흔이 찍혀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내면방향 

으로 한번 더 깎아내어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이 남아있다 길이 llcm, 너비 

6cm. 두께 1. 4cm 

탑본 7-@(사진 89-(1)) 는 회갈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자잘한 석영알 

갱이가 포함되어 있으며 접토질이다 등면 전변에 두께 0.3cm정도의 사선문을 0.8cm 간격 

으로 시문하였는데 손누름자국으로 인해 문양의 일부가 지워졌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히-고 등 ·내면 

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이 남아있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길이 

14cm. 너비 lOcm . 두께 1.8cm이다 

탑본 7-®(사진 89-@)은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으로 가는 석영알갱 

이가 포함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변에는 두께 0.5cm정도의 사선문을 lcm 간격으로 시 

문하였다 문양은 비교적 고르게 시문되었고 표변에 길이 1.5cm. 너비 0. 5cm의 구멍이 패 

여 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오}를 분할하고 등 · 내면 

벙향은 한번 더 와도로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세로방향의 찰과선이 남아있다‘ 

길이 13cm. 너비 12cm . 두께 l .4cm 

탑본 7-@(사진 89-®)는 황갈색 연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기는 석영알갱이 

가 포함된 점토질이다 등변에는 두께 0.5cm정도의 사선문을 lcm 간격으로 시문하였는데 

일부 포혼이 찍혀있다 내림면은 와도로 깎아 매끄럽게 다듬었고 측면으로 가면서 내림면의 

각을 줄여 마치 원형처럼 조성히였다 내림면의 측면에도 포흔이 찍혀있다‘ 

측면은 남아 있지 않다, 내변에는 포흔이 나타나지만 사선방향의 빗질흔에 의해 대부분 지 

워졌다 너비 lcm정도의 분할선이 남아있다 길이 9.5cm. 너비 13cm. 두께 1. 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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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본 7-(5) (사진 89-@)는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자잘한 석영알갱이가 포함 

되어 있는 점토질의 바탕흙을 사용하였다 등변에는 두께 0. 3∼O 5cm의 사선문을 0. 7∼ lcm 

간격으로 시문하였는데 문양 상면을 손으로 누른 자국이 관찰된다 내림면은 와도로 매끄럽 

게 다듬어 정변하였다 

측면은 남아 있지 않다. 내면에는 고운 포흔과 사선방향의 찰과선이 남아있다. 길이 9.5cm. 

너비 8.5cm. 두께 2.4cm 

탑본 7-®(사진 89-(5))은 적갈색 연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가는 모래가 포 

함되어 있으며 점토질이다 등변에는 두께 0.3cm정도의 사선문을 lcm 긴격으로 시문하였는 

데 등면 일부가 깨져 나가고 모래들이 표면으로 나와있다 

측면은 남아 있지 않다. 내면에는 포흔이 있었으나 빗질에 의해 대부분 지워졌고 가로방향 

의 찰과선이 남아있다‘ 길이 9cm ‘ 너비 8.5cm ‘ 두께 0.8cm 

탑본 7-(J) (사진 89-®)은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알갱이 

가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변에는 두께 0.5cm의 사선문을 lcm 간격으로 시문히였 

는데 문양을 시문한 후 손으로 누른 자국이 관찰된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 두께전체의 1/5정도를 외도로 그었다가 점차로 측면전체를 한 

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내면에는 고운 포흔이 남아있다 길이 

7.5cm. 너비 7cm ‘ 두께 1.lcm 

탑본 8-CD C사진 89-Cl))은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고운 모래가 들어 

간 점토질이다 등변에는 두께 0.2cm의 사선문을 0.6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문양을 시문 

한 후 고운 솔질로 다듬은 흔적이 있다 

측면은 한쪽이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등 • 내 

면방횡t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중앙부에는 1줄의 음각선과 사선방향의 빗질흔이 나타 

난다 내면에는 고운 포흔이 남아있다 길이 10.5cm. 너비 7.5cm. 두께 1.3cm 

탑본 8-(2) (사진 91-CD)는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자잘한 석영알 

갱이가 포함되어 있으며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두께 0.2cm정도의 사선문을 시문하였다‘ 일 

부에는 호형의 선문이 더해지기도 하였고 포흔과 손누름자국이 나타난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고운 포흔과 분할선이 남아있다 길이 lOcm. 너비 lOcm. 두께 0. 8∼ 

1.4cm 

탑본 8-@(사진 91-(2))은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가는 석영알갱이가 들어간 

점토질의 바탕흙을 사용하였다 퉁변에는 두께 0.2cm의 사선문을 0.2cm 간격으로 시문하였 

는데 문양 상면을 손으로 누른 자국이 2군데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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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동면과 내 

면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변에는 포흔과 가로방향의 찰과선이 남아있다. 길이 

llcm. 너비 10.5cm. 두께 1∼ 1 .8cm 

탑본 8-@(사진 91-®)는 적갈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알갱이 

가 들어간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두께 0 . 2cm의 사선문을 0.4cm 간격으로 불규칙하게 시문 

하였는데 와도로 문양 상면을 그은 자국이 관찰된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외를 분할하고 빗질하여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변에는 포혼과 빗질흔이 남아있다 길이 lOcm . 너비 0 .2cm의 분할선 

이 관찰된다 측면분할시 밀린 바탕흙이 한쪽에 접혀있다. 길이 12cm. 너비 12.5cm, 두께 

1.1 ∼1.4cm 

탑본 9 @(사진 91-@)은 회백색 연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가는 모래가 포 

함되어 있다 등변에는 두께 0.3cm정도의 사선문을 0.5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등면방향 

으로 한번 더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가로방향의 찰과선이 남아있다‘ 길이 7cm. 너비 

8cm, 두께 0. 6∼ lcm 

탑본 9-(2)(사진 91-(5))는 황갈색 연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모래가 들어 

간 점토질이다 등변에는 두께 0.2cm의 사선문을 0.5cm 간격으로 시문하였는데 문양의 모 

습이 희미하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변에는 포흔이 남아있지만 손질에 의해 희미해졌고 너비 0.4cm ‘ 깊이 O.lcm의 

분할선이 관찰된다 길이 4cm . 너비 6.5cm. 두께 0.7cm 

탑본 9-@(사진 91 @)은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자잘한 

석영알갱이가 포함되어 있다‘ 동면에는 두께 0. 4cm의 사선문을 0.7cm 간격으로 시문하였 

다 

측면은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퉁면과 내면방향은 한번 더 

다듬었다. 내변에는 포흔이 남아있다. 길이 3.3cm . 너비 5cm ‘ 두께 0. 7∼ lcm 

탑본 9-@(사진 91-(7))는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내면은 적갈색을 띠고 있 

다. 바탕흙은 가는 모래가 들어간 점토질이다. 동변에는 두께 0.3cm의 날카로운 사선문을 

l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외를 분할하고 내면방향 

은 한번 더 다듬었다 내변에는 포흔이 나타나지만 빗질흔에 의해 일부는 지워졌고 대체로 

희미하게 관찰된다 길이 5cm. 너비 7cm , 두께 11.l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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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본 9-(5)(사진 9 1-®)는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자잘한 석영알 

갱이가 포함되어 있으며 점토질이다 등변에는 두께 0.2cm정도의 사선문을 0.3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측면은 남아 있지 않다 내면에는 포흔이 남아있다 길이 4cm. 너비 6cm. 두께 0.6cm 

탑본 9-®(사진 91-@)은 회청색 경질의 사선문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가는 모래가 포 

함되어 있다 등변에는 두께 0.2cm의 선문을 0.2cm 간격으로 시문하였다. 문양이 불규칙하 

고 문양상면을 빗질하여 마멸이 심해서 정확하게 관찰하기 어렵다‘ 시문구 사용으로 인해 2 

단의 각이 져 있고 측면 처리할 때 밀린 바탕흙이 단을 이루고 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어 기와를 분할한 후 측면을 사선 

방향으로 빗질하여 다듬었다 측면분할할 때 와도로 한번에 긋지 못하고 중간에 멈춘 듯 측 

면의 바탕흙이 등면으로 밀려있다 내변에는 포흔과 사선방향의 빗질흔이 남아있다 길이 

6.5cm. 너비 7.5cm. 두께 0.6∼ 1.4cm 

2) 格子文

CD iE格子文

탑본 10-CD (사진 93-CD)은 황갈색 연질의 정격자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으로는 가는 석 

영알갱이가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 일부에는 정격지문을 시문하였다 내림면은 

와도로 깎아내고 빗질하여 다듬었다 

내변에는 포흔과 빗질흔이 남아있다 손누름자국과 사선방향의 찰과선 둥이 관찰된다 길 

이 15.5cm. 너비 9.5cm. 두께 1 7∼2 lcm 

탑본 1어2)(사진 93-(2))는 회청색 경질의 정격자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을 사 

용하였는데 자잘한 석영알갱이가 포함되어 있다 등변에는 정격자문을 시문하였는데 내림면 

조성시 너비 lcm정도가 지워졌다 바탕흙을 덧댄 흔적이 있다 내림면은 내면에서 등면을 

향해 와도로 깎아 조성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등면과 

내면방향은 한번 더 다듬었다. 내변에는 포흔과 빗질흔이 남아 있다, 포를 덧대서 접합한 흔 

적이 남아있다 길이 10.5cm. 너비 l Ocm. 두께 1. lcm 

탑본 10-@(사진 93-@)은 흑갈색 연질의 정격자문 암키와편이다 점토질의 바탕흙을 사 

용하였다 등변에는 약 0.5 × 0.5cm 크기의 정격자문을 시문하였는데 표면 일부가 깨져 나갔 

다 

측면은 남아 있지 않다 내면에는 포흔이 남아있다 길이 lOcm. 너비 8cm ‘ 두께 0. 9∼ 

1. 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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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본 11 @(사진 93-@)은 적갈색 경질의 정격자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으로는 작은 석 

영알갱이가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변 전변에 0. 7× 1.2cm 크기의 정격자문을 시문 

하였는데 문양 상변을 빗질한 흔적이 남아있다 내림면을 와도로 깎아 부드럽게 다듬은 후 

0. 3∼4cm 간격으로 사선문을 음각하였다 

내변에는 포혼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원래 내면 전체에 걸쳐 포흔이 있던 것을 빗질 등을 

통해 지워버렸기 때문에 일부에서만 나타난다 길이 9cm, 너비 13cm, 두께 0. 9∼ 1.3cm 

탑본 11-(2:>(사진 93-®)는 회청색 경질의 정격자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가는 모래 

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토질이다, 퉁면에는 매우 불규칙하게 정격자문이 시문되었는데 문양 

상면을 손으로 누른 자국이 곳곳에 있다 내립면 상단 3.5cm 구간은 본래 문양을 시문하였 

다가 문양을 지워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림변은 와도로 깎아 3번에 걸쳐 정면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등면과 

내면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변에는 포흔이 남아있으며 내림면 조성시 내변을 

향해 와도를 사용해 바탕흙이 밀려나 있다 길이 14.5cm. 너비 20cm, 두께 1.9cm 

탑본 11녕(사진 93 @)은 회청색 경질의 정격자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알 

갱이가 틀어간 점토질이 사용되었다. 등변에는 정격자문을 바탕으로 한 복합문을 시문하였 

다 내림면 상단 1.5cm 구간은 문양을 시문하지 않고 빗질로 다듬었다 내림면은 와도로 깎 

아거칠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으며 등면 

과 내면쪽으로 한번 더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길이 8cm. 너비 0.4cm의 분할선이 남아 

있다 길이 10 .5cm. 너비 9.5cm ‘ 두께 1.1 ∼1 6cm 

@ 풍때쯤子文 

탑본 12갱(사진 95-(D)은 회청색 연질의 사격자문 암키와편이다 점토질의 바탕흙을 사 

용하였는데 가는 모래가 포함되어 있다 등면에는 1× lcm 크기의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는데 

문양시문이 일정하지 않고 바탕흙을 덧댄 흔적이 남아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를 내면에서 등면으로 넣어 측면전체를 한번에 자르려고 

했으나 와도가 끝까지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내변에는 희미한 포흔과 너비 0.4cm정 

도의 분할션이 남아있는 것이 관찰된다 길이 12.5cm. 너비 16.5cm. 두께 1.8cm 

탑본 12 @(사진 95 @)는 적갈색 연질의 사격자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알 

갱이가 포함된 점토질이다 동변 전체에 1. 5× 1 5cm 크기의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는데 많이 

지워진 상태이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다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여 매끄럽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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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었다 내변에는 포흔과 사선방향의 찰과선이 남아있다. 길이 lOcm, 너비 13.5cm, 두께 

0. 8∼1 5cm. 

탑본 12-@(사진 95 @)은 적갈색 연질의 사격자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가는 모래 

가 포함되어 있다 등변에는 0. 4× 0.8cm 크기의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는데 빗질에 의해 문양 

의 일부가지워졌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등면과 

내면방향은 한번 더 다듬어 매끄럽게 처리하였다 내변에는 포흔이 희미하게 나타나며 빗질 

에 의해 많이 지워졌다. 길이 6.5cm. 너비 9cm. 두께 2.lcm 

탑본 12 @(사진 95 @)는 회청색 경질의 사격자문 암키와편이다 자잘한 석영알갱이가 

포함된 점토질의 바탕흙을 사용하였다 등면 전체에 1.5 × 0 8cm 크기의 사격자문을 시문하 

였는데 일부는 중복타날되어 있다 내림면은 와도로 깎아내 매끄럽게 다듬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내림면 하단에서 시작하여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이 남아있다 길이 lOcm, 너비 10 5cm. 

두께 1.3∼ 1.8cm 

탑본 13 @(사진 95 @)은 흑갈색 연질의 사격자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모래가 

들어간 점토질이다. 등변 일부에 1× 1.2cm 크기의 사격자문을 시문하였고 표면에 균열이 있 

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변에는 포흔과 사선방향의 찰과선이 남아있다 길이 9cm , 너비 12cm, 두께 

2.5cm 

탑본 13 @(사진 95 @)는 회청색 경질의 사격자문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으로 가는 모래 

가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 일부에 1× 1.8cm 크기의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는데 문 

양상변을 빗질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워졌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다,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매끄럽게 다 

듬었다 내변에는 포혼이 있었으나 빗질하면서 대부분이 지워진 상태이다 길이 8cm, 너비 

10.5cm. 두께 1.3cm 

탑본 13-®(사진 97-φ)은 회갈색 연질의 사격자문 암키와편이다 등면의 일부는 검은색 

을 띠기도 한다 내면은 검은색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알갱이가 들어긴 접토질이 사용되었 

다 등면 전체에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다 전체적으로 문양이 불규칙하고 깊이가 얄는데다 연 

질이어서 많이 지워진 상태이다 내림면 부근은 바탕흙을 덧댄 흔적이 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어서 분할하였으며 등변과 내변방 

향은 한번 더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빗질흔이 남아있다 길이 18cm. 너비 12.5cm,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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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1 ∼ 1.6cm 

탑본 13 @(사진 97-CZJ)는 회청색 경질의 사격자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으로는 자잘한 

석영알갱이가 포함된 점토질이 시용되었다 등변에는 1. 5× O.Scm 크기의 사격자문을 시문하 

였다. 바탕흙을 덧댄 부분에는 문양이 시문되지 않았다‘ 내림변은 와도로 깎아내 매끄럽게 

다듬은 후 내면방향으로 한번 더 깎아내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고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변에는 포흔과 길이 3cm정도의 접합흔이 관찰된다. 길이 9cm. 너비 9cm. 두 

께 1.4∼ 1.Scm 

탑본 14-CD(사진 97-@)은 회백색 연질의 사격자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모래가 

포함된 점토질이다 퉁변에는 0. 5× 0 5cm 크기의 사격자문이 시문되었다- 문양 상변을 빗질 

하여 문양이 희미해졌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와를 분할하였다 내변에 

는 포혼이 희미하게 나타나며 빗질흔은 보이지 않는다 길이 7cm, 너비 6cm. 두께 1. 6cm 

탑본 14-CZJ (사진 97-®)는 회청색 경질의 사격자문 암키와편이다 가는 모래가 들어간 점 

토질의 바탕흙을 사용하였다 등면 전체에 1× 1. 3cm 크기의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는데 문양 

상면을 빗질하고 손으로 누른 자국이 나타난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어서 기와를 분할하고 등면과 내 

면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이 희미하게 나타나며 빗질에 의해 많이 

지워졌다 길이 5cm. 너비 4cm. 두께 0.9cm 

탑본 14-®(사진 97-@)은 회색 연질의 사격자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가는 모래가 

섞여 있다 등변에는 사격자문과 정격자문을 함께 시문하였는데 등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문 

양을지웠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 와도를 내변에서 동면방향으로 넣은 후 측면두께의 2/3정도를 

자르고 분할하였다 내변에는 포혼과 빗질혼이 남아 있다 또한 길이 Scm. 너비 0. 5cm . 깊 

이 0 . 2cm의 분할선이 관찰된다 길이 8.5cm. 너비 Scm. 두께 1.lcm 

탑본 14 @(사진 97 @)는 황갈색 연질의 사격자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모래가 

포함되어 있는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변에는 1.5 × 1. 5cm 크기의 사격자문을 시문하였고 

문양 상면을 빗질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어서 분할하였다 등변과 내면방 

향은 한번 더 다듬었다. 내변에는 포흔과 빗질혼이 남아있고 길이 5cm. 너비 0.4cm. 깊이 

0.2cm의 분할선이 나타난다 길이 7cm. 너비 5cm, 두께 1. 2∼ 1. 5cm 

탑본 14-®(사진 97-@)는 적갈색 연질의 사격자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모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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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점토질이다 등면에는 사격자문을 불규칙적으로 시문하였다 표면의 일부가 깨져나가 

고 남아 있는 부분이 적어 문양의 확인이 어렵다, 

측면은 남아 있지 않다 내면에는 포흔과 빗질흔이 남아있다 길이 6cm. 너비 6cm. 두께 

0.8∼ lcm 

탑본 14-®(사진 97-®)은 회백색 연질의 사격자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모래가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등면에는 0 5 × 0.5cm의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는데 문양이 겹치 

고 남아 있는 부분이 적어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렵다 

측면은 남아 있지 않다 내변에는 포흔과 직선방향의 빗질흔이 남아있다 길이 3.5cm ‘ 너 

비 4.5cm. 두께 0. 8∼ lcm 

3) 뤘合文 

CD 짝合文 A 

탑본 15-CD(사진 99-φ)은 황갈색 연질의 복합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석영알갱이가 

포함되어 있으며 점토질이다 등면 전체에는 5겹의 마름모문이 중첩된 복합문을 불규칙적으 

로 시문하였다 타격이 고르지 못해 문양이 일정하지 않다 

측면은 한쪽만 남았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어서 기오}를 분할하고 매끄럽게 다 

듬었다 내변에는 포흔과 빗질흔이 남아있다 길이 20cm. 너비 13.5cm . 두께 2cm 

탑본 15 @(사진 99-(Zl) 는 회백색 연질의 복합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자잘한 석영알 

갱이가 포함된 점토질이 사용되었다 등면 전체에는 5겹의 마름모문이 들어간 복합문을 불규 

칙적으로 시문하였다‘ 티격시 힘이 고르지 않아 단이 져 있다 내림면은 와도로 깎고 솔질을 

하여 다듬었다 등면과 내면방향을 다시 와도로 깎아 매끄럽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를 내변에서 퉁면을 향하여 넣고 측면두께의 1/5 ∼ 1/2정 

도를 그어서 분할하고 측면을 다듬었다 등면방향은 측면이 울퉁불퉁하다, 내변에는 포흔과 

가로방향의 찰과선이 관찰된다 바팅흙이 모지라 덧댄 흔적이 남아있다. 길이 8.5cm. 너비 

14.5cm ‘ 두께 1 3∼ 1 .8cm 

탑본 15 @(사진 99-®)은 회청섹 경질의 복합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작은 석영알 

갱이가 포함되어 있다 등면 전변에는 5겹의 마름모문이 들어간 복합문을 불규칙적으로 시문 

하였다 타격이 고르지 못해 문양이 일정하지 않으며 바탕흙이 밀려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어서 기외를 분할하였다 등면과 

내면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변에는 포흔과 약한 빗질흔이 남아있다 길이 

12 5cm. 너비 lOcm. 두께 1. 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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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본 15-@) (사진 99-@))는 황갈색 연질의 복합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알갱 

이가 포함된 점토질이다. 등면 전체에는 5겹의 마름모문이 중첩된 복합문을 시문하였을 것으 

로 추정되나 문양이 중복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적어 정확하게 문양을 확인하기 어렵다. 내 

변에는 고운 포흔과 빗질흔이 남아있다. 길이 6.5cm. 너비 Gem. 두께 0.8cm 

탑본 15 @(사진 99-®)는 황갈색 경질의 복합문 암키와편이다 점토질의 바탕흙을 사용 

하였는데 가는 모래가 포함되어 있다‘ 등면 전체에 5겹의 마름모문이 들어간 복합문을 중복 

되게 시문하였다. 타격이 고르지 못해 문양이 일정하지 않으며 바탕흙이 밀려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 남아 있는 부분이 너무 작아 와도의 흔적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내변에는 포흔과 약한 빗질흔적이 남아있다, 길이 9.5cm. 너비 14cm, 두께 1.1 ∼ 

1.4cm 

@複合文 B

탑본 16-CD (사진 101-CD)은 회갈색 경질의 복합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가는 모래가 

포함되어 있다 등변 전체에 사선문과 호선문이 혼합된 복합문을 시문되었다. 타날시 힘의 

차이에 의해 바탕흙이 밀린 자국이 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를 내변에서 등변을 향해 넣은 후 측면전체를 그어서 분할 

하였다, 일부에서는 와도가 끝까지 들어가지 못한 채 기와가 분할되었다, 내면에는 포흔이 

남아있는데 빗질흔에 의해 많이 지워졌다 너비 0.3cm, 깊이 O.lcm의 분할선이 남아있다. 

길이 21.Scm. 너비 8cm, 두께 0.9cm 

탑본 16-(Zl (사진 101-CZJ)는 회백색 경질의 복합문 암키와편이다 가는 모래가 포함된 점 

토질의 바탕흙을 사용하였다‘ 등변에는 직선문 사선문, 호선문이 혼합된 복합문을 시문하였 

다 타날할 때 타격이 고르지 못해 바탕흙이 밀렸다. 내림면은 바탕흙을 덧대 높이 0 . 4cm정 

도의 턱을 만들고 거치문을 음각하였다 

측면은 한쪽만 남았는데 , 와도를 내변에서 등면을 향해 넣고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어서 분 

할하였다‘ 와도가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 분할한 흔적도 남아있다 분할한 측면은 빗질로 매 

끄럽게 다듬었다 내면에는 포흔과 사선방향의 빗질흔이 남아있다 내림면 주위는 바탕흙을 

깎아내 두께를 조정하였다. 길이 13.Scm, 너비 lOcm, 두께 1. 2∼ 1.6cm 

탑본 16 ®(사진 101 @)은 회청색 경질의 복합문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모래가 

섞여 있는 점토질이다‘ 등변에는 직선문과 호선문이 혼합된 복합문을 시문하였다 타격할 때 

의 힘에 의해 3단의 각이 생겼다. 내림면는 내면을 향해 와도로 각을 죽여 부드럽게 다듬었 

는데 바탕흙이 내면으로 밀려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았는데 , 와도를 내면에서 등변을 향해 넣고 측면의 1/2정도를 그은 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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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측면전체를 그어서 분할하였다. 분할한 측면은 빗질로 매끄럽게 다듬었다 내변에는 포흔 

과 손누름자국이 남아있다‘ 또한 내림면조성시 밀린 바탕흙이 내면으로 뭉쳐있다. 길이 

13cm. 너비 12cm. 두께 0. 9∼1 2cm 

@複合文 C

탑본 16-@(사진 101-@)는 회갈색 경질의 복합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가는 모래가 

포함되어 있다 둥면에는 어골문을 바탕으로 한 복합문을 여러방향으로 시문하였다 한쪽에 

는 바탕흙을 덧대고 다듬지 않아 표면이 고르지 못한 곳도 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은 후 기외를 분할하고 등변방향 

으로는 한번 더 다듬었다 내변에는 포흔과 가로방향의 찰과선, 분할선이 남아있다 길이 

12.5cm. 너비 4.5cm. 두께 0.7∼ 1.lcm 

탑본 16-(5) (사진 101-(5))는 회갈색 경질의 복합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모래가 

들어간 점토질이다 동면에는 어골문을 바탕으로 한 복합문이 불규칙하게 시문되어 있는데 

문양이 고르지 못해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다 와도를 이용해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어서 기와를 분할하였다, 내 

변에는 희미한 포흔과 빗질흔이 남아있다‘ 길이 8.5cm , 너비 10.5cm. 두께 1. l ∼1 7cm 

@複合文 D

탑본 17-CD (사진 101-®)은 적갈색과 회청색으로 혼합된 경질의 복합문 암키와편이다‘ 바 

탕흙은 자잘한 석영알갱이가 들어간 접토질이다. 등변에는 어골문과 유사한 복합문을 불규칙 

적으로 시문하였다. 내림면은 와도로 깎아 조성하고 내면쪽으로는 바탕흙을 덧대 0.5cm정도 

의 턱을 만들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로 측면전체를 한번에 그어서 기와를 분할하였다. 등변과 

내면방향은 한번 더 매끄럽게 다듬었는데 와도로 한번에 자르지 못한 흔적이 나타난다 내면 

에는 포흔과 빗질흔이 남아있다. 또한 너비 0 . 2cm의 분할선과 길이 6.5cm. 너비 0.3cm. 

깊이 0.3cm정도의 사선방향 흠이 나타난다. 길이 15cm. 너비 12cm, 두께 1. 4∼ 2.lcm 

탑본 17-(2) (사진 101-(JJ)는 적갈색 연질의 복합문 수키와편이다 바탕흙에는 가는 모래가 

포함되어 있다 등면 전체에 불규칙적인 선문을 시문하였는데 남아 있는 부분이 적어 정확한 

문양을 확인할 수 없다 문양상변을 약하게 빗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를 내변에서 등면을 향해 넣어 측면두께의 1/2정도를 그은 

후 분할하였다 내면에는 포흔과 빗질혼이 남아있다 길이 8.5cm , 너비 1.5cm, 깊이 

0.2cm정도의 흠이 사선방향으로 나 있는데 이 흠을 경계로 포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길이 llcm, 너비 9.5cm, 두께 1 3∼ 1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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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複合文 E

탑본 17-@(사진 103-(D)은 회백색 연질의 복합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자잘한 석영알 

갱이가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동면 일부에는 복합문을 불규칙적으로 시문하였다 여 

러방향으로 직선문이 타날되어 있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를 내면에서 퉁변을 향하여 넣고 측면두께의 1/5∼ 1/2정 

도를 그어서 기와를 분할하였다. 내면에는 포흔과 너비 0.3cm. 깊이 O.lcm의 분할선이 남 

아있다, 길이 17 .Scm. 너비 13cm. 두께 1 8∼2.lcm 

탑본 17-@(사진 103-(2))는 회백색 경질의 복합문 암키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알갱 

이가 포함된 점토질이다 동면 전체에 어골문과 정격자문이 혼합된 복합문을 시문하였다 문 

양의 형태는 0.8cm 크기의 정격자문을 길이 5cm. 너비 4cm정도로 배치하고 상하에 어골 

문이 들어간 형태이다. 문양상면을 빗질하여 문양의 일부가 지워졌고 등변의 표면 일부가 깨 

져 나갔다. 

측면은 한쪽만 남아있는데‘ 와도를 내면에서 동면을 향해 넣은후 측면의 1/3∼ 1/2정도를 

그어서 기와를 분할하였다 내변에는 포흔이 나타나지만 빗질에 의해 대부분이 지워졌다. 길 

이 8cm. 너비 3cm. 깊이 O .lcm정도의 흠이 사선방향으로 나 있다‘ 길이 18cm. 너비 

14cm. 두께 1.6∼2.lcm 

4) 명문기와 

탑본 17-@(사진 103-®)는 회흑색 경질의 “使令”銘 기와편이다. 바탕흙은 가는 석영알갱 

이가 들어간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퉁변에는 장방형의 방곽을 짜고 “便令” 명문이 좌서로 양 

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등면의 마멸이 심하고 “使”가 2/3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 완전한 형 

태를추정할수는 없다. 

측면은 남아 있지 않으며 내면에는 포흔이 관찰된다. 길이 7.5cm. 너비 10.Scm. 두께 

1.6∼2 Ocm 

2. 土器類

이번 조사에서 채집된 토기들은 전부 파편의 상태로 채집되었다 따라서 기형을 복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여기에서는 완류와 뚜껑류를 제외하고는 토기를 부위별로 나누어 간단 

히 기술하고자한다. 

1) 완류 

도변 13-CDC사진 105-CD)은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갈색인 완편으로 바탕흙에는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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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알갱이가 일부 관찰되며 연질이다 구연은 바깥에서 안으로 약간 경사지게 다듬었으며 

판판한 편이다. 외면에는 무늬가 관칠되지 않으며 내변에는 물레질자국이 남아 있다 내면 

일부에 불에 그을린 자국이 관찰된다, 추정입지름 lOcm. 두께 0.5∼0.9cm 

도면 13--(2) (사진 105-(2)) 는 외면과 속심은 회갈색, 내면은 회백색인 완면으로 구연부편이 

남아있다, 외면에 흙물이 들어 회갈색을 띤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잘 정선되어 있으며 연질 

이다 구연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단을 하나 만들며 약간의 경사를 이루고 있다. 외면에는 특 

별한 무늬가 없으며 내면에는 물레질자국이 관찰된다 추정입지름 12cm. 두께 0 8∼ lcm 

도변 13-@(사진 105-@)은 외면 내면, 속심이 모두 회갈색인 완편이다. 구연부분만 남아 

있다 바탕흙에는 자잘한 모래가 많이 섞여 있다 구연은 밖으로 약간 바라졌으며 구순에는 

한 줄의 얄은 흠이 돌아간다 외면과 내면 모두에 특별한 무늬는 없다 추정입지름 12cm. 

두께 0. 3∼0.4cm 

도변 13-@(사진 105-@)는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백색인 완편이다 바탕흙에는 석영 

알갱이가 군데군데 박혀 있으며 내변에는 흙물이 들어 있어 회갈색을 띠고 있다 구연은 안 

쪽으로 한번의 단을 만들며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경부에서부터 바라지다가 안으로 내만하 

여 0.4cm정도의 구순을 이루고 있다 외면과 내면 모두에서 특별한 무늬는 보이지 않는다 

추정 입지름 12cm. 두께 0.4cm 

도면 13-®(사진 105-@)는 외면, 내변은 적갈색이고 속심은 회색인 매우 앓은 완편이다 

구연부분만 일부 남아 있다, 바탕흙에는 자잘한 모래가 약간 섞여 있다, 구연은 심하게 밖으 

로 바라졌으며 구순은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외면과 내면 모두에서 물레질자국이 관찰된다 

추정 입지름 12cm. 두께 0.2cm 

2) 뚜껑류 

도면 13-®(사진 105-®)은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청색인 뚜껑편으로 바탕흙에는 전 

체적으로 석영알갱이가 많이 보이고 있다 뚜껑손잡이부분은 남아 있지 않다 외면 중간부분 

에는 0.4cm 간격의 2줄의 가로줄이 둘러져 있으며 남아 있는 부분의 아래부분에는 O.lcm 

간격의 2줄의 가는 가로줄이 돌아가고 있다 내면에는 손잡이 뒷부분을 거칠게 정변하였으며 

물레질자국이 관찰된다 추정입지름 13cm. 두께 0. 6∼ lcm 

도면 13-CV (사진 105-CV)은 외면은 회색에 가까우며 속심과 내변은 회백색인 뚜껑편이다 

윗부분의 손잡이는 남아 있지 않으나 손잡이가 시작되는 부분에 굵은 선이 돌아가고 있다 

2cm 아래로 점열문이 좌우 0.5cm간격으로 시문되어 있다 내면은 점열문이 시작되는 부분 

의 뒤쪽에 한번의 단을 두어 경사를 이루고 있다 물레질자국도 관찰된다 두께 0. 6∼O 8cm 

도변 13-®(사진 105-®)은 토기편 전체가 회색을 띠고 있는 경질의 뚜껑편이다 바탕흙 

360 



은 점토질로 정선되었다 외변에는 0.4cm간격의 2줄의 가로줄이 그어져 있으며, 거기에서 

1.3cm 아래에 다시 횡선과 점열문이 교대로 반복되고 있다, 두께 0.6cm 

도면 13-®(사진 105-®)는 토기편 전체의 색깔이 회청색을 띠고 있는 뚜껑편이다. 외면, 

속심, 내면의 군데군데에 석영알갱이가 박혀있으며 물레질자국이 잘 남아 있다 외면에는 좌 

우 0.8cm의 간격의 점열문 아래에 l줄의 가로선이 둘러져 있으며 0.5cm아래에 한 번의 단 

을 이루어 그 사이가 띠처럼 보이고 있다 두께 0.5cm 

3) 구연부편 

도면 14 @(사진 106-(D)은 외면과 내면은 회청색이고 속심은 회색으로 자배기의 구연부 

분만 남아 있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다 동체는 위로 올라올수록 배가 부른 형태 

이며 구연은 안에서 바깥으로 접어서 평평하게 만들었으며 구연을 만들고 남은 바탕흙을 외 

면과 접합시킨 자국이 선명하게 관찰된다 외변에는 격자를 타날하고 난 뒤 정변하면서 누른 

흔적이 나타나며 내변에는 물레질자국과 함께 고온으로 소성할 때 나온 석영알갱이들이 일부 

관찰된다 추정입지름 28cm. 두께 0.3 ∼0 5cm 

도면 14-@(사진 106-(Z))은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청색인 병편으로 구연부가 전부 남 

아있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다 동체는 둥글며 경부에서 구연은 약간 바깥으로 

바라진 상태로 연결되었고 구순은 다시 안쪽으로 경사를 이루면서 들어가있다. 동체의 외면 

에는 그어서 생긴 가로선이 3줄 들어가 있으나 현상태로는 일정한 규칙성을 찾기 어렵다 외 

면과 내변 모두에 정면한 흔적이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울퉁불퉁하다 입지름 

5cm, 두께 0. 5∼0.6cm 

도면 14-@(사진 106-@)는 외면과 내면 모두 진한 회청색이고, 속심은 지주색이며 구연 

과 경부가 잘 남아 있는 대형호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어 있으며 아주 단단한 경질이다‘ 배 

가 부른 동체에서 경부는 거의 수직으로 3cm정도 올라가며 여기에서 구연이 급하게 바깥으 

로 바라졌다 구순은 동체와 거의 수직으로 만들어졌는데 두줄의 흠이 돌아간다 구연이 바 

깥에서 안쪽으로 연결되면서 약간의 흠을 이루었다. 외변에는 동체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유 

사승석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경부에는 물레질자국이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자연유가 배어나 

와 있다 내면에는 소성할 때 갈라진 틈으로 석영알갱이가 빠져나와 있으며 물레질자국이 선 

명하게 남아있다 추정입지름 22cm. 두께 0.8cm 

도면 14-@(사진 106-@)는 외면, 내면, 속심이 모두 적갈색인 구연부편이다 바탕흙에는 

자잘한 석영알갱이가 많이 박혀 있다 구연은 바깥으로 바라졌으며 구순은 판판하게 눌러서 

처리하였다 외면에는 약하게 물레질자국이 관찰된다 추정입지름 12cm, 두께 0.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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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5) (사진 106→@)는 외면과 속심 내면이 모두 회색인 구연부편이다 바탕흙에는 

지잘한 석영알갱이들이 많이 박혀있어 정선되어 있지 않다 구연은 경부에서부터 바라지다가 

다시 안으로 내만히-고 있으며 여기에서 다시 0.4cm정도의 구순을 만들었다 구순은 바깥에 

서 안쪽으로 경사가 심하며, 하나의 단을 이루고 있다 외면과 내면 모두 특별한 무늬는 관 

찰되지 않는다 두께 0.5cm 

도면 14-@(사진 106-@)은 외면, 내면은 회갈색, 속심은 적갈색인 구연부편이다 외면에 

는 흙물이 들어있다 바탕흙은 대체로 정선되어 있으며 운모가 관찰된다 구연은 경부에서부 

터 바깥으로 바라졌으며 약 0.8cm 정도의 둥근 구순을 만들었다 외면, 내면 모두 특별한 

무늬는 관찰되지 않는다 두께 0.5cm 

도변 14-CV (사진 106 @)은 외면 , 속심 , 내변 모두 회색인 구연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 

어 있으며 운모기- 관찰된다 경부에서 구연으로 연결되면서 한 줄의 돌대가 돌아가면서 구순 

은 밖에서 안으로 밀어서 판판하게 처리했으며 약하게 흠이 하나 돌아 간다 구연과 내면이 

연결되면서 깊은 흠이 돌아가 단을 형성하고 있다 외면에는 파도문을 그어서 시문하였다 

두께 0.8cm 

도면 14-@(사진 106 @)은 외면과 내변은 진한 회청색이고 속심은 지주색인 구연부편이 

다 바탕흙은 정선되어 있으며 경질이다 구연은 경부에서부터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면서 연 

결되다가 끝부분이 바깥쪽으로 약간 바라졌다 구순은 퉁글게 처리되었으며 구연과 연결되는 

내면에 한줄의 흠이 돌아가 단을 형성하고 있다, 외면에는 전체적으로 자연유가 배어나와 있 

다 추정 입지름 12cm . 두께 0.6cm 

도변 14 @(사진 106-®)는 외면과 내면은 진한 회청색‘ 속심은 자주색인 구연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어 있으며 약간의 석영알갱이가 관찰되기도 한다 아주 단단한 경질이다 구 

연은 바깥쪽으로 바라졌으며 구순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서 판판하게 처리하였다 외변 

에는 선명한 물레질지-국이 관찰된다 두께 0.8c m 

도면 14-®(사진 106-®)은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청색인 구연부편이다 바탕흙에는 

자잘한 석영알갱이들이 섞여 있다 동체에서 바깥으로 약간 바라져서 구연이 있다 구순에는 

흠이 한 줄 돌아가 단을 이루고 있으며 구연과 연결된 내변에도 흠이 나 있다. 외면과 내면 

모두 물레질자국이 관찰된다 추정 입지름 14cm ‘ 두께 0.7cm 

도면 14-@(사진 106-@)은 외면과 내면은 진한 회청색이고 속심은 자주색인 구연부편이 

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으며 아주 단단한 경질이다 외면, 내면 모두 자연유가 

배어나와 있다 동체는 배가 부른 것으로 보이며 구연은 동체에서 바깥으로 둥글게 바라지면 

서 연결된다 구순은 곧게 올라가고 판판하게 눌러서 마무리하였다 구연과 내면이 만나는 

부분에 한줄의 흠이 돌아가면서 단을 만들었다 추정입지름 14cm. 두께 0.5∼0.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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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 @(사진 106-@)는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청색인 병편으로, 구연 일부가 남 

아 있다. 바탕흙은 점토질이며 내면에는 소성할 때 빠져나온 굵은 석영알갱이 한 개가 관찰 

된다- 구연은 경부에서부터 약간 밖으로 바라져서 올라가며 구순은 둥그스름하게 눌러서 처 

리하였다 외면과 내면 모두에 선명한 물레질자국이 남아 있다 추정입지름 6cm. 두께 

0.5cm 

4) 경부편 

도면 15-CD (사진 107-CD)은 외면과 내면은 회청색, 속심은 자주색인 경부편이다, 대형호편 

으로 보인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다 경부는 동체에서 곧게 올라간다‘ 외면에는 

0. 1× O lcm 정도의 자잘한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특히 경부에는 물레질자국이 선명하 

다 내면에도 0.2× 0 3cm 정도의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바탕흙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 

추정목지름 22cm. 두께 0.6∼0.8cm 

도변 15-(2) (사진 107-(2))는 외면과 내면은 회청색이고 속심은 자주색인 경부편이다 바탕 

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으며 경부는 곧게 올라간다 외면에는 약 lcm정도의 간격을 두고 

두 줄의 얄은 흠이 돌아가며 물레질자국도 관찰된다 내변에도 역시 물레질자국이 남아 있는 

데 정면하는 과정에서 도구를 사용하여 깊게 누른 자국이 3군데에서 나타난다 두께 0. 6∼ 

0.8cm 

도면 15녕(사진 107-®)은 외면, 내면은 진한 회청색 , 속심은 자주색인 편병의 동체부편 

과 경부편이다 일부만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형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삼각편병이나 

사각편병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으며 군데군데 소성할 때 갈 

라진 틈으로 석영알갱이가 빠져나와 있다 동체는 곧게 올라가다가 안쪽으로 둥글게 쩍어지 

며 다시 경부에서 곧게 구연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외면에는 앓게 가로로 선이 돌아가 

며 물레질자국이 관찰된다 내변에는 물레질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두께 0. 5∼O 6cm 

도면 15-@ (사진 107-@)는 외면과 내면은 회청색이고 속심은 자주색인 경부편이다 바탕 

흙은 정선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동체와 연결된 경부는 급하게 밖으로 바라진 상태이다‘ 

외면과 내면 모두에서 선명한 물레질자국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내면에는 내박자로 친 후 

정변하면서 그것을 지운 흔적이 남아 있다 추정목지름 18cm. 두께 lcm 

도면 15-®(사진 107-®)는 외면, 내면은 회청색, 속심은 자주색인 경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다. 외면에는 가로로 3줄의 부드러운 파도무늬가 그어져 있으며 물레질 

자국도 관찰된다- 내변에도 물레질자국이 관찰된다. 두께 0.7∼ lcm 

도면 15-®(사진 107-®)은 외면, 속심 , 내면이 모두 회청색으로 경부편이다 바탕흙은 점 

토질로 정선되어 있다. 경부는 곧은 편이며 통체부분에는 세로 직선문이 일부 시문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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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부만 남아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내변에는 정면한 흔적이 남아 있는데 깔끔하게 

처리되지 않아 군데군데 울퉁불퉁하다. 두께 0. 8cm 

도면 15-(7) (사진 107-(7))은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색인 경부편이다 바탕흙은 접토질 

로 정선되었다 외변에는 0.3 × 0 3cm크기의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일부는 정면하는 과 

정에서 많이 지워진 상태이다 내변에도 사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물레질자국도 일부 관 

찰된다 두께 0. 3∼O 5cm 

도면 1 5-® (사진 107-®)은 외면, 속심 , 내면이 모두 회갈색으로 경부만 남아 있다 바탕 

흙에는 자잘한 모래가 섞여있다 동체는 둥글게 벌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동체에서 경부는 거 

의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다 외변에는 무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면하는 과정에서 지워 

져 자세히 관찰되지 않는다 내변에는 물레질자국이 관찰된다 두께 0.6cm 

도면 15 @(사진 107-®)는 외면, 속심, 내변이 모두 회색인 경부편이다 바탕흙에는 모래 

가 많이 섞여 있다 경부는 비교적 곧게 올라가며 남아 있는 상태로 보아 구연은 약간 바깥 

으로 바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외면과 내면 모두에서 물레질자국을 관찰할 수 있다 두께 

0.8cm 

도면 15-@) (사진 107-@))은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적갈색으로 경부편이다 바탕흙은 점 

토질로 잘 정선되어 있다 동체에서 경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구연부분으로 갈수록 바 

라진 형태이다 외면에는 직선문이 세로로 시문되어 있는데 정면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워졌 

다. 내면에는 물레질자국이 남아 있다, 두께 0.6cm 

5) 동체부편 

도면 16-CD (사진 108-〔D)은 외면, 내면, 속심이 모두 적갈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에는 

자잘한 석영알갱이들이 많이 섞여 있다‘ 외면에는 승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이미 많이 지워져 

서 잘 보이지 않는다 내변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다 두께 0 7∼0 8cm 

도면 16-(Z) (사진 108-(2))는 외면과 내면 속심이 모두 적갈색인 동체부편이다 저부와 연 

결되는 부분으로 보인다 바탕흙에는 자잘한 석영알갱이들이 많이 섞여 있다 외면, 내면 모 

두 특별한 무늬는 발견되지 않는다 내면에는 물레질할 때 생긴 흠이 관찰된다 두께 0. 6∼ 

0.7cm 

도면 16-®(사진 108-®)은 외면과 내면은 적갈색이고 속심은 회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 

흙에는 석영알갱이들이 많이 섞여 있다 외면과 내면 모두에 특별한 무늬는 없다 이미 많이 

구른 상태로 자세한 사항은 알기 어렵다, 두께 0.6cm 

도면 16-@(사진 108-@)는 외면과 내면, 속심이 모두 적색인 통체부편이다 바탕흙에는 

다양한 크기의 석영알갱이들이 섞여 있다 외면은 매끄럽게 정면하였다 두께 0. 4∼O 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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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5)(사진 108-(5))는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적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 

질로 정선되어 있다 외면에는 희미하게 직선문이 남아 있다 내면에는 물레질자국이 선명하 

게 관찰된다 두께 0.5cm 

도면 16 @(사진 108-®)은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갈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접 

토질로 정선되어 있다 외면과 내면 모두에 정면한 흔적이 관찰되며 특별한 무늬는 보이지 

않는다 두께 0.4cm 

도면 16-C'D(사진 108-(J))은 외면, 속섬, 내변 모두 적갈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에는 모 

래가 많이 섞여 있다‘ 외면과 내면 모두에 무늬는 관찰되지 않는다 내면에는 물레질자국이 

있다. 두께 0.8cm 

도면 16-@(사진 108-@)은 외면, 속섬은 회갈색이고 내변은 적갈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 

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다 외면에는 세로로 직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뚜렷하지는 않다 

내변에도 내박자로 타날한 흔적과 물레질자국이 남아 있다 두께 0 4∼O 5cm 

도면 16-@(사진 108-@)는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 

질이며 자잘한 석영알갱이와 운모가 관찰된다. 외변에는 약 0.4cm 간격으로 승문이 시문되 

어 있으나 선명하지는 않다 내변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관찰되며 약하게 내박자의 흔적이 

남아 있다. 두께 0.3 ∼0.5cm 

도면 16-@(사진 108-@)은 외면과 속심은 회색이고 내변은 회백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 

흙에는 자잘한 석영알갱이가 많이 박혀 있다 외면에는 승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많이 굴러서 

자세히 확인하기 어렵다 내변에는 석영알갱이들이 많이 드러나 있다 두께 0. 5∼O 8cm 

도면 16-@(사진 108-@)은 외면과 내면은 모두 회흑색이고 속심은 회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이며 석영알갱이가 섞여 있다 외면에는 세로로 직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많이 굴러서 지워진 상태이다 내변에는 물레질자국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두께 0. 5∼0.6cm 

도면 16-@(사진 108-@)는 외면은 회흑색이고 속심과 내면은 회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 

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으며 운모가 관찰된다 외면에는 승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많이 지 

워져서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다, 내변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관찰된다 두께 0.6cm 

도면 16-@l(사진 108-@l)은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 

질이며 운모가 약간 관찰된다 외면에는 승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이미 많이 굴러서 잘 보이 

지 않는다 외면과 내면 모두에서 소성할 때 석영알갱이가 빠져나간 후 생긴 구멍들이 관찰 

된다. 두께 0.5cm 

도변 16-@(사진 108-@)는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접토 

질로 정선되어 있으며 운모가 관찰된다 바탕흙을 접합한 흔적이 관찰된다 외변에는 승문이 

희미하게 시문되어 있다. 두께 0.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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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사진 108 @)는 외면, 속심, 내변이 모두 회갈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 

선된 접토질이며 외면에는 굵은 승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정연하지는 않다 내변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관찰된다 두께 0.4cm 

도면 17-Q) (사진 109-Q))은 외면은 적갈색 속심은 회색 내면은 회흑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된 접토질이며 운모가 관찰된다 외면에는 0. 2× 0 2cm 정도 크기의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다 일부 바탕흙이 떨어져 나가 많이 지워진 상태이다 내면에는 희미한 물레질 

자국이 남아 있다 두께 1.4cm 

도면 17-(2) (사진 109-(2))는 외면은 적갈색이고 내면과 속심은 회갈색인 동체부편이다, 바 

탕흙에는 아주 자잘한 석영알갱이가 약간 섞여 있다 외면에는 두께가 앓은 교치승문이 시문 

되어 있으나 선명하지 않다 두께 0.7∼lcm 

도변 17-®(사진 109-®)은 외면은 회색이고 내변과 속심은 회백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 

흙은 점토질이며 정선되어 있다 운모가 관찰된다 외면에는 두께가 앓은 교치승문이 시문되 

어 있으며 유사승석문도 약간 보인다 내변에는 물레질자국이 남아 있다. 두께 1∼ 1.2cm 

도면 17-@ (사진 109-@)는 외면, 내면, 속심이 모두 회청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점 

토질이며 자잘한 석영알갱이가 많이 박혀 있다. 바탕흙을 접합한 흔적이 관찰된다 외면에는 

약 0 . 5cm의 간격을 두고 승석문이 시문되어 있다 내면은 고온으로 소성할 때 갈라진 틈으 

로 석영알갱이들이 많이 빠져 나와 있으며 손으로 누른 자국이 관찰된다 두께 0. 6∼O 7cm 

도면 17-(J) (사진 109-®)는 외면, 내면, 속심이 모두 회청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에 자 

잘한 석영알갱이들이 많이 섞여 있다 외면에는 약 0.4cm 정도의 간격으로 승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정연한 편은 아니다. 내면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을 관찰할 수 있다. 외면과 내변 모 

두에 소성할 때 생긴 기포가 많이 보인다 두께 0. 7∼O 8cm 

도면 17 @(사진 109 @)은 외면과 내면 속심이 모두 회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에는 

자잘한 석영알갱이들이 많이 보인다 외변에는 승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정면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워진 상태이다 내변은 소성과정에서 바탕흙이 갈라진 부분이 있으며 손으로 누른 자 

국이 관찰된다 두께 0.7cm 

도면 17-(/) (사진 109-(/))은 외면, 속섬 , 내면이 모두 회청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 

선되어 있으나 굵은 석영알갱이가 몇군데 보인다 바탕흙을 접합한 흔적을 관찰할 수 있다. 

외면에는 승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정면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지워졌다, 내면에는 손으로 누 

른 자국이 관찰되며 소성할 때 생긴 기포가 많이 보인다 두께 0.7cm 

도변 17-®(사진 109-®)은 외면은 회갈색이고 속심과 내면은 회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 

흙은 정선되어 있으며 운모가 관찰된다 바탕흙을 접합한 흔적을 관찰할 수 있다 외면에는 

자잘한 승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내변에는 희미하게 물레질자국이 남아 있다 두께 0.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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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8 @(사진 110-(D)은 외면, 내변은 회청색, 속심은 자주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 

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으며 외면에는 0. l × 0 2cm 정도 크기의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다 

그러나 정면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지워졌다 내면에도 격자문이 티날되어 있는데 역시 정변 

하면서 많이 지워졌다 두께 0.8∼0.9cm 

도면 18-(2) (사진 110-(2))는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청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에는 

자잘한 석영알갱이들이 많이 섞여 있다 외면에는 0. l × O lcm 정도 크기의 자잘한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방향은 일정하지 않다. 정변하면서 일부는 지워졌다 내변에는 소성할 때 

빠져나온 석영알갱이들이 많이 관찰된다 두께 lcm 

도면 18-®(사진 110-®)은 외면과 내면은 모두 회청색이고 속심은 자주색인 동체부편이 

다, 바탕흙은 정선되어 있는 편이며 자잘한 석영알갱이들이 일부 관찰된다. 외면은 0. 2× 

0.3cm 크기의 격자가 시문되어 있는데 격자방향은 일정하지 않으며 일부는 겹쳐서 나타난 

다. 일부는 지워진 상태이다, 내면에는 소성할 때 빠져나온 석영알갱이가 관찰되며 빗질한 

흔적이 남아 있다 두께 0.8∼ lcm 

도면 18-@(사진 110-@)는 외면과 내면은 회청색, 속심은 자주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 

은 정선된 접토질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정연한 편은 아니며 격자문을 타 

날한 후 물레질을 하여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내박자를 방사선모양으로 타날한 

후 정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두께 0. 7 ∼O 8cm 

도면 18-®(사진 110-®)는 외면, 내면은 회청색이고 속심은 자주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 

흙은 정선되어 있다. 외변에는 2.2cm의 간격을 두고 두께 0.4cm의 돌대가 돌아가며 전체적 

으로 세격자를 타날하였으나 정변하면서 많이 지워졌다 내변에는 약 0 2× 0 2cm크기의 격 

자문이 여러방향으로 희미하게 타날되어 있다 두께 0.8cm 

도변 18-®(사진 110-®)은 외면, 속섬 , 내면이 모두 회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에는 약 

간의 모래가 섞여있다. 외면에는 0.3 × 0 3cm크기의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내변에는 특 

별한 무늬가 관찰되지 않는다 내면에서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관찰된다 두께 0. 6∼0 7cm 

도면 18 @(사진 110 @)은 외면, 속섬 , 내면이 모두 회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에 석영 

알갱이가 약간 섞여 있다 외면에는 0.3 × 0.3cm크기의 격자가 시문되어 있으며 일부는 지워 

졌다. 내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희미해서 자세히 관찰되지 않는다 바탕흙을 접합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두께 0. 7∼0 9cm 

도면 18-®(사진 110-®)은 외면과 내면은 회청색, 속심은 자주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 

에는 약간의 석영알갱이가 섞여 있다, 외면에는 0. 1×O lcm 크기의 격자가 일정한 방향없이 

시문되어 있으며 정면하면서 많이 지워진 상태이다 내변에는 0 2× 0 2cm크기의 격자가 일 

정한 방향없이 타날된 후 눌린 자국을 관찰할 수 있다 두께 0. 5∼O 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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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8 @(사진 110-®)는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청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에는 

자잘한 석영알갱이들이 일부 섞여 있다 외면에는 일정한 방향으로 0.2 × 0.3cm 크기의 사격 

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일부에서는 물레질자국이 관찰된다 내변에는 박자로 친 흔적이 약 

간 보인다. 두께 1∼ 1.2cm 

도면 18 @(사진 110-®)은 외면 내면은 회청색 , 속심은 자주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 

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다‘ 외면에는 자잘한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정변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지워지고 일부는 눌려서 희미하게 나타난다. 내면에는 0. 4 × 0.4cm크기의 격자문이 

여러방향으로 타날되어 있다 두께 0.6cm 

도변 18-@(사진 110-@)은 외면, 내면이 모두 회청색이고 속심은 자주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다 외변에는 0. l × O lcm크기의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많이 지워진 상태이다 내변에는 약 0. 3× 0 3cm크기의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는데 상태는 정 

연하지 못하다 두께 0.6 ∼O 8cm 

도변 18-@(사진 110-@)는 외면과 속심은 회색, 내면은 회청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어 있는 편이다 외면에는 매우 작은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정면하는 과정에서 많 

이 지워졌다. 내변에는 0. 3 × 0 2cm크기의 격자문이 여러방향으로 타날되어 있으나 선명하지 

못하다, 두께 0.5cm 

도면 19-CI) (사진 110 @)은 외면은 회청색, 속심과 내면은 회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어 있다 외면에는 세격자가 시문되어 있으나 정면하는 과정에서 거의 다 지워진 상태 

이다, 내변에는 약 0.2 × 0 3cm 크기의 격자가 여러방향으로 타날되어 있는데 일부분은 타날 

한 후 눌러서 처리하였다 두께 0.7cm 

도면 19-(2) (사진 110-@)는 외면과 내면은 회청색 , 속섬은 자주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 

은 점토질로 석영알갱이가 일부 박혀있다, 외면에는 0. 1× O lcm정도 크기의 격자문이 여러 

방향으로 시문되어 있으며 일부는 정변하면서 지워졌다 내변에는 직선문이 여러방향으로 타 

날되어 있다, 두께 0.5 ∼0 6cm 

도변 19-®(사진 111굉)은 외면과 내면은 회청색을 띠고 있으며 속섬은 자주색인 동체부 

편이다 외면에는 3줄의 파도문이 세로로 나란히 한 개체를 이루어 음각되어 있으며 상하 

0.4cm간격으로 다른 한줄이 돌아가고 있다. 내면에는 손으로 누른 자국이 3군데에서 보이고 

있으며 물레질자국도 약간 관찰된다, 두께 0.5cm 

도면 19-@(사진 111-(2))는 전체적으로 회갈색을 띠고 있는 동체부편이다 외면의 중간부 

에서부터 5개의 점으로 한줄을 이루는 점열문이 좌우 0.4cm 간격으로 시문되어 있다. 

0.3cm 아래에는 2줄이 한쌍을 이루는 점열문이 시작되는 것이 약간 보이고 있다, 내변에는 

물레질자국이 관찰된다 두께 0.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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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9 @(사진 111-®)는 외면은 진한 회청색, 내면은 회청색, 속심은 자주색인 동체부 

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어 있다 동체에서 한번의 단을 이루다가 올라가면서 안쪽으로 들어 

가다가 경부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밖으로 바라지고 있다. 외면에는 자연유가 배어 나와 있으 

며 덧줄이 2cm의 간격으로 부착되어 있다 내변에는 물레질자국이 선명하다. 두께 0.5∼0 8cm 

도면 19-@(사진 111-@)은 외면은 자연유가 배어 나와 있는 진한 회청색이며 내면은 회 

청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정선되어 있으며 외면에는 세로방향의 덧줄이 1.5cm 간격으 

로 부착되어 있다‘ 내변에는 물레질자국이 관찰된다 두께 0.4cm 

도면 19-CV(사진111-®)은 외면, 내면은 회청색, 속심은 자주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에 

는 석영알갱이들이 많이 보인다 외변에는 세로로 직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내면에도 방향 

이 일정치 않은 직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일부는 겹쳐서 나타나기도 한다 두께 0.5cm 

도변 19-® (사진 111-@)은 외면, 속심, 내면이 모두 회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에는 자 

잘한 석영알갱이가 많이 섞여있다. 외변에는 세로로 직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이미 정면하 

는 과정에서 거의 다 지워진 상태이다. 내면에는 특별한 특정이 관찰되지 않는다, 두께 lcm 

도면 19-®(사진 111-CV)는 외면 , 속심, 내면이 모두 회갈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점 

토질로 정선되어 있다 외면에는 일부 희미하게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시문한 

뒤 모두 지웠다, 내면에는 물레질자국이 관찰된다 두께 0 4∼O 7cm 

도면 19-®(사진 llHlil )은 외면, 내면, 속심이 모두 회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곱게 

정선되어있다. 외변에는 특별한 무늬는 없고 물레질자국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0. 4× 0 2cm 

크기의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는데 타날방향은 일정하지 않으며 타날한 후 눌러서 처리하였 

다 두꺼110.6cm 

도면 19→@(사진 111-®)은 외면, 내면이 모두 회청색이고 속심은 자주색인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자연유가 배어나와 있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다 외변에는 0. l × 0 lcm 

크기의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가로선은 희미한 상태이다 내변에는 0. 3× 0 3크기의 격자 

문이 타날되어 있는데 많이 눌렸다 일부는 지워지기도 했다 두께 0. 5∼O 6cm 

도면 19-@(사진 111 @)는 외면, 내변은 회청색, 속심은 지주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 

은 정선된 점토질이다 외면에는 가로로 직선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그어서 시문하였으며 일 

부분은 정면하는 과정에서 지워졌다 내면에도 내박자로 사선방향으로 타날한 후 물레질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두께 0. 5∼0.8cm 

도면 19 @(사진 111-([D)은 외면은 진한 회청색, 내면은 자주색인 동체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다. 외면에는 자잘한 세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정변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워졌다 내면에는 정면하면서 생긴 거친 물손질흔적을 관찰할 수 있다 두께 0.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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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부및 기타 

도면 20 φ(사진 112 @)은 외면, 내면은 흑색이고 속심은 회색인 대부완편이다 바탕흙에 

는 자잘한 석영알갱이가 약간 보인다 외면과 내면 모두에서 물레질자국이 관찰된다 대부의 

높이는 약 1. 3cm정도이며 끝부분은 약간 벌어져서 지변과 닿아 있다 완부분은 퉁글게 대부 

와 연결된다 두께 0. 8∼ lcm 

도면 20 @(사진 11 2-(2))는 외면과 내면은 회색이고 속심은 회갈색인 저부편이다 바탕흙 

에는 자잘한 석영알갱이들이 일부 관찰된다 외면에 격지-문이 일부 시문되어 있으나 많이 지 

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수 없다 내변에는 물레질을 하면서 생긴 홈들이 있 

다. 저부는 평평하다 저부에서 동체로 약간 벌어지면서 연결되며 각도는 약 70。 정도이다. 

추정밑지름 16cm . 저부두께 0.5cm. 동체두께 0. 6∼0 9cm 

도면 20 @(사진 112 @)은 외면, 내면 , 속심이 모두 회청색인 저부편이다 바탕흙에는 굵 

은 석영알갱이들이 많이 관찰된다 내외면 모두에 물레질자국이 남아 있다 저부는 평평한 

편이나 울퉁불퉁하다‘ 저부는 약 50。 정도로 벌어지면서 올라간다 저부두께 0.5cm. 동체두 

께 0.5 ∼O 6cm 

도변 20-@ (사진 112-@)는 외면‘ 속심 , 내면이 모두 회청색인 저부편이다 바탕흙은 점토 

질로 정선되어 있으며 접합한 흔적이 관찰된다 저부는 내부로 약간 들린 상태이며 저부에서 

동체는 약 60。 정도로 벌어지면서 올라가고 있다 내면에는 물레질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 

다 추정밑지름 6cm , 저부두께 0.5cm, 동체두께 0.9cm 

도변 20-@(사진 112-®)는 외면, 속섬, 내면이 모두 적갈색인 저부편이다. 바탕흙에는 자 

잘한 석영알갱이들이 많이 관찰된다 저부는 평평하며 동체는 약간 벌어져서 올라가는데 각 

도는 약 so· 정도이다 외면, 내면 모두 특별한 무늬는 없다, 두께 0. 5∼0 8cm 

도면 20-®(사진 11 2-®)은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띠고 있는 기대펀이다 바탕흙은 정선되 

어 있다 외면은 파도문이 거칠게 음각되어 있으며 저부부분이 돌출되어 띠처럼 돌려져 있 

다 내면은 물레질자국이 있으며 흙을 덧대어 이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추정밑지름 

18cm. 두께 0.9∼ 1.3cm 

도면 20-CV(사진 112-CVl은 회청색 연질의 대상파수부편이다 속심은 회갈색을 띠고 있으 

며 외면은 잘 정면되어 있으나 내면은 거칠게 정면되어 있으며 여러군데에 흠이 파여 있다 

바탕흙은 점토질로 잘 정선되어 있다 손잡이의 너비는 3 . 6cm정도이다 두께 0.7cm 

도면 20 @(사진 113 @)은 외면과 내면은 회청색이고 속심은 자주색인 저부편이다 바탕 

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었으나 정변하는 과정에서 일 

부러 지운 상태이다 저부와 연결된 부분에 바탕흙이 뭉쳐 있다 내변에는 내박지-로 타날한 

후 물레질을 하여 정변했으며 바탕흙을 접합한 부분이 2군데에서 나타난다 저부는 평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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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에서 동체는 약 60。 정도 벌어져서 올라간다- 추정밑지름 30cm. 저부두께 0.7cm. 동체 

두께 0.7∼ lcm 

도면 20-®(사진 113-(2))는 외면과 내면은 회청색이고 속심은 지주색인 저부편이다, 바탕 

흙은 정선된 점토질이다. 외면과 내면 모두에서 불레질자국이 관찰된다 특히 내변에는 희미 

하게 둥근 내박자가 남아 있다 저부와 연결되는 부분에 손으로 눌러서 접합한 흔적이 관찰 

된다. 저부는 평평하며 저부에서 동체는 약 70。 로 올라간다 추정밑지름 26cm. 저부두께 

0.5cm. 동체두께 0. 5∼O 7cm 

도면 20-®(사진 113-@)은 외면과 내면은 회청색이고 속심은 지주색인 저부편이다 바탕 

흙은 점토질로 정선되어 있다. 외면에는 정면하면서 세로로 깎은 흔적이 관찰되며 내변에는 

물레질자국이 남아 있다 저부는 평평하며 저부에서 동체는 약 75。 정도의 각도로 올라간다. 

저부두께 0.5cm. 동체두께 0.5cm∼O 8cm 

도변 20-@(사진 113-@)은 외면과 내면은 회청색이고 속심은 자주색인 저부편이다 바탕 

흙에 석영알갱이가 많이 섞여 있어 거칠다. 바탕흙을 접합한 흔적이 관찰된다 외변에는 자 

연유가 배어나와 있다. 내변에는 물레질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저부는 평평하며 저부에 

서 동체로 약간 둥글게 연결되는데 연결각도는 약 60。 이다 추정밑지름 8.6cm. 저부두께 

0.6cm. 동체두께 0.5∼0 . 8cm 

도면 20-@(사진 113-®)는 외면과 내면은 회청색 , 속심은 자주색인 저부편이다 바탕흙에 

는 약간의 모래가 섞여 있다 외변에는 아주 작은 격자문이 일부 시문되어 있으며 저부와 동 

체부를 연결하면서 짝은 흔적이 남아 있다. 내변에는 0. 2× 0 3cm 크기의 사격자가 타날되어 

있으며 일부에는 원형으로 타날되어 있다 저부는 평평하게 정리되지 못했으며 저부와 동체 

부는 벌어지면서 연결되고 있다 추정밑지름 20cm. 저부두께 0.6cm, 동체부두께 lcm 

도면 20-@) (사진 113-®)은 외면 내면은 회청색이고 속심은 자주색인 저부편이다 바탕흙 

에는 굵은 석영알갱이들이 일부 보인다 외면에는 손으로 눌러서 생긴 지문이 관찰된다 내 

변에는 물레질할 때 생긴 흠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저부는 평평하며 저부와 동체부는 80。 로 

벌어지면서 연결된다 추정밑지름 12.4cm, 저부두께 0.5cm. 동체부두께 0. 9∼1 lcm 

3. 其他

1) 자기류 

도면 21-CD (사진 114-CD)은 백자발편이다- 전체적으로 연회색의 유약이 시유되어 있으며 

굽의 형태는 ‘c’자형굽이다. 비교적 높은 굽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구울 때 모래 받침을 이 

용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모래가 굽의 안쪽에 많이 붙어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 

했으며 벙열이 관찰된다 추정굽지름 7cm, 굽높이 l. 8cm, 잔존높이 3.3cm, 두께 0.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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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1-(2) (사진 114-(2)) 는 백자발편이다 전체적으로 회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어 있으나 

자기의 외면에는 완전히 시유되지 못했다 동체부는 굽에서 벌어지면서 연결되다가 오목하게 

내만되고 있다 굽은 ‘c ’자형굽으로 생각되며 완형으로 남아 있다 굽의 저부면은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하여 굴곡이 심하다, 내면에는 그릇을 구울 때 받쳤던 모래가 관찰된다 굽지름 

4.6cm. 굽높이 0 5cm , 잔존높이 3.7cm, 두께 0.7cm 

도변 21-@(사진 114-。)은 백자발편이다 연한 연록색의 유약이 시유되어 있으며 전체적 

으로 고르게 시유되어 있는 편이다 전체적인 기형은 굽에서부터 동체부로 퉁글게 연결된다 

굽의 형태는 대마디굽으로 생각되며 굽의 안쪽에 모래가 많이 붙어 있다 또한 굽의 안쪽에 

고온으로 소성할 때 바탕흙이 갈라져 틈이 벌어져 있다 그릇 내변에도 그릇을 포개어 구울 

때 묻었던 모래를 관찰할 수 있다 굽지름 6cm . 굽높이 6cm. 굽높이 1. 3cm. 잔존높이 

5.2cm. 두께 0.4cm 

도면 21-@ (사진 114-@)는 백자대접편이다 짙은 녹색의 유약이 시유되어 있으나 그릇의 

외변에는 일부 시유되지 않은 곳도 있다‘ 그릇의 형태는 넓게 벌어진다 굽의 형태는 ‘c ’자 

형굽으로 보이며 그릇 내변의 굽부분에 단이 져 있다. 굽의 안쪽에는 모래가 많이 붙어 있 

다‘ 전체적으로 빙열이 있다‘ 추정굽지름 6cm. 잔존높이 5.4cm. 두께 0.7cm 

2) 石九(사진 116-Q)) 

石九은 성에 적이 공격해올 때 적을 방어하기 위해 성내에서 던지는 것으로 대 • 중 · 소로 

나눌 수 있다 이번에 채집된 석환은 비교적 큰 것으로 편마암질의 돌감을 이용하여 만들었 

다 둥글게 만들기 위해 일정한 방향없이 타격을 가하여 둥글게 만들었다 무게는 약 4. Skg 

정도이며 한손으로 들기에는 무거운 편이다, 

3) 뚫寧重寶(사진 116-®) 

중국 宋代 徵宗年間(1102∼ 1106) 에 사용된 뿔寧重寶로 이 기긴-은 고려 혐홉宗∼賽宗대에 해 

당한다 현재 지름은 3.45cm. 두께 0.2cm이며 내곽은 길이 0.7cm의 정사각형의 모습으로 

외곽에 두께 0 . 2cm의 테두리를 돌렸다, 

글지는 0.6cm 크기로 해서체의 대독으로 새겨져있고 뒷변에는 이무런 문양도 새기지 않았다 

VI. 蘇合考察

城洞里山城은 京鍵道 抱川那 永中面 城洞里 山 693-10번지 일대의 해발 180m의 殘Ji↑生

山地의 8∼9부 능선상에 축조된 테외식의 石葉山城이다 서쪽으로는 寶藏山(해발 55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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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子山(해발 642m), 동쪽과 남쪽으로는 自然埈字의 역할을 하는 永平川이 동에서 서로 흐르 

며 抱川川과 만나 漢離江 · 臨、律江에 합류한다. 동벽과 남벽의 사이로 抱川-鐵原 방면의 南北

交通路와 全용-二東 방면의 東西交通路가 交又하며 이 통로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요충지가 바로 城洞里山城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성벽의 둘레는 40 1. 9m이며 면적은 10.775m2정도이다 이러한 규 

모로서는 대규모의 병력이 일상적으로 주둔하기에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성으 

로 접근하기가 남쪽으로 抱川川과 永平川을 통하든지, 아니면 抱川 鐵頂간의 육로를 통해 쉽 

게 다다를 수 있어 적은 병력으로도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먼저 포천지역의 관방유적 분포는 山服과 河川의 지형적 여건에 맞추어 조성된 특정을 보 

여 주고 있다 이 지역의 지세는 동 · 남쪽으로 廣州山服의 높은 산지에 의해 막혀 있고 서쪽 

으로는 天寶山服에 의해 제약을 받아 북쪽으로 개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에 

抱川川 · 永平川 등의 하천이 서쪽으로 흘러가는 지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山城은 抱川川 · 

永平川을 따른 鐵原-抱川간의 교통로상이나 永平川 • 漢‘離江을 따른 全감(二東간의 교통로상 

에 축조되었으며 이들 河川은 水路와 自然埈字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城洞里山城의 반경 15km내어11 2 1 ) 위치한 山城들을 검토하여 그 특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2) 

(표 5) 성동리산성 주위의 관방유적 현황 (단위 m) 

유적 위 치 해발 둘레 
죽조 축성 주변 주방어 

비 고 
방법 재료 하천 닝C그}승 C그t 

1 반월산성 
포천군군내면 

283.5 1.080 테외식 석축 포천천 4 
구읍리 산5 1 

2 대전리산성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136 670 테뢰식 석축 한탄강 북,서 
성재산 

3 고소성 
포천군 창수변 

130 412 테외식 석축 영평천 북서 
고소성리산2 1 

4 주원리산성 
포천군 창수면 

102 87 테외식 석축 영평천 북 
주원리 산186 

5 서。려 。λJ-서 。 연천읍동막리 성령 510 740 테외식 석축 아미천 북서 

6 보가산성 
포천군 관인변 중리 

645 4.200 포곡식 석축 서 
산251-1 

7 냉정리산성 
포천군관인면 

260 340 태외식 석축 한탄강 S。'- .'ct
냉정리산225 6 

8 D。3λQ키λ J-λ 。게 
철원군 갈말읍 

823 약 2km 포고-,시 -, 석축 'ct 
신철원리 

21) 성동리산성과 포천의 주성이라 할 수 있는 반월산성과의 거리가 약 15km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 
준으로하였다 

22)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1998. 1 49∼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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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볼때 抱川地域의 山城은 대체로 抱J llJI 1 -永平川-漢難江의 背後에 立地하며 해발 

300m 이하의 묘陸性 山地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구릉성 산지는 주변의 높은 

산악지대에 비하여 상대높이가 낮은 지형이지만 조망되는 지역이 넓으며 교통로를 확보하기 

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는 주변 산성과의 유기적인 측면을 배려한 것으로 생각된 

다 

산성의 입지에 따라 분류해 보면 평지에 솟아 있는 잔구상에 축조한 유형과 하천에 의하 

여 침식된 지형에 축조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 속하는 유형은 半月山城, 大田里山

城 등으로 이 산성은 비록 낮은 해발고도에 위치하지만 주변이 평야지대인 산지에 축조하였 

기 때문에 사방이 잘 조망되어 평상시에는 주변촌락을 통제하는 행정적 기능을, 유사시에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업보하여 농성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주변 산성을 관장 

하는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자에 속하는 유형으로는 城洞里山城, 始

蘇城, 注院里山城 등이 있다. 이들은 주변의 높은 산지에서 뻗어내려온 산줄기가 하천에 의 

해 침식되어 절단된 부분을 방어의 중섬선으로 삼아 축조하였기 때문에 규모가 작고 성벽 아 

래로 바로 하천과 연결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산성은 규모가 작고 주변의 평야 

지대와 격리되어 있어 장기간의 농성에는 불리하지만 좁은 통로를 방어할 수 있는 지리적 이 

점을 활용할 수 있어 적은 병력으로도 많은 적군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이를 정리하면 城洞里山城은 永平川 漢離江을 따라 배치된 始蘇城 · 注院里山城과 함께 남 

북 · 동서방향의 교통로에 입지하여 길목을 차단하는 前方位城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前方位

城을 총괄하는 중심적 기능은 半月山城과 大田里山城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곽과 봉수의 배치관계에 있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점이 성내에 봉수가 위치하지 

않고 성밖의 인접지역에 봉수대가 자리하고 있어 산성과 봉수대가 서로 하나의 세트관계를 

이룬다는 것이다 즉 城洞里山城과 북쪽 약 2km지점에 위치한 爾老씁煙緣, 半月山城과 북쪽 

약 2km지점에 위치한 秀山像隊 등이 그 예로서 다른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독특한 구 

조를하고 있다. 

한편 城洞里山城을 궁예가 축성하였다는 구전이 전하고 있는데 궁예와 관련된 전설을 가 

진 성들이 鐵原 · 灌川 · 抱川地域에만 수 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을 단순히 전설로만 

인식하기 보다는 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조사에서도 궁예 

전설과 부합되는 현무암 축조구간이 확인된 예는 좋은 자료로 생각된다 抱J I J • 鐵原 · 灌川地

域을 중심으로 궁예와 관련된 전설이 전하는 유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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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궁에 관련 전설권의 관방유적 현황 

번호 T ζ;-T- , 「4 위 치 용 출전 

후삼국시대 궁예왕이 그 부장이었던 왕건에게 쫓길 때 하루 

1 성통리산성 
포천군영중변 저녁을 숙영키 위해 쌓은 성이라고 전하는데 북강(현 한탄강) 

성동리 산 693 10 에서 이 성까지 백성과 군졸들이 일렬로 서서 손에서 손으로 
a 

돌을 전달해서 쌓았다고 전한다 

궁예가 철원에 도읍을 정하고 태봉국을 세워 통치하는 도중 

철원군 갈말읍 
그의 폭정으로 신숭겸‘ 배현경 퉁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중 

2 명성산성 
신철원리 

략) 최후로 명성산에 들어와 석축을 쌓고 왕건과 대치하였다 b 

그러나 역부족으로 부득이 휘하 군사를 해산하였고 군졸들이 

슬피 울었다 하여 성이름이 울음성으로 되었다 (후략) 

3 보가산성 
포천군 관인면 철원에 도읍하였던 궁예가 자기 부하인 왕건에게 쫓길 때 왕 

중리 산25 1-1 건과 싸운 성터라고 전한다 
a 

포천군군내면 
신라 48대 경문왕의 왕자 궁예가 태봉국을 세우고 철원에 

4 반월산성 
구읍리 산 5 1 

도읍을 정하여 남으로 신라↑ 서남으로 견훤의 후백제와 대치 a 

하여 자웅을 겨룰 때 그 부장이 축성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5 운악산성 
포천군 회현변 

내용미상 
화현리 산 202 

c 

a. 文化財管理局, 『文化遺廣總寶』, 1978 

b . 鐵原那誌編舞委員會, 『鐵原那誌、』 ' 1992. 
C.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離道 抱川휠~ 軍事遺題 地表調흉報告書』 , 1997. 

이외에도 런짧와 관련된 지명이 곳곳에 남아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현재 鐵原으로 이어지 

는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궁예가 泰封國을 세우고 鐵原에 도읍한 역사적 사실과 

연결시켜 볼 때 궁예가 축성하였다기 보다는 이 지역을 기반으로 궁예세력의 거점성으로 활 

용하기 위해 修改葉을 한 후 군사를 주둔하고 방어에 사용했던 까닭에서 연유한 것으로 생각 

된다 

1. 遺構에대한 檢討 

우리나라의 산성은 삼국시대에 초축되어진후 후대에 修改葉을 거치면서 조선시대까지 이 

용된 것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古代의 축조부분과 후대의 修改葉된 부분이 확연히 구 

분되어지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나며 ‘ 후대의 修改藥 역시 城뿔 上部, 城門 · 女뽑, 附帶施設

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성의 基혈部나 體城의 경우는 古代에 축조된 부분이 그대로 

이용된 경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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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리산성의 축조방법은 현상태로 보아 쨌藥式이 아닌 片葉式23 )으로 축조하였으며 성벽 

의 기초부인 암반을 L자형으로 굴착한 후 그 위로 장방형의 석재를 사용하여 수평을 맞추어 

가며 축조하는 바른충쌓기를 하였는데 상부와 하부의 석재가 동일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후대에 수개축이 이루어진 구간은 상부와 하부의 석재가 크기에 차이를 보여주 

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 장방형의 커다란 석재를 성벽 하단부부터 쌓아올려 위로 갈수록 차 

츰 작은 석재로 쌓아올리는 고려시대 이후의 축성방법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고대의 축조방법 

이라할 수 있다, 

이는 구간별 성벽조사에서 변석의 두께와 길이에 대한 비율을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 비교 

하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7) 구간별 면석의 두께 길이 비율표 

꿇각[훗 두께 길이 비율 

상부 하부 

i l구간 1 :2 1:2.s 

i -2구간 1 2.9 1:2.2 

ii 구간 1 3.2 1 2.6 

iii 1구간 1 2.2 1 2.2 

iii 2구간 1 2.3 1: 2.2 

iv구간 1: 1.8 1: 1. 8 

v 구간 1’ 3 1 1 2.5 

vi구간 1 2.6 1:2.7 

ni구간은 1 :2. 2∼2 3. iv구간은 1 1. 8. vi 구간은 1 :2.6 ∼2.7로 상부와 하부가 동일한 비율 

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상부와 하부의 면석이 통일한 크기로 나타나는 것은 초축시의 성벽 

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I ∼ vi 구간의 면석은 두께와 길이의 비율이 1:1 8∼2 .9의 범위안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1: 2. 2∼2 6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다만 ii 구간과 V구간의 하부에서 두께와 길 

이의 비율이 1 :3. 1 ∼3 2의 비교적 넓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i . ii . v 구간은 면석의 상부 

와 하부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중 ii 구간은 상부 1 :3.2. 하부 1 :2.6. v 구간은 상부 

1: 3.1. 하부 1 : 2.5로 동일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23) 石城의 경우 이러한 편축식 축조방법을 채택한 것은 당시의 전투방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 
하는 견해가 있다 즉 회곽도가 넓직하여 활동공간이 넓은 것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힘을 합해 
서 방어하는 방법 돌이나 통나무를 굴리는에 기초한 것으로 보고 있다 

17f댄꿇a’ 「忠南地域 百濟山城에 관한 -돼究」 , 『百濟꿈뽑』22. 公州大學校 百濟文4뻐짧所,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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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성벽은 하부의 비율이 1: 2. 5∼ 2 . 6으로 성동리산성에서는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 

는 범위안에 포함되므로 이 하부를 초축시의 성벽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상부의 비율이 1 ’: 3.1 ∼3.2로 하부에 비하여 큰 석재로 축조되어 있는 구간은 후대 

에 수개축의 과정을 거친 성벽이라 생각되며 이는 면석의 축조방법과 치석방법의 차이에 의 

해서도 쉽게 구분지울 수 있다. 

i -1구간은 상부가 1 :2. 하부가 1‘2 8인 것으로 보아 하단부까지 후대에 개축이 이루어졌 

으며 i 2구간은 상부 1:2.9 . 하부 1: 2 . 2인 것으로 보아 상부만 후대에 개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면석의 두께와 길이의 비율로 구간별 성벽의 수개축상태를 살펴본 결과 성동리 

산성의 초축시 사용된 면석의 두께와 길이 비율은 1 :2.2∼2.6의 범위안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개축의 관계는 iii. ψ · vi구간이 초축 성벽이며 i - 2 . ii . v 구간은 하부는 

그대로 이용하고 상부에 대한 개축이 이루어졌으며 i - 1구간만이 하부부터 개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중 iii-1구간의 상단부 일부와 북동치성은 현무암 면석을 이용하여 

개축된 점이 이채롭다. 

뒷채움방법은 할석재를 가로넣기와 세로넣기를 교대로 하며 면석과 엇물리도록 축조하였 

다. 면석 역시 뒷뿌리가 긴 심석을 교대로 하여 쌓았기 때문에 면석과 뒷채움석이 톱니처럼 

엇물려 그 견고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축조방법은 싣L국시대에 보편적으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성동리산성에서는 후대에 현무암 면석을 사용하여 북동치성과 같이 개축한 부분이 

병확히 구분되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궁예전설과 부합되는 축조구간은 다른 유적에서는 확 

인된 적이 없고 추론으로서만 짐작할 뿐이었다‘ 

문지는 남쪽 계독부를 막아 축조한 남벽의 서측편에서 1개소가 확인되었다 평변형태는 서 

측벽이 남쪽으로 약간 돌출되어 북쪽으로 들어온 동측벽과 서로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 즉 平面은 “-- ” 形態로 어긋문 양식을 하고 있으며 문지 안쪽에는 반원추형의 둔덕이 

성벽과 연결되고 있다. 이 둔덕은 성문진입시 2차적으로 적을 차단시키며 안쪽에서 방어할 

수 있는 內寶城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구조는 경사가 급한 지역에 성문을 

축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24 ) 

雄城은 北東回tff部에서 확인되었으며 북쪽의 철원과 동쪽의 영평천 방향에 접한 성벽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축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현존상태는 전면의 북편과 모서리돌(隔 

石) 일부만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규모는 체성에서 4m정도 돌출하여 전변너비 3 . 2m이고 

상면까지의 높이는 2 . 2m내외이다 모서리돌은 두께 30cm, 길이 60cm정도이며 2∼3cm가 

량 안물림하였다‘ 현재 전면에는 3∼4단에 lm의 높이로 장방형쌓기 한 현무암 면석을 관찰 

24)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포천 반월산성 2차 발굴조사 보고서』, 1997,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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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다 

이와같이 북동치성은 玄武岩을 축조재료로 사용한 점이 特徵的이다 이러한 현무암석재는 

런짧傳說과 附合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곳에는 泰封國의 왕인 린짧가 부하인 王建에 

게 쫓길 때 하루저녁을 宿營하기 위해 쌓은 城으로 北江(漢離江)에서 이곳까지 백성과 군졸 

들이 일렬로 서서 손에서 손으로 돌을 전달하여 날랐다는 이야기가 傳하고 있다, 

현재 건물지로 추정되는 지역은 우물지를 중심으로 상단대지에 2개소, 중단대지에 1개소 

등 모두 3個所이다. 그리고 장대지는 산성내부의 동측에 위치한 해발 180m의 정상부에 해 

당하며 현재는 군의 지휘참호가 지하에 시설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남쪽으로 영평천 주위와 반월산성 북쪽으로는 철원 포천을 잇는 교통로를 따 

라 철원 • 운천방면이 한눈에 조망되는 등 주변 시계가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성 내부를 통 

제할 수 있어 장대지로서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갖고 있다 한편 조선후기 永平縣地圖에는 

성안에 城P皇堂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정상부근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주변 지형상 

성황당이 입지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장대지 아래의 동벽구간에서만 조선시 

대의 기와 • 자기편이 채집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안에서의 음료유구는 상단대지의 중간부에서 우물지 1개소가 확인되었다. 우물은 성내에 

서 일정기간을 농성할 경우 가장 필수적인 시설이다 성동리산성이 비록 다수의 軍民이 장기 

간 농성하기에는 단점들이 많지만 이를 거점으로 삼아 주요교통로를 방어하고 주둔하기에는 

충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물의 상부는 원형, 하부는 팔각형의 평면을 하고 있다 

하단부에서 60cm까지는 지름 67cm의 팔각형 석축을 수직으로 축조한 후 그 위로는 밖으로 

벌어지는 나팔상의 단면형태로 지름 2.lm의 원형석축을 계단식으로 물려가며 축조하였다 

규모는 지름 2.lm. 깊이 1.7m에 10 ∼ 12단을 석축하였다 그리고 배수로의 방향이 남벽부의 

수구방향과 일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성내의 유수가 남벽 수구를 통해 배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물에서 수구까지의 거리는 52 .Sm이다 이러한 우물지는 반월산성에서 2 

개소, 보가산성 · 고모리산성에서 l개소씩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대부분의 우물지 

가 높이 lm에 6∼ 10단의 석축으로 보고되어25) 그 규모면에서도 성동리산성의 우묻지가 가 

장큰 것으로 나타난다 

水口는 남벽 중간부에 설치된 남문지의 동측편에 위치하며 형태는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사다리꼴(佛形)의 모습이다 축조방법은 성벽 하단에서 lm 높이에 넓은 판석을 깔고 그 위 

에 2단의 석축을 쌓으면서 아래돌보다 윗돌을 안으로 들여쌓아서 좁힌 다음 다시 판석으로 

25)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1998, 136∼ 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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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부분을 마무리 하였다. 크기는 높이 35cm , 상부폭 25cm, 하부폭 40cm이다. 면석의 크기 

는 50cm × 15cm × 50cm. 60cm × 14cm× 53cm 정도로 다른 곳보다 큰 석재를 사용하여 축 

조하였는데 이는 수구의 기능수행에 따른 배려로 생각된다 이렇게 수구의 형태가 사다리꼴 

인 것은 신라식의 산성에서 볼 때 오각형에서 사각형의 순서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속하는 초 

기적 축조수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6) 

2. 遺物에 대한檢討 

성동리산성에서 채집된 유물은 크게 기와류와 토기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밖에 자기류 

· 동전 · 석환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각 유물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기와류는 대부분 평기와로 성내외에서 많은 양이 채집되었는데 이 가운데 평기와 78점과 

‘便令’명 명문기와 1점 퉁 79점을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평기와의 문양은 대체로 직선문(20.2% ) , 사선문(35.4% )' 정격자문(7.5% ) ' 사격자문 

(17.8%) 등이며 표면색깔은 회청색, 회백색, 적갈색이 대부분이다 특히 회청색경질기와가 

가장 많은 분포도를 가지며 적갈색연질기와도 일부 확인되는데 제작수법이나 문양 시문에 있 

어 회청색경질기와와 유사하다 이러한 적갈색 연질기와를 임진강 유역의 호로고루성, 당포 

성 등지에서 발견되는 고구려 기와와 동일시하여 성동리산성을 고구려와 연관시키는 주장27) 

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성동리산성의 적갈색연질기와는 임진강유역에서 출토되는 고구려기 

와와는 문양, 측면 분할, 내면상태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좀더 신중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와류의 대부분은 포천 반월산성28)' 이천 설봉산성29) ' 평택 자미산성30 )에서 출토된 평 

기와류의 문양과 제작수법변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반월산성과 성동리산성은 출토유물과 지리적인 관계로 보아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입지나 규모면에서 반월산성이 主城의 역할을 하였다면 성동리 

산성은 반월산성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성동리산성 채집 기와들의 특정을 몇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와의 내림면에 문양을 읍각했다는 것이다 대개 내림면은 무문으로 처리하는 것이 

26) 車勇杰, 「小白山服 北麗式 石葉山城 水口形式 試論」 , 『龍嚴華甲紀念 史學論흉흉』, 新書짧, 1989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앞의 책 ' 1998 , 135쪽 

27)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r京幾道 抱川君~ 軍事遺題 地表調흉報告書』 ' 1997, 34∼36쪽 
28) 강남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앞의 책, 1995 
29)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이천 설봉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 1998 ‘ 

30) 京짧道博物館, 『平澤 關防遺題( I) 精密地表調흉報告書』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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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데 성동리산성 채집 기와들의 경우 2점에 불과하긴 하지만 내림변에 사선문을 음각 

하였다 이러한 기와들은 반월산성 · 이천 설봉산성에서 출토되는 기와의 수법과 일치하는데 

이들 유적을 제외하곤 아직까지 보고된 예가 없다 

둘째, 내럼면 조성방법의 차이가 나타난다, 내림면을 기와 두께 그대로 만들어 조성한 것 

과 등면에 흙을 덧대 턱을 지게 만든 기와가 채집되었다 이 중 후자의 경우는 반월신-성에서 

도 출토되었는데 보고자는 이를 막새기와의 초기양식으로 추정하였다 31) 

셋째‘ 기와의 측면처리에 있어 그 수법이 매우 다양하고 정교함을 들 수 있다 와도흔이 

확인된 평기와를 보면 측면 전체를 와도로 1회에 긋고 분할한 것, 측면을 와도로 분할하고 

등 • 내변에서 다시 정면한 것, 와도의 방향을 내변에서 등면을 향해 넣은 후 측면두께의 1/ 2 

∼ 1/5정도를 그어 기와를 분할한 수법이 확인되었다 

비록 이번조사가 지표조사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러한 특징들과 주변 유적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평기와의 중심년대는 7세기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명문기와는 1점이 채집되었는데 회흑색 경질 수키와편이다. 등면의 마멸이 심하고 

‘便’가 2/3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使令’으로 판독할 수 있다 현재 잔존상태로는 장방형의 

방곽 안에 ‘便令’이 좌서로 양각된 것으로 보이나 잔존부가 너무 작어 완전한 형태를 추정할 

수는 없다 등면의 균열과 바탕흙이 고르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고려 이후의 기와로 추정할 수 

있다 이로 보아 고려 이후에도 성동리산성이 일정정도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 

다 

다음으로 토기류는 모두 파편의 형태로 수습되었다 토기의 기종은 대부분이 파편의 형태 

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완‘ 호‘ 옹‘ 대부완, 뚜껑 , 편병, 병 손잡이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토기는 바탕흙이 정성된 점토질이나 일부는 석영알갱이나 모래가 섞여 있어 거 

친 느낌을 준다 뚜껑편은 총 4점이 채집되었는데 그중 3점에 점열문이 시문되어 있다 또한 

덧줄이 선명하게 붙어 있는 덧줄무늬병편이 2점, 편병편이 1점 채집되었다 이 편병은 근처 

반월산성에서 발굴된 것과 거의 같은 형태의 것으로 보인다. 32) 저부편은 모두 평저를 기본 

으로 하고 있으며 저부에서 동체부로 연결되는 각도는 대체로 50 ∼ 80。 사이이다, 

이번에 채집된 토기는 총 92점이며 이중 동체부편이 48접으로 52 .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삼국시대의 타날문토기편은 격자문 · 승문 · 승석문 · 교차승문 · 파상문 등이 시문되어 있 

으며 연질과 경질의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중 격자문이 시문된 대옹편, 횡침선 

이 돌아가는 승석문 등은 성동리 주거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 

31) 강남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포천 반윌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 1995 
32)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포천 반윌산성 3차 발굴조사 보고서』 1998.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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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양 유적의 관련성을 연결지을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판단된다 이렇게 삼국시대의 타날문 

토기편이 적은량이지만 채집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적의 상한은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 

다. 다음으로 회청색경질토기로서 외면과 내면 모두에 격자문을 타날하고 이것을 다시 정변 

하면서 일부가 지워진 것도 많이 수습되었다. 격자문은 외면의 것보다 내면의 것이 더 굵으 

며 물레의 흔적이 대부분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편병, 덧줄무늬병, 접열문이 시 

문되어 있는 뚜껑편 퉁이 같이 공반되고 있다 이러한 토기들은 대부분 통일신라에서 고려 

초기에 많이 나타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3) 

자기류는 모두 4점이 채집되었는데 이중 3점이 발편이다 자기는 모두 소성상태 , 시유상태 

등이 그리 좋지 못하다 굽의 안쪽과 그룻 안면에 모두 그릇을 구울 때 모래를 받쳤던 흔적 

이 그대로 남아 있어 깔끔하지 않다. 빙열도 많이 관찰된다 

33)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망이산성 발굴 보고서 (1) 』 , 1996. 5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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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保存整備를 위한 提言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성동리 산 693-10번지 일대에 위치한 성동리산성은 포천지역의 관 

방문화 및 역사지리적 위치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고대사의 공백을 메워줄 만한 가치 

를 지니고 있는 유적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동리산성의 보존정비를 위한 몇가지 

의견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더이상의 인위적인 파괴는 중지되어야 한다 성 내부에 설치된 군사-용의 

교통호, 참호, 지휘초소, 출입시설 등으로 성벽과 내부가 심하게 파괴되었고, 각 회절부에는 

성벽의 면석을 이용해 새로 석축을 쌓은 까닭에 성벽의 잔존구간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군시설물에 의한 훼손을 막기 위해 군딩국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산성의 역사를 알려주는 문화재안내판이 성내 서측에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주변에 

서 전해지는 구전의 내용을 적어 놓아 유적현상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역사적 

사실에 맞게 정정되어야 하며 새로이 조성된 출입시설의 입구와 잣골마을로 오르는 초입에도 

안내판을 설치하여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알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명칭에 있어서도 성동리산성을 태봉산성이라 부르는 것은 궁예와 관련된 泰封國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설과 靈宗의 R읍封에서 기원한다는 설이 있으나 이번 조사결과 현재 8읍封 

의 위치 비정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만큼 딛짧의 泰封國과 관련한 泰封山城에 비중을 두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각종 안내문안의 정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현재 성벽의 붕괴위험이 높은 동벽과 남벽 계곡부에 대해 더 이상의 붕괴가 진행되 

지 않도록 성벽 주위의 초목을 제거하고 성벽상면으로 통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시 

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넷째, 이번 조사를 통해 성동리산성이 포천지역에서 갖는 전략적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 

된 만큼 포천일대의 역사적 성격을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성동리산성을 비롯한 주변의 

유적에 관한 정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성동리산성이 주변환경 

에 따라 인위적인 훼손행위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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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문은 경기도믿L물관이 Q{넌슐조사의 일환으로 1 998년 5월에 
실시한 포천 영평천 유역에 대한 지표조사 내용을 수록한 것 

이다. 

2. 도면은 유적 위치도 1/15, 000, 유물 1/3 축소를 원칙으로 하 
였다 

3. 유적 위치도에서 유적의 범위를 Tone 처리하였으나, 실제 유 

적의 범위는 향후 시굴 조사 및 발굴조사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4. 지표조사 후 유물의 정리 및 제도, 트레이싱 ξk업은 송호(추 
계예술대학 동양화과 졸) 김휘선(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대학 

원)이 담당하였으며, 유적 및 유물 사진의 현상과 인화는 이상 

봉(동국전문대학 문화재관리과 졸)이 전담하였다. 

5. 도면 사진의 편집 및 원고 작성은 송만영이 담당하였으며 최 
종적으로 이인축(경기도박물관 흐k계연구실장)이 교정 • 교열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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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머리말 

경기 북부지역을 북에서 남으로 또는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는 임진강 및 한탄강 일대에는 

선사 및 역사시대의 많은 문화유적들이 집중분포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이들 대하천 유역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다. 반면 이들 대하천에 유입되는 소지류의 문 

화유적에 대한 조사 및 이를 토대로 한 연구성과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연구를 위한 기초 

조사 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탄강의 소지류인 영평천 유역만을 예로 들더 

라도 최근까지 몇 개소의 구석기유적이 소개되고(이선복 1988: 1989) 영송리유적에서 원삼 

국시대의 마을유적이 발굴되었을 뿐(김병모 외 1995)' 이렇다 할 조사성과는 없다. 그런데 

최근 포천군 전역의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내용이 보고서(단국대학교 

사학과 • 포천군 1998)로 간행되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서 소개한 문화유적만으로 포천 지역의 문화양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이 아닌 환경 중심의 소지역별, 또는 주제별로 지표조사 계획이 계속 

적으로 진행되어 점차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른 대하천의 소지류와 마찬가지로 이번 영평천 유역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우리의 선사 

및 역사 문화를 밝혀줄 매우 중요한 유적들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발견된 대부분의 유적들이 

알게 모르게 파괴되거나 현상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이어서,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 

되어 갈 것이라는 예측이 상식선을 넘지 않는다면, 조만간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흔적 

조차 인멸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기도박물관에서는 본격적인 지 

역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최소한의 유적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장기적인 연구 및 보존계획을 

수립하고자 본 조사를 계획하게 되었다. 

이번 영평천 유역의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는 적은 인원으로 단기간에 걸쳐 실시되었 

기 때문에 주로 영평천 유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유적 발견에 주력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새 

로 찾은 유적들은 대부분이 영평천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충적대지상에 생활근거를 둔 선 

사, 역사시대의 마을유적이다. 조사는 1998년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으 

며,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장경호(경기도박물관장) 

책임조사원 ; 이인숙(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조 사 원 ; 송만영(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조사보조원 • 송 호(추계예술대학 동양화과 졸) 

이숭배(현 건국대박물관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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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永平川 流域의 新驚見 文化遺題

이번 영평천 유역에 대한 지표조사 과정에서 마을유적으로는 청동기시대 유적 3개소, 원삼 

국시대 유적 1개소 십L국시대 유적 1개소와 더불어 조선시대 가마터 1개소를 새로 확인하였 

다1) 

1. 주원리 유물산포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도먼 1. 사진 1) 

전곡읍에서 37번 국도를 따라 포천 영중면 쪽으로 7.5km 가량 이동하면, 雲南橋에 도달하 

는데 , 유적은 바로 운남교 동쪽의 긴 충적 대지상에 위치한다 유물이 산포하고 있는 지역은 

영평천 남쪽에 해당되며, 하천의 맞은 편은 해발 300 ∼500m의 험준한 고지가 형성되어 있 

다 유적에는 현재 “만수원”이라는 묘목원이 들어서 있으며, 하천변에는 대전차 방어벽이 축 

조되어 있다 유물은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출토되었지만, 대부분 작은 편이고 수량도 많지 

않다 유물의 분포 범위는 길이 900m. 너비 125m 가량이다‘ 채집된 유물 가운데에는 무문 

토기편, 회청색 경질토기편 등이 있어 청동기시대와 십L국시대의 생활유적이라 판단된다 

2) 유물 

도면 2-잉(사진 2-(D)은 회황색 연질의 구연부편으로 구연 끝은 경미하게 외반되었다, 토 

기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3cm 

도변 2-(2) (사진 2-(2))는 흑색 연질의 뚜껑편으로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뚜껑의 깊이는 

얄은 편이며,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다 외면에는 희미한 3조의 횡침선이 돌아가며 , 

내변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1.3cm 

도면 2-®∼@(사진 2-®∼@)은 무문토기 동체부편이다 굵은 석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 

으며, 색조는 황갈색 내지 암갈색을 띤다 

도면 2 @∼@는 무문의 삼국시대 토기편이다, 이 가운데 도변 2-CV (사진 2-CVl은 회색 경 

질토기편으로 정선된 점토로 만틀었으며 내면에는 지두혼이 관찰된다‘ 

도면 2-@(사진 2-@)은 기벽이 두터운 회색 경질토기편으로 경도가 무척 높은 편이다 

도면 2-® (사진 2-®)는 회청색 경질토기편으로 속심은 자색을 띤다. 내변에는 횡으로 물 

1) 유적의 위치 및 포천 지역의 고고학적 환경은 『抱川 城東里 마을遺題』 H장 遺題의 位置 및 環境
과圖面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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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주원리 유물산포지(A) 및 백자가마터(B) 위치도( 1 / 15,000) 

손질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도변 2-®∼@는 타날문토기편으로 이 가운데 도면 2-@(사진 2-@)은 격자문이 교차 타 

날된 회색 경질토기편이다. 내변에는 횡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남아 있다 

도변 2-@(사진 2-@)은 격자문이 타날된 회색 경질토기편으로 내면에 희미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도변 2-@(사진 2-@)는 송문을 타날한 후 간격이 좁은 횡선을 여러 줄 돌린 회색 경질토 

기편이다. 내면의 색조는 흑색을 띤다. 

도변 2-@)(사진 2-@))은 미완성 석기편으로 한쪽 변에는 찰절기법으로 석재를 잘라낸 혼 

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어떤 석기를 만들려고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길이 ’ 3.7cm, 너 

비 ; 1.8cm, 두께 ; 0.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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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주원리 유물산포지(@∼뼈)와 오가리유적(@∼@) 채집 유물( 1 /3) 

2‘ 오가리 원삼국시대 유물산포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도면 3. 사진 3) 

주원리 가마터에서 37번 국도를 따라 동쪽으로 l.5km 가량 이동하면 관인면으로 향하는 

도로와 만나게 되고, 이 삼거리로 부터 남쪽으로 약 500m 떨어진 영평천변에 본 유적이 위 

치한다 행정구역상 포천군 창수면 오가1리 774-1. 776-3번지 일대이다 유적은 영평천의 

충적대지상에 입지하고 있어 흑갈색의 비옥한 사질토가 펼쳐져 있다 현재에는 경작지로 이 

용되고 있는데, 유물의 분포 범위는 길이 200m. 너비 75m 가량이다 채집된 유물 중에는 

대다수가 중도식무문토기편이나 회색 및 회청색의 타날문토기편들이 보이고 있어 인접한 영 

송리유적과 동일 시기의 마을유적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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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오가리유적 위치도( 1 /15,000) 

2) 유물 

도면 2 @(사진 4-(D)는 중도식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목부분에서 경미하게 외반된 구연 

은 직선적으로 벌어지며, 구연단은 다소 직선적으로 처리되었다 굵은 석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으며 , 황갈색의 색조를 띤다 토기 외변에는 탄소가 흡착되어 있으며, 내변에는 유기 

물질이 흡착되어 있다 잔존고 5.8cm 

도면 2-@ (사진 4-(2))는 황갈색 연질의 중도식무문토기 구연부편으로 굵은 석립이 다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 내변에는 불규칙적인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잔존고; 

3.7cm 

도면 2-® (사진 4-®)은 작은 석립이 다량 섞인 점토로 만든 저부편이다 색조는 갈색을 

띤다. 잔존고; 1.7cm 

도면 2-@∼@(사진 4-®∼@)은 중도식무문토기의 동체부편으로 도변 2-®을 제외하고는 

모두 굵은 석립이 섞인 접토로 만들었다 색조는 황갈색 내지 암갈색을 띤다 

도면 2-@ (사진 4-®)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으로 작은 석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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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내면에는 횡으로 불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도면 2 @∼@은 타날문토기편이다. 이 가운데 도면 2 @(사진 4-@)은 승문이 교차 타날 

된 회색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작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도면 2 @(사진 4 @)는 승문을 타날한 후 횡선을 돌린 회색 연질의 동체부편이다. 

도변 2 @(사진 4-@)는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비교적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색조 

는 흑갈색을 띠는 연질 소성이다 

도면 2-® (사진 4-@)은 승문이 교차 타날되어 있으며, 색조는 회색을 띤다. 정선된 점토 

로 만들었으며 , 연질 소성이다 

3‘ 주원러 조선시대 백자가마터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도면 1. 사진 5) 

가마터는 행정구역상 포천군 창수면 주원4리 산 215-1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주원리 원삼 

국시대 유물산포지로 부터는 남동쪽 250m 지점에 해당된다 가마터는 북동쪽으로 뻗은 해발 

142m의 낮은 능선 끝자락에 입지하고 있으며 , 가마터 앞쪽으로는 영평천이 남서 방향으로 

곡류한다 가마터가 위치하고 있는 능선부는 비교적 급한 경사변을 이루는데 , 현재 이곳은 

군부대의 참호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가마터의 상당 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 지 

역에서 많은 양의 백자편과 함께 도침, 가마벽편 등이 채집되었는데, 도편의 분포 범위는 대 

략 길이 40m. 너비 20m 가량이다. 특히 초벌구이의 도편이 주로 능선의 상단부에서 채집되 

었다. 

2) 유물 

도면 4 @(사진 6 @)은 백자대접의 구연 동체부편으로 구연 상단이 약간 벌어진다 회색 

도토로 빚은 다음, 전면에 청록색 유약을 시유하였다. 외면에는 부분적으로 유약이 흘러내리 

고 빙열이 관찰된다 복원 구경; 18. 9cm. 잔존고 2.8cm 

도면 4-(2)∼@는 백자대접의 저부편이다 이 가운데 도면 4-(2) (사진 6-(D)는 가마의 상단 

부에서 채집된 미완성 상태의 초벌구이편이다‘ 정선된 도토로 빚었으며, 황갈색의 색조를 띤 

다 굽의 높이는 낮고 접지면이 넓은 편이다 잔존고; 2. 8cm. 저경 : 6.Scm 

도면 4-® (사진 6-(2))은 회색 도토로 만들었으며 청록색의 유색을 시유한 저부편이다, 표 

면에는 조밀한 빙열이 관찰되며 , 잡티가 묻어 있다 굽의 높이는 낮은 편이며, 굽 안부분에 

는 굵은 洗沙가 묻어 있다 잔존고; 4.Scm. 저경 : Scm 

도면 4-@(사진 6-®)는 회색의 도토에 청록색의 유색을 띠는 저부편으로, 내변에는 번조 

494 



@ 

'~긴?,' 

/,! --~7 •Z 

@ 

0 5 lDcm 

@ 

‘ ‘ 

@ 

도먼 4. 주원리 백자가마터 채집 유물( 1 /3 ) 

495 

@ 

@ 

; 
@ 

“‘~--

@ 



시에 떨어진 가마벽면이 그대로 붙어 있다 외면에는 잡티가 많이 묻어 있으며 , 굽에도 굵은 

洗沙가 가득 차 있다 잔존고; 4cm. 저경 : 5.8cm 

도면 4 @∼@(사진 6 @∼@)는 백자대접의 구연부편으로 모두 회색 도토를 사용하여 만 

들었으며, 청록색의 유약을 시유하였다. 구연부는 상단부에서 약간 벌어지며, 구연단은 다소 

날카롭게 처리되었다. 

도면 4-®∼@는 도침으로 이 가운데 도면 4-®C사진 6-®)만이 원반형 도침이고 나머지 

는 원통형이다 상방의 접지변에는 굵은 洗沙가 두럽게 붙어 있다 

도면 4-®(사진 6-@): 직 경 lOcm. 높이 5cm 

도면 4-@ (사진 6-@): 직경 7.5cm. 높이 9cm 

도면 4-@(사진 6-@): 직경 lOcm. 높이 14.5cm 

4. 성동리 삼국시대 유물산포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시진 7. 8) 

유적은 행정구역상 포천군 영중변 성동 5리에 위치한다 포천읍에서 43번 국도를 타고 북 

쪽으로 14km 가량 이동하면 죄측의 전곡 방향의 37번 국도와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동 

면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0.8km 직진하면 도로 우측에 유적으로 들어가는 비포장도로가 나온 

다. 이 비포장도로는 영평천을 가로지르는 白橋와 연결되는데 유적은 바로 白橋 건너 50m 

지점에 위치한다‘ 영평천이 곡류하며 형성된 활주사변의 충적대지상에 형성된 유적으로 부식 

성이 많은 사질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 

었는데, 대부분이 논이고 하천과 인접된 일부분만이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유물의 분포범위는 길이 600m. 너비 260m 가량으로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있는데, 

특히 상류 지역에서는 주로 신라토기가 채집된 반면, 하류 지역에서는 백제토기가 채집되고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천 상류쪽으로 마을이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영평천 일대는 건축용도의 양질의 모래가 많아 오래 전부터 토사 채취가 빈번하게 이루어 

졌었는데 , 성동리유적 역시 최근 토사 채취로 인하여 유적의 일부가 잘려져 나갔다(사진 7-

@). 토사 채취로 인하여 노출된 단애변 상에서 여러 기의 유구가 관찰되었는데, 육안으로도 

주거지 7기 , 소형유구 2기 등이 5∼ lOm 간격으로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유구의 밀집도 

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2) 유물 

유물은 지표상에서 채집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단애면 상에 걸린 유구 내부에서 일괄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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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된 유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반된 토기 단위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면 5-@(사진 9 @)은 토사가 채취된 단애면 상에서 수습되었는데 주거지로 추정되는 

유구 내부의 출토유물이다(사진 8-(2)) . 회백색 연질의 구연부편으로 원저단경호로 추정된다‘ 

구연부는 완만하게 외반하며, 끝에서 밖으로 말았다 미세한 사립이 많이 섞인 사질성 점토 

로 만들었으며, 내면에는 횡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남아 있다 백제토기로 추정된다 복원 구 

경 18.Scm, 잔존고; 6.3cm 

(표 1 ) 에서 소개된 토기편들은 주거지로 추정되는 유구의 일괄 출토 토기편이다. 주거지는 

내부퇴적층에서 관찰된 목탄편이나 출토 토기편으로 볼 때, 화재로 폐기된 백제주거지로 판 

단되며, 편의상 A호 주거지로 칭한다 

(표 1) 포천 성동리 A호 주거지 출토 백제토기펀 

도면 사진 색조 경도 태토 = E르;r ~ 
5-@ 9-® 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교차승문 

5@ 9-(2) 회황색 연질 사질성 점토 심발형토기 , 숭문+횡선, 저부에 짝기흔 

5-@ 9-® 적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승문+횡선, 내면은 황색‘ 내변에 불규칙적인 물손질 

5-® 9-® 흑회색 연질 사질성 점토 교차승문, 내면은회색 

5-® 9」ID 회황색 연질 사질성 점토 교치숭문 내연은흑회색 

7CD 9-CV 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승문, 내변에 불규칙적인 물손질 

7 CZ) 9® 회색 연질 사질성 점토 승문, 외면은 암갈색 색조에 탄소 흡착 

7 @ 9-® 갈색 연질 사질성 접토 교차숭문 

7-($) 9® 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승문+횡선 

(표 2) 포천 성동리 B호 주거지 출토 백제토기펀 

| 도면 | 사진 ( 색조 | 경도 | 태 토 | 특 징 
| 7•@ I io-cD I 갈색 | 연질 I 사질성 점토 | 승문, 내면에 유기물질 흡착 
I 1 ® I io CZ) I 흑색 | 경질 | 점토 | 교차격자문 
I 7-(J) I 1『@ | 회백색 | 연질 | 사질성 점토 | 숭문 
I 7•@ I 10•@ | 흑색 | 경질 | 점토 | 도변 7-®과 동일 개체로 추정 외면에 마연 

(표 2) 의 토기편은 A호 주거지로 부터 약 S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백제주거지의 

출토 토기편이다 편의상 B호 주거지로 칭한다, 

기타 유적 주변에서 채집된 토기편들이다 

도변 6-(2)(사진 10-(5))는 신라토기의 구연부편이며, 회흑색 경질이다 구연부는 수평상 외 

반되며, 구연단은 요철이 있다 잔존고‘ 2.9cm 

도변 6-@(사진 10-@)은 암회색의 경질토기이며 , 소성은 석기질에 가깝다 구연 끝은 짧 

게 외반하며 , 구연단은 다소 둥글게 처리되었다 잔존고; 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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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사진 10-Cl))는 동체부에 격자문이 타날된 구연부편이며, 색조는 흑회색을 띠는 

연질 소성이다. 작은 석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 내변에는 횡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백제토기로 추정된다 잔존고; 2.7cm 

도면 6 @(사진 10 @)는 신라토기인 짧의 구연부편이다 회백색 연질 소성이며, 구연부 

아래에 2조의 횡선이 돌아간다. 잔존고 2.Scm 

이 외에 동체부편 28점이 채집되었는데 , 자세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도면 5 @(사진 1 3-(D)는 회색 연질토기의 저부편으로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다 토기의 내 

외면은 검게 그을렸다. 잔존고 2.3cm 

도면 6-@(사진 13-(2))은 회흑색 경질토기의 저부편이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 표면 

에는 부분적으로 자연유가 관찰된다 통체부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복원 저경 4. l cm. 

잔존고 3cm 

도면 7 @(사진 13-®)은 암갈색 연질의 저부편으로 사질성 점토로 만들었다 백제토기로 

추정된다 잔존고 2.4cm 

도면 7-@(사진 13-@)은 주조철부편으로 좌측면 일부만 남은 것이다 부식이 심한 편이 

며 주조철부의 횡단면은 構形이다 잔존 길이 7.Scm. 찬존 너비 3cm. 두께 2.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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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포천 성동리유적 지표채집 동체부편 

도면 사진 人-11?」;- 경도 태 토 트-「등 징 

5-CD 1 0-(잊 황색 연질 사질성 점토 백제토기,교차숭문 
5--(Z) 10-® 흑회색 경질 점토 백제토기, 교차격자문, 내변 흑색 
5--® 10-@ 회색 연질 정선된점토 백제토기, 격자문 
5-® 10-@ 황갈색 연질 사질성 접토 백제토기,승문 

5-® 11-CD 흑회색 연질 접토 백제토기,숭문+횡선 
5-® 11-0 회청색 경질 점토 신라토기, 얄은숭문 
5 CV 11--® 회청색 경질 접토 신라토기, 얄은 숭문, 속심은 자색 
5-® 11-@ 암갈색 연질 사질성 접토 백제토기, 승문, 내면은 황색 
5@ 11-® 황색 연질 사질성 접토 백제토기, 숭문+횡선, 내면에 유기물질 홉착 
6-CD 11-® 갈색 연질 사질성 접토 백제토기, 숭문+횡선 
6 CV 11 CV 혹회색 연질 사질성 점토 백제토기, 숭문+횡선 
6-® 11-® 회색 경질 점토 신라토기 , 얄은 교차승문+횡선 
6-® 11-® 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백제토기,교차숭문 

6-® 11-® 회색 경질 점토 신라토기 , 얄은 숭문, 내변에 내박자혼 
6-@ 11-® 황백색 연질 사질성점토 백제토기 , 격자문 
6-@ 11-@ 황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백제토기,숭문+격자문 
6-0 12-CD 회청색 경질 점토 신라토기 , 얄은승문 
6-® 12-0 회백색 경질 점토 신라토기, 얄은 송문, 속심은 자색 
6--® 12• 3 회색 경질 점토 신라토기, 얄은숭문 
6-® 12 @ 회색 연질 사질성 점토 신라토기, 얄은 숭문, 내변은 황색 
6-@ 12-® 회흑색 연질 사질성 점토 백제토기, 격자문, 내면은 흑색 
6-® 12-® 명갈색 연질 사질성 점토 백제토기 , 격자문, 속심과 내면은 혹색 
6-® 12-CV 적갈색 연질 사질성 접토 백제토기,숭문 
6-® 12-® 회색 연질 점토 신라토기 , 격자문, 내면은 갈색 
6-® 12-C밍 적갈색 연질 점토 백제토기, 격자문, 외면에 탄소흡착흔 
6-@ 12-® 회색 연질 사질성 점토 백제토기, 교차송문 
6-@ 12-® 황색 연질 사질성 점토 백제토기, 교차숭문, 속심은 흑색 
6-® 12-@ 회색 연질 점토 백제토기,격자문 

5‘ 노곡리 청동기시대 주거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도면 8, 사진 14) 

행정구역상 포천군 이동변 노곡리 1432-1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성동리 유적에서 이동유 

원지 방향의 지방도로를 따라 9km 가량 이동하면 노곡교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남동방향으 

로 750m 떨어진 영평천변에 본 유적이 위치한다 주거지는 영평천이 독류하면서 형성된 자 

연제방의 모래언덕에 형성되어 있는데, 최근 이 부분을 삭토하여 밭으로 경작하면서 주거지 

가 노출되었다 주거지는 흑갈색점토사질층에 형성되어 있으나, 경작으로 인하여 대부분 파 

괴되고 소토화된 점토덩어리와 함께 목탄편이 지표상에 드러나 있어, 화재주거지의 흔적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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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노곡리유적(A) 및 연곡리 만가대유적( B) 위치도( 1 / 15,000)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유물은 목탄 분포 범위 내에서 무문토기 동체부편과 함께 반월형석 

도편을 채집하였으며, 주변 지역에서 공렬토기 구연부편을 비롯한 무문토기편과 함께 석부 1 

점 , 가공의 흔적이 있는 석재 1점을 채집하였다. 유물의 분포범위는 길이 80m. 너비 20m 

가량이나, 주변의 논이나, 인삼밭에서도 소량의 무문토기편이 채집되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 청동기시대의 취락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유물 

도변 9-CD(사진 15-CD)은 fl列土器 구연부편이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구멍은 

안에서 밖으로 완전 투공하였다. 작은 석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황갈색의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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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띤다 잔존고 3. 7cm. 구멍 직경- 0.5cm 

도변 9-(2) (사진 15-(2))는 황갈색 연질의 무문토기 구연부편으로 굵은 석립이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구연은 약간 벌어지며, 구연단은 직선적으로 처리하였다 잔존고; 2.9cm 

도면 9-®∼@(사진 15 @∼@)는 무문토기 동체부편으로 모두가 굵은 석립이 다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토기의 내외면에는 목리긁기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도면 9-@(사진 15-®)은 半月形石刀片으로 구멍은 양쪽에서 투공하였다 ”]部는 單η이지 

만, 반대쪽도 약간 마연하여 날을 세웠다 잔존길이; 6cm, 잔존너비; 4.5cm, 두께; 0.65cm 

도면 9-@(사진 15-@)은 주거지 주변에서 채집된 타제석부로 주로 측면부를 여러 차례 

잔다듬질하여 제작하였다. 꺼部를 두럽게 처리한 것으로 보아, 타격력을 염두에 둔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석기의 횡단면은 볼록렌즈형이다 길이; 13.5cm, 너비 8.5cm, 두 

께; 2.6cm 

도면 9 @(사진 15-@)는 석기 제작에 사용된 몽돌로서 표면에는 여러 차례 타격한 흔적 

이 남아 있다 길이; 11.5cm, 너비; 8.5cm, 두께; 5.8cm 

6. 연곡리 만가대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1) 유적의 위치 및 현황(도면 8, 사진 16) 

노곡리 유적에서 이동유원지 방향으로 지방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도로 우측에 비교적 높 

은 봉우리가 우뚝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봉우리를 매바위라고 부르는데 , 유적은 이 

봉우리의 남쪽 4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행정구역상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957, 957-1 

번지 일대에 해당된다. 일명 “만가대”라고 불리는 마을 앞에는 영평천에 인접하여 경작지가 

펼쳐져 있는데, 최근 토사채취가 이루어지면서 토기편이 노출되었다 전체 유적 가운데 약 

1/ 3 가량이 토사채취로 삭토되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중 일부의 토시는 노곡 

주유소 인접 경작지에 성토되었다고 한다‘ 확인결과, 노곡주유소 인접 경작지에서 만가대에 

서 채집된 무문토기와 유사한 토기편들을 수습할 수 있었다 

유물의 분포범위는 길이 l OOm. 너비 75m 가량으로 출토유물은 공렬토기 구연부편과 소 

량의 무문토기 동체부편들이다. 

2) 유물 

도면 9-@l(사진 17-(D)은 fl찌土器 구연부편으로 작은 석립이 섞인 점토로 만들었다. 구멍 

은 안에서 밖으로 뚫었으며 , 내외변에는 희미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존고; 3cm, 구멍 직 

경 0.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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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노곡리유적(@∼@)과 연곡리 만가대유적(@∼@) 채집 유물(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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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변 9-@(사진 17-®)는 심발형토기로 추정되는 구연부편으로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 

다 미세한 사립이 다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으며 , 황갈색의 색조를 띤다. 토기 외면 

에는 일부 탄소가 흡착된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고; 6.7cm 

도면 9-®∼@(사진 17-®∼@)는 무문토기 동체편이다 암갈색 내지 황갈색의 색조를 띠 

며 , 작은 석립 내지 사립이 소량 섞인 점토질 태토로 만들었다, 이 가운데 도면 9-@을 제외 

한 토기편들은 모두 내면에 목리긁기로 정변하였으며, 도면 9-@ (사진 17-®)의 토기편 내면 

에는 유기물질이 탄화된 흔적이 남아 있다. 

도면 9-@ (사진 17-®)은 회황색의 연질토기로서 외변에 1조의 횡선이 돌아간다 정선된 

점토로 만들었으며 , 내변에는 횡으로 물손질하였다 삼국시대 토기편으로 추정된다, 

도면 9 @(사진 17 @)은 무문토기 저부편으로 굵은 석립이 소량 섞인 접토로 만들었다. 

색조는 황갈색을 띠며 , 저부와 동체부를 접합할 때, 남겨진 지두흔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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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맺음말 

포천 영평천 유역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유적 3개소, 원삼국시대 유적 1개소, 

삼국시대 유적 1개소, 조선시대 백자가마터 1개소 등 모두 6개소의 유적을 새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짧은 조사 기간으로 인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군부대 시설 및 

사유지에는 조사 지역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향후 체계적인 계획 하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많은 유적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조사에서 새로 찾은 유적의 성격은 대부분이 마을유적이다 이들 유적들은 영평천의 

하상운동으로 형성된 충적대지에 분포하고 있는데, 청동기시대 이래로 삼국시대에 이르기까 

지 삶의 주 터전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포천 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지금까지 

지석묘만 알려져 있을 뿐이었는데 , 최근 반월산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반월형석도와 흠자 

귀가 출토되었으며, 관인면 중리에서도 반윌형석도와 함께 무문토기가 채집되었다 그리고 

이번 지표조사에서도 청동기시대의 유물산포지 3개소가 새로이 조사되었는데 공렬토기 · 반월 

형석도로 볼 때 ,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의 무문토기문화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오가리유적에서는 중도식무문토기편과 함께 타날문토기편들이 채집되었다 출토 유물만 가 

지고 편년적 위치를 가름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조사된 영송리유적과 함께 경기북부지역의 

원삼국 문화를 조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기도박물관에서 조사한 파주 

주윌리유적에서도 중도식무문토기가 출토됨에 따라 중도식무문토기 문화의 북한계선은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된다 

성동리유적과 주원리유적에서는 삼국시대 토기편들이 채집되었다 특히 성몽리유적은 한성 

백제시대의 토기편과 함께 신라토기편들이 채집되어 중부지방에 있어서 쉰L국시대 문화의 변 

천과정을 밝힐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경기북부지방에서 신라의 마을유적이 

처음으로 발견됨으로써 삼국전쟁기 신라의 지방 경영의 단면을 파악하는 데 있어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성동리유적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유적들이 골재 채취 및 여러가지 이유로 인 

하여 점차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에 대한 조사도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이미 유적의 존재가 밝혀진 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박물관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유적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 

계획을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이들 유적에 대한 보호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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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주원리 유물산포지 전경(@;북동에서, @;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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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주원리 유물산포지 채집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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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오가리유적 전경(φ·원경, @‘근경) 

5 11 



φ 
@ 

@ 

@ 

@ @ 

® 
@ 

@ 

@ @ 

@ ® 

사진 4. 오가리유적 채집 유물(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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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주원리 백자가마터 전경(@‘원경,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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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주원리 백자가마터 채집 유물(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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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성동리유적 전경(@;근경, @’유적 파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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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성동리유적 노출 주거지(φ)와 토기(@) 

5 16 



@ 

@ 

@ 

@ 
@ 

@ 

@ @ @ 
@ 

사진 9. 성동리유적 주거지 출토 유물(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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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성동리유적 주거지 출토 유물(@∼@)과 주번 채집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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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성동리유적 채집 유물(@∼@) 

519 



@ @ 
@ 

슐옳 
@ 

G) @ @ 

@ 
@ @ @ 

사진 12. 성동리유적 채집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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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성동리유적 채집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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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노곡리 주거지 채집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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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연곡리 만가대유적 전경(@.근경 ,CZ):유적 파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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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 . 연곡리 만기대유적 채집 유물(@∼@) 

525 



京織햄專懶흠 협m:찮휩활a告 第 2 冊

抱川 城隔里 마을遺題 

인 쇄 일 : 1999년 12월 10일 

발 행 일 : 1999년 12월 20일 

펴 낸 곳 ; 京繼道뺨 l찌에파 

며며[ID댐띠며 경기도 용인시 기홍읍 상갈리 85 

京鍵道博物館
ft (0331) 285 2011 ∼4 

E · mail . K gmu se @musenet.co.kr 

편 집 도서출판 학연문화사 fi 02)865-5072 

인 쇄 ; 화홍문화사 fi 0331) 222-α)()3 ∼4 



• 

The Excavation Report on the 

Sungdong-ri Settlement Sites in Pochun County 

1999 

KYONGGI PROVINCIAL MUSEUM 


	抱川 城洞里 마을 遺蹟
	發刊辭
	일러두기
	목차
	I. 머리말
	II. 遺蹟의 位置 및 環境
	1. 位置 및 自然環境
	2. 考古學的 環境

	III. 遺蹟의 調査 經過
	1. 調査 前 狀況
	2. 遺蹟의 層位
	3. 調査 方法

	IV. 遺構와 出土遺物
	1. 住居址
	1) 1號 住居址
	2) 2號 住居址
	3) 3號 住居址
	4) 4號 住居址
	5) 5號 住居址
	6) 6號 住居址
	7) 7號 住居址
	8) 8號 住居址
	9) 9號 住居址

	2. 小形遺構
	1) 1號 小形遺構
	2) 2號 小形遺構
	3) 3號 小形遺構
	4) 4號 小形遺構
	5) 5號 小形遺構
	6) 6號 小形遺構
	7) 7號 小形遺構
	8) 8號 小形遺構
	9) 9號 小形遺構
	10) 10號 小形遺構
	11) 11號 小形遺構
	12) 12號 小形遺構
	13) 13號 小形遺構
	14) 14號 小形遺構
	15) 15號 小形遺構
	16) 16號 小形遺構
	17) 17號 小形遺構
	18) 18號 小形遺構
	19) 19號 小形遺構
	20) 20號 小形遺構
	21) 21號 小形遺構
	22) 22號 小形遺構
	23) 23號 小形遺構
	24) 24號 小形遺構
	25) 25號 小形遺構
	26) 26號 小形遺構
	27) 27號 小形遺構
	28) 28號 小形遺構
	29) 29號 小形遺構
	30) 30號 小形遺構
	31) 31號 小形遺構
	32) 32號 小形遺構
	33) 33號 小形遺構
	34) 34號 小形遺構
	35) 35號 小形遺構
	36) 36號 小形遺構
	37) 37號 小形遺構
	38) 38號 小形遺構
	39) 39號 小形遺構
	40) 40號 小形遺構
	41) 41號 小形遺構
	42) 42號 小形遺構
	43) 43號 小形遺構
	44) 44號 小形遺構
	45) 45號 小形遺構
	46) 溝狀遺構

	3. 文化層 出土遺物
	4. 地表採集 遺物

	V. 考察
	1. 段階의 設定
	2. 漢城百濟時代의 마을遺蹟
	1) 遺構
	2) 遺物과 編年的 位置

	3. 新羅時代의 마을遺蹟
	1) 遺構
	2) 遺物과 編年的 位置


	VI.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抱川 城洞里山城 精密地表調査 報告
	부록 抱川  永平川 流域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

	판권기
	뒷표지

	표목차
	표 1. 포천 성동리 마을유적 주변의 문화유적
	표 2. 1호 주거지 바닥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3. 1호 주거지 재퇴적층 출토 토기편
	표 4. 2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5. 3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6. 4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7. 5호 주거지 바닥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8. 5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9. 7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10. 8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11. 9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12. 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13. 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14. 6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15. 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16. 1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17.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구연부편
	표 18.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19. 13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20. 1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21. 20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구연부편
	표 22. 20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23. 2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24. 26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25. 2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26. 29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27. 30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28. 3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29. 33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30. 35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31. 36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32. 39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33. 4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34. 44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35. 45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36. III 문화층 출토 토기 동체부편
	표 37. 성동리유적 지표채집 토기 구연부편
	표 38. 성동리유적 지표채집 토기 동체부편
	표 39. 성동리유적 한성백제시대 주거지 명세표
	표 40. 성동리유적 한성백제시대 소형유구 명세표
	표 41. 성동리유적 신라시대 소형유구 명세표

	도면목차
	도면 1. 포천 성동리유적 위치 및 주변의 문화유적
	도면 2. 포천 성동리유적 조사지역 및 주변 지형도
	도면 3. 포천 성동리유적 층위도
	도면 4. 포천 성동리유적 유구배치도
	도면 5. 1호 주거지와 출토유물
	도면 6. 1호 주거지 출토유물
	도면 7. 1호 주거지 출토유물
	도면 8. 2호 주거지
	도면 9. 2호 주거지 출토유물
	도면 10. 3호 주거지 및 19호 소형유구와 3호 주거지, 19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도면 11. 4호 주거지 및 20호 소형유구
	도면 12. 4호 주거지 출토유물
	도면 13. 4호 주거지 출토유물
	도면 14. 4호 주거지 출토유물
	도면 15. 4호 주거지 출토유물
	도면 16. 5호 주거지와 출토유물
	도면 17. 5호 주거지 출토유물
	도면 18. 5호 주거지 출토유물
	도면 19. 5호 주거지 출토유물
	도면 20. 6호 주거지 출토유물
	도면 21. 6호 및 7호 주거지와 7호 주거지 출토유물
	도면 22. 7호 주거지 출토유물
	도면 23. 7호 주거지 출토유물
	도면 24. 7호 주거지 출토유물
	도면 25. 8호 주거지와 출토유물
	도면 26. 8호 주거지 출토유물
	도면 27. 9호 주거지 및 34호, 36호 소형유구와 9호 주거지 출토유물
	도면 28. 9호 주거지 출토유물
	도면 29. 9호 주거지 출토유물
	도면 30. 1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도면 31. 1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도면 32. 2호 및 3호 소형유구와 2호 소형유구, 3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도면 33. 4호 및 5호 소형유구
	도면 34. 6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도면 35. 7호 및 8호 소형유구와 7호 소형유구, 8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도면 36. 9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도면 37. 10호 및 11호 소형유구와 10호 소형유구, 11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도면 38. 12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도면 39. 12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도면 40. 12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도면 41. 12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도면 42. 13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도면 43. 14호 및 15호 소형유구
	도면 44. 16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도면 45. 17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도면 46. 17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도면 47. 17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도면 48. 18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도면 49. 20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도면 50. 20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도면 51. 21호, 22호, 23호 소형유구
	도면 52. 21호 소형유구, 22호 소형유구, 23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도면 53. 24호 및 25호 소형유구와 24호 소형유구, 25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도면 54. 26호 및 27호 소형유구와 26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도면 55. 26호 소형유구, 27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도면 56. 29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도면 57. 30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도면 58. 31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도면 59. 32호 및 33호 소형유구와 32호 소형유구, 33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도면 60. 35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도면 61. 35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도면 62. 36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도면 63. 37호, 38호, 39호, 40호 소형유구와 39호 소형유구, 40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도면 64. 41호 및 42호 소형유구와 41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도면 65. 43호, 44호 소형유구 및 구상유구와 44호 소형유구, 구상유구 출토유물
	도면 66. 45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도면 67. II문화층 및 III문화층과 지표채집 유물
	도면 68. 지표채집 유물
	도면 69. 지표채집 유물
	도면 70. 포천 성동리유적 3차원 지형도
	도면 71. 단계별 유구분포도

	사진목차
	사진 1. 포천 성동리유적 전경(①:원경, ②:근경)
	사진 2. 조사전 전경(①)과 교란지역 조사 시굴갱(②)
	사진 3. 골재 채취 지역(①)과 단애면에 노출된 유구 전경(②)
	사진 4. 포천 성동리유적 층위 전경
	사진 5. 조사 과정(①:유구확인작업, ②:조사후 복토작업, ③복토후)
	사진 6. 조사후 전경 (①:1호~3호 주거지 주변, ②:2호, 4호, 5호 주거지 주변)
	사진 7. 조사후 전경(①:6호~8호 주거지 주변, ②:9호 주거지 주변)
	사진 8. 1호 주거지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사진 9. 1호 주거지 출토 토기 (①~⑭)
	사진 10. 1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⑩)
	사진 11. 1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⑭)
	사진 12. 1호 주거지 출토 토기 (①~⑩)
	사진 13. 2호 주거지 전경(①:조사후, ②:온돌시설 노출 상태)
	사진 14. 2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⑦)
	사진 15. 2호 주거지 출토 유불(①~⑩)
	사진 16. 3호 주거지 전경(①:조사후, ②:19호 소형유구 중복 상태, ③:부뚜막 시설)
	사진 17. 3호 주거지 출토 유물(①~⑮)
	사진 18. 4호 주거지 전경(①:조사후, ②·③:토기 출토 상태)
	사진 19. 4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④)
	사진 20. 4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⑭)
	사진 21. 4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⑪)
	사진 22. 4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⑭)
	사진 23. 4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⑩)
	사진 24. 4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⑧)
	사진 25. 4호 주거지 출토 유물(①~⑤)
	사진 26. 5호 주거지 전경(①:조사후, ②:층위 상태, ③:유물 출토 상태)
	사진 27. 5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④)
	사진 28. 5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③)
	사진 29. 5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⑦)
	사진 30. 5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⑪)
	사진 31. 5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⑦)
	사진 32. 5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⑨)
	사진 33. 5호 주거지 출토 유물(①~⑫)
	사진 34. 6호 주거지 전경(①:7호 주거지 중복 상태, ②:조사후)
	사진 35. 6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⑦)
	사진 36. 6호 주거지 출토 유물(①~⑧)
	사진 37. 7호 주거지 전경(①:조사후, ②:기둥구멍 노출 상태)
	사진 38. 7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⑩)
	사진 39. 7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⑤)
	사진 40. 7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⑩)
	사진 41. 7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③)와 8호 주거지 전경(④)
	사진 42. 8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⑧)
	사진 43. 8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⑫)
	사진 44. 8호 주거지 출토 유물(①~④)
	사진 45. 9호 주거지 전경(①:조사후, ②:부뚜막 노출 상태, ③·④:유물 노출 상태)
	사진 46. 9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④)
	사진 47. 9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⑬)
	사진 48. 9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⑥)
	사진 49. 9호 주거지 출토 유물(①~⑨)
	사진 50. 1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사진 51. 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⑥)
	사진 52. 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⑪)
	사진 53. 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⑫)
	사진 54. 2호 3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중복 상태)
	사진 55. 2호 소형유구 층위 상태(①)와 3호 소형유구 전경(②)
	사진 56. 2호 소형유구(①~⑬)와 3호 소형유구(⑭~⑯) 출토 토기
	사진 57. 4호(①), 5호(②) 소형유구 전경
	사진 58. 6호 소형유구(①)와 출토 토기(②~⑥)
	사진 59. 7호 소형유구(①)와 출토 토기(②~④)
	사진 60. 8호 소형유구(①)와 출토 토기(②~⑤)
	사진 61. 9호 소형유구(①)와 출토 토기(②~⑤)
	사진 62. 10호(②) 11호(③) 소형유구와 중복 상태(①)
	사진 63. 10호 소형유구(①, ②), 11호 소형유구(③~⑫) 출토 토기
	사진 64. 11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⑪)
	사진 65. 12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철겸 출토 상태)
	사진 66.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④)
	사진 67.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③)
	사진 68.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⑥)
	사진 69.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⑫)
	사진 70.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⑩)
	사진 71.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⑯))
	사진 72.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⑮)
	사진 73.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⑫)
	사진 74. 12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⑫)
	사진 75. 13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사진 76. 13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⑨)
	사진 77. 13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⑧)
	사진 78. 14호(①), 15호(②) 소형유구 전경
	사진 79. 16호 소형유구 전경(①:내부 층위, ②:구슬 출토 상태)과 출토 유물(③~⑤)
	사진 80. 17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동물이빨 출토 상태)
	사진 81. 1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⑦)
	사진 82. 1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⑨)
	사진 83. 1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⑪)
	사진 84. 1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⑨)
	사진 85. 17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⑥)
	사진 86. 18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사진 87. 18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⑨)
	사진 88. 19호(①), 20호(③) 소형유구 전경과 19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②)
	사진 89. 20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⑮)
	사진 90. 20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⑱)
	사진 91. 21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사진 92. 2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⑬)
	사진 93. 21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 ②)과 22호 소형유구(③)
	사진 94. 22호 소형유구 내 토기 출토 상태(①)와 토기(②)
	사진 95. 23호 소형유구(①)와 출토 유물(②~④)
	사진 96. 24호 소형유구(①)와 출토 유물(②~⑤)
	사진 97. 25호 소형유구(①)와 출토 토기(② ④)
	사진 98. 26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사진 99. 26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①~⑯)
	사진 100. 27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사진 101. 2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⑬)
	사진 102. 27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⑤)
	사진 103. 28호(①), 29호(②) 소형유구 전경
	사진 104. 29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⑬)
	사진 105. 30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사진 106. 30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⑮)
	사진 107. 31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사진 108. 3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⑰)
	사진 109. 32호 33호 소형유구 전경(①)과 32호 소형유구 내부 층위(②)
	사진 110. 32호 소형유구(①, ②), 33호 소형유구(③~⑱) 출토 토기
	사진 111. 34호(①), 35호(②) 소형유구 전경
	사진 112. 35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⑧)
	사진 113. 35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 ②)
	사진 114. 36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사진 115. 36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⑫)
	사진 116. 37호~40호 소형유구 중복 상태(①)와 37호 소형유구 전경(②)
	사진 117. 38호 소형유구 전경(①)과 39호, 40호 소형유구 중복 상태(②)
	사진 118. 39호 40호 소형유구 전경(①)과 37호~40호 소형유구 조사후 전경(②)
	사진 119. 39호 소형유구(①~⑩), 40호 소형유구(⑪~16) 출토 유물
	사진 120. 41호(①), 42호(②) 소형유구 전경
	사진 121. 4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⑩)
	사진 122. 4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⑨)
	사진 123. 43호(①), 44호(②) 소형유구 전경
	사진 124. 44호 소형유구(①~⑨), 구상유구(⑩~⑬) 출토 유물
	사진 125. 45호 소형유구(①), 구상유구(②) 전경과 구상유구 내부 층위(③)
	사진 126. 45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⑥)
	사진 127. 문화층(①~⑨)과 지표채집 (⑩~⑫) 토기
	사진 128. 지표채집 토기(①~⑯)
	사진 129. 지표채집 토기(①~③)
	사진 130. 지표채집 유물(①~⑩)



<id>DC20150804
<count>527
<author>경기도박물관
<pub>경기도박물관
<title>抱川 城洞里 마을 遺蹟
<date>1999
<body>抱川 城洞里 마을 遺蹟
發刊辭 3
일러두기 4
목차 7
 I. 머리말 19
 II. 遺蹟의 位置 및 環境 21
  1. 位置 및 自然環境 21
  2. 考古學的 環境 21
 III. 遺蹟의 調査 經過 27
  1. 調査 前 狀況 27
  2. 遺蹟의 層位 27
  3. 調査 方法 30
 IV. 遺構와 出土遺物 33
  1. 住居址 33
   1) 1號 住居址 33
   2) 2號 住居址 37
   3) 3號 住居址 42
   4) 4號 住居址 44
   5) 5號 住居址 51
   6) 6號 住居址 60
   7) 7號 住居址 62
   8) 8號 住居址 68
   9) 9號 住居址 72
  2. 小形遺構 77
   1) 1號 小形遺構 77
   2) 2號 小形遺構 80
   3) 3號 小形遺構 82
   4) 4號 小形遺構 83
   5) 5號 小形遺構 83
   6) 6號 小形遺構 84
   7) 7號 小形遺構 85
   8) 8號 小形遺構 85
   9) 9號 小形遺構 87
   10) 10號 小形遺構 88
   11) 11號 小形遺構 88
   12) 12號 小形遺構 91
   13) 13號 小形遺構 99
   14) 14號 小形遺構 101
   15) 15號 小形遺構 102
   16) 16號 小形遺構 102
   17) 17號 小形遺構 103
   18) 18號 小形遺構 109
   19) 19號 小形遺構 111
   20) 20號 小形遺構 111
   21) 21號 小形遺構 115
   22) 22號 小形遺構 116
   23) 23號 小形遺構 117
   24) 24號 小形遺構 117
   25) 25號 小形遺構 119
   26) 26號 小形遺構 119
   27) 27號 小形遺構 123
   28) 28號 小形遺構 124
   29) 29號 小形遺構 125
   30) 30號 小形遺構 126
   31) 31號 小形遺構 128
   32) 32號 小形遺構 130
   33) 33號 小形遺構 131
   34) 34號 小形遺構 133
   35) 35號 小形遺構 133
   36) 36號 小形遺構 136
   37) 37號 小形遺構 138
   38) 38號 小形遺構 138
   39) 39號 小形遺構 138
   40) 40號 小形遺構 140
   41) 41號 小形遺構 141
   42) 42號 小形遺構 143
   43) 43號 小形遺構 143
   44) 44號 小形遺構 145
   45) 45號 小形遺構 146
   46) 溝狀遺構 146
  3. 文化層 出土遺物 148
  4. 地表採集 遺物 148
 V. 考察 153
  1. 段階의 設定 153
  2. 漢城百濟時代의 마을遺蹟 156
   1) 遺構 156
   2) 遺物과 編年的 位置 159
  3. 新羅時代의 마을遺蹟 162
   1) 遺構 162
   2) 遺物과 編年的 位置 163
 VI. 맺음말 166
 참고문헌 168
 부록 抱川 城洞里山城 精密地表調査 報告 301
 부록 抱川  永平川 流域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 485
판권기 526
뒷표지 527
</body>
<table>표목차
표 1. 포천 성동리 마을유적 주변의 문화유적 26
표 2. 1호 주거지 바닥 출토 토기 동체부편 35
표 3. 1호 주거지 재퇴적층 출토 토기편 37
표 4. 2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편 40
표 5. 3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편 44
표 6. 4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편 48
표 7. 5호 주거지 바닥 출토 토기 동체부편 56
표 8. 5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편 58
표 9. 7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편 66
표 10. 8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편 70
표 11. 9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동체부편 74
표 12. 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80
표 13. 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82
표 14. 6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84
표 15. 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85
표 16. 1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90
표 17.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구연부편 93
표 18.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96
표 19. 13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101
표 20. 1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108
표 21. 20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구연부편 113
표 22. 20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113
표 23. 2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116
표 24. 26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123
표 25. 2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124
표 26. 29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125
표 27. 30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128
표 28. 3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130
표 29. 33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133
표 30. 35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136
표 31. 36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137
표 32. 39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140
표 33. 4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143
표 34. 44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145
표 35. 45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동체부편 146
표 36. III 문화층 출토 토기 동체부편 148
표 37. 성동리유적 지표채집 토기 구연부편 150
표 38. 성동리유적 지표채집 토기 동체부편 150
표 39. 성동리유적 한성백제시대 주거지 명세표 156
표 40. 성동리유적 한성백제시대 소형유구 명세표 158
표 41. 성동리유적 신라시대 소형유구 명세표 163
</table>
<figure>도면목차
도면 1. 포천 성동리유적 위치 및 주변의 문화유적 22
도면 2. 포천 성동리유적 조사지역 및 주변 지형도 24
도면 3. 포천 성동리유적 층위도 28
도면 4. 포천 성동리유적 유구배치도 31
도면 5. 1호 주거지와 출토유물 34
도면 6. 1호 주거지 출토유물 36
도면 7. 1호 주거지 출토유물 38
도면 8. 2호 주거지 39
도면 9. 2호 주거지 출토유물 41
도면 10. 3호 주거지 및 19호 소형유구와 3호 주거지, 19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43
도면 11. 4호 주거지 및 20호 소형유구 45
도면 12. 4호 주거지 출토유물 46
도면 13. 4호 주거지 출토유물 49
도면 14. 4호 주거지 출토유물 50
도면 15. 4호 주거지 출토유물 51
도면 16. 5호 주거지와 출토유물 53
도면 17. 5호 주거지 출토유물 55
도면 18. 5호 주거지 출토유물 57
도면 19. 5호 주거지 출토유물 59
도면 20. 6호 주거지 출토유물 61
도면 21. 6호 및 7호 주거지와 7호 주거지 출토유물 63
도면 22. 7호 주거지 출토유물 65
도면 23. 7호 주거지 출토유물 67
도면 24. 7호 주거지 출토유물 68
도면 25. 8호 주거지와 출토유물 69
도면 26. 8호 주거지 출토유물 71
도면 27. 9호 주거지 및 34호, 36호 소형유구와 9호 주거지 출토유물 73
도면 28. 9호 주거지 출토유물 75
도면 29. 9호 주거지 출토유물 76
도면 30. 1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78
도면 31. 1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79
도면 32. 2호 및 3호 소형유구와 2호 소형유구, 3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81
도면 33. 4호 및 5호 소형유구 83
도면 34. 6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84
도면 35. 7호 및 8호 소형유구와 7호 소형유구, 8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86
도면 36. 9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87
도면 37. 10호 및 11호 소형유구와 10호 소형유구, 11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89
도면 38. 12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92
도면 39. 12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94
도면 40. 12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95
도면 41. 12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98
도면 42. 13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100
도면 43. 14호 및 15호 소형유구 102
도면 44. 16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103
도면 45. 17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104
도면 46. 17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107
도면 47. 17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109
도면 48. 18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110
도면 49. 20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112
도면 50. 20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114
도면 51. 21호, 22호, 23호 소형유구 115
도면 52. 21호 소형유구, 22호 소형유구, 23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118
도면 53. 24호 및 25호 소형유구와 24호 소형유구, 25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119
도면 54. 26호 및 27호 소형유구와 26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121
도면 55. 26호 소형유구, 27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122
도면 56. 29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126
도면 57. 30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127
도면 58. 31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129
도면 59. 32호 및 33호 소형유구와 32호 소형유구, 33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132
도면 60. 35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134
도면 61. 35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135
도면 62. 36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137
도면 63. 37호, 38호, 39호, 40호 소형유구와 39호 소형유구, 40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139
도면 64. 41호 및 42호 소형유구와 41호 소형유구 출토유물 142
도면 65. 43호, 44호 소형유구 및 구상유구와 44호 소형유구, 구상유구 출토유물 144
도면 66. 45호 소형유구와 출토유물 147
도면 67. II문화층 및 III문화층과 지표채집 유물 149
도면 68. 지표채집 유물 151
도면 69. 지표채집 유물 152
도면 70. 포천 성동리유적 3차원 지형도 154
도면 71. 단계별 유구분포도 157
</figure>
<figure>사진목차
사진 1. 포천 성동리유적 전경(①:원경, ②:근경) 171
사진 2. 조사전 전경(①)과 교란지역 조사 시굴갱(②) 172
사진 3. 골재 채취 지역(①)과 단애면에 노출된 유구 전경(②) 173
사진 4. 포천 성동리유적 층위 전경 174
사진 5. 조사 과정(①:유구확인작업, ②:조사후 복토작업, ③복토후) 175
사진 6. 조사후 전경 (①:1호~3호 주거지 주변, ②:2호, 4호, 5호 주거지 주변) 176
사진 7. 조사후 전경(①:6호~8호 주거지 주변, ②:9호 주거지 주변) 177
사진 8. 1호 주거지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178
사진 9. 1호 주거지 출토 토기 (①~⑭) 179
사진 10. 1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⑩) 180
사진 11. 1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⑭) 181
사진 12. 1호 주거지 출토 토기 (①~⑩) 182
사진 13. 2호 주거지 전경(①:조사후, ②:온돌시설 노출 상태) 183
사진 14. 2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⑦) 184
사진 15. 2호 주거지 출토 유불(①~⑩) 185
사진 16. 3호 주거지 전경(①:조사후, ②:19호 소형유구 중복 상태, ③:부뚜막 시설) 186
사진 17. 3호 주거지 출토 유물(①~⑮) 187
사진 18. 4호 주거지 전경(①:조사후, ②·③:토기 출토 상태) 188
사진 19. 4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④) 189
사진 20. 4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⑭) 190
사진 21. 4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⑪) 191
사진 22. 4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⑭) 192
사진 23. 4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⑩) 193
사진 24. 4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⑧) 194
사진 25. 4호 주거지 출토 유물(①~⑤) 195
사진 26. 5호 주거지 전경(①:조사후, ②:층위 상태, ③:유물 출토 상태) 196
사진 27. 5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④) 197
사진 28. 5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③) 198
사진 29. 5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⑦) 199
사진 30. 5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⑪) 200
사진 31. 5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⑦) 201
사진 32. 5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⑨) 202
사진 33. 5호 주거지 출토 유물(①~⑫) 203
사진 34. 6호 주거지 전경(①:7호 주거지 중복 상태, ②:조사후) 204
사진 35. 6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⑦) 205
사진 36. 6호 주거지 출토 유물(①~⑧) 206
사진 37. 7호 주거지 전경(①:조사후, ②:기둥구멍 노출 상태) 207
사진 38. 7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⑩) 208
사진 39. 7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⑤) 209
사진 40. 7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⑩) 210
사진 41. 7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③)와 8호 주거지 전경(④) 211
사진 42. 8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⑧) 212
사진 43. 8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⑫) 213
사진 44. 8호 주거지 출토 유물(①~④) 214
사진 45. 9호 주거지 전경(①:조사후, ②:부뚜막 노출 상태, ③·④:유물 노출 상태) 215
사진 46. 9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④) 216
사진 47. 9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⑬) 217
사진 48. 9호 주거지 출토 토기(①~⑥) 218
사진 49. 9호 주거지 출토 유물(①~⑨) 219
사진 50. 1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220
사진 51. 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⑥) 221
사진 52. 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⑪) 222
사진 53. 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⑫) 223
사진 54. 2호 3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중복 상태) 224
사진 55. 2호 소형유구 층위 상태(①)와 3호 소형유구 전경(②) 225
사진 56. 2호 소형유구(①~⑬)와 3호 소형유구(⑭~⑯) 출토 토기 226
사진 57. 4호(①), 5호(②) 소형유구 전경 227
사진 58. 6호 소형유구(①)와 출토 토기(②~⑥) 228
사진 59. 7호 소형유구(①)와 출토 토기(②~④) 229
사진 60. 8호 소형유구(①)와 출토 토기(②~⑤) 230
사진 61. 9호 소형유구(①)와 출토 토기(②~⑤) 231
사진 62. 10호(②) 11호(③) 소형유구와 중복 상태(①) 232
사진 63. 10호 소형유구(①, ②), 11호 소형유구(③~⑫) 출토 토기 233
사진 64. 11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⑪) 234
사진 65. 12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철겸 출토 상태) 235
사진 66.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④) 236
사진 67.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③) 237
사진 68.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⑥) 238
사진 69.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⑫) 239
사진 70.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⑩) 240
사진 71.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⑯)) 241
사진 72.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⑮) 242
사진 73. 12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⑫) 243
사진 74. 12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⑫) 244
사진 75. 13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245
사진 76. 13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⑨) 246
사진 77. 13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⑧) 247
사진 78. 14호(①), 15호(②) 소형유구 전경 248
사진 79. 16호 소형유구 전경(①:내부 층위, ②:구슬 출토 상태)과 출토 유물(③~⑤) 249
사진 80. 17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동물이빨 출토 상태) 250
사진 81. 1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⑦) 251
사진 82. 1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⑨) 252
사진 83. 1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⑪) 253
사진 84. 1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⑨) 254
사진 85. 17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⑥) 255
사진 86. 18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256
사진 87. 18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⑨) 257
사진 88. 19호(①), 20호(③) 소형유구 전경과 19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②) 258
사진 89. 20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⑮) 259
사진 90. 20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⑱) 260
사진 91. 21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261
사진 92. 2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⑬) 262
사진 93. 21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 ②)과 22호 소형유구(③) 263
사진 94. 22호 소형유구 내 토기 출토 상태(①)와 토기(②) 264
사진 95. 23호 소형유구(①)와 출토 유물(②~④) 265
사진 96. 24호 소형유구(①)와 출토 유물(②~⑤) 266
사진 97. 25호 소형유구(①)와 출토 토기(② ④) 267
사진 98. 26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268
사진 99. 26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 (①~⑯) 269
사진 100. 27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270
사진 101. 27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⑬) 271
사진 102. 27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⑤) 272
사진 103. 28호(①), 29호(②) 소형유구 전경 273
사진 104. 29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⑬) 274
사진 105. 30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275
사진 106. 30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⑮) 276
사진 107. 31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277
사진 108. 3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⑰) 278
사진 109. 32호 33호 소형유구 전경(①)과 32호 소형유구 내부 층위(②) 279
사진 110. 32호 소형유구(①, ②), 33호 소형유구(③~⑱) 출토 토기 280
사진 111. 34호(①), 35호(②) 소형유구 전경 281
사진 112. 35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⑧) 282
사진 113. 35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 ②) 283
사진 114. 36호 소형유구 전경(①:조사후, ②:내부 층위) 284
사진 115. 36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⑫) 285
사진 116. 37호~40호 소형유구 중복 상태(①)와 37호 소형유구 전경(②) 286
사진 117. 38호 소형유구 전경(①)과 39호, 40호 소형유구 중복 상태(②) 287
사진 118. 39호 40호 소형유구 전경(①)과 37호~40호 소형유구 조사후 전경(②) 288
사진 119. 39호 소형유구(①~⑩), 40호 소형유구(⑪~16) 출토 유물 289
사진 120. 41호(①), 42호(②) 소형유구 전경 290
사진 121. 4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⑩) 291
사진 122. 41호 소형유구 출토 토기(①~⑨) 292
사진 123. 43호(①), 44호(②) 소형유구 전경 293
사진 124. 44호 소형유구(①~⑨), 구상유구(⑩~⑬) 출토 유물 294
사진 125. 45호 소형유구(①), 구상유구(②) 전경과 구상유구 내부 층위(③) 295
사진 126. 45호 소형유구 출토 유물(①~⑥) 296
사진 127. 문화층(①~⑨)과 지표채집 (⑩~⑫) 토기 297
사진 128. 지표채집 토기(①~⑯) 298
사진 129. 지표채집 토기(①~③) 299
사진 130. 지표채집 유물(①~⑩) 300
</figure>

